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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文의 여성칭위로 본 여성상
김효정*

〈목   차〉

1. 서  론
2. 혼인여성의 칭위
3. 사후여성의 칭위
4. 신분칭위
5. 결  론
참고문헌
[中文提要]

1. 서  론 

칭위는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친족제도 및 가족 관계 등

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시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

가 된다고 할 수 있다.1)

문헌에는 ≪儀禮≫, ≪爾雅․釋親≫ 등에 다양한 여성칭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문에 나타나는 주대 여성 칭위는 혼인시의 칭위, 시호, 제사의 

대상으로써 칭위, 친족을 나타내는 칭위, 신분을 나타내는 칭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성칭위는 女, 妣, 母, 祖母, 姑, 母, 妣, 婦, 妻, 妾, 

姒, 姆, 天君, 小君 등으로 이들은 모두 성(姓)을 사용하고 있다. 

祖母, 姑, 母, 妣 등은 제사를 받는 대상에 쓰였고, 상대와 서주 초기 

금문에는 제사의 대상인 여성을 일간과 같이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남성에게도 사용하던 칭위이다.

또한 주대에 제후 및 기타 귀족의 딸이 출가할 때 혼수품으로 만들어 

* 慶星大學校 韓國漢字硏究所 硏究員(sodam22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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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청동예기인 잉기가 다량 나타나고 이러한 기물에는 孟, 伯, 宗, 仲, 

叔, 季 등으로 형제자매의 항렬과 성을 표시하고 자신의 출생국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대 이전의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대는 상

나라를 멸하고 새로이 나라를 세우면서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예제문

화를 탄생시키면서 책명과 하사 조상에 대한 제사 등에 각 신분 지위에 

따른 차등의 예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신분칭위도 다양하게 나

타나 계급사회의 면모를 보여 주게 되며, 특히 여성에 관한 칭위는 상

대에 비해 다양해진다.

주대는 모계사회의 흔적과 부계사회의 흔적이 동시에 남아 있으며, 

남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던 시기로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칭위에 대한 연구는 당시 가족관계 친척관계 등의 형성과 여성의 

지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

며 당시 여성의 지위는 칭위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여성칭위에 대한 

연구는 사회 제도와 여성지위의 연관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당시 사회의 주요한 제도 형성과 함께하였으며 1차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칭위를 통해 당시 여성의 지위와 여

성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금문 자료는 ≪金文語料庫≫1)를 토대로 하고 기존의 여성

칭위 연구와 문헌자료를 참고로 하되, 여성 칭위 연구 범위는 주대를 

위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를 이용하고 예문은 기본적인 것으로만 

함을 밝혀둔다.

2. 혼인여성의 칭위

주대 혼인 여성에 대한 칭위는 혼인하는 여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정

보가 되는데 출신국과 성 그리고 항렬이 나타나고 청동기 중에는 혼수

1) 上海華東師範大學 中國文字硏究與應用中心에서 ≪殷周金文集成≫의 11,985
건을 토대로 하고 ≪金文總集≫과 새로 출토된 청동기 명문과 자형자료와 연
구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총 13,250건의 청동기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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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인 잉기에 혼인여성의 정보가 가장 잘 기록되어 있으며 ≪金文語料庫

≫에는 잉(媵)자가 기록된 잉기가 169건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제외

하면 105건이다. 이 잉기에 여성은 성으로 칭하고 있으며 혼인으로 인

해 발생하는 칭위가 있다.

2.1 女子稱姓

주대의 금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성에게 성(姓)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姓)은 ≪說文≫ 여(女)부수에는 “성(姓)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옛 신성한 어머니가 하늘에 감응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여(女)와 

생(生)으로 구성되었다(姓, 人所生也. 古之神聖母, 感天而生子, 從女從

生).”라고 하였으며, ≪白虎通·姓名≫에는 “성(姓)은 낳는 것이다(姓者, 

生也).”라고 하여 성(姓)은 혈족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문에는 성(姓)을 로 쓰고 있어 생(生)과 같으며, 백성(百姓)은 모두 

百生으로 쓰고 있어 여(女)와는 연관이 없는 글자이며 전국 시기의 청동

기 ｢ 鎛｣에 성(姓)은 로 쓰고 있으며 의미부에 인(人)을 쓰고 있다. 

주대 금문에 나타나는 성(姓)은 姜、姬、姒、嬀( )、嬴、姞、子、

嬭、妊、姁、媿、嫚、 、 、妃、 、妘、姚、好、 、㜄、 、嫼,、

、  등으로 여(女)자가 들어 있는 성(姓)이 대부분이며 여성관련 기

물에 쓰이고 있다. 

이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귀속되던 모계사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 증

거라고 볼 수 있으며 모계 씨족 사회 때는 각 씨족이 각기 다른 족칭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족칭은 씨족의 혈통을 표시하는 부호가 되고 그 

씨족 구성원의 성(姓)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王國維는 ≪觀堂集林≫ ｢殷周制度論｣에서 남녀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녀의 구별에서도 주대는 전대와 비교하면 엄격했다. 남자는 씨(氏)

로 부르고 여자는 성(姓)으로 부르는 것이 주나라 때 통용되던 제도였

다. …… 동성불혼제는 주대에 생긴 제도로 여자를 성(姓)으로 칭한 

것은 주대에 시작된 것이다(男女之别，周亦較前代爲嚴. 男子稱氏,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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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稱姓，此周之通制也. …… 或可通婚, 而同姓不婚之制, 實自周, 女子

稱姓, 亦自周人始矣).”2)

라고 하여 주대에 성으로 칭한 것은 주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며 

당시 혼인제도인 동성불혼제도는 꼭 성(姓)을 밝히는 이유가 되었으며 

또한 이는 외혼제를 표방하였다는 것이다. ≪禮記·喪服小記·正義≫에는 

“은대는 세대 계보가 없어 6대가 지나면 흐려지게 되므로 부인은 성

(姓)을 모르게 되는데 주나라는 그렇지 않았다(殷無世系，六世而昏, 故

婦人有不知姓者，周則不然).”고 하여 여성에게 성(姓)으로 칭한 것은 주

대에 생겨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金文語料庫≫에 수록된 잉(媵)자가 있는 잉기 105건 중 기물을 만

든 사람과 기물을 받는 여성이 동성인 잉기는 73건으로 여자를 성(姓)

으로 불렀지만 성(姓)은 모두 부계를 따르고 있으며, 그 중에 아버지 명

의의 기물이 가장 많다는 점은 성(姓)이 부계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曹兆蘭은 여성이 혼인할 때 가져가거나 보내

는 잉기를 만든 사람을 8종으로 나누었는데,3) 그 중 부모명의, 부친명

의의 잉기가 많은데, 이들 잉기를 만든 사람과 기물을 받는 사람은 동

성이며 제후국의 여성은 모두 출신국의 성(姓)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부계를 따른다는 증거가 된다.

이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씨의 개념은 이 시기에 정립되

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대의 엄격한 종법제도와 여성이 남성 

쪽으로 시집가는 혼인제도하에서도 여성은 자신의 성(姓)을 바꾸지 않

고 자기가 속한 족의 성(姓)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2 長幼를 나타내는 여성칭위 

주대의 혼인예물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칭위로 항렬 칭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위를 나타내는 칭호로 쓰이기도 했다.

2) 王國維, ≪觀堂集林≫(北京: 中華書局, 1959), 473∼474쪽 

3) 曹兆蘭, ≪金文與殷周女性文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156∼158쪽. 
“父母名義, 父名義, 母名義, 兄名義, 姪名義, 主嫁國名義, 來媵國名義, 宗主國
名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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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孟·伯·宗

맹(孟)의 ≪說文≫ 해석은 “장자이다(長也).”라고 하였으며, ≪白虎通·

姓名≫에는 “적장자(嫡長子)는 백(伯)이라 하고, 서장자(庶長子)는 맹

(孟)이라 한다(嫡長曰伯，庶長曰孟).”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적자 가운

데 장자를 백(伯)이라 하고, 서자 중에 장자를 맹(孟)이라 칭한다는 말

이다. 백(伯)과 맹(孟)으로 적서의 구별이라 할 수 있는데 금문에는 장

자에 대해 맹(孟)과 백(伯)을 함께 쓰고 있다. 

≪孔子家語≫에 의하면, 공자는 同父異母의 큰 형이 있었는데 이름은 

맹피(孟皮)이고 자는 백니(伯尼)라 하였다.4) 이로 보아 맹(孟)과 백(伯)

이 집안의 장자에 대한 칭호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105건의 혼

인 관련 잉기 가운데 맹(孟)으로 장녀를 표한 경우는 28건이며 백(伯)

으로 표한 경우는 2건 밖에 없어 맹(孟)과 백(伯)으로 적서를 구별했다

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금문은 ｢孟簋｣에 맹(孟)이 인명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항렬 칭위로 사용되고 있다.

｢伯家父鬲｣ “백가보가 큰딸 강을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白(伯)家父乍

(作)孟姜朕鬲).”

｢黃子鑵｣ “황(黃)나라의 큰딸 희를 위해 기물을 만들었다(黃子乍(作)

黃孟姬行器).”

｢齊侯作孟姬盤｣ “제(齊)나라의 임금이 황씨에서 시집오는 큰딸 희를 

위한 기물을 만들었다( 幢(齊)倮(侯)乍(作)皇氏孟魘(姬) (寶)

(盤)).” 

｢毛叔盤｣ “모(毛)나라의 숙(叔)이 잉으로 혼인하는 큰 딸을 위해 만든 

예기이다(毛弔(叔)朕(媵)彪氏孟 (姬) (寶) (盤)).” 

｢偞孟姜匜｣ “왕뇨(王 ) 기(偞)나라의 맹강이 예기를 만들었다(王 偞
孟姜乍(作)旅也(匜)).” 

｢魯大司徒子仲伯匜｣ “려(厲)로 출가하는 서녀 중 장녀 희를 위한 잉

기를 만들어 보낸다(庶女 (厲)孟 (姬)).”

4) 王德明 主編, ≪孔子家語譯注≫(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8) 卷9, 405
쪽. “雖有九女, 是無子. 其妾生孟皮, 孟皮字伯尼, 有足病, 於是乃求婚於顔氏.”



6ㆍ中國學 第45輯(2013.8)

｢齊侯作孟姬盤｣의 제(齊)나라는 강성(姜姓)인데 희성(姬姓)을 위한 기

물을 만들었으므로 제나라로 시집오는 희성(姬姓)의 혼인 배우자를 위

해 만든 기물로 볼 수 있다.

｢魯大司徒子仲伯匜｣는 “서장자는 맹(孟)으로 부른다(庶長曰孟).”의 증

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금문의 다른 예는 보이지 않는다. 

백(伯)이 항렬로 쓰일 때는 맹(孟)과 같이 장자를 의미하고 백(伯)으

로 항렬을 나타낸 명문은 다음과 같다.

｢ 叔 姬簋｣ “할( )나라의 숙(叔)과 희(姬)가 큰딸 괴(媿)를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 弔(叔) 魘(姬)乍(作)白(伯)鯆(媿)丗(媵) (簋)).”

｢孟 父簋｣ “맹필보는 환(幻)으로 시집가는 큰 딸 임(妊)을 위한 예기

를 만든다. 모두 8점이다(孟 父乍(作)幻白(伯)鮈(妊) (媵)鮿(簋)八).”

종(宗)은 면(宀)과 시(示)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문에 종(宗)은 宗室, 

宗周, 皇宗, 宗家, 大宗, 宗伯, 宗彝, 宗老, 多宗, 宗婦, 宗廟, 宗小子 등

으로 종가, 종묘, 대종, 관직명, 종묘 제사에 쓰이는 예기, 왕족 등을 나

타내는데 쓰이며 ｢縣妃簋｣의 ‘伯室’은 백(伯)이 종(宗)과 같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혼인 예기에 여성의 항렬로 종(宗)을 성 앞에 붙인 경우는 

큰 딸 또는 종부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季良父簠1｣ “계량보가 큰딸 운을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季良父乍

(作)宗 (妘) (媵)乒(簠)).”

｢季宮父簠｣ “계궁보가 큰 딸을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季宮父(作)宗

(妘)剨(媵) (簠)).”

｢晉公盆｣ “비가 종부를 위해 만든다(否(丕)乍(作)元女).”

｢晉公盆｣에 ‘元女’는 종부 또는 큰 딸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혼인관련 

금문 중에는 맹(孟)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 맹(孟)과 백(伯)으

로 적서를 구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仲

≪說文≫에는 “중(仲)은 가운데를 뜻한다(仲, 中也).”라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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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名≫에는 “아버지의 아우를 중보(仲父)라고 한다. 중(仲)은 중(中)과 

같고 가운데라는 뜻이다(父之弟曰仲父. 仲，中也，位在中也).”라고 하였

다. 갑골문과 금문에는 중(仲)을 중(中)으로 쓴다. ≪左傳·隱公≫ 원년 

조의 “그래서 중자는 나에게 시집왔다(故仲子歸於我).”에서도 중(仲)은 

항렬을 나타내고 있다. 

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鳧叔盨｣ “부숙(鳧叔)이 둘째 딸 희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 부숙은 중

희가 영원히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鳧弔(叔)乍(作)中(仲) (姬)

旅盨. 鳧弔(叔)侔(其)萬年永卛(及)中(仲) (姬)寶用).”

｢王作仲姜鼎｣ “왕이 중강을 위한 예기 정을 만들었다(王乍(作)中(仲)

姜寶鼎).”

｢仲姜鬲｣ “중강이 예기를 만들었다(中(仲)姜乍(作) (尊)鬲).”

｢鳧叔盨｣의 기물을 받는 사람은 혼인하는 딸이며, ｢王作仲姜鼎｣의 왕은 

주나라 왕으로 기물을 받는 사람은 강성(姜姓)으로 희성(姬姓)과 혼인관

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왕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가 되는 사람일 수

도 있다. ｢仲姜鬲｣은 어머니가 딸을 위해 만들었거나 또는 딸이 아버지를 

위해 만든 기물로 중강의 신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3) 叔

형제 항렬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셋째를 뜻하고, 부친의 남동생을 

칭하는 말이며 부친과 같은 항렬 중 나이가 어린 남자를 칭하는 말로 

‘소(少)’로 가차되어 어리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儀禮·覲禮≫에는 “동

성(同姓)의 작은 나라는 숙보(叔父)라 하고 이성(異姓)의 작은 나라는 

숙구(叔舅)라고 한다(同姓小邦, 則曰叔父, 異姓小邦, 則曰叔舅).”라고 하

여 숙(叔)은 백(伯) 이외를 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금문에 숙(叔)으로 항렬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作 叔嬴鬲｣ “ 셋째 영을 위해 잉기를 만든다(乍(作) 弔(叔)嬴丗
(媵)鬲).”

 ｢鄭登伯鬲｣ “정나라의 등백(登伯)이 셋째 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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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佺(鄭)登白(伯)乍(作)弔(叔) ( ) (薦)鬲).”

｢倳盨｣ “숙방보가 셋째 길이 영원히 소중하게 사용하기 바란다(弔(叔)

邦父弔(叔) (姞)邁(萬)年子子孫孫永寶用).”

｢京叔姬簠｣ “경숙희가 보배로운 예기 보를 만든다(京弔(叔) (姬)乍
(作)寶 (簠)).”

(4) 季 

계(季)는 형제 항렬 중 막내를 의미한다. ≪說文≫에는 “계(季)는 어린 

것을 칭한다(季, 少稱).”고 하였고, ≪左傳·昭公≫ 2년 조에 “진(晉)나라의 

소강(少姜)이 죽어 소공이 진(晉)나라로 갔다(晉少姜卒, 公如晉).”라고 하

여 소(少)가 계(季)의 의미로 쓰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춘추시기의 ｢欒書

缶｣에는 “정월 늦은 봄(正月饑(季)饓(春))”이라고 하여 늦은 때를 의미하

고 있으며 지금도 초봄[季春], 초여름[季夏] 등으로 쓰이고 있다.

계(季)가 항렬을 나타내는 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簋｣ “ 가 엎드려 절하고 왕의 은혜를 칭송하였다. 이로 계강(姜)

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 (拜) 首. 鯲(對) (揚)王休. 用乍

(作)季姜 (尊)彝).”

｢王伯姜鼎｣ “왕백강이 희성의 막내 희복녀(姬福女)를 위해 예기를 만

든다(王白(伯)姜乍(作)季 (姬) (福)女 (尊)鼎).”

 ｢伯索史盂｣ “백색사가 막내딸 강(姜)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白(伯)索

史乍(作)季姜寶盂).”

｢鄭義伯匜｣ “정나라의 의백이 막내 강(姜)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佺
(鄭)義白(伯)乍(作)季姜寶也(匜)用).” 

｢ 簋｣의 계강(季姜)은 의 어머니일 수 있고, ｢王伯姜鼎｣의 季姬는 딸

이라고 할 수 있다. 주나라 왕실에 시집 온 강성(姜姓)의 여성 백강(伯姜)

은 계희(季姬)의 어머니일 수 있으며, 희성(姬姓)과 강성(姜姓)의 혼인관계

를 알 수 있으며 그 딸은 부계의 성을 따라 희성(姬姓)이다. ｢鄭義伯匜｣의 

정(鄭)나라는 희성(姬姓)의 나라이므로 계강(季姜)은 강성(姜姓)의 나라에서 

시집오는 사람을 위해 남편의 나라에서 만든 기물로 볼 수 있다.

2.2 稱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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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은 이름 외에 자(字)를 갖게 되는데, 여성이 자(字)를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한 문헌기록은 ≪禮記․曲禮上≫에 “여자가 허혼을 하면 비

녀를 꽂고 자를 준다(女子許嫁, 笄而字).”와 ≪儀禮․士婚禮≫의 “여자가 허

혼을 하면 비녀를 꽂고 예를 올리고, 자를 부른다(女子許嫁, 笄而醴之, 稱

字).”라고 하여 허혼을 하고 나면 자(字)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子

여성과 관련된 금문에도 자(字)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자(子)’가 있다. 李學勤은 “금문의 여성 칭위 중 ‘자(子)’는 

작칭 또는 미칭으로 쓰였고, 주대 여성도 이름과 자를 함께 사용하였

다.”5)고 하였다.

문헌에는 ‘자(子)’가 아들과 딸을 모두 지칭하는 말로 쓰이며, 또 시

집으로 간 후에 붙인 칭위로 사용되고 있다.

≪縠梁傳·文公≫ 12년 조에 “자숙희(子叔姬)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긴 것이다. 노문공의 어머니와 자매이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허혼하고 

죽었기 때문에 혼인한 예로 대우한 것이다(其曰子叔姬, 貴也. 公之母姊
妹也. 其一傳曰許嫁以卒之也).”라고 한 것과 ≪左傳·文公≫ 14년 조에 

“자숙희(子叔姬)는 제(齊)나라 소공의 부인이 되었다(子叔姬妃齊昭公).”

와 “제(齊)나라에서 자숙희(子叔姬)를 잡았다(齊人執子叔姬).” 등 모두 

항렬 칭위 앞에 ‘자(子)’를 붙이고 있다. 杜預는 “자숙희(子叔姬)는 이미 

시집 간 사람을 칭하는 게 명백하다.”고 했는데, ≪左傳․宣公≫ 5년 조

의 “가을 9월에 제나라의 고고가 숙희를 맞이하러 왔다(秋九月, 齊高固

來逆叔姬).”와 같은 해 “겨울에 제(齊)나라 고고가 자숙희(子叔姬)를 맞

이해갔다(冬, 齊高固及子叔姬來).”가 그 증거로 허혼을 하고 아직 시집

가지 않았다면 ‘자(子)’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자(子)’를 여성의 자(字)로 볼 수 있는데, ≪金文語料庫≫

에 의하면 ‘자(子)’를 항렬자 앞에 붙인 경우는 10건이며, 문헌의 예에 의

5) 李學勤, ｢先秦人名的幾個問題｣, ≪社會問題的歷史考察≫(成都: 成都出版社, 
1992),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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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아래 기물은 이미 혼인한 후에 만들어 보낸 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慶叔匜｣ “慶叔 이 잉으로 가는 자 맹강을 위해 기물을 만들었다(慶

弔(叔) (作) (媵)子孟姜盥 (匜)).”

｢ 君壺｣ “큰 딸 비(妃)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 (鑄)子孟鲔(妃)媵盥

壺).”

｢齊侯盂｣ “제나라 임금이 잉으로 가는 둘째 딸 강(姜)을 위한 보배로

운 예기를 만든다( (齊) (侯)乍(作)朕(媵)子中(仲)姜寶盂).”

｢ 鎛｣ “제나라 중의 자 가 둘째 딸 강(姜)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

(曳中(仲)之子 乍(作)子中(仲)姜寶鎛).”

｢長子沫臣簠｣ “큰 딸 내(嬭)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乍(作)其子孟嬭之

母 (媵) (簠)).”

｢ 可忌豆｣ “ 가기가 둘째 딸 길(姞)을 위해 잉기를 만든다( 可忌乍

(作)氒元子中(仲)姞媵杺(梈)).”

｢番匊生壺｣ “잉으로 가는 큰 딸 비(妃)를 위해 잉기를 만든다( (媵)

氒元子孟妃 ).”

｢復公仲簋蓋｣ “餋부인을 위해 잉기 궤를 만든다(用乍(作) 子孟

(婦)□ (尊) (媵) (簋)).”

｢紀公壺｣ “기나라의 임금이 셋째 딸 강(姜)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 (紀)公乍(作)爲子弔(叔)姜□盥壺).”

｢魯少司寇盤｣ “노나라 소사구 봉손댁이 큰 딸 희(姬)를 위한 잉기를 만

든다(魯少 (司)寇 (封)孫宅乍(作) (其)子孟魘(姬)儌朕(媵)般(盤)也).”

(2) 母

다음 명문들에 ‘모(母)’는 성(姓)과 이름 또는 자 뒤에 쓰이고 있으며 

여성을 ‘성과 이름+모(母)’ 형식으로 칭하고 있는데 ‘모(母)’는 어머니나 

딸로 쓰인 경우가 아니고 여성에 대한 총칭이거나 자(字)로 볼 수 있다.

｢虢伯鬲｣ “괵나라의 임금이 희대모(姬大母)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虢
白(伯)乍(作) (姬)大母 (尊)鬲).”

｢姬艿母鬲｣ “희잉모(姬艿母)가 예기 력을 만든다( (姬)呺(艿)母乍(作)

倊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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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姬趛母鬲｣ “희음모(姬趛母)가 예기 력을 만든다(姬趛母乍(作) (尊)

鬲).”

｢辛仲姬皇母鼎｣ “辛나라의 중희황모(仲姬皇母)가 예기를 만든다(辛中

(仲) (姬)皇母乍(作) (尊)鼎).”--서주말기

｢蔡大師鼎｣ “채(蔡)나라의 태사 昻이 허(許)나라에 잉으로 시집가는 

叔姬可母 飤 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蔡大帀(師) (昻) (媵)魵(許)弔

(叔)姬可母飤 ).”--채(蔡)나라는 희성의 나라이고 허(許)나라는 강

성으로 희성과 강성의 통혼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應侯簋｣ “응(應)나라의 임금이 희원모(姬原母)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

(吵(應) (侯)乍(作) (姬) (原)母 (尊) (簋)).”

｢姬寏母豆｣ “희환모(姬寏母)가 大公, 公, □公, 魯中(仲), 白(伯), 

孝公, 公을 위한 예기 두를 만든다( (姬)寏母乍(作)大公 公□公魯

中(仲) 白(伯)孝公 公豆).”

｢干氏叔子盤｣ “干氏叔子가 仲姬客母를 위해 잉기 반을 만든다(干氏弔

(叔)子乍(作)中(仲)姬客母 (媵) (盤)).”

｢曹公盤｣ “조(曹)나라의 임금이 잉으로 가는 큰 딸 姬 母를 위해 예

기 반을 만든다( (曹) (公) (媵)孟姬匠母 (盤)).”

｢姞曶母方鼎｣ “길흘모(姞曶母)가 궐(氒)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 정을 

만든다( (姞)曶母乍(作)氒 (寶) (尊)鼎).”

｢姞亙母觶｣ “길긍모(姞亙母)가 예기를 만든다(姞亙母乍(作) (寶)).”

｢姞囗母匜｣ “길□모(姞□母)가 예기 대야를 만든다( (姞)□母乍(作)寶

(匜)).”

｢仲姞義母匜｣ “중길의모(仲姞義母)가 예기 대야를 만든다(中(仲)

(姞)義母乍(作)旅也(匜)).”

｢蘇冶妊盤｣ “소(蘇)나라의 야임(冶妊)이 괵(虢)나라의 비어모(妃魚母)

를 위해 예기 반을 만든다( (蘇)晩(冶)妊乍(作)虢妃魚母般(盤)).”

｢蘇冶妊鼎｣ “소(蘇)나라의 야임(冶妊)이 괵(虢)나라의 비어모(妃魚母)

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咺(蘇) (冶)妊乍(作) (虢)妃魚母 (媵)).”

｢鑄公簠蓋｣ “주(鑄)나라 임금이 맹임거모(孟妊車母)를 위한 예기를 만

든다( (鑄)公乍(作)孟 (妊)車母朕(媵) (簠)).”

｢陳侯鼎｣ “진(陳)나라 임금이 □嬀囧母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敶(陳)

倮(侯)乍(作)□嬀囧母 (媵)鼎).”

｢伯侯父盤｣ “백후보(伯侯父)가 숙규사모(叔嬀 母)를 위해 예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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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白(伯) (侯)父 (媵)弔(叔)嬀 母鎜(盤)).”

｢陳侯盤｣ “진(陳)나라의 임금이 왕실로 시집가는 仲嬀 母를 위해 예

기를 만든다(陳 (侯)乍(作)王中(仲)嬀 母 (媵)般(盤)).”

｢陳伯元匜｣ “진(陳)나라의 임금 의 아들 백원(伯元)이 서맹규주모

(西孟嬀婤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敶(陳)白(伯) 之子白(伯)元. 乍

(作)西孟嬀婤母 (媵)釶(匜)).”

｢陳子匜｣ “진(陳)나라의 자자(子子)가 孟嬀 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

다(敶(陳)子子乍(作) 孟爲(嬀) 母 (媵) (匜)).”

｢榮有司爯鬲｣ “영(榮)나라의 유사(有司) 칭(爯)이 예기를 만든다. 嬴卩
母를 위한 잉기로 사용하여라(司 (榮)又(有) (司)爯乍(作)倊鬲. 用

朕(媵)嬴 母).”

｢榮有司爯鼎｣ “영(榮)나라의 유사(有司) 칭(爯)이 예기를 만든다. 嬴卩
母를 위한 잉기로 사용하여라(司 (榮)又(有) (司)爯乍(作)倊鬲. 用

朕(媵)嬴 (母)偷(榮)又(有) (司)爯乍(作)倊鼎. 用朕(媵)嬴 母).”

｢許男鼎｣ “허(許)나라의 임금이 成姜壨母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

(許)男乍(作)成姜壨母朕(媵) (尊)鼑(鼎)).”

｢許 魯生鼎｣ “허(許)나라의 魯生이 수모(壽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

다(無(許) 魯生乍(作) (壽)母朕(媵)貞(鼎)).”

｢長子沫臣簠｣ “맹내지모(孟嬭之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乍(作)其子

孟嬭之母 (媵) (簠)).”

(3) 大․小
여성의 칭위 가운데 대(大)와 소(小)는 동성의 여러 여자가 같은 남편

과 결혼한 경우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적처와 서처를 구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문에는 항렬 앞에 대(大)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

｢蔡侯缶｣ “채(蔡)나라의 임금이 큰 딸 희(姬)을 위해 잉기를 만들었다

(蔡倮(侯)崙乍(作)大孟姬曤(媵)盥缶).”

｢蔡侯尊｣ “이에 큰딸 희(姬)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用詐(作)大孟姬

(媵)彝 ).”

이 두 기물은 채(蔡)나라의 소후(昭侯)가 자신의 딸에 대해 대맹희(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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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姬)라고 하여 출가하는 딸에 대해 대(大)를 미칭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虢伯鬲｣ “괵(虢)나라의 임금이 큰 딸을 위해 예기를 만들었다(虢白

(伯)乍(作) (姬)大母 (尊)鬲).”

｢大師子大孟姜匜｣ “태사의 딸 대맹강(大孟姜)이 예기를 만드니 제사

에 사용하여 효도하여라(大師子大孟姜乍(作)般 (匜). 用 (享)用孝).”

소(小)는 미칭 또는 시호로 볼 수 있다.

｢衛鼎｣ “위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중강씨(仲姜氏)를 위한 예기

를 만드니 자자손손 소중하게 사용하기 바란다(衛乍(作)文考小中(仲)

姜氏盂鼎. 衛 (其)萬年子子孫孫永寶用).” 

3. 사후 여성의 칭위

청동기는 대부분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명문에는 제사를 받는 대

상이 등장하는데 그 중 여성이 제사를 받는 경우는 母+일간, 妣+일간, 

祖妣+일간, 문모(文母), 황모(皇母), 고(姑), 조모(祖母), 왕모(王母), 문

왕모(文王母) 등에 성을 더하거나 미칭 또는 시호 등을 더해서 나타내

고 있는데 이 또한 상대에는 주로 모(母)와 비(妣)에 일간을 더해 사용

하던 것에 비해 칭위가 다양해진 것으로 이는 주대에는 조상제사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郭沫若은 왕모(王母)는 할머니나 왕(王)과 모(母) 또는 서왕모(西王母)

가 아니라 모계사회 때의 추장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모계제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하였다.6)

≪爾雅․釋親≫에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왕부(王父)가 되고 아버지의 

어머니는 왕모(王母)라고 한다(父之考爲王父, 父之母爲王母).”라고 하여 

왕모(王母)는 아버지의 어머니로 할머니를 뜻하고 왕은 높이는 의미로 

6) 郭沫若, ≪中國古代社會硏究≫(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54), 35쪽. ≪周易≫
(晉六二)의 “晉如, 愁如, 貞吉. 受玆介福, 於其王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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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금문에는 서주 중기 또는 서주 말기의 기물에 나타나는데 서주말기의 

｢伯康簋｣에 “王父王母”와 서주말기의 ｢史伯碩父鼎｣에 “皇考姈(釐)父王

母.” 등에서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3.1 여성의 시호

남편과 부인의 시호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다. 먼저 부부의 시

호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左傳≫에는 정무공(鄭武公)의 부인 무강(武

姜), 위장공(衛莊公)의 부인 장강(莊姜), 진목공(秦穆公)의 부인 진목희(秦

穆姬), 成公 4년 조의 조삭(趙朔)의 시호는 장(莊)인데 그의 처는 조장희

(趙莊姬)이며, 위정공(衛定公)의 부인 정강(定姜), 위선공(衛宣公)의 부인 

선강(宣姜) 등이 남편의 시호 같이 쓰고 있다. 이로써 춘추시기로 가면서 

여성은 남성에게 귀속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 중국 여성이 

혼인 후 남편의 성(姓)을 따르게 되는 것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금문에 부인을 남편의 시호로 칭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伯多父盨｣ “백다보가 성희(成姬) 다모(多母)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

(白(伯)多父乍(作)成 (姬)多母 □).”

｢ 盤｣ “나의 아버지 전백(奠伯)과 어머니 전희(奠姬)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用乍(作)朕皇考奠白(伯)奠 (姬)寶般(盤)).” 

｢六年召伯虎簋｣ “나의 아버지 유백(幽伯)과 어머니 유강령((幽姜令)我

考幽白(伯)幽姜令).”

｢師趛鼎｣ “사음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공(聖公)과 어머니 성희(聖姬)를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師趛乍(作)文考聖公文母聖 (姬) (尊)

).” 

｢師趛鬲｣ “사음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공(聖公)과 어머니 성희(聖姬)를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 (師趛乍(作)文考聖公文母聖姬 (尊)

嬜. (其)萬年子孫永寶用. ).”

｢ 鎛｣ “돌아가신 할아버지 성숙(聖叔)과 할머니 성강(聖姜)에게 제

사를 드려 효를 행하고 할아버지 성혜숙(成惠叔)과 할머니 성혜강(成

惠姜)에게 효를 행하라(用 (享)用孝於皇祖聖弔(叔). 皇 (妣)聖姜. 於

皇祖又成惠弔(叔). 皇 (妣)又成惠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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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膳夫梁其簋｣ “돌아가신 아버지 惠仲과 돌아가신 어머니 惠 을 위한 

예기를 만들었으니 제사에 사용하여 효를 행하라( (膳)夫剕(梁)其乍

(作)朕皇考惠中(仲). 皇母惠 (尊) (簋). 用追 (享)孝).” 

｢余剌之 子 鼎｣ “오호 슬프구나 자숙과 자부인이여. 만세토록 사

용할지어다(烏(嗚)呼哀哉. 剌弔(叔)剌夫人. 萬世用之).”

｢仲剥父簋｣ “돌아가신 아버지 遟伯과 돌아가신 어머니 遟姬에게 제사

드릴 예기를 만든다(中(仲) (剥)父乍(作)朕皇考遟白(伯)王母遟魘(姬)

(尊) (簋)).”

｢頌鼎｣ “이로써 돌아가신 아버지 공숙(龏叔)과 어머니 공사(龏姒)의 

제사에 사용할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用乍(作)朕皇考龏弔(叔)皇母龏
(姒)寶 (尊)鼎).”

｢伯多父盨｣는 부부가 다(多)를 시호로 하고 있으며, ｢ 盤｣에는 작기

자의 부모에게 전(奠)을 시호로 사용하였고, ｢六年召伯虎簋｣는 부부가 

幽를 시호로 같이 사용하였다. ｢師趛鼎｣과 ｢師趛鬲｣ 두 기물은 아버지 

성공(聖公)과 어머니 성희(聖姬)께 제사드릴 예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으

로, 음(趛)의 어머니는 남편의 시호 성(姓)을 따랐다. 는 족휘로 본다.

｢ 鎛｣은 춘추 중기 혹은 말기의 기물이며 할아버지 성숙(聖叔)의 배

우자인 성강(聖姜)과 할아버지 성혜숙(成惠叔)의 배우자 성혜강(成惠姜)

은 각각 성(聖)과 성(成)으로 남편의 시호를 사용하고 있다. 

｢膳夫梁其簋｣의 혜중(惠仲)과 혜익(惠咉)은 부부로 각각 같은 시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余剌之橣子 鼎｣의 날숙(剌叔)과 날부인(剌夫人)도 

부부로 시호가 같다.

｢仲剥父簋｣는 서주 중기의 기물로 지희(遟姬)는 희성(姬姓)이며 지

(遟)는 남편의 시호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頌鼎｣, ｢頌簋｣, ｢頌簋蓋｣, ｢頌壺｣, ｢頌簋蓋｣ 등에도 기물을 만든 송

(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호는 공(龏)이며 남편의 시호를 따르고 있

는 경우이다,

남편과 다른 시호를 사용하는 금문의 예는｢師詢簋｣ “이로써 위대한 

할아버지 을백(乙伯)과 동익희(同益姬)와 같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들었

다.(用乍(作)朕剌(烈)且(祖)乙白(伯)同益姬寶 (簋).)”가 있다.

남편과 시호가 같거나 다른 경우에 대해 李學勤은 적처인 경우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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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같은 시호를 사용하고 서처는 다른 시호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7), 

금문에는 여성이 사후에 제사를 받는 대상이 되었을 때 남편의 시호를 

사용한 경우가 더 많으며 이때는 부모가 아닌 자식이 만드는 것으로 여

성이 혼인 후에 남성 쪽에 소속됨과 동시에 자식들에게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로써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은 지위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3.2 여성의 제사 대상 칭위

제사 대상의 칭위에 있어서도 주대 여성 칭위는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 여성이 제사를 받는 대상인 경우의 칭위는 妣+일간, 母+

일간 등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대는 考母, 文母, 皇母, 姑, 皇妣, 文妣+일

간, 妣+일간, 母+일간 형으로 나타난다. 考母, 文母, 皇母 등은 제사를 

받는 대상으로써의 어머니로 금문에는 기물을 만드는 사람 자신의 어머

니인 경우, 또는 혼인 배우자에게 만들어 주어 시어머니인 경우, 딸이나 

여동생에게 만들어 준 것으로 남편 쪽의 어머니 즉 기물주의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고(姑)는 공(公)과 함께 쓰여 부부를 의미하는데 고

(姑)는 시어머니로 비(妣)는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의미로 쓰였다.

｢陳逆簠｣ “대종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제사를 드려 효

를 행하라(台(以) (享)台(以)孝於大宗 (皇) (祖) (皇) (妣) (皇)丂
(考) (皇)母).”

｢宰獸簋｣ “나의 열조 유(幽)와 중익강(仲益姜)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

(用乍(作)朕剌(烈)且(祖)幽中(仲)益姜寶  (簋)).”

｢頌壺｣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공숙(龏叔)과 어머니 공백사(龏 姒)에

게 제사 드릴 예기를 만든다(用乍(作)朕皇考龏弔(叔)皇母龏 (姒)寶丬
(尊)鼎).”

｢叔夷鐘｣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여라(用 (享)於

其皇魮(祖)皇懖(妣)皇母皇考).”8) 

｢ 叔 姬簋｣ “할숙과 할희가 큰 딸을 위한 잉기를 만드니 그 시부

7) 李學勤, ｢先秦人名的幾個問題｣, ≪社會問題的歷史考察≫(成都: 成都出版社, 
1992), 108쪽.

8) ｢叔夷鐘｣은 춘추 말기 齊靈公 때의 기물인데 23개가 한 벌인 종이다. 그 중 
3건에 조부모와 부모의 합제에 대한 기록이 있다.



金文의 여성칭위로 본 여성상(金曉廷)ㆍ17

모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여라( 弔(叔) 姬乍(作)白(伯)媿丗(媵)

(簋). 用 (享)孝於其姑公).”

｢屖盨｣ “서(屖)가 姜儨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 시부모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여라(屖乍(作)姜 盨. 用 (享)考(孝)於 (姑)公).”

황모(皇母)에게 고(考)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미칭으로 쓰이고 있으며, ｢ 叔 姬簋｣와 ｢屖盨｣의 고공(姑公)은 기물 

주인의 남편 쪽 부모 즉 시부모 뜻한다.

4. 신분 칭위

신분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을 일컫는 말로 금문에는 여성 신

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칭위가 있는데 친족의 칭위와 사회적 신분칭위로 

나눌 수 있어 여성의 역할에도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 여성의 친족 칭위

(1) 女․母
금문 자형은    로 초기 금문에는 두 손을 머리 앞에 교차하고 

꿇어앉은 모습이나 후기로 갈수록 꿇어앉은 모습은 없어진다.

≪金文語料庫≫에 의하면 女자가 나오는 기물은 468件이다. 그 중 은

대 42건, 은대 혹은 서주 초기 3건, 서주시기 336건, 춘추시기 65건, 

전국시기 17건이다. 이 가운데 여(女)자가 여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

는 경우는 은대의 기물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고, 대부분 너[汝〕의 의

미로 쓰이고 있으며, 주대의 금문에 여(女)자가 너[汝]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330점이며 서주와 춘추시기에 주로 나타난다.

이외 ｢者吷鐘｣에는 “너가 편안하기를 …… 女(汝)女(安) …… ”으로 

편안하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모(母)의 금문 자형은  로 여(女)자의 에 두 점을 찍어 여성의 

유방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되어 젖을 먹인다는 뜻이 있으며 넓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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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여(女)가 모(母)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

우이다. 

｢ 母鼎｣ “기( )가 어머니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 女(母) (尊)彝).”

｢亞 呏作母辛簋｣ “亞{ }呏 가 어머니 신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亞

{ }呏 乍(作)女(母)辛 (寶)彝).” 

(2) 妣

≪爾雅·釋親≫에 “살아계실 때는 부모라고 하고, 돌아가시면 고비(考

妣)하고 한다(生曰父母，死曰考妣).”라고 하였으며, ≪禮記·曲禮下≫에는 

“왕의 어머니를 황조비(皇祖妣)라고 한다(王母曰皇祖妣).”하여 모두 어

머니를 뜻한다.

비(妣)자 금문 자형은  로 여(女)와 비(匕)로 구성된다.

금문에는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二祀 其卣｣ “마침 융(肜)제사를 거행하던 날이었다. 제례 중에 대을

(大乙)의 배우자인 할머니 병(丙)께도 제사를 드렸다(遘 (於) (妣丙)

彡(肜)日大乙爽).”

｢ 作父乙簋｣ “무을의 아내 무(戊)의 제사를 드리다(遘 (於) (妣戊)

武乙奭(儷)).”

｢我方鼎｣ “어(禦)는 할아버지 을(乙), 할머니 을(乙), 할아버지 기(己), 

할머니 계(癸)께 제사 드리고, 이어서 두 분 할머니께 제사 드렸다(我

乍(作) (禦) (祭)且乙, 匕(妣)乙, 且己, 匕(妣)癸 (延)礿 ( )二女).”

｢ 方鼎｣ “이에 보배로운 예기를 만들어 밤낮으로 어진 덕이 있는 할

아버지 을공(乙公)과 할머니 일무(日戊)께 제사 드려라( (其)用 (夙)

夜 (享)孝於氒文且(祖)乙公於文懖(妣)日戊).”

｢ 作父乙簋｣에 비무(妣戊)는 작기자 의 어머니이고, ｢二祀 其卣
｣, ｢我方鼎｣, ｢ 方鼎｣에는 비(妣)가 할머니를 뜻하고 있어 금문에 비

(妣)는 할머니 어머니를 뜻하는데 모두 제사를 받는 대상이며 일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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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姑

친속 칭위 중 고(姑)는 ≪爾雅·釋親≫에 의하면 “부인이 남편의 어머

니를 고(姑)라고 한다(婦稱夫之母曰姑).”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의 자매

는 고모[姑]가 된다(父之姊妹爲姑).”라고 하였다. ≪禮記·坊記≫에는 “혼

례는 사위가 친히 맞이하고 구고(舅姑)를 뵙는다(昏禮, 壻親迎, 見於舅

姑).”라고 하였다. 鄭玄은 “구고(舅姑)는 처의 부모이다. 처의 아버지는 

외구(外舅)이고, 처의 어머니는 외고(外姑)이다(舅姑, 妻之父母也. 妻之

父爲外舅, 妻之母爲外姑).”라 하였고, 또 ≪禮記·坊記≫에 “구고(舅姑)는 

여자의 부모이다. 부인은 남편의 부모를 구고(舅姑)라 하고, 남자는 처

의 부모를 역시 구고(舅姑)라고 한다(舅姑, 女之父母. 婦人謂夫之父母曰

舅姑. 男子謂妻之父母亦曰舅姑).”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고(姑)는 부부가 서로의 어머니를 칭하는 말이며 현재 우

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모라는 뜻이 있다. 

≪左傳≫에 의하면 “질녀[姪]가 고모[姑]를 따라가서 남편이라고 한

다(姪其從姑, 謂丈夫也).”고 했으며, 또 ≪左傳·襄公≫ 23년 조에 “처의 

자리를 그 질녀가 이어 받는다(繼室以其姪).”라고 하여 적처로 가는 여

성이 자신의 질녀를 잉으로 데리고 시집가서 유사시에는 질녀에게 자신

의 자리를 잇게 하였는데 여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의 친족칭위는 더 복

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인제도는 고(姑)가 고모, 시어머니, 장모가 되는 현상이 발

생한다. 예를 들어 강성(姜姓)의 여성(姜1)과 희성의 남성(姬1)이 혼인

하면 그 자식 중 딸은 희성(姬2)이 되고 다시 강성(姜2)의 남성과 혼인

하게 되면 姜2의 남성은 姜1의 여성이 장모이면서 자신의 고모일 수 

있고, 이와 반대의 경우엔 姬2의 여성에게 희성(姬姓)인 姜2의 어머니

는 고모이면서 시어머니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종사촌과 외사촌간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고(姑)와 구(舅)는 함께 쓰이며 구(舅)는 시아버지이자 장인이자 외삼촌

으로 불리게 되며 고(姑)는 장모이자 고모이며, 시어머니이자 고모가 될 

수 있는 근친혼적인 혼인제도와 관계가 있다. 

금문에는 ‘고(姑)’와 ‘질(姪)’의 친족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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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문헌에도 모계에 의한 형제자매의 호칭은 어느 여성의 ‘同母弟’ 등

으로 어머니 쪽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고(姑)’라는 호칭이 부부 양쪽의 어머니를 뜻하고 또 고모의 뜻을 담

고 있는 것은 주대에도 내혼제가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이해해야만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해 어머니인지 아

내인지 딸인지 해석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금문에 고(姑)가 나타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庚嬴卣｣ “文姑의 제사에 쓸 진귀한 예기를 만든다(用乍(作)氒文姑寶

(尊)彝).”

｢伯庶父簋｣ “백서보가 왕고 범강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 궤를 만든다

(白(伯)庶父乍(作)王姑凡姜 (尊) (簋)).”

｢伯庶父簋｣의 왕고(王姑)는 주 왕실과 혼인관계에 있는 강성(姜姓)의 

여성으로 왕의 장모나 어머니 또는 고모라고 볼 수 있는데 고모로 보려

면 여기서 왕은 주나라 왕이므로 주대의 여성칭위에 있어 모계의 성

(姓)을 따르지 않고 부계의 성(姓)을 따르므로 희성(姬姓)이어야 하는데 

강성(姜姓)이다. 그러므로 ‘王姑凡姜’은 고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범강(凡姜)은 왕의 할머니 또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姬作氒姑日辛鼎｣ “희가 어머니 일신을 위한 보배로운 예기를 만들었

다( (姬)乍(作)氒鮯(姑)日辛 (尊)彝).” 

｢晉姜鼎｣ “진나라 강성의 여성이 말하길, 너는 나의 선고군의 진나라 

땅을 관리하라(晉姜曰, 余隹(唯)司(嗣)朕先姑君晉邦).”

｢復公子簋｣ “등(鄧)나라로 시집가는 나의 고모 맹괴를 위해 잉기를 

만든다(乍(作)我姑 (鄧)孟媿丗(媵) (簋)).”

(4) 姪․侄․
질(姪)에 대해 ≪說文≫에는 “형의 딸이다(兄之女也).”고 하였으며, ≪

釋名․釋親屬≫에는 “고(姑)는 형제의 딸을 질녀[侄]라고 한다(姑謂兄弟

之女爲侄).”라고 하여 질(侄)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國語·周語≫

에 “나의 어머니 태강의 질녀이다(則我皇妣大姜之姪).”라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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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에는 “여자가 형제의 자식을 말하며 남녀 모두 姪이라고 한다(女子謂

昆弟之子, 男女皆曰姪).”라고 하였으며, ≪爾雅․釋親≫에는 “여자가 형제

의 딸을 질녀[姪]라고 한다(女子謂兄弟之子爲姪).”라고 하여 질(侄)과 

질(姪) 모두 질녀를 의미하고 있으며 질(侄)은 처음에는 여자에게 쓰이

던 말이었으므로 여(女)를 의미부로 썼다. 후에 그 의미가 확대되어 남

녀를 통칭하게 되었으며 자형상 의미부에 인(亻)을 사용하여 남녀를 구

별하게 되었으며 질(侄)과 질(姪)은 모두 지(至)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

성은 고모를 따라 남편의 집으로 간다고 풀이할 수 있다. ≪釋名․釋親屬

≫에는 또 “질(侄)은 갈마드는 것이다. 함께 가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다시 번갈아 들어 가는 것이다(侄, 迭也. 共行事夫, 更迭進御也).”라고 

한 것이 증명이 된다.

문헌 자료에 의하면 주대 혼인제도에 질녀와 고모가 함께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금문에 질(侄)은 ｢乖伯歸夆簋｣의 “귀

괴백(歸乖伯)에게 비휴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보내게 하셨다(王命中(仲)

侄(致)歸乖白(伯) (貔)裘).”에서 보내다는 뜻으로 쓰이고, ｢同簋｣에는 

“북쪽으로 현수(玄水)까지이다(氒逆(朔)侄(至)於玄水).”라고 하여 이르다

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자는 또한 질(姪)로 볼 수 있다. 

｢齊縈姬盤｣ “제나라 영희의 질녀가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 (齊)縈

魘(姬)之 乍(作) (寶)乩(盤)).”

｢齊 姬簋｣“제나라로 시집가는 희성의 질녀가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

다( (齊) ( ) (姬)乍(作)寶 (簋)).” 

｢齊縈姬盤｣은 제나라 영희(縈姬)의 질녀( )가 고모와 함께 제나라로 

시집왔다는 말로 여기서 은 잉(媵)이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2 혼인에 의한 신분 칭위

주대 여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위는 처(妻), 잉(媵), 왕의 아내에 대

한 칭위, 제후와 사(士)의 아내에 대한 칭위 등으로 여성의 신분 칭위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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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妻

妻의 금문 자형은 로 꿇어앉은 여자의 뒤쪽에서 머리를 손질해 주

는 모습으로 ≪禮記․曲禮≫에 의하면 “여자는 15세에 계례를 하고 20세

에 출가한다(女子十有五年而笄, 二十而嫁).”고 하여 혼인하기 전에 계례

를 하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며 계례는 여자의 머리

를 손질하여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인데 글자에 이러한 의식이 반영되

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혼인한 여성을 칭하는 말이다.

≪禮記․曲禮下≫에 의하면 “천자의 아내는 후(后)라 하고, 제후의 아

내는 부인(夫人)이라 하고, 서인의 아내는 처(妻)라고 한다(天子之妃曰

后，諸侯曰夫人，大夫曰孺人，庶人曰妻).”라고 하여 서인의 아내를 칭

하는 말로 남편의 지위에 따라 여성의 칭위도 다르고 그에 따른 여성의 

지위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금문에도 처(妻)가 나타나지만 혼인하는 여성에 대해 성과 국명, 미

칭, 자, 시호, 신분 칭위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처(妻)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

금문에 처(妻)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子 君妻鼎｣ “子 君의 아내를 위한 예기(子 君妻).”

｢徐太子鼎｣ “徐의 태자 白□□가 좋은 아내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余

(徐)大(太)子白□□爲 (其)好妻□□).”

｢夫柨申鼎｣ “정월 초길 정해일에 보처자심륙(甫處者甚六)의 처 부

신(夫 申)이 청동을 택해서 예기를 만든다(唯正月初吉乙亥. 甫處者甚

六之妻夫 申. 乊(擇)氒吉金. 乍(作) (鑄)飤鼎).”

｢農卣｣ “王刎令白(伯)场曰. 母(毋)卑 (農)弋. 事(使)氒 (友)妻 (農).”

｢ 父丁罍｣ “ 가 아버지 정의 처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 乍(作)父

丁妻鮁(盟)).”

(2) 媵

서주와 춘추시기의 청동기 중에 잉(媵)자가 새겨져 있는 기물이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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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는데 잉(媵)자가 있는 기물은 서주 중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

주 말기와 춘추시기의 청동기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잉(媵)은 ≪釋名≫에는 “질녀와 여동생을 잉(媵)이라 한다. 잉은 잇는 

것을 말하는데 적처의 자리를 잇는 것을 뜻한다(姪娣曰媵, 媵承也, 承事

嫡也).”라고 했으며, ≪爾雅≫에는 媵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送也).”고 

하였다.

글자의 형태로 보아 曹兆蘭은 은 잉(媵)자로 변했는데, 그 관건은 

인(亻)자가 여(女)자로 변해 후에는 잉(媵)자로 통용되었으며 인(亻)자가 

있는 경우는 노복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9) 

본인이 잉기를 살펴본 결과 인(亻)자를 형부로 하고 있는 잉(媵)자의 

이체자는 ｢季宮父簠｣ “계궁보가 중 兛두희를 위해 잉기를 만든다(季宮
父乍(作)中(仲) 兜 (姬) (媵)兝(簠)).”의 과 ｢季良父簠1｣ “계량보가 

종운을 위한 잉기를 만든다(季良父乍(作)宗鮚(妘) (媵)乒(簠)).”의 , 

｢季良父簠2｣의 “계량보가 종운을 위한 잉기를 만든다(季良父乍宗鮚(妘)

(媵)乒(簠)).”의  등 3건이 있는데 문장을 풀이하면 노복이라고 볼 

수 없고, ｢季宮父簠｣의 과 ｢季良父簠｣의 은 모두 잉기의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으며, ｢季良父簠2｣의  자는 자에 亻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헌에는 ≪左傳·僖公≫ 5년 조에 “우(虞)나라 임금과 대부 형백(井

伯)을 체포하여 진(秦)나라로 시집가는 진(晉)나라의 딸 목희(穆姬)의 노

복으로 딸려 보냈다(執虞公及其大夫井伯以媵秦穆姬).”라고 하여 잉(媵)

이 노복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금문에는 노복의 의미로 쓰이

고 있지 않고, 잉기 또는 잉(媵)으로 가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左傳․襄公≫ 19년 조에 “제(齊)나라 임금이 노나라에 장가들어 그 

부인을 안의희(顔懿姬)라 했는데 아들이 없어 그의 질녀 종성희(鬷聲姬)

가 광(光)을 낳아 태자로 삼았다(齊侯娶於魯，曰顔懿姬, 無子，其姪鬷聲

9) 前揭書, 154∼155쪽. “營與剨二字很可能指兼男女, 特別是指男性. 從 ‘亻’ 或
指施事者, 或指受事者(媵者). 貴族嫁女必陪送男女奴僕, 也是題中應有之義, 但
這種陪送男女奴僕的情況金文尙未明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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姬生光，以爲太子).”고 하여 잉(媵)의 역할을 알 수 있는데, 잉혼은 종

으로 대를 잇는 종법제도 하에 적장자를 보장해 주는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左傳·成公≫ 8년 조에도 “딸을 시집보낼 때 동성의 잉(媵)을 

보내는 데 작위 또한 잉(媵)이다(嫁女，同姓媵. 爵亦曰媵).”라고 하여 첩

과는 다른 신분이었으며 혼인 전에는 적처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혼인한 

후에 잉(媵)의 지위는 적처 다음이다. 더 나아가 잉(媵)은 적처가 이혼

하면 자신도 같이 물러나야 했는데 ≪左傳·文公≫ 12년 조에는 “기(杞)

나라 환공이 조회 들었는데 처음 문공을 조회한 것이다. 또한 숙희와 

이혼하는데 잉(媵)에 대해서는 단절하지 않을 것을 청하여 문공은 허락

하였다(杞桓公來朝 始朝公也. 且請絶叔姬而無絶昏, 公許之).”고 하여 ‘絶

叔姬’는 그 혼인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하고, 杜預의 주에 의하면 “그 

여동생을 부인으로 삼았다(立其娣以爲夫人).”라고 하여 成公 5년 조의 

숙희(叔姬)는 ‘絶叔姬’의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10) 

또한 적처에게 자식이 없어 잉(媵)의 자식이 부계를 이으면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고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적처의 지위에 오를 

수도 있게 되어 이후에 여성이 자식의 뒤에서 정치에 참여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天君․王+출신국의 姓

금문에는 왕의 아내에 대한 칭위로 천군(天君)과 왕(王)+출신국의 성

(姓)의 형으로 쓰고 있다.

｢征人鼎｣ “천군께서 정인에게 근(斤)지역의 조개화패를 하사하셨다

(天君倈(賞)氒征人斤貝).”

｢公姞鬲｣ “천군의 은혜를 칭송하고 예기를 만들었다(對 (揚)天君休. 

用乍(作)亗).”

｢ 盂｣ “천군께서 에게 를 섬기도록 하였다(天君事(使) ( )事

).”

｢尹姞鬲｣ “목공이 윤길을 위해 요림에 종실을 지었다. 때는 6월 기생

10) 前揭書, 5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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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을묘일이다. 휴왕의 천군께서는 목공 성의 선왕을 밝게 보필한 것

을 잊지 않았다(穆公乍(作)尹 (姞)宗室於繇林. 隹(唯)六月既生霸乙卯. 

休天君弗朢(忘)穆公聖粦 (明) (弼)尃(輔)先王).”

｢王姜鼎｣ “왕의 아내 강성의 여성이 공사(龏姒)를 위한 예기를 만든

다(王姜乍(作)龏 (姒)寶 (尊)彝).”

｢王伯姜壺｣ “왕의 아내 백강(伯姜)이 예기를 만든다(王白(伯)姜乍(作)

(尊)壺).”

주대의 문헌과 금문에는 주왕실의 딸과 주왕실로 시집간 여성에게는 

王을 붙이고 있다.

(5) 小君․内君․夫人․君夫人

≪左傳·定公≫ 14년 조에 “나를 따라 소군을 뵈고, 소군이 나를 보았

다(從我而朝少君，少君見我)”라고 했는데 여기서 少君은 위나라의 남자

(南子)이며 제후의 부인을 뜻한다.

≪左傳·文公≫ 5년 조에 “나의 부인 성풍(成風)의 장례를 치루었다(葬

我小君成風).”라고 했는데 성풍은 원래 노장공(魯莊公)의 서처였는데 희

공(僖公)을 낳아 부인의 반열에 들었으며 제후와 같은 예로 장례를 치

루어 소군(小君)은 제후의 부인을 칭하는 말이다.

≪左傳·隱公≫ 2년 조에 “부인 우씨가 죽었다(夫人於氏薨).”라고 하였

는데 여기서 부인은 혜공(惠公)의 적처를 가리키는 말로 제후의 적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적처 이외의 여성에게는 卒이라는 말을 사용했는

데 여기서는 죽음에 대해 훙(薨)이라고 한 것도 제후와 같은 지위로 보

고 있다는 증거이다. 

｢鄧公簋蓋｣ “둔부인 사가 등공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屯夫人亾(姒)乍

(作)併(鄧)公).”

｢衛文君夫人叔姜鬲｣ “위나라 문공의 군부인 강숙이 이동용 예기를 만

든다. 僵을 따라 순행할 때 사용하여라(衛文君夫人弔(叔)姜乍(作)其行

鬲. 用從 (征)).” 

｢宋公 簠｣ “송나라 임금 가 그 누이 구어부인이 되는 계자를 위해 

잉기를 만든다(宋公 乍(作)其妹句 (敔)夫人季子媵 (簠)).” 

｢子叔嬴内君盆｣ “자숙영 내군이 보배로운 기물을 만들었다(子弔(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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嬴内君乍(作)寶器).”

 

｢子叔嬴内君盆｣의 ‘内君’도 제후의 부인을 칭하는 말로 볼 수 있다

≪論語·季氏≫에는

“군주가 국군의 아내를 부를 때에는 부인이라 하고, 부인이 스스로 일

컬을 때에는 소동이라 하며, 그 나라 사람이 부인을 부를 때는 군부인

이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부인을 말할 때에는 과소군이라 하

며 다른 나라사람들이 부인을 일컬음에 군부인이라 한다(邦君之妻, 

君稱之曰夫人, 夫人自稱曰小童, 邦人稱之曰君夫人, 稱諸異邦曰寡小君, 

異邦人稱之亦曰君夫人).”

라고 하여 군주가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칭하는 것과 나라 사람들

이 군부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군주 부인의 지위도 군주와 동등하게 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婦

≪說文≫에는 “부(婦)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女)를 의미부로 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물을 뿌리며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婦, 服也. 从女, 持

帚, 洒埽也).”라고 하였으며, 부(婦)의 금문 자형은   등으로 빗자

루를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曲禮≫에는 “사의 아내를 부인(婦人)이라고 한다(士之妃曰婦人).”라

고 하여 士의 아내에 대한 칭위이고, ≪爾雅·釋親≫에는 “아들의 아내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子之妻爲婦).”라고 하여 며느리라는 뜻이 있어 혼

인한 여성에 대한 칭위로 쓰이며 혼인한 여성의 역할을 보여주는 글자

이다. ≪金文語料庫≫에 의하면 부(婦)자가 있는 기물이 210건인데 그 

중에 은대의 기물이 152건, 춘추시기 2건, 나머지는 서주의 기물로 부

(婦)는 은대와 서주시기에 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 君盉｣ “ 군의 부인 귀가 예기를 만드니 孫이 사용하기 바란다

( 君婦媿嬒(作)其 孫用).”

｢義伯簋｣ “의백이 궁부인 육길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義白(伯)乍(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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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 (婦)陸 (姞)).”

｢復公仲簋蓋｣ “ 子孟  부인을 위해 잉기를 만든다(用乍(作) 子孟

(婦)□丬(尊)丗(媵) (簋)).”

4.3 여성의 사회 신분칭위

금문에 여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은 다양한데 그 중 첩(妾)과 모(姆)

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첩(妾)에 대해서는 처(妻)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금문에는 노비의 신분으로 적처

와 상대개념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주대 이후로 볼 수 있다.

(1) 妾

妾의 금문 자형은   이며, ≪金文常用字典≫에는 “於省吾는 사람

의 머리 위에  등을 더한 모습으로 자가 되었는데 머리를 장식

하거나 관 위의 뿔 종류의 모양이다. 동(童)과 첩(妾)은 모두  또는 

가 있어 죄가 있는 표지 가 아닌가 한다.”14)고 하여 여자 노예를 뜻

한다고 하였다. 하영삼교수는 “신(辛)과 여(女)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

로 첩(辛)은 원래 묵형을 가하던 칼을 형상화하여 힘들다 또는 고통스

럽다는 뜻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래서 辛이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 묵

형과 관련이 있으며 첩은 묵형을 당한 천한 여인 또는 노예를 나타내는 

말이었다.”15)고 하였다.

≪左傳·僖公≫ 17년 조에 “장차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을 겁니다. 

아들은 신하가 될 것이고 딸은 시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은 어(圉)라 짓고 딸은 첩(妾)이라 불렀다(將生一男一女. 招曰然. 男

爲人臣, 女爲人妾, 故名男曰圉女曰妾).”고 했는데 杜預는 “신첩의 본뜻

은 노비를 뜻한다(臣妾之本義爲奴婢).”라고 하였다.

≪左傳·昭公≫ 25년 조에 “계사와 옹인이 서로 사통하여 두려운 나머

지 자기의 시녀에게 시켜 매질하게 하였다(季姒與饔人檀通，而懼，乃使

14) 陳初生 編著, ≪金文常用字典≫(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7), 271쪽.

15) 河永三, ≪연상한자≫(서울: 예담, 2004),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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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妾抶己).”라고 하였으며 楊伯峻도 “첩은 시녀이다(妾, 婢女也).”16)라

고 주하여 첩의 본의는 노비라고 하였다.

또한 ≪釋名≫에는 “첩은 사통하는 것으로 천하게 사통하여 즐기는 

것을 말한다(妾, 接也, 以賤接幸也).”고 하였으며, ≪禮記·內訓≫에는 

“혼인에 예를 갖추면 처이고 예를 갖추지 않으면 첩이다(聘則爲妻, 奔

則爲妾).”라고 하여 예를 갖추지 않고 취한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 춘추

말기에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측실을 첩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公羊傳․僖公8년≫ “부인을 강씨라 칭하지 않은 것은 폄하하여 첩을 

처로 삼은 것에 대해 나무라는 것이다(夫人何以不稱姜氏貶. 曷爲貶, 

譏以妾爲妻也).”

≪穀梁傳․僖公8년≫ “부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씨성으로 말하고, 씨성

으로 말하지 않으면 부인이 아니다. 첩으로 세웠다는 말이며 옳은 것

이 아니다(言夫人必以其氏姓, 言夫人而不以氏姓非夫人也. 立妾之辭也. 

非正也).”

≪穀梁傳․僖公9년≫ “첩을 처로 삼지 말고 부인에게 나라 일을 하게 

하지 말라(毋以妾爲妻, 毋使婦人與國事).”

등에서 춘추 후기에는 이미 첩이 처가 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점점 妻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변해갔다고 볼 수 있다. 

≪禮記‧曲禮上≫에는 “아내를 맞이할 때는 동성으로 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첩을 살 때 그 성을 모르면 점을 쳤다(娶妻不娶同姓，故買妾不

知其姓則卜之).”라고 하였으며, 吕思勉은 잉과 첩의 차이에 대해, “남자

의 권한이 무한했으므로 가정의 여성은 모두 통간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중에 처로부터 온 여인은 잉이 되었으며 집에 원래 있던 여자는 첩이라

고 하였다. 고대에는 잉과 첩을 병칭했는데 후세에는 시집갈 때 여성을 

함께 보내는 제도가 없어지고 잉이라는 명칭도 없어지고 모두 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17)고 하여 잉과 첩을 병칭하고 있는데 금문에 나타나는 

첩은 잉과는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문에 첩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8건이다.

16) 前揭書, 1460쪽.

17) 吕思勉, ≪先秦史≫(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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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簋｣ “강궁의 왕의 신첩과 백공을 관리하라( (兼)官 (司)康宮王臣

妾百工).”

｢宰獸簋｣ “강궁의 왕가 신첩과 노복을 관리하라( (兼) (司)康宮王家

臣妾 (庸)).”

｢師卬簋｣ “나의 동편 서편 노복과 백공목과 신첩을 관리하라(卭 (司)

我西扁(偏)東扁(偏)僕 (馭)百工牧臣妾).”

｢逆鐘｣ “집안의 노복, 신, 첩, 소자 등과 집안을 관리하여라(用 於公

室僕庸臣妾 (小子)室家).”

｢大克鼎｣ “너에게 정가(井家)의 田於 과 신과 첩을 상으로 준다(易

(賜)女(汝)井家 田於 . 乓(以)氒臣妾).”

｢ 君壺｣ “ 君은 첩을 계도하라. 연나라 임금에게 복문(復冂)을 상으

로 준다( 君 (啓)妾. 匽(燕)倮(侯) (賞)復冂).”

｢復作父乙尊｣ “의복, 노복, 첩, 조개화패를 상으로 준다. 이로 아버지 

을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衣臣妾貝. 用乍(作)父乙寶 (尊)彝. ).”

｢叔德簋｣ “왕이 숙덕에게 노비 10명과 조개화폐 10붕, 양 100마리를 

상으로 내리다(王易(賜)弔(叔) (德)臣 十人貝十朋羊百).”

위의 금문에 나타나는 첩은 모두 노복을 지칭하고 있다.

｢叔德簋｣의 는 복사에는 보이지 않으나 문헌에는 예가 보인다. ≪

左傳․昭公≫ 7년 조의 “僕臣儓”의 儓는 금문 중의 와 닮았으며 하인

을 뜻한다. 그러나 금문에는 여성임을 강조하기 위해 여(女)자를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陳夢家는 ≪西周銅器斷代≫에서 대(儓)는 신하의 

일종으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하사할 때 줄 수 있는 사람이다.”18)고 

하였다. 명문 내용을 보면 상의 물목을 적은 순서가 먼저 조개화패와 

양을 내리고 다음에 남자노복 신(臣)을 내리고 다음에 여성 노비의 순

으로 하여 그 위치가 물건 다음에 있어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과 금문의 기록을 통해 보면 첩은 사회적인 신분은 원래 

낮은 하층 노예로 잉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8) 陳夢家, ≪西周銅器斷代≫(北京: 中華書局, 2004) 제2권,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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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姆

≪禮記·內則≫에는 여자가 혼인하기 전에 익혀야 할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19), 모(姆)는 출가하기 전의 여성을 교육 시키는 사람으로 일상

생활에 관한 것, 제사와 손님접대 등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귀족 집안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모

(姆)라고 할 수 있다. 모(姆)는 ≪說文≫에는 “모(娒)는 여스승을 뜻한

다. 여(女)는 의미부이고 모(母)는 소리부이며 모(母)라고도 읽는다(娒, 

女師也. 從女母聲, 讀若母).”고 하였다.

주대 금문에는 모(姆)가 나타나지 않고, 전국시기의 기물 ｢中山王 鼎
｣에 “隹(唯)俌(傅)枙(姆)氏(是)從.”라고 하여 부(傅)와 모(姆)에 대한 기

록이 나타나는데 금문 자형은 로 의미부에 인(亻)이 쓰이고 있다.

≪左傳·襄公≫ 30년 조에 “송나라 공공의 부인 송공희가 화재로 죽었

는데, 유모를 기다린 때문이다(宋伯姬卒，待姆也).”라고 했는데, 杜預는 

모(姆)를 여스승이라 풀이했다.20) 또한 ≪公羊傳≫ 何休의 注에는 “예

기에는 제후의 부인은 반드시 유모가 있는데 그 행동을 바르게 하고 몸

을 보호한다. 노대부를 가려 남자 스승으로 삼고, 노대부의 처를 가려 

유모로 삼는다(禮, 后夫人必有傳母. 所以輔正其行, 衛其身也. 選老大夫爲

傅, 選老大夫妻爲母).”고 하여 모(母)는 모(姆)로 볼 수 있으며 상류층의 

딸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杜預가 여사(女師)라고 한 사람은 시중드는 사람, 

옆에서 모시는 사람, 유모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머니를 대신하여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이든 여성으로 교양을 갖춘 사람이

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칭위는 개인적인 특징 뿐 아니라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19) “女子十年不出, 姆教婉, 娩聽衆, 執麻枲, 治絲茧, 織紝組紃，學女事, 以供衣
服, 關於祭祀, 納酒浆笾豆, 菹醢, 禮相助奠.”

20) 前揭書, 1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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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주대 금문에는 전대에 비해 더욱 다양한 

여성칭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혼인시의 칭위, 사후의 칭위, 친족 칭위, 

신분 칭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혼인 시의 칭위를 알 수 있는 기물에는 여성의 자 또는 이름, 미칭, 

성과 항렬 등을 기록하였고 여성에게는 남성과 달리 꼭 성을 사용했는

데 이는 일부다처형이었던 혼인제도 중에 동성불혼을 공고히 하여 부계

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후의 칭위는 시호와 제사를 받는 대상의 친족칭위와 일간 등이 나

타나는데 여성 개인의 시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남편의 시호를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의 시호를 따르는 경우가 더 많다. 이외 祖母, 姑, 

母, 妣, 文母, 皇母 등의 친족칭위와 서주 초기에는 여기에 일간을 더해

서 사용하는데 이 점은 남성과 같은데 사후의 예기는 자식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에 대한 효의 관념에는 차별이 없다는 점과 제사

를 받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남성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신분을 나타내는 칭위는 친족 칭위와 혼인으로 변하는 칭위와 사회적

인 지위를 알 수 있는 칭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혼인과 혼인 

전의 칭위를 알 수 있는데 혼인한 여성은 남편의 지위에 따라 신분칭위

가 달라지고 혼인한 후에는 남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남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친족 칭위 중 姑는 장모, 시어머니, 고

모 등에 대한 칭위로 이는 혼인제도의 특징을 담고 있는 말로 외혼제를 

표방하던 주대에도 내혼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말이다.

잉(媵)은 주대 혼인제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말이며 적처로 시집가

는 여성을 따라 가 적처와 함께 한 남성의 아내가 되던 사람으로 질녀 

또는 동생이 잉(媵)이 되었다. 잉(媵)의 신분은 혼인 전에는 적처와 같

은 신분이었으나 혼인 후에는 적처 다음의 지위이며 종법제도를 유지해

주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던 잉혼제가 제후국간의 정치적인 이해에 의

한 정략적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잉(媵)은 점점 지위가 낮아지기도 하고 

자식의 지위에 따라 권력을 가지는 현상도 나타나면서 여성의 활동범위

는 자식이나 남편의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첩(妾)은 원래 묵형을 당하던 천한 신분이었으나 춘추 후기로 가면서 

적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금문에는 妾에 대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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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노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모(姆)는 원래 집안의 어른이나 경험이 많은 여자 어른이 귀족 집안

의 딸을 교육하고 보호하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전국시대 금문에 나

타나고 문헌에도 춘추 후기에 보이는데 이후에 유모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주대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칭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여성은 대부분 귀

족 신분이며 혼인 전에는 딸로서 부모의 영향아래 있으며, 혼인 후에는 

혼인 배우자의 지위에 따라 왕후, 제후의 부인, 대부 또는 사 등의 아내

로써 다른 지위를 지니게 되고, 사후에는 자손들에게 제사를 받는 대상

이 된다. 주대에 여성칭위가 다양해지고 세분되는 것은 사회의 변화와 

계층의 분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봉건 정치제도에 의해 적장

자를 중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파생된 부계 중심의 혼인제도는 여성의 

지위에도 영향을 끼치고 각 칭위에는 그 지위에 따라 다른 여성의 생활

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대 여성은 남성 쪽으로 시집가는 혼인제도 하에서도 독립적인 자신

의 성과 이름 등을 유지했는데 이 또한 부계사회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여성은 점점 남성에게 귀속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회 제도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금문에 나

타나는 다양한 여성 칭위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상징적인 지위는 남

성과 차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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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論文主要考察了關於金文上所出現的女性稱謂。周代金文中出現的女

性稱謂比前代多樣化而細分化, 這跟社會制度的變化和婚姻制度有關。

金文上出現的女性稱謂,可分为婚姻稱謂、死後稱謂、親族稱謂、身分

稱謂等等。以婚姻時帶走的媵器来可以看出它是關於婚姻稱謂的器物。媵器

上所記錄的女性稱謂有婚姻女性的姓、名、字、美稱、輩行 等等, 也有作

器者母親時母名義。

死後女性的稱謂有諡號、受祭祀對象的親族稱謂、干支 等等, 其中有

獨立用個人諡號的和随她丈夫諡號的。女性身分的稱謂作为亲族称谓, 从而

可知女性的婚姻和婚姻前的称谓，婚姻女性的称谓随她丈夫的地位不同。親

族稱謂有女、母、妣、姑、姪、姒 等等, 婚姻後的身分稱謂有妻, 媵, 婦

等等。這些都属於婚姻女性的一般稱謂, 随她丈夫所得到的稱謂如下: 王的

妻子稱天君, 諸侯的妻子稱小君、内君、夫人、君夫人, 士的妻子稱婦。

女性的社會身分稱謂有妾、姆。正妻以外統稱妾, 可金文上所出現的妾

都表示奴婢, 通過這可知正妻以外的女性地位都低, 周代封建制度和宗法制

度重視嫡長子。从而産生男性中心的婚姻制度, 這反映随着社會制度的不同,

婦女地位也受影響。

通過周代金文中的女性稱謂可知女性婚姻前身分上并沒有差別, 但是婚

姻後, 随这丈夫的地位和正妻或媵, 其身份和作用都产生變化, 進入春秋後

期女性渐渐歸屬於男性。作为妻子和死後母親的身分, 女性所享受的地位是

跟男性同樣的。

關鍵詞 : 女性   姓氏   婦人   媵   親族   婚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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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撰字鏡≫ 註釋 體例 硏究*

--한자 字形屬性情報를 중심으로

김영경**  

〈목   차〉

  1. 들어가며
  2. 표제자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3. 상호 연관된 표제자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4. 주석을 통한 자형 속성 관계 규명
  5. 나오며

1. 들어가며1) 

≪新撰字鏡≫의 가장 큰 특징은 字書와 類書, 韻書의 특징을 모두 가

지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字樣書와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선 標題字에 여러 가지 이체자형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은 ≪干祿字

書≫를 비롯한 자양서의 모습과 흡사하다. 특히 標題字에 여러 이체자

형을 나열할 때 되도록 널리 쓰이는 자형을 위에 배치하고 그 아래 正

字를 배치하는 방식은 ≪干祿字書≫와는 다르나, 당시에 통용되던 자형

을 먼저 배열하고 그것의 正字를 밝히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된

다. 그 외 인접한 標題字끼리 긴밀한 자형관계를 가질 때에는 正字를 

위에 배치하고 俗字를 그 아래에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다시 古文을 

그 밑에 두었다. 따라서 필자는 ≪新撰字鏡≫의 標題字를 배열하는 방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A00040)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전임연구원(ling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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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배열순서, 標題字 간의 상호연관성에 주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1)자양서와 필적할 만큼 여러 가지 이체자를 나열해 놓고, 그들의 이체

관계를 기술하는 체례와 (2)인접한 標題字끼리 긴밀한 자형 관계를 가

져, 각자의 독립영역을 가능한 자유롭게 넘나들며 그간의 이체관계를 

설명하려 한 체례를 독립시켜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방대하며, 학술적 연구가치가 가장 높은, (3)주석을 통해 標題字나 

주석 중에서 언급한 모 글자의 異體字, 正字, 俗字, 古字, 今字 등과 같

은 세밀한 속성까지 기술하는 체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標題字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新撰字鏡≫을 처음 펼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러 가지 이체자

형을 일렬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이런 방식은 한 標題字 아래 주석이 

달리고 그 주석 안에서 여러 가지 자형 정보와 다른 글자와의 상호관계

를 전달하는 다른 자서와는 사뭇 다른 형태이다. ≪新撰字鏡≫의 이러

한 특징은 한자의 이체자 자료를 상당히 많이 품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

적 가치가 아주 크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이체자를 標題字로 삼아 그 

이체관계를 설명하는 체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形/形作

이러한 체례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標題字로 나열한 

다음,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나열한 이체자 만큼의 이체자형을 가진

다는 것을 설명하는 형식이다. 상황에 따라 標題字의 수를 표시하고 그 

뒤에 ‘形’이나 ‘形作’을 붙인다.

2.1.1 標題字+글자수+形

䒫, 二形. 七矢反. 上. 生山, 其味甚苦, 人能食尓, 古多. 又云加乃尓
介. ≪新撰字鏡 卷7 艸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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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芪’의 俗字體이다. ≪新撰字鏡≫은 ‘芪’와 ‘䒫’를 자형이 다

르지만 동일한 글자로 보고 있다. ‘芪’는 ≪唐韻≫, ≪正韻≫에 따르면 

巨와 支, 渠와 宜의 반절로 其로 발음되며, 황기 즉 약초이름(≪唐韻≫

巨支切 ≪正韻≫渠宜切, 幷音其. 黃芪, 藥名)’이다.1)한편 ≪佩觿․卷下42

≫의 풀이에 따르면 ‘茂䒫茷 의 맨 윗 글자는 莫와 候의 반절이며, 풀

이 무성함을 이른다. 두 번째 글자는 徒와 再의 반절로 풀의 모습을 가

리킨다. 세 번째 글자는 扶와 乂의 반절로 풀의 모습을 가리킨다. 네 번

째 글자는 防과 曰의 반절로 桴栰을 이른다.(茂䒫茷 上莫候翻艸盛, 二

徒再翻艸皃, 三扶乂翻艸皃, 四防曰翻, 桴栰)2)’고 하였다. 즉 ‘䒫’는 ‘茂’

자의 이체자이지 ‘芪’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다. 그렇다면 왜 ≪新撰字

鏡≫에서는 이 두 글자를 이체자로 보았을까? 앞서 ≪佩觿≫의 해설에

서도 말했듯 ‘䒫’는 ‘茂’와 ‘茷’의 이체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訛變字

라고 할 수 있다. ≪新撰字鏡≫의 ‘ ’자에서 ‘氏’의 ‘丿’과 ‘’이 ‘亻’변

으로 변하고 나머지 획은 ‘代’자의 ‘弋’이 된 것이다. 이처럼 部件의 재

조합을 통한 訛變은 俗字 생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新撰

字鏡≫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생성된 ‘䒫’자가 원래의 쓰임이 아

닌 ‘ ’의 이체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용자 현황을 반영하고 있

다.

2.1.2 標題字+글자수+形作

溲 , 三形作. 正所牛反. 平. , 淅米聲. 借所丸反. 漬汏也. 小便

也. 麺也. ≪新撰字鏡 卷6 水部≫

≪新撰字鏡≫은 ‘’․‘溲’․‘ ’를 이체관계로 보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

기 위해서는 이 세 글자를 구성하는 ‘叜’․‘叟’․‘ ’의 자형 관계를 분석해

1)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211쪽.

2)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448. htm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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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먼저 ‘叜’자는 ≪說文≫에서는 ‘늙은이다. 又와 灾로 구성되었

다(老也. 从又从灾)’고 하였다. ‘叜‘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前4.29.1)로 

손에 불을 들고 구덩이 안을 비추는 모습이다. ≪康熙字典≫에도 ‘叜’자

를 고문 ‘叟’자라고 하였다3). 

‘叟’자는 ≪集韻≫․≪韻會≫․≪正韻≫에 따르면 ‘疎와 鳩의 반절로 

搜음(≪集韻≫≪韻會≫≪正韻≫疎鳩切, 音搜)’이며, 叟叟로 쓰여 쌀 

씻는 소리를 형용한다. ≪集韻≫에 따르면 ‘溞로 쓰기도 하며，溲로 

통용된다(叟叟, 淅米聲. ≪詩·大雅≫釋之叟叟, 蒸之浮浮, ≪註≫釋, 

淅米也. 叟叟, 聲也. ≪集韻≫或作溞, 通作溲)’고 하였다. ≪新撰字鏡

≫의 의미풀이 중 ‘’를 쌀 씻는 소리라고 한 근거가 바로 이것

이다. 즉 ≪新撰字鏡≫은 ‘’를 ‘溲溲’와 동일한 글자, 즉 이체자

라고 보았다. 또한 ≪康熙字典≫에 따르면 ‘’자는 ‘小便을 뜻하기

도 하며, 溲자의 이체자’라고 하였다.4) 이 역시 ≪新撰字鏡≫의 풀

이와도 일치하며, 이러한 종종의 연관관계를 통해 ‘溲’와 ‘’는 ‘叟’

의 고문 ‘叜’를 성부로 하는 이체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자형인 ‘ ’는 와변으로 생긴 속체자로, ≪新撰字鏡≫을 비롯한 필

사본 문헌에 자주 나타나는 자형이다. 俗字에서는 ‘叟’나 ‘舀’자에서 

나타나는 ‘臼’를 ‘’이나 ‘旧’로 간주하고, ‘舀’자를 ‘臽’자와 동일하

게 본다. ‘ ’자는 원래 ‘’와 ‘丨’으로 된 자형을 ‘旧’로 줄여 써야 

俗字의 자형 규율에 맞지만, 이 경우에는 ‘臽’자의 訛變字形인 ‘伯’

자로 변형되어 ‘ ’의 자형을 가지게 되었다.

2.2 同/形同/同作/形同作

≪新撰字鏡≫의 주석에서는 ‘同’․‘形同’․‘同作’․‘形同作’ 등의 용어로 나

3) ≪唐韻≫≪集韻≫幷古文叟字.(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23쪽.)

4) ≪廣韻≫所鳩切≪集韻≫疎鳩切, 音搜. 小便也. ≪晉語≫少於豕牢，而得文
王.≪註≫少, 小便, 言其易也. 或作所遭切, 音騷. 亦作溲.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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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된 다수의 이체자가 같은 글자라는 자형 정보를 전달한다. 구체적인 

체례는 아래와 같다.

2.2.1 標題字+同

글자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일련의 이체자가 같은 글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형식이다.

, 同. 昌悅反. 又哲音也. ≪新撰字鏡 卷2 口部≫

‘ ’과 ‘名’은 각각 ‘’과 ‘歠’의 俗字이다. ≪篇海≫에 따르면 ‘ ’자

는 ‘昌’과 ‘悅’의 반절로, ‘口不正’이라는 뜻이고5), ‘歠’은 ‘ ’자와 음이 

같으며, ‘마시다’, ‘많이 마시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6). 표면적인 의미 

풀이로만 볼 때는 각기 다른 의미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글자의 자형구조를 파악해 보면 유사한 部件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의 자형구조 분석 관점에서 보면 ‘’은 ‘口’와 ‘叕’, ‘酉’를, ‘歠’은 

‘叕’, ‘酉’와 ‘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문자 자형을 통해 보면 ‘歠’은 

사람이 술독에 입을 대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菁4·1)자가 

변화한 ‘ ’의 생략형과 음을 나타내는 ‘叕’이 결합된 글자이다. 입을 크

게 벌린 모습을 본 뜬 ‘欠’자로 ‘口’를 대체했을 뿐, ‘’자에도  ‘歠’자를 

구성하는 ‘술독(酉)’과 음을 나타내는 ‘叕’의 자소가 남아있으므로 의미

부의 교환을 통한 이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2.2.2 標題字+글자수+字同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5) ≪篇海≫昌悅切，音啜. 口不正也.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康熙字典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년), 176쪽.)

6) ≪廣韻≫昌悅切≪集韻≫≪韻會≫姝悅切, 音啜. ≪說文≫飮也. ≪禮·曲禮≫毋
歠醢. ≪楚辭·漁父≫餔其糟而歠其醨. 又大飮也. ≪禮·曲禮≫毋流歠. ≪鄭註≫
流歠, 大歠, 嫌欲疾也. ≪枚乘·七發≫小飰大歠, 如湯沃雪.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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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다.

痉痙, 二字同. 其郢反. 項强病也. ≪新撰字鏡 卷3 疒部≫

‘痉’은 ‘痙’자의 간화 이체자이다. ‘痉’을 이루는 字素 ‘’은 ≪新撰字

鏡≫뿐만 아니라 위진 남북조 시기 碑刻문자를 비롯하여, ≪一切經音義

≫ 등 다른 俗字 문헌 자료에도 상당히 자주 보이며, ≪新撰字鏡≫에도 

이미 ‘茎’, ‘泾’, ‘劲’ 등 ‘’을 포함한 자형들이 다수 나온다.

2.2.3 標題字+글자수+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篘, 三同. 楚尤反. 平. 篘酒. 或作醔. ≪新撰字鏡 卷8 竹部≫

‘’, ‘ ’ 두 글자는 모두 ‘篘’의 俗字이다. 俗字에서는 ‘芻’자를 ‘ ’․
‘ ’․‘ ’․‘ ’․‘ ’ 등으로 줄여 쓴다. ≪字彙補≫에 따르면 ‘’는 ‘初’와 

‘鳩’의 반절로 ‘鄒’음이다. 술이다. ‘篘’와 같다(初鳩切, 音鄒. 酒也. 同

篘)’.7) 즉 ‘’는 ‘芻’의 자형이 축약되어 생성된 省體 俗字이며, ‘篘’자

와 이체관계가 있다. 한편 ‘ ’ 자형은 약간 독특하다. 이 자형은 ≪新撰

字鏡≫의 저본 중 하나인 ≪一切經音義≫에서도 나타나는 자형으로 ‘彐’

가 두 번 반복되는 ‘ ’자형을 기본으로, 위의 部件이 ‘ ’로 대체되어 

생긴 이체자형이다. ≪新撰字鏡≫에서는 이 자형과 ‘ ’이 공존한다.

2.2.4 標題字+글자수+形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7) 吳任臣 저, ≪字彙補≫(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年),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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柒 , 四形同. 七音. 木汁也. 林也. 水也. ≪新撰字鏡 卷6 水部≫

위의 네 한자는 모두 ‘桼’자의 이체자형이다. ‘漆’은 원래 물 이름 이

었으나 ‘桼’자로 가차되어 통용되었다8). ‘柒’은 ‘漆’의 俗字이며9), ‘ ’은 

‘桼’의 ‘木’ 部件이 ‘求’의 속자체로, ‘氺’部件이 ‘小’자로 바뀌어 나타난 

이체자이다. ≪偏類碑別字≫에 수록된 〈唐楊氏合葬殘墓誌〉의 ‘ ’자와

≪新撰字鏡≫의 ‘ 자를 보면 자형상 유사한 점이 많다.10) ‘ ’자형은 

중국의 俗字에는 없는 자형이라서 그 연원을 밝히기가 조금 까다롭다. 

≪新撰字鏡≫의 이체자에는 인접한 部件의 병합을 통한 변형이 자주 나

타나고 있는 바, 필자의 생각으로는 ‘漆’자의 ‘桼’部件이, ‘木’과 그 아래

의 ‘人’部件이 병합되어 ‘求’ 部件으로 바뀌고, ‘氺’의 필획이 서로 연결

되어 ‘木’으로 변형되었다고 추측해 본다. 마지막으로 ‘ ’ 역시 ‘漆’의 

이체자형이다. 이 자형은 ≪古文四聲韻․入聲․質韻≫에 수록된 ‘’자와 

관계가 깊다. ‘漆’의 고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桼’과 ‘坐()’는 서로 대

체되기도 하고11), ≪新撰字鏡≫에서 ‘㐱’자를 ‘ ’로 쓰는 등, ‘彡’을 ‘久’

으로 변형한 자형이 자주 나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나 ‘’의 오

른쪽 部件 ‘彡’이 ‘久’로 변형되어 생성된 이체자임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2.2.5 標題字+同作

8) 摵[漆]≪唐韻≫親吉切≪集韻≫≪韻會≫≪正韻≫戚悉切，音七. 水名.≪說文≫
水出右扶風杜陵岐山......又木汁可髤物. ≪書·禹貢≫厥貢漆絲. 又物之黑者曰漆. 
≪周禮·春官≫巾車漆車藩蔽. ≪註≫漆車, 黑車也.......又≪集韻≫七四切, 音次. 
與髤同. 以漆塗器也.　本作桼, 亦作柒.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
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723쪽.

9) 柒, ≪廣韻≫俗漆字. ≪開山圖≫長安西有渠，謂之柒渠. 又木名. ≪山海經≫剛
山多柒木. 又≪集韻≫戚悉切. 義同.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
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563쪽.

10) ≪偏類碑別字․水部․漆字≫引用〈唐楊氏合葬殘墓誌〉(中華民國 教育部 敎育部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2311.htm)에서 재
인용.

11) ≪玉篇․水部․ 字≫: , 古文. ≪字彙補․水部≫:, 古文漆字.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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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 同作. 許救居久二反. 加久又久作志. ≪新撰字鏡 卷2 口部≫

‘ ’는 ‘口’와 ‘臰’로 이루어진 ‘嗅’의 俗字이다. ‘臰’는≪玉篇≫에서 

‘臭’의 俗字라고 했는데, ≪偏類碑別字≫에서 인용한〈魏冀州刺史元壽安

墓誌〉의 ‘ ’를 보면 ‘ ’의 ‘臰’자와 자형이 같다. 한편 ‘ ’는 ‘口’와 

‘臭’의 이체자형인 ‘ ’로 구성되었다. ≪說文≫의 ‘臭’를 ‘짐승이 도망가

면 냄새로 그 흔적을 아는 것이 犬(臭,禽走,臭而知其迹者,犬也.从犬从
自)’이라고 한 풀이나, (鐵196·3), (睡虎秦簡) 같은 고문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臭’는 ‘自’와 ‘犬’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犬’자는 후에 

‘犮’ 자형으로 많이 변한다. 그 예로 ‘突’자 같은 글자는 (古陶), ,

(睡虎秦簡) 등의 고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穴’과 ‘犬’으로 구성되었지

만 예변 이후 ‘犬’ 部件이 ‘犮’이나 ‘ ’ 등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났

다.12) ≪新撰字鏡≫의 ‘ ’ 자형은 ‘自’와 ‘夭’의 俗字인 ‘ ’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 자형은 ‘犮’이나 ‘ ’의 자형과 유사하므로, ≪新撰字鏡≫

에서 ‘犮’과 ‘犬’ 字符의 俗字 형태와 항상 혼용되어 왔으므로13), ‘ ’자

형도 ‘犮’의 변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글자는 ‘臭’의 이체자이며, 

‘ ’ 역시 ‘嗅’의 이체자로 볼 수 있다. 

2.2.6 標題字+글자수+同作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12) ≪隸辨≫이〈張納功德敘〉에서  인용, (≪龍龕手鏡≫),≪偏類碑別字≫

가〈魏敬史君碑〉에서  인용,(中華民國 教育部 敎育部異體字字典, http:// 
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2958.htm)에서 재인용.

13) ≪新撰字鏡≫에 나오는 擇는 淚의 이체자이다. 擇의 는 犬으로 변했고, 
≪新撰字鏡≫에서는 笑의 夭를 犬으로 바꾸어 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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笇筭,三同作.蘇換反.籌矢也.數也.計也.≪新撰字鏡 卷8 竹部≫

≪新撰字鏡≫의 해설에 따르면 이 세 글자는 모두 같은 글자의 다른 

이체자형이다. 먼저 ‘筭’자를 보자.≪說文≫에서 따르면 ‘筭’은 수를 셀 

때 쓰던 산가지를 말한다.14)≪說文․竹部≫에서는 이 글자와 유사한 음

과 뜻을 가진 ‘算’자가 나오는데, 그 풀이를 보면 ‘算, 셈하다. 竹과 具

를 따르며 筭으로 읽는다. ‘蘇’와 ‘管’의 반절(算, 數也. 从竹从具. 讀若

筭. 蘇管切)’이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이에 ‘竹部를 따름은 산가지로 셈

하기 때문이며, 具를 따르는 것은 수를 갖추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다시 말해 ‘筭’과 ‘算’은 의미와 음도 ‘蘇貫切’로 똑같은 글자로, 서

로 통용되어 왔다.15) 이러한 연유로 ‘笇’은 ‘筭’과 ‘算’ 두 글자 모두의 

이체자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玉篇≫에서는 “筭, 蘇亂切, 計筭也. 數

也.” 또 “笇, 同上. 亦竹器也.”라고 하였고,16) ≪金石文字辨異≫에서는 

이 글자를 ‘算’의 이체자로 보았다.17) 따라서 ‘笇’은 ‘筭’과 이체자 관계

에 있다.

마지막으로 ‘ ’ 자형은 ≪新撰字鏡≫에서 나타난 독특한 자형으로 그 

연원을 밝히기 쉽지 않지만, 漢〈張遷碑〉에 나오는 ‘筭’의 이체자인 

‘ ’과 자형 상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18) ‘ ‘자의 ‘ ’ 部件과 ‘ ’의 

‘ ’은 ‘ ’의 아랫부분이 ‘开’형태이고, ‘ ’은 ‘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지만, ≪新撰字鏡≫ 이체자에서 보이는, 연결된 部件을 단절하여 

다른 비슷한 部件의 형태와 비슷하게 변형시키는 이체규율로 비추어 볼 

14) ≪說文解字․竹部≫: "筭, 長六寸，計歷數者. 从竹从弄, 言常弄乃不誤也.蘇貫
切." (許愼,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028쪽)

15) ≪字彙≫:"筭, 同算"(梅膺祚, ≪字彙≫(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년,343
쪽.)

16) 顧野王, ≪玉篇≫(≪字典彙編≫편집위원회, ≪字典彙編≫11권(서울:國際文化
出版公司, 1996년), 70쪽. 

17) 北齊臨淮王象禆或其弗沙等名億, 案算作. (≪金石文字辨異․去聲․翰韻․算字
≫, 中華民國教育部敎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 a03013.htm)에서 재인용.

18) ≪金石文字辨異≫에서〈漢張遷碑〉의 자형 인용. (中華民國教育部敎育部異
體字字典,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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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충분히 자형 상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 글자도 ‘筭’의 

이체자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 ’․‘笇’․‘筭 자형은 ‘ ’이 일반적인 이체자

형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모두 이체관계가 성립된다.

 

2.2.7 標題字+글자수+形同作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

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錙 , 二形同作. 側飢反. 銖六則錘二. 錘則錙, 二則兩也. ≪新撰字鏡 

卷6 金部≫

‘ ’ 는 ‘錙’의 이체자형이다. ≪隸辨≫에서는 ‘ ’에 대해, ‘바로 甾자

이다. 여러 碑銘에서 ‘ ’자를 ‘ ’자로 쓰고 있으므로, ‘甾’는 ‘ ’로도 쓴

다(卽甾字. 諸碑 作 , 故甾亦作 )’고 해설했다. 즉 ‘ ’는 ‘甾’의 이체자

이다. 따라서 ‘ ’와 ‘錙’는 이체관계가 성립된다. 실제로 동일한 異體 

部件이 글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과 訛變되는 경우가 많은 ≪

新撰字鏡≫에서 ‘甾’와 ‘ ’ 部件을 포함한 이체자형 조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정형화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호 연관된  標題字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앞서 언급했듯이 ≪新撰字鏡≫의 체례는 타 자서에 비해 상당히 독특

하다. 심지어 불안정하기까지 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유롭고 글자 

해설의 유연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자

서에서는 각 標題字의 해설이 독립성을 가지고 최대한 서로의 영역을 

범하지 않는 데 반해 ≪新撰字鏡≫은 특별한 표시 없이도 인접한 標題

字끼리 자형 상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星,

司零反. 平. 散也. 精也. 羅也. 列也. 位布散也. 萬物精也.,曐, 同作.,乖, 古文.

을 보면, ‘星’․‘曐’․‘乖’세 글자는 각각 標題字로 지정되어 있는데, ‘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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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曐’은 ‘星’의 이체자고, ‘乖’은 고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자서의 체례에 맞추면星, 司零反. 平. 散也. 精也. 羅也. 列也. 位

布散也. 萬物精也. 曐, 同作. 乖, 古文.이라고 했어야 했지만, ≪新撰字鏡≫

에서는 正字를 위에, 俗字를 중간에, 古文을 맨 아래 두는 등 표제자간

의 긴밀한 자형 속성 정보를 나름대로 정형화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

다.  

그러나 인접한 標題字가 이처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때는 대부분 

‘上’이나 ‘上字’ 같은 고정된 용어를 사용하여 標題字 간의 관계를 설명

하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살펴보도록 한다.19) 

3.1 上同/上同字/上同作/上字/上字同

3.1.1 上同

이 형식은 標題字를 나열하고, 그것이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같

은 글자, 즉 그 글자의 이체자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累, 正力錐反. 平. 繫也. 甲藏也. 索也. 綸也. 借力彼反. □. 又力瑞反. 

去. 黨屬也. 連及也. 重也.

纍絫厽, 三上同. ≪新撰字鏡 卷4 糸部≫

위 예시의 결론은 ‘纍’․‘絫’․‘厽’ 세 글자는 위에서 해설한 ‘累’자와 같

다는 것이다. 우선 ‘纍’와 ‘累’의 본의를 파악하여 두 글자의 관계를 살

펴보도록 한다. ≪說文≫에 따르면 ‘纍’는 ‘綴得理’와 ‘大索’ 두 가지 의

미를 가진다.20) ≪段注≫에서 ‘綴得理’를 ‘合箸’로 풀이하였고,21) ≪前

19) 특히 上字라는 용어는 이체자가 아닌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나온 
글자와 의미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용어의 사용
에 있어서 엄정하지 못한 것이 ≪新撰字鏡≫ 주석 체례의 맹점이다.

20) ≪說文解字新訂․糹部≫: "纍, 綴得理也. 一曰大索也. 从糸畾聲. 力追切."(許愼 
저, 臧克和․王平 교감, ≪說文解字新訂≫(北京: 中華書局, 2002年, 870쪽)

21) 段玉裁, ≪說文解字注․糹部≫: "綴得理也. 綴者, 合箸也. 合箸得其理,則有條
不紊. 是曰纍. 樂記曰. 纍纍乎端如貫珠. 此其證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656쪽(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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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李廣傳≫의 “以劒斫絕纍.” 구절의 주에서 ‘纍란 밧줄을 말한다(纍, 索

也)’고 한 것처럼 ‘纍’는 ‘얽어매어 나타나는 무늬’․‘밧줄’ 등을 뜻한다. 

후에 이 두 의미소의 기초에서 ‘묶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22) 한편 

‘累’자는 ≪說文≫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力委切(≪廣韻≫)’로 읽

힐 때는 ≪老子≫제64장의 ‘구층의 높은 누대도 흙을 쌓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九層之臺, 起於累土)’라는 구절에서처럼 ‘쌓다’를 뜻한다. 또 

‘倫追切(≪集韻≫)’로 읽힐 때는 ≪莊子․外物篇≫의 ‘작은 낚싯대와 가는 

줄로 도랑에 가서 송사리나 붕어를 노리는 낚시를 하면서 큰 고기를 잡는 

것은 어렵다(揭竿累, 趣灌瀆,守鯢鮒, 其於得大魚難矣)’는 구절과 같이 ‘줄’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다시 ‘묶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23) 이처럼 ‘纍’와 

‘累’는 의미상 서로 ‘줄’과 ‘묶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자형 면에서도 

동일한 자소가 중첩된 복잡한 자형이 생략을 통해 간략한 글자로 변하

는 한자자형의 진화규칙에도 걸맞으므로, ‘纍’의 중첩 자소가 생략되어 

‘累’라는 이체자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두 글자를 서로 

같은 글자라고 본 昌住의 견해는 옳다.

‘絫’는 ≪說文≫에서 ‘더해지다는 뜻이다. 厽와 糸로 구성되었다. 絫는 

또 十黍의 무게를 뜻한다(增也. 从厽从糸. 絫十黍之重也)’로 해설하고 있

다. 즉 이 ‘絫’자는 ≪說文≫에 같이 수록된 ‘纍’자와 별개의 글자로 무

게단위였다가 후에 ‘纍’와 ‘累’로 통용되어 왔다.24) 顔師古 같은 학자는 

소전에서 ‘厽’형태였던 部件이 隸變을 거치면서 ‘田’으로 변하여 ‘累’이 

되었으며, ‘絫’이 ‘累’의 古字가 된다고 하였는데, ‘絫’자가 ‘累’의 이체자

가 된 과정의 한 단면을 알 수 있게 한다.25) 

22) ≪玉篇≫繫也. ≪廣韻≫係也. 亦作縲. ≪左傳·僖三十三年≫不以纍臣釁鼓. ≪
註≫纍, 囚繫也. ≪前漢·司馬遷傳≫幽于纍紲. ≪註≫纍, 係也.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103쪽.)

23) ≪禮記․儒行≫: "不累長上." 鄭玄注: "累, 猶係也." ≪呂氏春秋․觀世≫: "齊人
累之, 名為越石父." ≪史記․趙世家≫: "侵暴吾地, 係累吾民." (徐中舒, ≪漢語大
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年, 1409쪽.)

24) ≪玉篇≫: "纍, 力隹切. 繋也. 綸也. 得理也. 黑索也. 又力偽切. 延及也. 又力
捶切. 十黍也. 亦作絫." 또 "累, 同上." (顧野王, ≪玉篇≫(≪字典彙編≫편집위원
회, ≪字典彙編≫11권, 國際文化出版公司, 125쪽.) 

25)〈綏民校尉熊君碑〉絫葉休隆. 按≪漢書․劉向傳≫絫世蒙漢厚恩. 師古曰, 絫古
累字, ≪説文≫絫本從厽從田. (顧藹吉, ≪隸變≫,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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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文≫에 따르면 ‘厽’는 ‘가래로 떠낸 흙을 쌓아 벽을 쌓는다(絫坺
土爲牆壁)’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흙을 ‘쌓아’ 벽을 만든다는 의미가 

‘累’, ‘纍’와 의미상 공통점이 있으므로, ‘累’와 ‘纍’의 이체자로 간주된

다.26) 

3.1.2 上同字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것이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같은 글자

임을 나타낼 때 쓰는 형식이다.

年, 奴田反. 平.

秊, 二上同字. ≪新撰字鏡 卷12 雜字部≫

‘秊’자의 갑골문 자형은 (佚54), (佚531), (佚679) 등으로 사람이 

머리에 벼를 이고 있는 형상을 그렸다. 즉 곡식이 익어 추수하는 모습

인데, 곡식이 익어 추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로 삼아 시간을 기

록했으므로 ‘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秊’는 ≪說文≫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禾’와 사람의 형상이 변형된 ‘千’이 결합한 구조(从禾千聲)이

므로 갑골문의 자형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秊’자는 隸變

을 거치면서 한 대와 위진 남북조 이후의 비각에서부터 점차 ‘ (華山

廟碑)’, ‘ (鄭固碑)’, ‘ (朱龜碑)’ 등의 자형으로 변하게 되어 지금의 年 

형태까지 변천되었다.27) ≪新加九經字樣≫에서는 ‘秊․年 두 글자 중 위 

글자는 ≪說文≫에 나온 禾와 소리부 千을 따르는 그 것이고, 아래 글

자는 경전에서 이어받아 쓴 예변자(秊年, 上說文從禾從千聲, 下經典相承

隸變)’라고 하였다.28) ≪新撰字鏡≫의 저본인 ≪干祿字書≫에서도 이 두 

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112.htm)에서 재인용.

26) ≪龍龕手鏡≫: "累, 力偽切. 累帶連及也. 古作絫, 厽同. (行均, ≪龍龕手鏡≫,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위와 같음.

27) 顧藹吉, ≪隸變≫,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 
tw/ yitia/fra/fra01194.htm에서 재인용.

28)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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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가 같은 글자(秊年竝同)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 ’은 ‘亠’․‘刀’․‘刀’․‘干’의 네 部件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비슷

한 자형으로 ≪金石文字辨異≫에서 인용한〈唐岱岳觀碑〉의 ‘ ’이나,≪

集韻≫의 ‘ ’, ≪龍龕手鏡≫의 ‘ ’ 등을 들 수 있는데29),  ‘亠’ 部件이 

이들 자형의 것과 다르고, 중국의 이체자에는 ‘刀’가 ‘力’으로 대체된 것

도 있으며, ‘丨’이 글자 전체를 관통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

체적으로 보았을 때 部件의 공통성을 가지므로 두 그룹간의 자형 연관

성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형에 대해 ≪龍龕手鏡≫은 ‘ ’자가 ‘年’

자의 고문(古文年字)이라고만 한 데 반해, ≪集韻≫은 ‘ ’자가 당 대 

측천무후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라고 그 연원까지 밝혔다30). 따라서 이 

세 자형은 이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1.3 上同作

이 역시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먼저 나온 標題字와 같은 자

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형식이다.

逮, 徒載反. 及也. 也. 与也. 遁也. 衆也.

, 上同作. 雖然音訓別也. 力穀反. ≪新撰字鏡 卷9 辵部≫

‘逮’는 ≪說文≫에 따르면 의미부 ‘辵’과 소리부 ‘隶’으로 구성된 형성

자로 ‘미치다(及)’를 뜻한다.31) 소전의 자형은 예변을 거쳐 ‘隶’형태로 

변하여 ‘逮’와 같은 자형으로 정형화 되었다가, 다시 소전과 비슷하지만 

세로획이 다 관통하지는 못하고 생략된 ‘录’ 형태의 省體 이체자, 즉 

‘ ’과 같은 자형이 생겼다. 이 ‘ ’자가 오히려 소전의 자형과 더 비슷

하므로 ‘逮’자의 古字라고 보기도 한다.32) 사실 두 번째 標題字 ‘ ’은 

29) 위와 같음.

30) ≪集韻≫……秊或作年, 唐武后作 , 亦書作秆. (宋祁․郑戬 저, ≪集韻≫, 中
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위와 같음.)

31) ≪說文․辵部≫: "逮, 唐逮, 及也. 从辵隶聲." (許愼 저, 臧克和․王平 교감, ≪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106쪽)

32) ≪集韻․代韻≫: "逮, 及也. 古作逯." (徐中舒 편, ≪漢語大字典≫(成都: 四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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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逯’의 이체자이다. ≪說文≫에서는 ‘逯’을 ‘걸음걸이가 매우 조심

스러움’을 뜻하며 ‘盧谷切’로 읽히는 글자라고 풀이하였다. ‘逯’자의 소

전 자형은 ‘ ’로 의미부 ‘辵’과 소리부 ‘彔’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彔’의 ‘彑’은 ‘彐’ 형태로 많이 바뀌므로, 이 글자도 ‘录’ 형태로 변형되

어, ‘ ’이라는 이체 자형이 나타났다.33) 이처럼 ‘逮’와 ‘逯’은 별개의 

글자였으나 자형의 변천과정에서 ‘ ’이라는 동일한 이체자형이 나타

나, 음과 훈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용되었다.

3.1.4 上字/上字同

3.1.4.1 上字

‘上字’라는 용어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

서 해설한 글자의 이체자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다. 

河, 故歌反. 水名, 出稽山.

, 上字. ≪新撰字鏡 卷3 水部≫

‘ ’자는 ≪新撰字鏡≫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자형으로, 중국의 이체자

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新撰字鏡≫의 풀이에 따르면 이 글자는 ‘河’

의 이체자로 구성 部件은 ‘水’와 ‘可’로 같지만 위치가 다르다. 漢 魏晉 

南北朝 이래 수많은 이체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部件의 위치이동도 중

요한 이체 규율이었다. 이 때 좌우구조의 형성자가 상하구조로 바뀔 때 

보통 소리부를 위로 올리고 의미부를 아래로 내렸다.34) 이 ‘ ’자도 

‘’나 ‘’처럼 좌우구조에서 상하구조로 변형되어 생성된 이체자이다. 

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년, 1604쪽 재인용)

33) ≪重訂直音篇卷三․辵部≫: "逯, 音緑. 謹行貎. 又象也." 또 " , 同上."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
   /frb05087.htm에서 재인용)

34) 毛遠明, ≪漢魏六朝碑刻異體字硏究≫(北京: 商務印書館, 2012年), 197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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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上字同

‘上字同’은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나온 글자의 이체자로 

두 글자가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 古懺反. 炤也. 照也. 

暨, 上字同. 鏡也. 察也. 戒也. ≪新撰字鏡 卷6 金部≫

‘ ’은 ‘鍳’자에서 한 점이 더 늘어난 增劃 이체자이다. 서사 과정에서 

별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점이나 획을 더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글

자의 영향을 받아 그 글자와 닮아가는 경우도 있다.35) 이 ‘ ’자도 ‘冬’ 

자처럼 상하 두 점을 찍는 습관이 반영되어 나타난 이체자가 아닌가 한

다. 또 이 ‘ ’은 ‘鑒’의 俗字이다36) 금문 자형에서 보면 물이 가득 담

긴 대야에 얼굴을 비추어 보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攻吳王鑑), (吳

王光鑑), (智君子鑑) 등으로 썼다. 고문자 자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鑑’과 ‘鑒’은 ‘監’과 ‘金’ 두 字符를 구조만 달리 썼을 뿐 같은 글자이

다.37)

3.2 正作/上正作

 ‘正作’이라는 용어는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正字’임을 나타내는 

말인데, 3장에서 기술하는 예는 모두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관련지어 

正字임을 밝힌 유형을 말한다.

35) 張涌泉, ≪漢語俗字硏究(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87-89쪽 참
조.

36) ≪干祿字書≫: "暧鑒, 又古懺反. 上通下正." (≪字典彙編≫編委會 편집, ≪
字典彙編≫13권 중 顔元孫 ≪干祿字書≫(서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年), 
4쪽)

37) ≪重訂直音篇≫: "鑑, 古䧟切. 鏡也. 察也. 又音緘. 鑬鑒, 並同上. 鑑鑒, 亦同
上(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

   /fra04359.htm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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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除殄反. 止也. 履也. 趁也.

跈, 上正作. ≪新撰字鏡 卷2 足部≫

≪新撰字鏡≫에서는 ‘彡’을 거의 대부분 ‘久’의 형태로 변형하고 있는

데, 이는 중국 이체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중화민국 교육

부 이체자자전’에서 수록한 ‘彡’부의 글자 중 ≪佛教難字字典≫에서 인

용한 ‘ ’자 정도가 있다. ‘跈’자의 ‘㐱’ 역시 ‘彡’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

으므로 ‘ ’ 형태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跈’은 ‘ ’의 正字이다.  

3.3.上俗作/上字俗作.

‘俗作’이라는 용어는 앞서 기술한 ‘正作’과 대비되는 용어로, 해설하고

자 하는 글자가 俗字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소절에서 기술하는 예 

역시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관련지어 正字임을 밝힌 유형을 말한다. 

‘上’이나 ‘上字’와 같이 써서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正俗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誖, 薄背反. 又蒲沒反. 入. 言亂也. 逆也. 悖字.

, 上字俗作. ≪新撰字鏡 卷3 言部≫

≪新撰字鏡≫은 ‘誖’나 ‘悖’ 등, ‘孛’ 字符가 들어간 글자를 ‘ ’로 대체

하는 경우가 많다. ≪金石文字辨異≫가 〈北魏孝文弔比干墓文〉38)에서 

수록한 ‘ ’ 자형과 ≪新撰字鏡≫의 중요 저본인 ≪玉篇零卷≫에서도 이 

자형이 나타나고 있어 ‘誖’의 俗字체인 ‘ ’자형이 魏晉 南北朝 碑刻文字

에서부터 저자가 ≪新撰字鏡≫을 찬술하던 시대까지 면면하게 계승되어

온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다.39)

3.4 上古文

38) 中華民國 教育部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 
01360.htm에서 인용.

39) 顧野王, ≪原本玉篇殘卷≫(北京: 中華書局, 2004年), 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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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식은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해설한 글자의 고문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曝, 補木反. 入. 日乾也. 曬. 

, 上古文. ≪新撰字鏡 卷1 日部≫

≪龍龕手鏡≫은 ‘ ’․‘ ’․‘曝’을 俗字로, ‘㬥’을 正字로 규정짓고 있다.40) 

또 ≪說文․日部≫에서는 ‘㬥’를 ‘볕에 말리다. 日과 出, 과 米로 구성

되었다. , 고문 㬥은 日을 의미부로하고 麃를 소리부로 한다(晞也. 从
日从出, 从从米. , 古文㬥从日麃聲)’고 하였다. 따라서 ‘曝’는 ‘㬥’자

의 俗字이고, ‘’는 ‘㬥’자의 고문이므로, ‘曝’의 고문이라고 한 ≪新撰

字鏡≫에서 밝힌 ‘’의 자형 속성 정보는 옳은 것이 된다.

4. 주석을 통한 자형 속성 관계 규명

≪新撰字鏡≫의 주석은 앞선 2,3장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 가

지 규율성 있는 체례와 용어로 각 글자의 正字, 俗字 등의 자형 속

성 정보를 밝히고 있다. 본 장에서 다룰 체례는 앞 장에서 기술한 

체례들이 표제에 다양한 이체자를 나열하거나, 아래위로 배열한 標

題字 자체가 마치 자양서에서 俗字와 正字를 아래위로 나누어 배치

하듯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독립된 한 標題字

에 대한 해설과정에서 그 글자와 관련 있는 다양한 이체자를 제시

하고 正字, 俗字, 古今字 등 세부적인 문자속성 정보를 밝힌 것들이

다. 

4.1 字同/形同

40) 中華民國 教育部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 
   01821.htm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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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標題字+이체자형+글자수+字同

이런 체례는 하나의 標題字 아래 다른 이체자들을 제시하고 標題字와 

이 글자들이 같은 글자임을 밝히는 형식이다.

謌, 葛羅反. 歌哥二字同. ≪新撰字鏡 卷3 言部≫

≪說文≫의 ‘歌’ 해설을 보면 ‘노래한다는 뜻이다. 欠을 의미부로 하

고 哥를 소리부로 한다. 歌는 言部를 따르기도 한다(詠也. 从欠哥聲. 歌, 

或从言)’고 하였다.41) ≪玉篇≫의 ‘謌’ 해설은 ‘歌로 쓰기도 한다(謌, 亦

作歌)’고 하였다. 즉 ‘謌’는 ‘歌’의 이체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두 글자

가 같다고 한 점은 옳다. 

다음으로 ‘歌’와 ‘哥’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哥’는 소리이다. ≪

說文≫에서는 ‘두 可를 따르며, 고문에서는 이를 謌자로 하기도 한다(聲

也. 从二可. 古文以爲謌字)’고 하였다.42) ‘可’의 갑골문자형은 (甲

3324)로 농기구와 입, 즉 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哥’는 ‘可’를 중첩하여 원래의 ‘노래하다’의 의미를 더 강화하였다. ≪段

注≫에서 ‘지금은 형의 호칭으로 쓰이고(今呼兄爲哥), ≪漢書≫에 歌를 

哥로 많이 쓴다’고 밝혔듯이 여러 문헌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哥’이 

형의 호칭으로 가차되면서 원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 ‘欠’이 덧붙여졌다. 

따라서 ‘哥’와 ‘歌’는 古今字로 같은 글자라고 할 수 있다.

4.1.2 標題字+이체자형+글자수+形同

이런 체례는 하나의 標題字 아래 다른 이체자와 그 수를 제시하고 標

題字와 이 글자들이 같은 글자임을 밝히는 형식이다.

41) 許愼 저, 臧克和․王平 교감,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年, 
574쪽.

42) 許愼 저, 臧克和․王平 교감,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年,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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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祖到反. 躁趮二形同. 不安靜也. 佐和反. ≪新撰字鏡 卷2 足部≫

‘ ’의 필사법은 ≪新撰字鏡≫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으로 ‘’와 

점의 위치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지만 같은 글자로 볼 수 있다. ‘’자는 

또 ‘躁’의 俗字인데, ≪干祿字書≫는 ‘’를 俗字로 ‘躁’는 正字로 규정짓

고 있다.43) 또 ≪說文解字≫‘趮’자의 풀이를 보면, ‘빠르다. 走를 의미부

로 따르고, 喿를 소리부로 한다(疾也. 从走喿聲)’고 하였고, 徐鉉 등은 

오늘날 俗字에서 ‘躁’로 쓴다고 하였다.44) ≪集韻≫도 ‘趮躁는 ≪說文≫

에서 빠르다고 풀이했다. ‘躁’로 쓰기도 한다(趮躁, ≪說文≫疾也. 或作

躁.)’고 하며 ‘躁’를 ‘趮’의 이체자로 보았다. ≪五經文字≫에서는 ‘趮躁 

두 글자는 같다. 子와 到의 반절이며, 위의 글자는 ≪周禮≫에 나온다

(趮躁, 二同. 子到反. 上見≪周禮≫’고 하였다. 따라서 ‘’와 ‘躁’, ‘趮’ 

세 글자는 이체관계가 성립된다.  

4.2 同作

4.2.1 標題字+이체자형+同作

이 형식은 ‘同作’의 앞에 標題字의 이체자를 제시하고 두 글자가 같은 

글자임을 설명한다.

, □ 張流二反.平.狂也.相欺惑也.嚋同作.

‘ ’는 ‘譸’의 이체자이다. ≪說文≫‘譸’ 풀이를 보면, ‘저주하다. 

言部를 따르고 壽를 소리부로 하며, 醻로 읽는다(詶也. 从言壽聲. 

讀若醻)’고 하였다. ≪段注≫에서는 ‘詶’라고 풀이하였는데, ‘詶’는 

‘저주하다(詛)’는 뜻이다. 따라서 ‘譸’는 ‘詛’이기도 하다(詶也. 按詶,

43) ≪干祿字書≫: 躁, 幷上俗下正. (≪字典彙編≫編委會 편집, ≪字典彙編≫13
권 중 顔元孫 ≪干祿字書≫(서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年), 8쪽)

44) 許愼, ≪說文解字≫大徐本: "趮, 疾也. 从走喿聲. 則到切. 臣鉉等曰：今俗别作躁, 
非是.”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 

   04048.htm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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詛也. 則譸亦詛也)’고 보충하고 있다. ≪集韻≫의 ‘嚋’ 해설에서 

‘譸’, ‘㿧’로 쓰기도 한다고45) 했으므로, ‘譸’와 ‘嚋’는 같은 글자라고 

볼 수 있다. 

4.2.2 標題字+이체자형+글자수+同作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 鞀鞉皷三形同作. 徒刀反. 跳如鼓而小，持其柄搖捋之者也. ≪新撰

字鏡 卷5 鼓部≫

‘ ’는 ‘兆’의 增劃 이체자인 ‘ ’와 ‘鼓’의 俗字인 ‘皷’로 이루어졌으며,  

‘鼗’의 이체자형이다. ≪集韻≫은 ‘鼗를 ‘徒와 刀의 반절이며, 음은 陶이

다. 북과 비슷하나 작고, 자루를 잡고 흔들면 양쪽 귀가 왔다 갔다 하며 

저절로 두드린다(徒刀切, 音陶. 如鼓而小, 持其柄搖之, 兩耳還自擊)’고 

풀이했다. ≪廣韻≫에 따르면 ‘鞀’와 ‘鞉’는 모두 ‘鼗’와 같은 글자다.46)  

≪玉篇≫에서도 ‘鞀’와 ‘鞉’를 같은 글자로 본다.47) 즉 ‘鼗’의 의미부인 

‘鼓’는 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가죽이라는 점에서 ‘革’으로 대

체되었고, 음을 표시하는 ‘兆’는 그대로 유지한 채 ‘鞉’가 되었다. ‘鞀’자

는 ‘鞉’자와 비슷한 음가를 가진 ‘召’로 성부가 바뀌어 나타난 이체자라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皷’는 나머지 세 글자의 이체자가 아니라 

동의자로 보아야 한다.

4.3 (與)某字同

45) ≪集韻≫嚋, 與 同. 詞也. 或作㿧譸.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
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75쪽에서 재인용.

46) 鼗, ……鞀, 鞉幷上同.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5617.htm에서 재인용)

47) ≪玉篇≫: 鞀, 與鞉同. 如鼓而小，持柄搖之，旁耳還自擊.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689쪽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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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식은 직접 일대일로 標題字가 어떠한 글자와 이체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防, 坊字同. 扶方反. 俻也. 當也. 敝也. 禁也. 鄣也. 和也. ≪新撰字鏡 卷

9 阜部≫

≪說文≫에 따르면 ‘防은 제방이며, 부를 따르고 方을 성부로 한다. 

防은 埅처럼 土부를 따르기도 한다(防 ,隄也. 从方聲. 埅, 防或从土)’

고 했다. ≪段注≫에서는 ‘土부를 따르는 防의 或體를 俗字에서 坊으로 

쓰는 근거(防或从土. 俗字所由作坊也)’라고 보았다. ≪玉篇≫에서도 ‘防’

을 ‘坊’으로 쓰기도 한다고 했다. 따라서 ≪新撰字鏡≫에서 ‘防’을 ‘坊’의 

이체자로 보는 것도 근거가 있다.

4.4 亦作/或作/又作

‘亦作’․‘或作’․‘又作’ 같은 형식은 다른 자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체례이

며, ≪新撰字鏡≫에서도 標題字와 이체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물론 

주석 속에서 모 글자와 그 이체자를 언급할 때에도 자주 쓰인다.

4.4.1 亦作

4.4.1.1 亦作某/亦作某某

이 형식은 標題字를 어떠한 다른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밝히

는데, 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나열하기도 한다.

氣, 亦作炁. 去既反. 去. 欝也. 息也. ≪新撰字鏡 卷1 气部≫ 

≪玉篇≫에서는 ‘炁’를 ‘氣’의 古字라고 했다. 하지만 ≪玉篇≫에서 말

한 것처럼 ‘氣’의 古字라고 간단하게 규정짓기에는 ‘炁’․‘氣’․‘气’ 사이의 



≪新撰字鏡≫ 註釋 體例 硏究--한자 字形屬性情報를 중심으로(김영경)ㆍ57

관계가 조금 복잡하다. ≪集韻≫에 보면 ‘气는 ≪說文≫에서 雲氣라고 

하였다. 상형이다. 무릇 气에 속하는 자는 气를 따른다. 息이라고도 하

는데, 氣나 炁로 쓰기도 한다(气, ≪說文≫雲气也. 象形. 凡气之屬皆从
气. 一曰息也. 或作氣炁)’고 하였다. ≪集韻≫에 따르면 ‘氣’나 ‘炁’는 모

두 ‘气’의 이체자이지만, 좀 더 엄격하게 보면 ‘氣’는 ‘气’의 今字이며, 

‘炁’는 ‘气’의 或體로 보아야 한다.48)

4.4.1.2 亦作+異體字形+글자수+形(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상황에 따라 同이 붙기도 한다.

㦣, 亦作寱讏二形. 于劌魚祭二反. 眠內不覺. 妄言也. ≪新撰字鏡 卷2 心

部≫

‘㦣’는 ≪說文≫에서 ‘잠결에 하는 말로 총기가 없다. 心부를 따르고 

衞를 소리부로 한다(㝱言, 不慧也. 从心衞聲)’고 하였다. 즉 잠꼬대를 이

르는 말이다. ≪集韻≫에서는 ‘于’와 ‘劌’의 반절이며 衞음이다. ≪說文

≫에서 잠결에 하는 말로 총기가 없다고 하였다. 言部를 따르는 자형도 

있다(于劌切, 音衞. ≪說文≫"㝱言不慧也." 或从言)’고 하였다. 바로 ‘讏’

자를 말한다. 따라서 ‘㦣’를 ‘讏’로 쓰기도 한다는 ≪新撰字鏡≫의 주석 

내용은 틀림이 없다. 寱는 ≪說文≫에 따르면 ‘瞑言이다. 㝱의 생략형을 

의미부로 따르고 臬을 소리부로 한다(瞑言也. 从㝱省, 臬聲.)’고 하였다.

≪段注≫는 ‘瞑은 눈을 감았다는 말이다. 명언은 수면 중에 말을 하는 

것을 뜻한다(瞑, 目翕也. 瞑言者, 寐中有言也.)’고 설명했다. ‘寱’는 ‘㦣’, 

‘讏’와 뜻이 같다. 게다가 ≪廣韻≫의 ‘㦣’ 풀이에 따르면 ‘魚와 祭의 반

절이다. 囈음이다. 寱와 같다. 역시 잠꼬대를 이른다(魚祭切. 音囈. 與寱
同. 亦睡語也)’고 하였다.49) ‘寱’의 음가 역시 ‘魚祭切’로, ≪廣韻≫에 따

48) 气氣古今字. 自以氣爲雲气字. 乃又作餼爲廩氣字矣. 气本雲气. 引伸爲凡气之
偁.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20쪽 인용)

49) 徐中舒 편,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99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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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㦣’,‘寱’ 두 글자의 음과 뜻은  동일하다. 따라서 ‘㦣’를 ‘寱’와 ‘讏’ 

두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점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4.4.2 或作

4.4.2.1 或作某

이 형식 역시 標題字를 어떠한 다른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말

하는 형식이다. 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나열하기도 한다.

, 去玄反. 麥莖也. 槀也. 或作䅌. 在禾部. ≪新撰字鏡 卷11 麥部≫

‘’자는 ≪集韻≫의 풀이에 따르면 ‘圭와 懸의 반절로, 涓음이며, 보

리 줄기(, 圭懸切, 音涓. 麥莖也)’를 말한다. 또 ≪六書故≫에서는 ‘麥

槖이다. 䅌으로 쓰기도 한다(麥槖也. 別作䅌)’고 하였다.50) 두 사실을 종

합하면 ‘’과 ‘䅌’은 이체자가 된다. ≪說文≫의 ‘䅌’ 풀이를 보면, ‘보리

줄기이다. 禾부를 따르고 肙을 소리부로 한다(麥莖也, 从禾肙聲)’고 했

다. ‘’은 ‘䅌’에서 의미부가 ‘麥’으로 교체되어 형성된 이체자로 보인

다. 

4.4.2.2 或作+異體字形+同/或作+異體字形+글자수+形同

이 형식 역시 標題字를 어떠한 다른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말

하는 형식이다. 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나열하기도 하며, ‘或

作+異體字形+글자수+形同’처럼 글자수를 표시하기도 한다. 

暉暈, 二字同. 或作輝煇同. 虚席䏏飛二反. 平. 光也. 猶光明也. 氐良須. 

≪新撰字鏡 卷1 日部≫

50)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86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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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暉’는 ≪說文≫의 풀이에 따르면 ‘빛이며,日부를 따르고 軍을 소리부

로 한다(暉, 光也. 从日軍聲.)’. ≪廣韻≫에 따르면 ‘許歸切이다. 한편 ≪

說文≫ ‘暈’에는 ‘日月의 气이다. 日부를 따르고 軍을 소리부로 한다(日

月气也. 从日軍聲)’고 하였으며, ≪廣韻≫․≪集韻≫․≪韻會≫ 등에 따르면 

‘王問切’의 음가를 가진다. 이 두 글자는 음은 다르지만 의미에서는 

‘光’, ‘日旁氣’ 등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段注≫에서는 ‘전서체는 당연

히 暉를 暈으로 썼을 것이다. ≪周禮≫에서는 暈을 煇으로 썼는데, 고문 

假借字이다.……맹강은 暈은 ‘日旁氣’다. 전서체에서는 日이 위에 있었

는데, 그 중에 옆으로 옮겨 쓰는 자형도 있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자

형이 暉로 바뀌었고, 訓도 빛으로 바뀌었다. 사실 火부의 煇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篆體暉當作暈. 周禮暈作煇. 古文叚借字. ……孟康曰, 暈, 

日旁氣也. 篆體日在上. 或移之在旁. 此篆遂改爲暉. 改其訓曰光. 與火部之

煇不別)’고 하며, ‘暉’와 ‘暈’이 원래는 한 글자였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暉’․‘暈’․‘煇’․‘輝’ 사이의 관계를 보자. 우선 ‘暉’자는 ≪玉篇

≫‘暉’ 풀이에서 “暉, 或作煇”라고 했듯이 ‘煇’자의 이체자이다. 또 陸德

明의 ≪經典釋文≫에서도 ‘暉는 輝로도 쓴다(暉, 又作輝)’하였으므로, 

‘暉’․‘煇’․‘輝’ 세 글자의 이체자 관계는 증명된다.51) ‘煇’․‘輝’ 두 글자 중 

역대 자서에서 ‘暈’의 이체자라고 기술한 것은 ‘煇’자 정도이다. ‘煇’는 

揮音과 運音 두 가지 음이 있는데, 運音으로 읽힐 때 ‘暈’과 같이 쓰인

다.52)

4.4.3 又作

4.4.3.1 又作某

이 역시 標題字의 이체자형을 제시할 때 쓰는 체례이다.

51) 徐中舒 편,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642쪽 재인용.

52) ≪釋文≫暈，本又作煇. 亦作運. (徐中舒 편,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
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64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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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礼反. 又作觝. 抵也. 角觸也. ≪新撰字鏡 卷5 牛部≫

‘’자는 ‘ ’의 俗字이다. ‘ ’는 ≪說文≫에서 ‘들이받다. 牛部를 따

르고 를 소리부로 한다(觸也. 从牛氐聲)’로 풀이하고 있다. ≪段注≫는 

角部에서 ‘觸은 ‘ (들이받는다)라는 뜻이다. 와 로 쓰기도 한다(角

部曰, 觸, 也. 亦作 )’고 설명하였다. 즉 ‘ ’와 ‘ ’는 ‘觸’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 ≪康熙字典≫에 따르면 ‘ ’는 ‘ ’와 같다

고 했다.53) ‘ ’와 ‘ ’는 둘 다 ‘뿔로 무언가를 들이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음도 같다. 다만 들이받는 주체인 소(牛)와 직접 들이받는 부위

인 뿔(角)이 상호 대체되었다고 본다면, 이 두 글자는 이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4.4.3.2 又作+異體字形+同/又作+異體字形+글자수+形/又作+異體字形+

글자수+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

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蹎, 又作二形. 丁賢反. 傎倒也. ≪新撰字鏡 卷1 足部≫

≪說文≫에서 ‘蹎’은 ‘밟다. 足部를 따르고 眞을 소리부로 한다(跋也. 

从足眞聲)’고 해설한다. 이에 ≪段注≫는 ‘跋也. ≪左傳≫의 “子都가 아

래에서 활을 쏘아 그것을 고꾸라뜨렸다”처럼 경전에서는 주로 顚字로 

가차된다(跋也, 經傳多叚借顚字爲之. 如左傳子都自下射之顚是也)’고 설명

했다.54) 따라서 ≪新撰字鏡≫주석의 ‘蹎’은 ‘밟다’의 의미가 아니라 ‘顚

(넘어지다)’로 가차된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集韻≫의 

‘’ 해설에서 ‘’은 ‘傎, 蹎과 같다.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다(≪集韻≫

53) ≪廣韻≫都禮切≪集韻≫≪正韻≫典禮切, 音邸. 與牴同. 觸也. ≪韓愈·進學解
≫觝排異端.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
獻出版社, 2007年), 1373쪽.)

54)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83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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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傎蹎同. 躓也)’고 한 부분과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간다. 한편 ‘’

자는 ≪說文≫에서 ‘走頓이다. 走부를 따르고 眞을 소리부로 한다. 顚과 

같이 읽는다(走頓也. 从走眞聲. 讀若顚)’고 하였고, ≪段注≫에서는 ‘足

部에서 蹎이 跋이라고 하였다. 이와 음과 뜻이 같다. 走部를 따르고 眞

을 소리부로 한다(足部曰, 蹎, 跋也. 此與音義同. 从走, 眞聲. 讀若顚)’고 

했다. 일반적으로 ‘讀若’는 그 뒤의 글자와 같이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

다는 점에서 ‘走頓’이란 바로 ‘顚(넘어지다)’을 뜻한다. 즉 ‘蹎’자가 ‘顚’

으로 가차되어 쓰인 것과 같이 ‘’ 역시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蹎’과 ‘’이 이체자 형성과정에서 자주 호환되는 足部와 

走部의 글자라는 점에서 두 글자가 이체자라는 것을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4.4.3.3 又作某同

,又作麧同.气音.堅米也.謂米之堅粳舂擣不破者也.≪新撰字鏡 卷8 禾部≫

은 ≪說文≫에서 ‘이다. 禾부를 따르고 气를 소리부로 한다(, 

也. 从禾气聲)’라고 하였다. ‘’에 대해 ≪說文≫에서는 ‘舂粟不漬也’

라고 했는데, ≪集韻≫55)같은 후세의 자서와 ≪段注≫에서는 이를 ‘舂

粟不潰也’, 즉 ‘찧어도 물러지지 않는 곡식’으로 고쳤다. 한편 ‘麧’자는 

≪說文≫에서 ‘麧은 堅麥을 이른다. 麥부를 따르고 气를 소리부로 한다

(麧, 堅麥也. 从麥气聲)’고 하였다. ≪段注≫에서는 ‘堅麥이란 보리 중 

단단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史記≫와 ≪漢書≫에 나오는 ‘역시 穅

覈이나 먹을 따름이다’라는 구절에서 孟康은 覈이 바로 맥강 중에서 빻

아지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謂麥之堅者也. 史漢皆云, 亦食穅覈耳. 孟康

曰. 覈, 麥穅中不破者也)56)’고 설명하고 있다. 즉 ‘堅麥’이란 빻아지지 

않은 곡식(보리)를 말한다. 의미적으로 볼 때 ‘’과 ‘麧’은 서로 통한다. 

≪字彙≫에서 ‘’를 ‘’의 訛變字라고 하였고, ≪集韻≫에서는 이를 

55)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   
03299.htm에서 재인용.

56)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231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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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부스러기이다. 麥을 따르기도 한다(麤屑也. 或从麥)’고 풀이하고 

있는데57), 바로 ‘麧’의 이체자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는 ‘’의 본자

이고, ‘麧’의 이체자다. 이 때문에 ≪康熙字典≫에서 ≪韓愈詩≫‘선비를 

거친 밥을 저어하지 않는다(士不厭糠籺)’의 ‘籺’을 ‘’로 쓰기도 한다고 

풀이하였다.58)

4.5 正作/俗作

≪新撰字鏡≫의 주석에서 이체자를 제시하고 각 글자간의 관계를 규

명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모두 주지하고 

있는 바일 것이다. 이체자 역시 세분하면 더 많은 속성으로 나눌 수 있

는데, 특히 ≪新撰字鏡≫이 찬술될 때 중요저본으로 삼았던 ≪干祿字書

≫와 ≪正命要錄≫을 활용해 正字와 俗字를 구별하여 두 자형의 차이점

을 분명히 제시하고, 널리 통용되던 俗字의 실용성과 正字의 嚴正性 및 

正統性을 동시에 중시하였다. ‘正作’은 ≪新撰字鏡≫이 正字를 표시하는 

용어로 해당 글자가 ‘正作’, 즉 正字로 쓰인 글자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 책은 승려였던 저자가 스스로 경전을 읽고 수도할 때 실용적

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었기 때문에 당

시 통용되고 있던 자형을 최대한 많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新撰字鏡≫은 이미 중국 俗字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아예 이체

자형을 모아 標題字로 삼거나 주석으로 俗字라고 밝히지 않은 곳에서도 

수많은 俗字가 전문에 걸쳐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후자의 예는 후속 연구과제인 ≪新撰字鏡≫의 用字 연구에서 다루기

로 하고 본 절에서는 ≪新撰字鏡≫에서 正字와 俗字로 규정짓는 체례와 

그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5.1 正作/正字

57)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년), 983-984쪽.) 

58)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8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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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正作

≪新撰字鏡≫이 正字를 표시하는 용어로 해당 글자가 ‘正作’, 즉 正字

로 쓰인 글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 而灼反. 入. 訓也. 汝也. 如也. 儻也. 若, 正作. 當也. 猶也. ≪新撰

字鏡 卷2 口部≫.

≪說文≫에 따르면, 若은 ‘푸성귀를 고른다(擇菜)는 뜻이며, 艸와 右

를 의미부로(若, 擇菜也. 从艸右)’하는 글자이다. 隸變을 거치면서 이 

‘艸’는 점차 ‘艹’로 변해갔고, 여기에서 다시 더 간략하게 ‘䒑’로 변했다. 

이에 따라 ‘若’의 자형도 (孔龢碑)에서 (郙閣頌化若碑)로 변천

했다.59) 이에 ≪干祿字書≫에서 ‘咇은 통용되는 글자고, 若은 正字(咇
若, 上通下正)’라고 규정하였다. 

4.5.1.2 正字

이는 모 글자를 다른 글자의 正字라고 설명하는 형식이다.

劖, 躬字正字. ≪新撰字鏡 卷2 身部≫

‘劖’은 ‘躳’의 이체자이다. ≪說文≫에 보면 ‘躳은 몸이다. 身과 呂를 

의미부로 한다. 躬처럼 躳가 弓을 따르기도 한다(躳, 身也. 从身从呂. 

躬, 躳或从弓)’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躬’은 ‘劖’의 이체자가 

된다. ≪五經文字≫에는 정확히 ‘躬를 躳의 俗字이며 경전에서 통용하고 

있다(躬, 俗躳字. 今經典通用)’고 규정짓고 있다.

4.5.2 俗作/俗作某

59)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    
 03450.htm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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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撰字鏡≫이 俗字를 표시하는 용어로 해당 글자가 ‘俗正’, 즉 俗字

로 쓰인 글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4.5.2.1 俗作

矟, 所角反. 鉾也. 長一丈八尺 .槊, 上俗作. ≪新撰字鏡 卷10 矛部≫

槊은 ≪說文≫에서 ‘창이다. 木부를 따르고 朔을 소리부로 한다(矛也.

从木朔聲)’고 하였다.60) 또 ≪釋名≫은 ‘矟’을 ‘길이 팔 척 되는 창을 矟
이라고 한다(矛長八尺曰矟)’고 하였다.61) ≪廣韻≫은 ‘矟의 음을 所角切

이라 했고, 창의 한 종류다. ≪通俗文≫에서 길이 팔 척 되는 창을 일컬

어 矟이라고 했고, 槊은 위(矟)와 같다.(矛屬. ≪通俗文≫曰, 矛丈八者之

謂之矟. 槊, 同上.)’고 했고, ≪集韻≫에서도 그 음을 ‘色角切이라고 했

고, 矟槊鎙는 長矛이다. 槊이라고도 쓰고, 金部를 따르기도 한다(矟槊鎙, 

長矛, 或作槊, 亦從金)’고 하였다.62) 종합하면 ‘槊’과 ‘矟’은 이체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新撰字鏡≫의 말처럼 ‘槊’이 ‘矟’의 俗字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이체자는 한 글자의 여러 가지 자형(음과 뜻이 같

은)을 일컫는 말이라서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지만 俗字는 正字와 상대

되는,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형을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正俗 여

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4.5.2.2 俗作某

俗字로 某 자형을 취함을 설명하는 형식이다.

60) 許愼 저, 臧克和․王平 교감,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年, 
396쪽.

61) 陳廷敬․張玉書 저, 王宏源 교감,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948쪽.)

62)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1809. htm에서 재인용.



≪新撰字鏡≫ 註釋 體例 硏究--한자 字形屬性情報를 중심으로(김영경)ㆍ65

叨, 他榮吐高二反. 平. 食也. 殘也. 貪也. 俗作饕. 

≪新撰字鏡 卷2 口部≫

≪新撰字鏡≫에서는 ‘叨’를 ‘饕’의 正字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정속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說文≫‘饕’의 풀이를 보면, ‘먹다. 食

部를 따르고 號를 성부로 한다. 叨는 饕의 或體로 口부를 따르고 刀를 

성부로 한다(貪也. 从食號聲. 叨, 饕或从口刀聲)’고 하였다. 즉 ‘叨’는 

‘饕’의 이체자이다. 이에 ≪段注≫에서는 이 글자를 ‘饕의 俗字며, 俗字

에서는 饕와 구별하여 달리 사용하고 있다(俗饕. 从口, 刀聲. 今俗與饕

分別異用)’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叨’가 ‘饕’의 俗字라고 정정해야 할 

것이다.

4.5.3 正俗區分

≪新撰字鏡≫은 ≪干祿字書≫나 ≪正命要錄≫같은 자양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체자를 나열하

고 그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은 이미 자양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

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正字와 

俗字를 구별하고, 기술했다는 점이다. 

≪新撰字鏡≫은 실제로 ≪干祿字書≫에서 제창한 俗․通․正의 三體 개

념을 적용하여 글자의 정속관계를 파악하였다. 顔元孫은 ≪干祿字書≫

에서 한자를 俗․通․正 세 가지로 분류하며, ‘俗은 장부․문서․계약서․약방문 

등에서 볼 수 있는 글자체로, 雅言이라고는 없어 써도 개운하지 않다. 

通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 上疏나, 牋啟․尺牘․判狀 등에 써

도 저급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다. 正은 그 자형근거가 명백하니 저술

이나, 문장․對策․碑碣 등에 써도 좋을 만한 것이다(所謂俗者, 例借淺近, 

唯籍帳, 文案, 劵契. 藥方非涉雅言, 用亦無爽……所謂通者, 相承久遠, 可

以施表奏, 牋啟, 尺牘, 判狀, 固免詆訶. 所謂正者, 並有憑據, 可以施著述, 

文章, 對策, 碑碣, 將為允當)’라고 설명했다.63) 본 소절에서는 ≪新撰字

鏡≫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여 正俗을 분별한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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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俗作,正作

召, 上俗作, 二正作. ≪新撰字鏡 卷2 口部≫

≪新撰字鏡≫의 기술에 따르면 이 세 글자 중 ‘’는 俗字이고, ‘’․
‘召’는 正字이다. ≪說文≫은 ‘召’를 ‘부르다. 口부를 따르고 刀를 소리부

로 한다(也. 从口刀聲)’고 하였다. 우선 ‘’ 자형은 ‘召’의 ‘刀’가 두 

획으로 줄어 나타난 省體 이체자이다. ‘’는 ‘刀’의 고문자 자형이 보존

되어 내려온 이체자로 보인다. (大徐本 說文解字)나 (魯峻碑)의 자

형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64) ‘’는 俗字로 보아도 될 것 같으나,  

≪干祿字書≫에서는 위의 글자는 俗字, 중간 글자와 아래 글자는 正字

(上俗中下正)’라고 하였다. ≪新撰字鏡≫도 이를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4.5.3.2 上通,下正

若苦, 上通, 下正. ≪新撰字鏡 卷2 口部≫

≪新撰字鏡≫이 ‘若’과 ‘苦’를 通과 正으로 구분한 것은 ≪新撰字鏡≫

이 가지고 있는 서사 편의 重視의 개념을 잘 나타낸 것이다. 필자가 ≪

新撰字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던 것이 바로 ‘古’와 ‘右’, 

심지어 ‘占’ 자형이 포함된 한자를 서로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新撰字鏡≫은 필사본이고 당시 일본의 인쇄술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

았다는 사실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의 문헌은 거의 손으로 직접 필

사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수당시기 중국에서 유학했던 학승들

이 문헌을 들여갈 때도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필사

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민간 俗字가 다량으로 일본에 

유입되었고, 그 영향이 ≪新撰字鏡≫은 물론 지금의 일본 한자에까지 

63) 張涌泉, ≪漢語俗字硏究(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1쪽.

64)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 
fra00484.htm에서 자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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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것이다. 다시 ‘古’와 ‘右’의 문제로 돌아가자. 필사를 할 때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사의 속도와 수고를 줄이는 것이다. 중국

의 俗字가 그처럼 발전하게 된 것도 필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었다. ≪玉篇≫이나 ≪集韻≫의 ‘古’자를 보면 ‘ (≪玉篇≫)’나 ‘

(≪集韻≫)’65)와 같이 두 번째 획인 ‘丨’이 약간씩 왼쪽으로 삐쳐있다. 

똑바로 내려 긋는 것보다 사선으로 삐쳐 쓰는 것이 더 쉽고 다음으로 

쓸 ‘口’자의 첫 획인 ‘丨’을 쓰기에도 빠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新

撰字鏡≫에서는 거의 ‘口’자의 밖으로 나갈 정도로 삐침을 길게 쓰고, 

반대로 ‘右’자를 쓸 때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口’자와 최대한 가

까운 곳까지 삐치고 만다. 결과적으로 필사된 ‘口’와 ‘右’는 거의 차이가 

없게 되고 상하문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판단해야만 하는 부정확성이 생

기게 되었다. 즉 속자자형인 ‘若’이 정자인 ‘苦’를 대신하여 널리 통용되

고만 것이다. 이에 저자는 ≪干祿字書≫의 俗․通․正 三體의 개념을 차용

하여 ‘若’을 ‘苦’의 통용자로,‘苦’를 ‘若’의 正字로 규정하였다.

4.5.3.3 通作

‘通作’은 안원손의 ‘通’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 ‘通’은 

사실 ‘俗’과 큰 차이가 없다. 그저 俗字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전해 

내려온 시간이 길 뿐, 바꾸어 말하면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俗字라

고 보면 된다.66)

䠪, 他眼反. 踐遽也. 疃字.

, 上通作. ≪新撰字鏡 卷2 足部≫

‘䠪’는 ≪說文≫에서 ‘밟은 곳이다. 足部를 따르고 斷의 생략형을 소

리부로 한다(踐處也. 从足, 斷省聲)’고 하였다. ≪集韻≫에 따르면 ‘杜管

切’, 斷음이라고 하였다. 이 글자는 ‘足’과 ‘斷’의 생략형 ‘㡭’으로 이루어

65)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448.htm에서 자형 인용.

66) 張涌泉, ≪漢語俗字硏究(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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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 ‘㡭’형은 ‘繼’의 간화 속자 ‘継’에도 나타나며, 현재 ‘㡭’의 간체

자로 정착되었다. ≪新撰字鏡≫에서도 이 간화형태가 나타나는데, ‘迷’

의 형태로 약간 변형되어 있다. ‘ ’자는 중국의 俗字에서는 잘 나타나

지 않으나, ‘足’과 ‘㡭’의 간화 형태가 결합된 간화 이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新撰字鏡≫은 ‘ ’가 ‘䠪’의 통용되는 자형(通作)이라고 

하였다.

4.6 기타 체례

지금까지 ≪新撰字鏡≫에서 正字와 俗字, 古文과 今文을 설명하는 여

러 가지 체례들을 알아보았다. 앞에서 든 예들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형식이고 ≪新撰字鏡≫주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만큼 ≪新

撰字鏡≫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이 책을 이용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실들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체례 설명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형식들이 있고, 편폭의 제한으로 다음 연구에서나 

제대로 논의해야할 부분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古文’․‘古文作’․‘古
作’ 등의 용어로 고문 자형을 제시하고 그 속성을 밝힌 예나 (2)‘今為
某’․‘今為某字’․‘今作某’․‘今作某字’ 등의 형식과 (3)‘古作某,今作某’․‘上古作,

下今作’․‘古文作某, 今作某’․‘古文(作)某某(글자수+形), 今作某’․‘某上古文, 

今作某’ 등으로 古今字의 관계를 밝히는 형식 등이다.67) 

4.6.1 古文 자형을 제시하고 속성을 밝힌 예

Ÿ 晄晃, 二字同作. 古文亦作熿煌. 同胡廣反. 明也, 暉也, 光也, 光明

也, 曜也, 照也.

Ÿ [天], 四字皆天古文.

Ÿ , 渠基反. 期古文.

Ÿ 股,古文骰. 公户若二反. 上. 固也. 為強固也. 倭古於反. 宇豆毛毛.

Ÿ , 二同. 古證反. 古文孕字, 懷字.

67) 본 소절에서는 편폭의 제한으로 이러한 체례들의 예들만 간단하게 소개하
고 ≪新撰字鏡≫의 古文과 古今字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자세히 다
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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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烾, 齒赤反. 古文赤字.

Ÿ 固, 古文作怘. 古□. 堅也. 文也. 必也. 故也.

Ÿ 軌, 記洧反. 車之轍也. 法跡也. 忞, 上同. 古文作. 居美反.

Ÿ 聳, 古文作竦聳三形. 所頃湏奉二反. 聾也. 竦也. 上也. 跳也. 欲

也. 高也. 曾比介.

Ÿ 糅, 古文作籾二形. 挐救反. , 雜也. 籾, 雜飯也.

Ÿ 启, 啓字古文. 苦禮反. 開也. 踞也. 闙字. 同刻也. 發也. 跪也. 小跽
也.

Ÿ 鍼, 支湛反. 平. 刺也. 錘也. 諫也. 針也. 針箴. 箴綴衣也. 教也. 戒

也. 針箴二字古作.

Ÿ 話, 古作. 胡快反. 諠譁也. 善言也. 調也. 訛也.

Ÿ 酷, 古作嚳焅俈三形. 口木反. 急也. 極也. 熟也. 酒味. 加良志.

4.6.2 今字를 제시하여 古今字 관계를 밝힌 예

Ÿ 莫, 正芒昨反. 入. 弗也. 元也. 莫莫為也. 散也. 莫府也. 大也. 家布

也. 也古作漠. 借亡故反. 去. 菜也. 說景宜也. 冥也. 今為暮字.

Ÿ 愶, 今作脅. 虛業反. 怯也. 於比也. 須.

4.6.3 今字와 古字를 같이 제시하여 古今字 관계를 밝힌 예

Ÿ 橠, 上古文, 今作阿字. 烏可反. 下乃可反. 柔弱皃. 亦草木盛也.

Ÿ , 古作惌, 今作. 於元反. 上. 亦作統. 屈也. 枉也.

Ÿ 无無, 同字. 平. 非有也. 上古作, 下今作. 間也. 言也. 毋字.

Ÿ 預, 古文作忬, 今作豫. 余據反. 安也. 先弁也. 入也. 開也. 俻也. 早

也. 交也. 怠也.

Ÿ , 古文舓虵二形, 今作狧, 又作䑛. 食而反.

Ÿ 嬻, 䢱上古文, 今作黷, 徒木反. 相狎習謂之媟嬻. 嬻者志比止女.

5. 나오면서

이상 ≪新撰字鏡≫의 주석 체례와 그것이 제시하는 자형정보의 실제

를 알아보았다. ≪新撰字鏡≫의 저자 창주는 이 책이 독자의 한자 해독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마음에서인지 다양한 자형을 수록하



70ㆍ中國學 第45輯(2013.8)

고 각 자형간의 관계를 다양한 용어와 체례로 정리하였다. 실제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 번째 ≪新撰字鏡≫은 책의 체례와 주석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 면에서 字樣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新撰

字鏡≫이 가지고 있는 이체자 자료가 대단히 풍부하고 자형의 근거도 

탄탄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新撰字鏡≫의 用字 연구를 

통해 이체 유형이나 자형의 근거 등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보겠지만, 부

수를 정하고 귀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자 창주의 한자학적 

소양이 그리 깊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

아야 할 것이며,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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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新撰字鏡≫為一部日本的古辭書, 此書一本均保有有字書․韻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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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的特徵, 於是具有非常獨特的體例. 而且此書本身就是俗體的寶藏 因為作

者會集了≪玉篇≫․≪一切經音義≫․≪切韻≫․≪干祿字書≫․≪正命要

錄≫以及當時在日本文人的文獻力的漢字, 并按照自己的原則類聚大量的異

體字, 附加適當的註釋.

≪新撰字鏡≫的體例受到≪干祿字書≫之類字樣書的影響, 有關異體字

均集中排列在一處當字頭, 其下用‘形‘‘形作‘, ‘同作‘, ‘同‘; 若干形同‘等的術

語, 解釋其字形之間的關係, 在下列了字釋和其他信息. "如 䒫, 二形七矢

反. 上. 生山, 其味甚苦, 人能食尓, 古多. 又云加乃尓介.", "溲 , 三形

作.正所牛反. 平.", " 篘, 三同. 楚尤反. 平. 篘酒. 或作醔."等.

第二個特徵就是, 字頭之間活躍性相對來強, 上下字頭緊緊聯繫的情況

頗多. 比如‘上個字頭是正字, 下面的字頭就是俗字, 再下面的字就是其古文

‘之類的例子不難查到. 更顯著的用‘上’‘上字’‘上同作’, ‘上古文‘等的定形術語

來說明字頭間的關係. 如: "年, 奴田反. 平. 秊, 二上同字.", "河, 故歌反.

水名, 出稽山; , 上字.", , 除殄反. 止也. 履也. 趁也.; 跈, 上正作.", "

, 上字俗作.", "曝, 補木反. 入. 日乾也. 曬.; , 上古文.“

最後就是在陳述的註釋裏面, 提示字頭的不同屬性的異體字, 如正字, 俗

字, 古字, 今字等. 並且用‘上通下正‘, ‘上俗下正’等的格式闡明某字的正俗辨

認. 如: "謌, 葛羅反. 歌哥二字同.", " , 祖到反. 躁趮二形同. 不安靜也.","

, 張流二反. 平. 狂也. 相欺惑也. 嚋同作.", " , 鞀鞉皷三形同作.徒刀

反. 跳如鼓而小, 持其柄搖捋之者也.", "防, 坊字同. 扶方反. 俻也. 當也.","

氣, 亦作炁. 去既反. 去. 欝也. 息也.", "㦣, 亦作寱讏二形. 于劌魚祭二反.

眠內不覺. 妄言也."," , 去玄反. 麥莖也. 槀也. 或作䅌.", ", 都礼反. 又

作觝. 抵也. 角觸也.", "蹎, 又作二形.", "劖, 躬字正字.", "矟, 所角反.

鉾也. 長一丈八尺. 槊, 上俗作.", "叨, 他榮吐高二反. 平. 食也. 殘也. 貪也.

俗作饕.", "召, 上俗作, 二正作.", "若苦, 上通, 下正.", " , 上通作."

關鍵詞 : 新撰字鏡   新撰字鏡註釋體例   異體字   正字   俗字

  正作   通作   俗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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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의태어 어순 비교 연구1)

--한국의 AXBX형과 중국의 XAXB형을 중심으로

손해서* ․ 채영희**  

〈목 차〉

Ⅰ. 서  론
Ⅱ. 의태어의 개념과 종류
   1. 한중 의태어 개념 
   2. 한중 의태어 종류
Ⅲ. 한국 AXBX의태어와 중국 XAXB의태어 어순
   1. 음운론적 구조
   2. 어휘론적 구조
   3. 한중 의태어의 이동
   4. 한중 의태어의 관계
Ⅳ. 결  론

Ⅰ. 서  론  

언어는 의미와 형식을 지닌 기호이다. 모든 언어가 자의적이라는 전

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모국어 화자에게 의성어와 의태어는 의미

와 형태의 유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분석에 따

르면 한국어 어휘는 한자어가 69.32%를 차지하고 있고, 외래어가 

6.28% 차지하고 있으며, 고유어가 24.4%정도라고 하고 있다. 한국어 

어휘 중 25% 정도만이 고유어인데 그 중 의성어와 의태어가 고유어 영

*1)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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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채완(2003)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는 

한자어에 빼앗기지 않은 고유어의 마지막을 영토이면서 국어 어휘의 특

징적인 면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는 소중한 어휘재”라고 했다. 의태어

는 형태를 나타내는 말로 어느 나라 언어에서도 흔히 쓰이는 것이며 언

어의 생동감, 미감, 직관성 등을 나타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

히 구어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 언어의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쓰인다. 의성어는 실제의 소리를 모방하여 언어화한 것이기 때문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 소리 간에 필연적인 유연성(有緣性)을 지닌

다. 

언어의 표현 효과를 강화하고 사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의

태어가 많이 사용된다. 의태어를 통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표

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사물의 형태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의태어를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있어 세밀

한 느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1) ㄱ. 그는 슬금슬금 접근하고 있다.

ㄴ. 그는 접근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은 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1,ㄱ)에

서는 의태어 ‘슬금슬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1,ㄴ)보다 사람의 동작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느낌을 준다. 중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 ㄱ. 他大搖大擺地朝我們走過來.(그는 우리 쪽으로 건들건들 걸

         어왔다.) 

ㄴ. 他朝我們走過來.(그는 우리 쪽에 걸어왔다.)

이 두 문장 다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 문장들이

다. (2,ㄱ)는 의태어를 통해 사람의 걷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의태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청자는 의태어가 있는 문장에

서 상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의

태어를 잘 구사할 경우 언어 표현 실력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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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성 의태어가 韓·中 언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의성 의태어의 

형태 음운론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의태어가 반복을 통해 형태를 확장해온 사실이 주목 받고 있다.(손달

임:2012;2) 그러나 중국어는 의태어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관련 연구가 한국처럼 발달하지 않고 최근에야 비교언어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면서 의태어라는 개념을 쓰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韓·中 

언어 교류의 영향을 받아 韓·中 의태어에 관련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자료들에서는 의태어와 의성어를 함께 다루거나 음운, 의미, 형

태, 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 많다. 어순의 측면에서 보면 거의 다 

문장 구성의 순서로 진행한  것이 많고 단어의 어순 및 의태어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 蘇聰1)(2012)에서는 한국어 종성의 원리에 의

거하여 중국 의태어 성조 어감을 분석했지만 실제로 분석한 내용을 보

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다. 韓·中 두 언어는 계통을 달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韓·中 어느 한 언어 원리를 기준으로 공통점을 찾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제2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경우 의성, 의태어를 잘 구사하

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의성 의태어는 어휘 자체의 어순이 복잡

해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싱글벙

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성 의태어를 접촉한 외국인이 ‘벙글싱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싱글벙글’이라는 단어 있

지만 ‘벙글싱글’이라는 단어가 없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이다. 앞에 예문

에 나오던 ‘大搖大擺’를 잘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大擺大搖’라는 어휘

가 없다. 

한국에서 ‘AXBX’과 같이 어순이 고정된 의태어가 많고 중국에서도 

‘XAXB’처럼 어순을 도치할 수 없는 의태어가 있다. 어순이란 것은 주

로 언어 습관에 의거하고 있지만 전체 어휘를 분석하면 언어 규칙을 찾

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글에서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 한국

의 ‘싱글벙글’과 중국의 ‘大搖擺’ 각자 ‘AXBX’와 ‘XAXB’로 표시할 것이

1) 蘇聰, 〈韓中擬聲擬態詞對比硏究〉 중국 靑島大學 석사논문, 2012年,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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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韓·中 두 언어의 다름을 고려하여 

의태어의 어순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채완(2003)에 나

타난 AXBX식 의태어 102개와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詞典編輯室編

(1983)에 수록된 ‘不B不C’, ‘有B有C’, ‘大B大C’등 종류의 ABAC식 형용

사2) 52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한·중 의태어의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어 AXBX형과 중국어 ABAC형 의태어의 어순은 고정화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 AXBX형 의태어를 CBAB형으로 쓸 수 없는 것처

럼 중국어 ABAC형 의태어 또한 ACAB형으로 바꿀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이글에서는 한중 두 언어 의태어 어휘 중 유사한 

형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는 경우와 음운

의 일부 요소를 변형하여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를 해볼 것이다.   

물론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의 의태어와 같이 AXBX형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現代漢語詞典≫에서 ‘有一得一(yǒuyīdéyī)더하지도 덜하지

도 않고/있는 그대로’라는 단어의 경우나 사람들이 자주 쓰던 ‘有一說

一, 有二說二(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말이 다 이런 형식이다. 여기서 

‘有’, ‘得’, ‘說’ 다 동사이고 대명사 ‘一’, ‘二’하고 ‘술목’구조화 되었다. 

그리고 의미적인 면에서 ‘有’와 ‘得’ 및 ‘有’와 ‘說’은 선후 순서를 나타

낸다. 그러나 이러한 AXBX식 어휘들이 보통 의태어와 같은 기능을 가

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XAXB식 의태어

만 연구대상으로 정한다.

Ⅱ. 의태어 개념과 종류

1. 한중 의태어의 개념 

의태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 어 ‘onomatopoeia’에서 유래한 것

으로 사물이나 행동의 형태를 모방 표현한다는 말이다. 오노마토어는 

그리스어의 ‘이름(onomat)’과 ‘만들다(opoeia)’가 결합된 형태로, 인구어

2) 중국에서는 의태어가 보통 형용사에 속하기로 정하고 상관 연구들이 다 형
용사의 입장에서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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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로 실제 세계의 소리를 따라 만든 낱말을 의미한다(강인선, 

1993:5) 그런데 영어권 사전의 경우 의성어에 대한 설명만이 있을 뿐 

의태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에는 흔히 의성어와 의태어를 함께 다루는데 ‘의성어, 의태어’ 

이외에 ‘음성상징어, 흉내말3), 시늉말, 상징어, 상징부사’ 등의 용어로 

불리어졌다. 기존 연구에서도 의성어와 의태어를 정의에 있어 ‘모방, 시

늉, 흉내, 상징, 본뜨다’와 같은 용어들이 많이 쓰인다. 

≪새 우리말 큰 사전≫(1986)에서 의태어는 사물의 모양이나 대도, 

행동 등의 양태를 묘사한 말로 ‘꼬불꼬불, 아장아장, 허위적 허위적’ 등

을 ‘짓시늉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윤희원(1993:14)은 “의태어란 시각 영상을 청각 영상으로, 그리고 그 

청각 영상을 분절음으로 바꾸어 나타냄으로써 만들어진 낱말”이라고 했

다. 박동근(1997:4)은 “흉내말은 자연계의 소리를 그와 유사한 음성으

로 모방하여 관습화된 ‘소리흉내말’과 소리 이외의 모양이나 상태를 특

정한 음운으로 모방했거나, 모방했다고 인식되는 ‘모양흉내말’을 두루 

일컫는 국어의 특수한 낱말군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신중진

(1998:8)은 “의성의태어는 소리나 모양을 언어형식으로 본떠서 표현화 

된 것으로 그 언어의 음운체계에 속하는 일정 부류의 자음이나 모음이 

교체되어도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뉘앙스 차이만 갖는 자립 어

휘소이다.”라고 하였으며, 채완(2003:17-22)은 “의태어도 일반 상태성 

어휘와 마찬가지로 그저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며, 음성과 의미의 자의

3) 흉내말은 자연계의 소리를 그와 유사한 음성으로 모방하여 관습화 된 ‘소리
흉내말’과 소리 이외의 모양이나 상태를 특정한 음운으로 모방하거나, 모방했
다고 인식되는 ‘모방흉내말’을 두루 일컫는 국어의 특수한 낱말군이다.

4) 안인숙, 〈의성어 의태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56 참조. 

≪우리말 큰 사전≫(1992)에서는 “의태어란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나 모양을 흉
내 내어 하는 말로 ‘간들간들’, ‘꼬불꼬불’따위를 이룬다.” 

≪국어학 언어학 용어 사전≫(1994)에서 의태어는 사물의 동작이나 모양을 음
성 연속을 빌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
을 흉내 낸 말이다.” 

≪연세한국어사전≫(1999)은 “의태어는 ‘방울방울’, ‘꾸벅꾸벅’ 따위와 같이 사
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내어 만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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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안인숙(2007)은 “의

태어는 청각이외의 감각정보를 언어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분절로 바꾸

는 낱말군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의태어에 대해 

정의한 바를 정리하면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

내 낸 말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는 중국에 있는 사전이나 번역 자료에서 의성어는 ‘擬

聲詞’ 혹은 ‘象聲詞’라고 번역해서 한국어 의성어와 대응관계가 있다. 

한국어 의태어와 대응하는 중국어는 ‘象形詞’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

에는 ‘象形詞’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5). 또한 한국어 의태어

를 그대로 번역한 중국어는 擬態語이며 擬態語라는 용어는 한·중 의태

어 대조나 중·일 의태어 대조에 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국어 

사전이나 논저에서 찾지 못했다. 한국어 의태어의 기능과 대응하는 어

휘는 보통 중국어에서 형용사와 성어(成語)로 사용하고 있다. ≪現代漢

語≫(2002)에는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를 표현하는 어휘라고 하고 성질

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성질형용사이고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는 상태

형용사라고 한다. 朱德熙(1956, 1982)에는 현대 중국어 형용사는 간단

한 형식과 복잡한 형식을 나눈다. 간단한 형식형용사는 성질형용사이고 

복잡한 형식형용사는 상태형용사라고 한다. 의미면에서 볼 때, 성질형용

사는 단순히 사물 속성을 표시하고, 상태형용사는 사물에 대하여 명백

한 묘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상태형용사를 

제의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였다. 耿二嶺(1986)에서 중국어 의성어와 

의태어의 품사 종류에 대해 의태어는 형용사에 속하고 의성어는 부사, 

형용사, 감탄사, 그리고 따로 나눠야 되는 특수사류(特殊詞類)에 속한다

고 보았다. 黃萱(1990)에서는 한국어 의태어와 대응할 수 있는 용어로 

묘사라는 단어를 제시하였다. 그 표현 대상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5) ≪現代漢語詞典≫(1983): 象形詞是模倣人或事物的動作和狀態的詞. 如: 亮晶
晶，笑呵呵(상형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과 상태를 모방하는 말로 정의
하고 반짝반짝, 싱글벙글 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成語是人們長期以來習用
的. 形式簡潔而意思精辟的, 定型的詞組或短語. 漢語的成語大多由四個字組成, 
一般都有出處(성어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습에 따라 사용해온 것이다. 형식
은 간결하나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반영하고 있는 정형화된 구이며, 중국어 
성어는 일반적으로 4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출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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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 등으로 세분화한다. 劉月華·潘文娛·故韋華(2005)에서 중국어의 형

용사는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로 나눈다. 상태형용사는 사물의 양태

를 표현하며 묘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중첩형용사는 상태형용사의 구

성형식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趙惠(2006)에서는 생동형용사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현대 중국어

의 생동 형용사는 글자 중첩, 접미사 등의 방식으로 실현되며 이런 형

용사가 더 생동적으로 사물을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 張婷(2008)에서

는 의태어를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의 형태나 모습을 묘사하는 말

로 정의하였다. 

이상 韓·中 의태어 개념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는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 정의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어의 의태어는 상태

형용사로 분류되고 연구나 정의가 한국의 경우보다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한 중 두 나라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사람이

나 사물의 모양을 묘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글에

서는 한중 두 어휘 중 용어를 통일하여 의태어로 하기로 한다. 아주 가

끔 한국어에서는 의성어를 의태어로 겸용한 것이 있다. 

(3) ㄱ. 물이 줄줄 흐른다.

ㄴ. 말이 줄줄 나온다.

(3,ㄱ)에서는 ‘줄줄’을 의성어로 볼 수 있지만 (3,ㄴ)에서는 의태어 이

다. 한국어에 이러한 사물 사이에 비슷함을 이용하여 의성어를 의태어

로 사용한 경우 흔히 보인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2. 한·중 의태어의 종류

가. 음운적

한국어 표음문자로서 음절이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며 모음은 양성과 

음성 두 가지 있고 자음은 평음, 경음, 격음으로 나눌 수 있다. 모음은 

일반적으로 양성모음(ㅏ,ㅐ, ㅑ, ㅘ, ㅙ, ㅗ, ㅚ, ㅛ)과 음성모음(ㅓ, ㅔ, 

ㅕ, ㅝ, ㅜ, ㅟ, ㅠ, ㅡ, l)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양성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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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성모음에 따라 어감과 의미가 달라진다. 양성모음에 의해 밟음, 가

벼움, 작음, 예리함, 엷음, 빠름, 강함, 맑음의 어감을 주는 가하면, 음성

모음에 따라 어두움, 무거움, 큼, 둔함, 두터움, 더딤, 약함, 탁함의 어감

을 느끼게 한다6).

 (4) ㄱ. 그 아이는 겨우 한 돌이면서 온 데를 아장아장 걸어 다닌다.

ㄴ. 그 사람은 어정어정 걸어온다.

(4)에 나온 ‘아장아장’이 사전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

저리 찬찬히 걷는 모양’라고 ‘어정어정’은 반대로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

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는 모양’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뜻풀이는 양성

모음보다 음성모음이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5) ㄱ. 綠油油的麥苗(싱싱한 초록빛 싹)

ㄴ. 綠茵茵的草坪(파릇파릇한 잔디밭)

(5)에 나온 ‘綠油油(lǜyóuyóu)’와 ‘綠茵茵(lǜyīnyīn)’이 다 녹색을 표시

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빛이 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생기 찬 느낌

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어도 한국어처럼 모음(운모) 변화에 의해 

어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綠幽幽(lǜyōu yōu)’는 ‘綠油油’와 같

은 발음이지만 ‘綠幽幽’는 밤에 동물들의 분 혹은 도깨비불 같은 사물을 

묘사한다. 따라서 중국어는 고립어이라서 의태어의 표시가 근본적으로 

어소가 결정하고 한국만큼 음운적으로 어감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 통사적

한·중 의태어가 통사적 측면에 보면 다 부사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

다. 한국어 의태어는 ‘의태어+동사’의 형식으로 동사를 수식하고 중국

어 의태어는 직접 동사를 수식할 뿐만 아니라 때로 ‘의태어+地+동사’

의 형식으로 사용한다. 

6) 정인승, ≪모음상태법칙과 자음가세법칙≫, 한글6-9, 동권60. 19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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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ㄱ. 그는 허둥지둥 도망쳤다. 

ㄴ. 他連滾帶爬(地)逃跑(그는 허겁지겁 도망쳤다).

(6)에서는 한국어 문장은 ‘의태어+동사’의 순서로 구성하고 의태어 ‘허

둥지둥’은 후행하는 동사 ‘도망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기능을 담당한다. 

중국 문장은 ‘의태어+동사’ 혹은 ‘의태어+地+동사’ 두 가지 다 가능하고 

‘連滾帶爬(liángǔndàipá)’은 뒤에 동사 ‘逃跑(도망치다)’를 수식한다.

또한 한·중 의태어는 모두 문장의 관형어가 되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접미사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를 붙이

고 관형어 기능을 담당한다. 중국어 의태어는 보조사 ‘的’을 결합하여 

뒤에 명사를 수식한다.

(7) ㄱ.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다.

ㄴ. 金燦燦的陽光灑滿大地(금빛 찬란한 햇빛이 온 대지를 비추다)

한·중 의태어가 다 서술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단독으로 서술어의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접미사 ‘-하-’, ‘-거리-’, 

‘-이-’와 결합하여 서술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 의태어

가 서술어로 사용할 때 보통 뒤에 보조사 ‘的’을 붙인다. 

(8) ㄱ. 이 노래의 곡조는 나긋나긋하다.

ㄴ. 屋子里亂糟糟的(방안에는 엉망으로 어지럽다)

한·중 의태어의 차이점은 중국어에서는 의태어가 목적어와 보어의 성

분으로 기능할 수도 있으나 한국어 의태어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보면, 

我喜歡亮晶晶的(나는 반짝반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문장에 의태어 

‘亮晶晶’이 보조사 ‘的’을 붙이고 명사 성분으로 변화여 목적어가 되었

다. 走路慢呑呑的(느릿느릿 길을 걷다)에서는 의태어 ‘慢呑呑’가 동사 

‘走(걷다)’의 보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의태어의 특징 중 하나는 반복형으로 쓰이는 점이다. 중국에 

연구를 따르며 많은 학자들은 중첩형용사(重疊形容詞)라는 용어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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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것을 보인다. 의태어가 외형상 일반 어휘가 구별되는 가장 두드

러진 특성은 반복의 형태로 쓰이는 일이 많다는 점일 것이다. 의태어의 

경우는 단독으로는 단어가 되지 못하고 반복됨으로써 자립성을 얻는 경

우가 많다. 의태어는 단독형으로 단어가 되는 경우 대부분 자유롭게 반

복형을 구성한다7). 

채완(2003)에서는 반복 기준으로 의태어를 분류하였다. 반복형은 어기 

전체가 반복되는가, 어기 일부가 반복되는가에 따라 전체 반복과 부분 반

복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어기의 형태가 그대로인가어기의 일부가 변하

여 반복되는가에 따라 동음반복과 유음반복으로 바꿀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의태어라는 용어가 잘 쓰이지 않는데, 중첩형 형용사라는 

개념이 의태어에 해당되고 있다. 중첩형용사의 구성 형태는 주로 AA형, 

ABB형, AABB형, ABAB형, A里AB형8) 등이 있다. 또한 張婷(2008)에서 

분석하던 ‘ABAC’형 사자어(사자성어)이라 일컫는 熟語, 固定語9)는 의태

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不干不淨, 有板有眼，大搖大擺 등 있다. 

아래 <표1,2>를 보면 한·중 의태어는 형태로 보아서는 서로가 거의 

대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단독형 측면에는 음절수의 차이가 

있고 파생형에는 한국의 경우가 종류가 많고 복합형에는 중국의 경우가 

한국보다 종류가 많다. 부분반복은 중국의 경우가 많고 한국의 동음반

복과 중국의 전체반복이 서로 대응하고 한국의 유음반복과 중국의 추가

반복은 두 언어에 모두 나타난다. 이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을 제외하면 

한·중 의태어가 종류면에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중 

‘A+X+AB식’은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석

하지 않고 남은 ‘X+A+X+B식’과 한국 유음반복 두 가지 의태어의 어

순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7) 채완(2003:56),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8) A里AB형은 현대 중국어에서 보통 AB식 형용사의 반복방식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糊涂，糊里糊涂등.

9) 固定語는 고정된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므로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조어방법으로 분석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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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어 의태어 종류와 예문

단독형

1음절 A식: 꼭

2음절 AB식: 달싹

3음절 ABC식: 꼬부랑

4음절 ABCD식: 앙가조촘

반복형

전체반복

동음

반복

AA식: 감감, 슬슬

ABAB식: 아장아장, 반짝반짝

ABCABC식: 두리번두리번, 어슬렁어슬렁

유음

반복

모음교체10)식: 싱숭생숭, 비들배들

자음교체11)식: 울뚝불뚝, 알콩달콩

음절교체12)식: 다짜고짜, 홍청망청

부분반복 ABCC식: 버지르르, 알금삼삼

복합형 AB+CD식: 얼렁뚱땅, 알랑똥땅

파생형 AB+접미사식: 반짝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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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중국어 의태어 종류와 예문

단독형
2음절 AB식: 蒼茫(cāngmáng)

4음절 ABCD식: 稀里糊涂(xīlihútú)

반복형

전체반복

AA식: 翩翩(piānpiān)

AABB식: 花花綠綠(huāhuālǜlǜ)

ABAB식: 扑棱扑棱(pūlēngpūlēng)

부분반복

ABB식: 赤裸裸(chìluǒluǒ)

AAB식: 欣欣然(xīnxīnrán)

ABCC식: 威風凛凛(wēifēnglǐnlǐn)

CCAB식: 滔滔不絶(tāotāobùjué)

ABCB식: 倚老賣老(yǐlǎomàilǎo)

ABCA식: 微乎其微(wēihūqíwēi)

추가반복
A+X+AB13)식: 傻里傻氣(shǎlishǎqì),

X+A+X+B14)식: 善始善終(shànshǐshànzhōng)

복합형

AA+B식: 團團轉(tuántuánzhuàn)

B+AA식: 亮晶晶(liàngjīngjīng)

AB+CD식: 酩酊大醉(mǐngdǐngdàzuì)

AC+BD식: 東拼西湊(dōngpīnxīcòu)

파생형 A+然식: 欣然(xīnrán)

한국의 유음반복 의태어는 두 번째와 네 번째에 같은 글자가 나타나

10) 한국어 의태어는 모음 교체에 따라 의미와 어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 실룩샐룩, 티격태격 등.

11) 자음 교체형: 한국어는 자음을 평음, 경음, 격음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
은 순서대로 변해가며 의미가 강조된다. 예: 울긋불긋, 알쏭달쏭 등

12) 음절 교체형: 예를 들어 들락날락, 오락가락, 싱글벙글 등 

13) A+X+AB식 의태어에 ‘X’, ‘AB’는 한국어의 ‘AB+접미사’식 의태어의 접미
사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14) X+A+X+B식 의태어에 AB가 현대 중국어에서는 한 단어로 된 경우가 있
다. 예를 들어, 不干不淨에 干淨, 동시 한 단어로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
를 들어, 有板有眼의 板眼이다. 그리고 X가 보통 不, 有, 大, 一, 如, 人, 自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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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한국 유음반복 의태어를 ‘AXBX’식으로 표시하며 중국의 

‘A+X+X+B식’을 ‘XAXB’식으로 표시하면 둘이 다 같은 글을 쓰던 것

을 쉽게 파악한다. 한국의 ‘AXBX’가 ‘BXAX’로 중국의 ‘XAXB’가 

‘XBXA’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단어의 어순 문

제가 ’언어습관으로 보기도 하지만 습관으로만 보고 언어현상을 다루기

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과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 아무 도움

이 되지 못한다.

Ⅲ. 한국 AXBX 의태어와 중국 XAXB 의태어 어순 

언어란 인류의 사유표현형식으로 정보와 사상이 담긴 결정체이다. 언

어의 생산에는 두개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대뇌와 발음기관이 발달하

기 위해서는 추상적 사고능력과 복잡한 소리를 조합해 낼 수 있는 능력

이 있어야 한다. 고고학자와 인류학자가 옛사람들의 발음기관을 해부한 

결과 4,50만 년 전에 구두 언어가 나타났고, 최초의 단어가 창조되었다

고 본다. 대뇌발육과 발음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옛 인류의 단어는 감탄

사 정도일거라 추정된다. 

병음문자는 소리와 뜻의 결합체로 그 기초는 ‘음과 뜻의 결합15)’이다. 

대뇌와 신체의 진화에 따라, 후두발음의 크기, 높이, 장단 변화의 종류

가 점차 증가하면서, 구강, 혀, 이빨, 입술이 후음에 대한 제어능력이 

점차 정교해지고, 대뇌의 논리사유능력과 지배능력이 동시에 제고되어 

인류가 내는 소리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이 교류해야 하는 정

보내용도 점차 많아지고 언어를 기록하는 문제 또한 많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글자가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같은 음이 다른 글자에 

대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운론적 구조

15) 음으로 뜻을 표시하고 뜻이 다르면 다른 음으로 사용하여 그 뜻을 표시한
다. 즉 다른 어음 형태와 음절로 여러 가지 의미를 표시한 규칙이다. 卽以音
表意、意不同音就不同，用不同的語音樣式和不同的音節來表示不同語意的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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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음과 의미의 결합체이므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어를 조합하

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음이 없는 음절이 자음이 있는 음절 앞에 놓이고, 단모음이 이

중 모음 앞에, 모음과 자음 다 있을 경우는 모음의 순서 기준으로 정해

진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 의태어의 어순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어 

한국어의 모음과 자음을 순서대로 나열하다.

   

단모음: 아, 애, 어, 에, 오, 외, 우, 위, 으, 이

이중모음: 와, 워, 왜, 웨, 야, 여, 요, 유, 얘, 예, 의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위에 나열한 음성에 따라 한국 ‘AXBX’의태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B만 자음이 있는 경우:

ㄱ. A와 B는 모음이 같다. 

아: 아기자기, 아득바득, 아등바등, 아롱다롱, 아삭바삭, 아옹다옹, 

  아장바장, 

오: 오글보글, 오글쪼글, 오동보동, 오돌토돌, 오동포동, 오락가락,

  오롱조롱, 오목조목, 오밀조밀, 오복소복, 오사바사, 오순도순,

  오톨도톨,

우: 우걱부걱, 우글부글, 우툴두툴, 우락부락, 우북수북, 우툴두툴,

  우물쭈물, 우글쭈글

ㄴ. A와 B는 모음이랑 받침이 다 같다.

알: 알근달근, 알록달록, 알쏭달쏭, 알뜰살뜰, 알콩달콩, 

어: 어근버근, 어금버금, 어룽더룽, 어정버정, 어칠비칠, 어슷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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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영부영, 

언: 언거번거, 언죽번죽, 언틀먼틀  

얼: 얼기설기, 얼룩덜룩, 얼멍덜멍, 얼쑹덜쑹, 얼키설키, 

엄: 엄벙덤벙,

올: 올강볼강, 울긋불긋, 올근볼근, 올록볼록, 올쏙볼쏙, 올망졸망,    

    올톡볼톡, 

울: 울근불근, 울뚝불뚝, 울룩불룩, 울렁출렁, 올랑촐랑, 울쑥불쑥,    

    울통불통,  

옹: 옹기종기, 

ㄷ. A와 B는 모음이 다르지만 받침이 같다.  

옥: 옥신각신, 

욱: 욱실덕실→ 욱실득실

ㄹ. A와 B는 모음이랑 받침이 다르다.

애: 애걸복걸, 애면글면,  

안: 안달복달, 안절부절, 

왜: 왜뚤삐뚤, 

2) A와 B는 다 자음 있는 경우:

ㄱ. A와 B는 모음이 다르지만 받침이 같다.

갈팡질팡, ‘갈’과 ‘질’의 받침은 모두 받침 ‘ㄹ’이고 모음에 보면

‘아’가 ‘이’ 보다 먼저 나타나 단어 ‘갈팡질팡’으로 쓰인다.

ㄴ. A와 B는 모음이 다르면서 B만 받침이 있다. 

뒤죽박죽, ‘뒤’와 ‘박’의 모음은 각각 단모음 ‘위’와 단모음 ‘아’이므로 

사용하고 있다. 단모음 ‘아’가 단 모음 ‘위’ 앞에 놓여야 하는데 ‘박’에 

받침 ‘ㄱ’이 있어서 뒤에서 놓였다. 그래서 단어 ‘뒤죽박죽’으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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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A와 B는 받침이 다 없지만 B의 모음이 모음 표에 뒷부분에 있다. 

‘쥐락펴락’에 단모음 ‘위’가 이중모음 ‘여’보다 앞자리에 있다.

‘다짜고짜’에 ‘아’가 ‘오’의 앞에서 나열하고 있다. 

‘허겁지겁’과 ‘허둥지둥’에 ‘이’보다 ‘어’가 먼저 나열한다.

나. 중국어

중국어의 모음과 자음의 순서이다.

단모음: a, o, e, i, u, ü

이중모음: ai, ei, ui, ao, ou, iu, ie, üe, er, an, en, in, un, ün,

삼중모음: ang, eng, ing, ong

개모 있는 경우: ia, iao, ian;  ua, uai, uan, uo, 

자음: b, p, m, f, d, t, n, l, g, k, h, j, q, x, zh, ch, sh, r, z, c, s, y, w

위에 나열한 음성에 따라 중국 ‘XAXB’의태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와 B의 모음이 완전히 똑 같지만 자음이 다르다.

有板有眼(yǒubǎnyǒuyǎn)，不離不弃(bùlíbúqì)

모음이 같으면 자음 순서대로 정하는 경우이다.  

2) A와 B는 모음 종류가 같은 경우:

ㄱ. A와 B 다 단모음이다. 

    不破不立(búpòbúlì) 

ㄴ. A와 B 다 이중모음이다

   不肥不瘦(bùféibúshòu)，

3) A와 B는 모음 종류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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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단모음이고 B는 이중모음이다.

   大是大非(dàsh ìdà fē i )，大慈大悲(dàc í dàbē i )，不知不覺   

(bùzhībùjué), 不理不睬(bùlǐbùcǎi), 不依不饒(bùyībùráo), 不屈不撓

(bùqūbùnáo)，不折不扣(bùzhébúkòu)，

ㄴ. A는 단모음이고 B는 삼중모음이다. 

   有始有終(yǒushǐyǒuzhōng)，大模大樣(dàmúdàyàng)，

ㄷ. A는 이종모음이고 B는 삼중모음이다. 

   不干不淨(bùgānbújìng), 不卑不亢(bùbēibúkàng)，

4) A와 B는 모음 종류가 다르면서 B에 개모음 있는 경우:

ㄱ. A는 이중모음이다.

   不聲不響(bùshēngbùxiǎng), 不方不圓(bùfāngbùyuán)，

ㄴ. A는 삼중모음이다.

   不上不下(búshàngbúxià)，有頭有臉(yǒutóuyǒuliǎn)，

2. 어휘론적 구조

어휘는 음과 의미의 결합체-문자로 만들어진다. 어휘 생성 역사를 보

면 후기에 생산하던 어휘들이 분명히 기존 생성된 어휘의 영향을 받는

다. 한국 AXBX식과 중국 XAXB식 의태어도 마차가지로 이러한 어휘 

생산 방식에 따라 현재의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어 AXBX식 의태어가 앞 음절 AX와 뒤 음절BX는 감정적인 방

면에서 강약의 정도를 지니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띄거나 AX의 

생산력이 BX보다 강하다. 그러나 시간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면서 

의태어의 앞뒤 부분 중 하나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도 흔히 보인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각 한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언

어가 발전하면서 글자와 단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이되거나 심지어 

소멸되어 새로 만든 단어들에서는 본래 의미가 소실되었다. 예를 들면 

형용사 ‘明白(명백)하다’의 ‘明’과 ‘白’이 ≪現代漢語詞典≫에서 다 ‘明白

(알다/이해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단어 ‘明白’이 의태어 ‘不明不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不明不白’은 형용사 ‘明白’ 사이에 부사 

‘不’를 반복하여 만들어냈다. 형용사 ‘明白’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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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따라 의태어 ‘不明不白’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기존 어휘 영향

의 분석은 의미뿐만 아니라 또 음절이 변형시킬 수 있는 조어능력이 강

한 여부에 달려있다. 보통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어능력이 강한 음절이

나 의태어의 전체 의미와 더욱 가까운 음절이 AX위치에 놓인다.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어의 경우

첫째, 조어력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ㄱ. 모음 이 → 우

    시들부들 → 시들거리다, 시들하다, 시들다, 시들시들

ㄴ. 모음 이 → 아 

    진탕만탕(-宕-宕) → 진탕(-宕)

ㄷ. 모음 으 → 아

    들락날락 → 들락거리다

    흔전만전 → 흔전거리다, 흔전대다

    흘깃할깃 → 흘깃흘깃, 흘깃거리다, 흘깃

    흥청망청 → 흥청거리다, 흥청흥청

   

ㄹ. 모음 이 → 애

    비뚤배뚤 → 비뚤비뚤, 비뚤거리다, 비뚤다, 비뚤어지다, 비뚤이

    비죽배죽 → 비죽, 비죽비죽, 비죽거리다 / 배죽거리다

    삐뚤빼뚤 → 삐뚤거리다, 삐뚤다, 삐뚤삐뚤, 삐뚤어지다, 삐뚤이/

                빼뚤어지다

    싱숭생숭 → 싱숭하다

    티격태격 → 티격, 티격나다

    실룩샐룩 → 실룩, 실룩거리다, 실룩실룩

    실쭉샐쭉 → 실쭉16)

16) 국립국어원 인트넷 사전에서 ‘실쭉’은 ‘실그러지게’ ‘샐쭉’은 ‘샐그러지게’ 
‘움직이는 모양’라는 뜻이다. 다시 ‘실그러지다’와 ‘샐그러지다’ 검색하면 각자 
‘비뚤어지다’와 ‘배뚤어지다’로 나타난다. ‘비뚤’의 조어능력이 강하기에 여기
서는 ‘실쭉’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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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긋얄긋 → 일긋17)

둘째, 전체 의미와 긴밀 정도에 따라

     뜨끔따끔 → 뜨끔(사전에서 ‘뜨끔’의 의미가 ‘따끔’보다 ‘뜨끔따끔’

              과 더 가깝다.)

싱글벙글 → 싱글(‘싱글’의 의미가 ‘벙글’보다 ‘싱글벙글’의 의미와    

          가깝다.)

셋째, 사람이 사물에 대해 인식 혹은 사물 선후 순서에 따라

괴발개발 →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괴발’과 ‘개발’은 각자 고양이와 개의 발과 대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는 옛날부터 한국에 있는 다른 가축과 비슷한 동

물로 키워왔다. 고양이는 개를 키운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동

물이다. ‘물건은 적을수록 귀하다’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 ‘괴발’이 ‘개

발’보다 앞에 위치한다. 

들쭉날쭉 →‘ 들다’와 ‘나가다’의 반복으로 ‘들다’가 ‘나다’보다 앞에 

위  치한다.

2) 중국어의 경우

‘不明不白’처럼 단어 AB가 현대 중국어에서 한 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한 단어로 사용되지 않지만 문헌에 한 단어로 사용

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XAXB식 의태어를 만든다. 

첫째, AB가 현대 중국어에서 한 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ㄱ.  X가 ‘不’로 쓴 경우

    不淸不楚(bùqīngbùchǔ)어리숭하다. → 淸楚

17) ‘일긋거리다’와 ‘얄긋거리다’의 검색결과 두 가지의 의미는 각각 ‘비뚤어지
다’와 ‘배뚤어지다’로 나오기 때문에 상용 빈도 높은 ‘비뚤어지다’를 참고하여 
‘일긋’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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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言不語(bùyánbùyǔ)아무 말도 하지 않다. → 言語

    不多不少(bùduōbùshǎo)많지 않고 적지 않다. → 多少

    不大不小(bùdàbùxiǎo)크지 않고 작지 않다. → 大小

    不慌不忙(bùhuāngbùmáng)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이르는 말.  

     → 慌忙

ㄴ. X가 ‘有’로 쓴 경우

    有聲有色(yǒushēngyǒusè)연기·말·동작 등이 매우 생생하다./생동  

    감이 넘치다. → 聲色 

    有血有肉(yǒuxuèyǒuròu)이미지가 생동적이고 내용이 충실하며  

    구체적이다. → 血肉

ㄷ. X가 ‘大’로 쓴 경우

    大吹大擂(dàchuīdàléi)마구 떠벌리다./큰소리치다. → 吹擂
    大摇大摆(dàyáodàbǎi)어깨를 으쓱거리며 걷은 모습. → 摇摆
ㄹ. X가 ‘一’로 쓴 경우

   一心一意(yìxīnyíyì)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 心意

   一針一綫(yìzhēnyíxiàn)아주 보잘것없는 재물. → 針綫

   一點一滴(yìdiǎnyìdī)극소수의 양. → 點滴

ㅁ. X가 ‘人’로 쓴 경우

   人來人往(rénláirénwǎng)사람들이 북적거리다. → 來往 

ㅂ. X가 ‘自’로 쓴 경우 

   自言自語(zìyánzìyǔ)중얼거리다. → 言語

둘째, AB가 고전문헌에 한 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不偏不倚(bùpiānbùyǐ)어느 쪽으로도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다. → 偏

倚《禮記·中庸》

不痛不痒(bùtòngbùyǎng)일 처리가 시원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 痛

痒 《中論·考僞》

不明不暗(bùmíngbúàn)밝지 않고 어둡지 않다. → 明暗《漢書·劉向

傳》

不管不顧(bùguǎnbúgù)사람이 거칠고 경솔하다. → 管顧 宋 王禹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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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遊南靜川》

不倫不類(búlúnbúlèi)이 부류도 아니 저 부류도 아닌 듯하다. → 倫類 

《荀子·勸學》

如痴如狂(rúchīrúkuáng)정신이 나가고 미친 듯하다. → 痴狂

     《淮南子·俶真訓》

如泣如訴(rúqìrúsù)소리가 매우 애절하다. → 泣訴 (宋 沉作喆 《寓

简》

人山人海(rénshānrénhǎi)모인 사람이 대단히 많다. → 山海 《史記·吳

王濞列傳論》

一步一趨(yíbùyìqū) → 남을 따라하는 모양. 步趨 《漢書·王吉傳》

셋째, 사람이 사물에 대해 인식 혹은 사물 선후 순서에 따라 XAXB

식 의태어를 형성한다.

ㄱ. 숫자의 나열한 순서에 따라

    不三不四(bùsānbúsì)인품이 너절하다. → 三과 四

    一五一十(yīwǔyīshí)하나도 빠짐없이. → 五와 十

ㄴ. 기존 사물에 인식에 따라

   一草一木(yīcǎoyīmù)평상시 물건을 이르는 말. → 花草樹木

   如詩如畵(rúshīrúhuà)시의 회화적인 아름다움. → 詩詞書画
   大紅大綠(dàhóngdàlǜ)울긋불긋하다. → 紅과 綠은 ‘赤(紅)橙黄綠靑  

   藍紫’의 순서에 부합한다. 

동시에 ‘如火如荼(rúhuǒrútú)불처럼 붉고 띠꽃처럼 하얗다’의 오행에

는 ‘火’가 홍색을 표시하고 있다. ‘荼’는 ‘띠’이고 희색을 표시한다. 그리

고 홍색은 바로 ‘赤’이다. 따라서 XA‘如火’가 앞에 쓴다.

ㄷ. 사건 발생의 선후 순서에 따라 

   不見不散(bújiànbúsàn)약속한 장소에서 서로 만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 見과 散

   不卽不離(bùjíbùlí)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다. → 卽과 離

   自問自答(zìwènzìdá)자문 자답. → 問과 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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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만나다)’ → ‘散(헤어지다)’, ‘卽(접근하다)’ → ‘離(떨어지다)’, ‘問

(질문하다)’ → ‘答(대답하다)’에 선후 순서가 있다.

3. 한중 의태어의 이동

앞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AXBX형 의태어와 중국 XAXB형 의태어

의 어순은 음운적으로 보면 자기 나라의 음운체계에 따르는 경향이 많

다. 어휘적으로는 기존의 단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생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있던 어휘에 음운의 교체에 따라 비슷한 

음절을 붙여 AXBX형 의태어를 만든다. 중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단어에 다른 자를 붙어 반복을 하여 XAXB형 의태어를 만든다. 

그리고 두 언어의 AXBX형 의태어와 XAXB형 의태어의 어순이 각자 

자기 나라 언어의 체계에 따라 음운이나 의미적인 영향의 비중에 차이

가 있다. 한국 AXBX형 의태어 어순이 중국에 비해 음운적인 특징을 강

한 반면에 중국 XAXB형 의태어 어순이 의미 혹은 구조 측면에 보면 

더 편안하다. 채원(2003)에서는 음운 측면을 통해 한국의 의태어를 모

음교체, 자음교체 등 표시하고 있다.

  

4. 한중 의태어의 관계

한국어의 의태어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부사이다. 의태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앞의 AX와 뒤의 BX는 각자 구체적인 의미를 지녔는데 언

어의 발전에 따라 부분 의미가 없어졌다. 한국어 의태어의 AX와 BX는 

애초에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물을 묘사한 형용사이었다. 따라

서 한국어 조어법에 의거하면 A와 B는 ‘어간’ X는 ‘접미사’이다. 예를 

들어 ‘싱글벙글’에서 ‘글’이 접미사이고 ‘싱’과 ‘벙’이 옛날에는 어간이었

다. 그러나 이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괴발개발’등과 같은 의태어는 중

국어의 영향을 받았거나 한자에서 유래한 단어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

하다. ‘忽弱忽弱’에서 형태가 변하여 된 ‘호락호락’은 유연성을 상실한 

경우이다. 이러한 예들은 그 어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고유어로 인

식될 만큼 원어로부터 멀어졌다(채완,2003:60). 이 관점을 증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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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먼저 중국어 쌍음절 단어의 구조를 분석보자고 한다. 

쌍음절 중국어는 보통 ‘주술’, ‘수식’, ‘술목’, ‘술보’구조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 예문으로 쓰이던 ‘自’, ‘人’, ‘不’, ‘有’, ‘大’등 의태어의 XA와 

XB는 다 이러한 형식이다. 예를 들면 ‘自’는 ‘자기’뜻이라서 뒤에 ‘言’ 

및 ‘語’와 결합한 후 주술구조 성립된다. ‘人’은 명사이고 뒤에 명사 ‘山’

과 ‘海’ 결합 이후 각자 수식구조 성립된다. ‘不’은 부사이며 동사 ‘管’, 

‘顧’ 수식 가능하고 형용사 ‘慌’, ‘忙’ 수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의태어 

‘不管不顧’，‘不慌不忙’등이 된다. ‘有’는 중국어에서 동사로서 명사와 결

합하면 ’술목’구조가 된다. 예를 들면 ‘有声有色’등 의태어들이다. ‘大’는 

형용사로서 명사 ‘模’, ‘樣’, 동사 ‘搖’, ‘擺’, 형용사 ‘慈’, ‘悲’를 다 수식

할 수 있기에 의태어 ‘大模大樣’, ‘大搖大擺’, ‘大慈大悲’ 생겼다. 

한국 AXBX형 의태어가 보편적으로 중국어처럼 구조 분석 불가능한 

편이다. 그러나 한자어로 표시 가능한 경우에는 구조분석도 가능하게 

된다. 애걸복걸(哀乞伏乞)의 경우 ‘哀’는 ‘애절하다’라는 뜻이고 ‘伏’은 

‘땅에 엎드리다’라는 뜻이며, ‘乞’은 ‘빌다, 애원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哀乞’은 ‘애절하게 빌다’라는 뜻으로 감정적인 측면의 설명이고, ‘伏乞’

은 ‘땅에 엎드리게 빌다’라는 뜻으로 양상 층면의 묘사이다. ‘哀乞’과 

‘伏乞’은 다 ‘부사어+동사’구조이고 수식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의 의태어와 같이 AXBX식으로 생성된 경우

가 있다. 예를 들어 ≪現代漢語詞典≫에서 나타나던 ‘有一得一

(yǒuyīdéyī)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있는 그대로’라는 단어, 또 사람들이 

자주 쓰던 ‘有一說一, 有二說二(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말이 다 이런 

형식이다. 여기서 ‘有’, ‘得’, ‘說’ 다 동사이고 대명사 ‘一’, ‘二’하고 ‘술목’

구조화 되었다. 그리고 의미적인 면에서 ‘有’와 ‘得’ 및 ‘有’와 ‘說’은 선후 

순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AXBX식 어휘들이 보통 의태어와 같은 

기능을 가지 못해서 이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Ⅳ. 결  론

한국어는 표음문자이고 중국어는 표의문자로 각각 다른 문자 체계에 

속하지만 음과 의미가 결합하여 구성하는 언어 자체로서 두 언어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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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이 있다. 의태어는 사물의 모양을 묘사한 수식어로 어순은 상대적

으로 발음이 쉬운데서 어려운 순서로 배열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았다. 

한·중 의태어에 이러한 발음의 경제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

었다. 한 중언어의 의태어는 각 언어의 모음과 자음의 배열 순서에 의

거하여 생성한다. 

중국어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중국어 의태어가 기존 어휘의 영향에 

따라 생성된 규칙을 한국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에 연

구대상으로 삼은 XAXB형 의태어가 전체적으로 병렬구조이고  XA와 

XB은 같은 주술이나 수식 혹은 술목 등 구조로 정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중국 의태어는 쌍음절 단어AB의 기초에서 형성되어졌기에 

어순 또한 AB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국어의 의태어의 AX와 BX는 

처음에 각자 독립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어의 발전에 따라 AX

와 BX 중 일부분의 뜻이 소실되었거나 심지어 모두 소실되었다. 그 과

정이 물론이고 이 결과도 증명하지 못하고 단지 추측만 할 뿐이다. 지

금 사용하고 있는 AXBX식 의태어들은 조어능력이 강하거나 혹은 전체 

단어의 의미와 가까운 부분이 AX로 된다. 또한 한국어 의태어 중 대부

분은 한국어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중국어의 영향을 받

은 것 또한 적지 않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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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tive vocabulary is more basic and common words in every 

language system. As an important part of native vocabulary, 

mimetic words is the word group changed the other senses 

except auditory sense to segmental sound which can express 

human emotion and smoothly describe objects.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performance effects of language, Korean and 

China people use a lot of mimetic words in their daily life. Even 

in Chinese language, mimetic words is not as well-developed a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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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mimetic words, which a 

large number of related papers exist, because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whole language. Most of which, however, 

are only the research on phonology, significancy, sentence syntax 

,there is no evidence that word order exist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in both Korea and China,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vergences of word order in mimetic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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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연의(三國演義)≫ 關羽형상의 의미
남덕현*

〈목   차〉

   1. 머리말
   2. 관우형상의 특징
    1) 영웅적 모습
    2) 신적인 모습
   3. 맺음말 

1. 머리말 

관우숭배문화에서 관우의 신격형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우숭배문화 속의 관우형상은 역사적 인물 관우의 행적에 그 원형이 

있지만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상화 되어진 것이다. 민간

문화와 종교영역을 거치며 시대의 상황과 요청에 따라 역사적 실제 모

습과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져 갔다. 특히 역사 연의소설 ≪삼국연의≫

에 이르러는 역사 속 인물이 문학 예술적 형상화를 이루게 된다. 역사

적 진실에 예술적 허구가 서사구조 속에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 이야기

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이상적 관우 인격형상이 창출되어 진다. 동시

에 이후 관우숭배문화의 핵심인 관우 신격형상 조성의 단서를 제공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1)

오랜 세월의 공력을 거쳐 역사소설로 완성되어진 ≪삼국연의≫ 중 관

우와 관련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지난 역사와 문학 속에서 그 원형을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dhnam@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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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삼국의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여 민간신앙과 민간문학을 

거쳐 역사문학의 기초 위에 민간 예술인의 가공을 통해 소설 속에서 그 

형상이 창출되어졌기 때문이다. 이 소설 속의 문학 예술적 관우형상은 

이후 관우숭배문화 속의 신격화된 관우형상의 기본적 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사소설 ≪삼국연의≫ 속의 완벽한 이상적 관우

형상의 특징을 형식적 면에서 형상 창출을 위해 사용되어진 서사구조

와, 내용적 면에서 작가가 추구하고자 한 지향점의 본질을 살펴 관우형

상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후 관우숭배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관우형상의 특징

1) 영웅적 모습

역사소설 ≪삼국연의≫에서 관우형상이 지닌 두드러지는 특징은 과거 

역사적 행적에 근거하여 영웅적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영

웅적 모습은 소설에서 관우 이야기를 서술함에 있어 영웅전기식 서사구

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즉 이상적 관우 인물형상은 영웅전기와 같은 

서술을 통해 줄거리를 전개하며 형상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웅전기

식 서술이란 전체 이야기 줄거리 전개를 통해 역사 속 영웅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에 역사 연의소설 ≪삼국연의≫ 속 관우이야기는 

역사적 근거와 그 이야기의 원형이 존재하게 된다. 

≪삼국연의≫는 중국의 장편 역사연의소설로서 오랜 기간 축적된 민

간 문학적 토대 위에 나관중(羅貫中)의 예술적 완성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주요한 한 특징은 줄곧 촉한(蜀漢)중심의 관점에서 

관우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이상적 인물로 창조해나가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삼국연의≫에서 관우형상을 창출해가는 이야

기 구조를 지닌 부분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

아가는 ‘항조귀한(抗曹歸漢)’ 이야기이다. 이 ‘항조귀한’ 이야기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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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제25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제28회에까지 이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작은 이야기들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다. 하비(下邳)성을 잃은 부분, 

토산에 주둔하며 세 가지 약속을 하는 부분, 촛불을 잡고 아침을 기다

리는 부분, 안량(顔良)과 문추(文醜)을 베어버린 부분, 직위와 재물을 마

다하는 부분, 다리에서 이별하는 부분, 주창(周倉) 채양(蔡陽) 이야기 부

분,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여섯 장수를 베는 부분, 그리고 고성(固

城)에서 뜻을 함께하는 부분 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제28회에서 일단

락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의미에 있어서 이 이야기 줄거리의 마지막

은 적벽대전 후 관우가 화용도(華容道)에서 조조를 놓아주는 부분에서 

끝을 맺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 이야기 전개과정을 통해 관우는 평생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의의 

화신으로 그 형상이 드높여져 후일 관우문화 속에서 모든 이로부터 숭

배 받고 추존 되는 요인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서 관우의 상징인 의가 

완성되어진 것이다. 물론 이 대목의 이야기는 다른 민간문학 작품에서

도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관우의 비중이 ≪삼국연의≫에 미치지 못한

다.1) 이 이야기처럼 ≪삼국연의≫는 이상적인 관우형상 창출을 골간으

로 소설의 전체 줄거리가 이어지고 있다. 즉 관우이야기를 서술함에 영

웅전기를 창작하는 서사구조를 취하면서 역사연의 소설의 특성상 기본

적으로 역사 속 사실을 원형으로 하여 변형하고 보완하며 이야기를 재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우형상의 영웅적 모습 창출의 역사적 근거

와 그 이야기의 원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관우의 영웅전기적 ‘항조귀한’ 이야기의 핵심 내용인 ‘고성회(固

城會)’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를 태동시키게 한 역사속의 근거와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

1)≪三國志平話≫(이하 약 ≪平話≫)와 元 雜劇 ≪關雲長千里獨行≫에도 실려 
있는데, 두 가지 모두 ‘五關斬將’과 ‘服周倉’의 이야기는 없다. 明 傳奇 ≪固城
記≫에서도 이 부분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다. 劉海燕, ≪從民間到經典≫(上
海: 上海三聯書店, 2004), 158쪽, 張志江, ≪關公≫(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8), 84~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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羽傳)≫을 보면,

건안 5년, 조조가 동쪽 정벌에 나서자 유비는 원소에게로 달려갔다. 

조조는 관우를 생포하여 돌아왔다. 

(建安五年，曹公東征，先主奔袁紹. 曹公禽羽以歸.)2)

라고 적혀 있고, 또 ≪삼국지․선주전(三國志․先主傳)≫에도

건안5년, 조조가 동쪽으로 유비를 정벌하자 유비는 대패하였다. 조조

는 그 병력을 다 손에 넣었으며, 유비의 처자식을 포로로 잡고 아울러 

관우를 사로잡아 돌아왔다.

(五年，曹公東征先主，先主敗績. 曹公盡收其衆, 虜先主妻子, 幷禽關羽

以歸.)3)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삼국지․무제기일(三國志․武帝紀一)≫에도

마침내 조조는 동쪽으로 가서 유비를 공격하여 무찌르고 그 장수 하

후박을 생포하였다. 유비는 원소에게 도망갔고 그 처자를 포로로 잡

았다. 유비의 장수 관우가 하비에 주군하고 있었는데 다시 진격해 공

격하자 관우는 투항하였다. 창희가 배반하여 유비를 도운 적이 있었

기에 또 공격하여 무찔러 버렸다.

(遂東擊備, 破之, 生禽其將夏侯博. 備走奔紹, 獲其妻子. 備將關羽屯下

邳, 復進攻之, 羽降. 昌豨叛爲備, 又攻破之.)4)

라고 적혀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성되어진 ‘고성회’ 이

야기는 건안 5년 조조가 동쪽으로 유비를 정벌하는 역사적 배경에서 기

인하게 된다. 이 기록들을 볼 때, 관우가 생포된 건지 투항한 건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관우는 조조에게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엄청

난 곤경에 처했던 것이다. 역사서 속의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설에서 작가는 이야기를 파생시켜 만들어 낸 것이다. 즉 관

2) 陳壽 撰, 裵松之 注, ≪三國志≫(上․下)(長沙: 岳簏書社, 2006), 633쪽.

3) 陳壽, ≪三國志≫, 앞의 책, 589쪽.

4) 陳壽, ≪三國志≫, 앞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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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조조에게 잡혀있다 조조를 떠나 고성에서 유비、장비와 다시 만나

게 된다는 ‘고성회’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그 원형을 두

고 꾸며진 것이다. 

(2) ‘항조귀한’ 이야기의 한 전환점이 되는 ‘자안량(刺顏良)’ 이야기도 

그러하다. ‘항조귀한’ 이야기의 한 대목으로 ≪삼국연의≫ 제25회를 보면 

관우가 조조 진영에 머물러 있던 시절 원소(袁紹)의 대장군 안량을 베어

버린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삼국지․무제기일(三國志․武帝紀一)≫의

이월, 원소가 곽도 순우경 안량을 보내어 백마에서 동군태수 유연을 

치게 했다. 

(二月, 紹遣郭圖, 淳于琼, 顏良攻東郡太守劉延於白馬.)5)

라는 기록과,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의 기록을 보면 

원소가 대장군 안량을 보내어 백마에서 동군태수 유연을 치게 했다. 

조조는 장료와 관우를 선봉에 세워 공격하게 했다. 관우는 안량의 깃

발과 수레덮개를 멀리 바라보다 말에 채찍질하여 달려 수만의 군사들 

속에서 그 목을 베어 돌아왔다. 원소의 장수 가운데 관우를 당해낼 자

가 없어 마침내 백마의 포위를 풀었다.

(紹遣大將軍顏良攻郡太守劉延於白馬，曹公使張遼及羽為先鋒擊之. 羽

望見良麾蓋，策馬刺良於萬眾之中，斬其首還，紹諸將莫能當者，遂解

白馬圍. 曹公即表封羽為漢壽亭侯.)6)

라고 적혀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우가 안량을 참한 사실은 ≪삼

국지(三國志)≫ 정사에 기록된 관우의 훌륭한 용맹스런 전공이다. 관우

는 건안 5년 조조에게 사로잡혀 그의 편장군(偏將軍)이 된다.7) 백마전

투에 참가해 수만 대군 속에서 적장 안량의 머리를 베어 단숨에 조조의 

5) 陳壽, ≪三國志≫, 앞의 책, 14쪽.

6)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7) ≪三國志․關羽傳≫: “建安五年，曹公東征，先主奔袁紹. 曹公禽羽以歸, 拜為偏
將軍.”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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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게 되어 한수정수(漢壽亭侯)에 봉해진다. 정사에 기록된 역사

적인 이 사건은 관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삼국연의≫ 소설에서는 앞뒤 줄거리의 연관성을 위해서, 또한 서사

의 생동감과 영웅전기적 서사를 위해 이야기를 충분히 늘여서 서술하였

다. 유비가 원소를 충동질하여 조조와 전쟁을 하게 하여 안량이 출정하

게 되는 것, 조조가 여러 가지 계산 하에 관우를 출전시키는 것, 관우가 

수천수만의 군사 속에서 용맹을 발휘하여 안량의 목을 베는 것, 관우가 

동생 장비를 백 만 군사 속에서 적장의 머리 베기를 주머니 속의 물건 

취하듯 한다고 칭찬하는 것 등등의 이야기를 더 넣어 흥미와 긴장감을 

더해주었던 것이다. 역사원형에 근거해 훨씬 더 멋있는 이야기로 파급

시킨 대표적 이야기이다. ≪삼국연의≫ 소설에서 이 이야기에 이어 꾸

며져 있는 문추 이야기는 민간문학에서 다뤄지던 내용이 ≪삼국연의≫

에 반영되어진 것이다.8) 

(3) ‘토산에 주둔하여 세 가지 일을 약속하다(屯土山約三事)’ 이야기

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 역시 역사 속에 그 이야기를 태동시킨 원형이 

있다. 이 이야기는 관우의 역사적 기록에서가 아니고, 관우를 설득한 장

료와 관계있는 기록으로 ≪삼국지․장료전(三國志․張遼傳)≫을 보면 알 수 

있다. 살펴보면

장료가 하후연과 동해에서 창희를 포위하였다. …… 사람을 보내 창

희에게 이르길 : “조공이 명령을 내렸으니 장료가 조공의 뜻을 전할 

것이요.” 창희가 과연 내려와 장료와 대화를 나누었다. 장료가 그에게 

권했다. “조공은 신과 같은 위엄과 무용을 갖고 있으며 인자한 덕으로 

천하를 편안히 다스리고 있소. 먼저 그에게 의탁하는 자는 큰 상을 받

을 것이오.” 이에 창희는 투항하기로 하였다. 장료는 마침내 단신으로 

8) 宋 洪邁≪容齋續筆≫卷 11≪名將晩謬≫에 “關羽手殺袁紹二將顔良、文醜于萬
衆之中.”라는 기록이 있고(劉海燕, 앞의 책, 161쪽), ≪平話≫에는 ‘關公刺顔
良’이야기에 이어 ‘關公誅文醜’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소가 官渡로 되어 있고, 
묘사가 자세하지 않다.(種兆華, 앞의 책, 419쪽) 이후 ≪三國演義≫ 소설에서
는 장소가 延津으로 바뀌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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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산에 올라 창희의 집으로 들어가 그 처자를 만났다. 창희는 기뻐

하며 그를 따라가 조조를 만났다.

(與夏侯淵圍昌豨于東海, …… 乃使謂豨曰: “公有命, 使遼傳之.” 豨果

下與遼語, 遼爲說太祖神武, 方以德懷四方, 先附者受大賞. 豨乃許降. 遼

遂單身上三公山, 入豨家, 拜妻子, 豨歡喜, 隨詣太祖.)9)

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장료가 고립되어 있던 창희(昌豨)를 성공

적으로 설득하여 투항하게 하였다. 비록 그 상황이 관우의 경우와는 다

소 다르지만 ≪삼국연의≫ 소설 속 이야기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역사 속에서 장료가 혼자 삼공산(三公山)에 올랐다는 기록이 소설 

≪삼국연의≫ 속에서는 혼자 토산에 올랐다는 것으로 살짝 변형되긴 하

였지만 아주 흡사하다. 또한 장료가 상대를 설득하여 투항시켰다는 것

도 비슷한 점이다. 이런 장료와 창희의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착

안하여 관우와 장료의 토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삼약(三約)‘을 내세우

며 항복하는 줄거리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역사적 원

형을 소설에서 바꾸어 이야기로 꾸며내었음을 알 수 있다. 허나 이 ‘삼

약’의 내용 부분은 소설에서 지어진 허구로서 민간에 유행하였던 여러 

작품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를 ≪삼국연의≫에 반영한 것이다.10)

(4) ‘참채양(斬蔡陽)’ 이야기 역시 역사적 원형을 변형한 것이다. ‘항

조귀한’ 이야기 전개과정에 ≪삼국연의≫제28회를 보면 관우가 채양의 

목을 베어 용맹을 보여주는 ‘참채양’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도 역사

적 원형이 존재한다. ≪삼국지․선주전(三國志․先主傳)≫을 보면,

원소가 유비를 보내 병력을 거느리고 다시 여남으로 가게 하니 도적 

공도 등과 합류하여 그 병력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 조조는 채양을 보

내어 그를 공격했는데, 채양은 유비에게 죽음을 당한다.

(紹遣先主將本兵復至汝南, 與賊龔都等合, 衆數千人. 曹公遣蔡陽擊之, 

9) 陳壽, ≪三國志≫, 앞의 책, 357쪽.

10) ≪平話≫, 元 雜劇 ≪關雲長千里獨行≫, 明 傳奇 ≪固城記≫에 각각 비슷한 
내용의 ‘三約’이 있다. 劉海燕, 앞의 책, 1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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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先主所殺.)11)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온 

후 원소는 유비에게 군사를 이끌고 다시 여남을 되찾으라 하였고, 유비

는 공도(龔都) 등과 수천 명을 규합하여 전투에 나선다. 이에 조조는 채

양을 보내 대적하게 하였으나 유비에게 죽음을 당하고 만다. 

이렇게 유비가 채양을 물리쳐 죽인 역사적 사건이 소설 ≪삼국연의≫

에서는 채양을 목 베는 ‘참채양’ 이야기가 되어 유비 ․ 관우 ․ 장비 세 

사람의 고성취의(古城聚義) 전, 모이는 과정에서 관우와 장비가 대립하

여 갈등하는 장면 속에 놓여진다. 채양의 출현이 관우를 의심하고 있던 

장비에게 더 큰 오해를 낳자, 관우는 채양은 참하여 장비에게 본심을 

분명히 밝히고 형제의 의를 확인시킨다. '항조귀한' 이야기 전개의 위기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장비가 관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

황을 오히려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관우와 장비가 갈등하

는 대목에 채양을 이용하여 이들의 갈등과 불신을 봉합하고 고성에서의 

만남을 이루게 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원형을 

소설의 이야기 전개에 잘 변형하여 활용한 것이라 하겠다.

또 ≪삼국연의≫ 제5회를 보면 간적 동탁(董卓)을 토벌하기 위해 나

선 반동탁군이 동탁의 장수 화웅(華雄)의 용맹과 위세에 눌려 어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개 궁수의 신분에 불과한 관우가 나서 위용을 

떨치고 있던 적장 화웅을 술이 채 식기 전에 베어머리고 돌아오는 멋있

는 이야기가 있다.12) 이 이야기 역시 역사적 원형이 있다. ≪삼국지․손
파노전(三國志․孫破虜傳)≫를 보면 사실 화웅을 죽인 것은 관우가 아니

라 바로 손견(孫堅)이었다. 살펴보면 

손견은 다시 병사들을 모아 양인에서 적과 싸워 동탁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동탁의 도독 화웅 등을 죽였다.

(堅復相收兵, 合戰于陽人, 大破卓軍, 梟其都督華雄等.)13)

11) 陳壽, ≪三國志≫, 앞의 책, 590쪽.

12) 羅貫中, ≪三國演義≫(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1), 26쪽.

13)  陳壽, ≪三國志≫, 앞의 책, 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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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관우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해 그 

공로의 주인공을 관우로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손견은 오히려 반대로 낭

패를 당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동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손견이 

화웅을 죽여 올린 전공을 관우가 술이 채 식기 전에 화웅을 베어버리는 

엄청난 용맹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바꾸어 멋있게 서술한 것이다. 이 역시 

역사적 원형을 전용하여 관우의 용맹 부각에 활용한 것이다.

(5) ‘항조귀한’의 이야기 속의 ‘천리독행’과 ‘오관참장’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방식의 역사적 원형 활용을 살펴보자. 역사 속의 기록을 보면 

관우는 조조에게 투항한 이후 조조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을 보면,

조조는 관우를 사로잡아 돌아와 그를 편장군으로 삼고 매우 후하게 

예우했다. …… 조조는 곧바로 표를 올려 관우를 한수정후로 봉했다. 

(曹公禽羽以歸，拜為偏將軍，禮之甚厚. …… 曹公即表封羽為漢壽亭

侯.)14)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조조 진영 속에서의 그의 위치와 상황

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조조로부터 후한 예우를 받으며 아쉬울 

것 없는 시절을 보내던 그가 유비에게로 돌아갔다는 것 또한 역사 속 

사실이다.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을 보면,

관우는 조조가 내린 상을 모두 봉하고 고별의 편지를 써 놓고 원소 

군대 속의 유비에게로 달려갔다. 조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뒤쫓

으려고 했지만 조조가 말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주인이 있으니 뒤쫓

지 마시오.” 관우는 유비를 따라 유표에게 기탁했다.

(羽盡封其所賜，拜書告辭，而奔先主於袁軍. 左右欲追之, 曹公曰:“彼

各爲其主, 勿追也. 從先主就劉表”15)

14)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15)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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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관우가 유비를 찾아 돌아갔음은 분명한 사실이

다. 이 기록을 보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조조의 군영이며 종착점은 

유비가 있는 곳이다. 이 짧은 몇 구절의 기록이 원형이 되어 소설 ≪삼

국연의≫에서는 작가에 의해 엄청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꾸며지게 된

다. 산문 문학 중에 역사산문은 줄거리 없이 간단한 사실적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유비에게로 달려갔다는 역사 속 사실만 기

재되어 있을 뿐 실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다보니 

후대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창조해 

만들어 내게 했다. 여기에서 ‘천리독행’ ‘오관참장’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던 것이다. 후대사람들은 이 공간에 근거해 많

은 상상을 더하고 오랜 기간의 전해 내려온 민간 전설 등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야기들은 전체 이야기 줄거

리에 흥미와 긴장감을 주는 서술일 뿐만 아니라 관우인물의 뛰어난 용

맹과 남다른 의기 등을 부각시키는 이야기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그 발상은 얻었지만 역사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

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소설 속에 다른 작은 이

야기들을 넣어 사실적인 이야기로 꾸며놓고 있다. 그래서 ≪삼국연의≫ 

소설에서는 ‘천리독행’이라는 큰 줄거리 속에는 약간의 작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괘인봉금(掛印封金)' 이야기가 그러하다. 이 

또한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을 보면,

관우는 조조가 내린 상을 모두 봉하고 고별의 편지를 써 놓고 원소 

군대 속의 유비에게로 달려갔다. 

(羽盡封其所賜，拜書告辭，而奔先主於袁軍.)16)

라고 하는 짧은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삼국연의≫ 제26회에서는 

이 짧은 기록에 근거해 관우가 조조로부터 받고 있던 물질적 풍요로움과 

여유 있는 생활을 마다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멋있는 이야기로 꾸며져 묘사되고 있다. 동한 말엽의 그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관우의 역사 속 행동은 엄청난 모험이자 결단이기

16)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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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에 대해 어떤 지지와 찬사를 보내도 욕됨이 없는 것이다. 소설의 작

가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더 많은 구상과 수식을 더해 이야기를 멋있

게 꾸며내어 관우를 지지함에 보태었던 것이다. 그래서 ‘괘인봉금’ 이야

기를 꾸며내 관우의 명리에 대한 초연함과 조조에 대한 단호한 거절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의리 있고 품격 있는 인물로 만들고 있다. 

 

(6) 역사적 원형을 유추하여 이야기를 지어 내기도 하였는데 ‘병촉달단

(秉燭達旦)’ 이야기가 그러하다. ≪삼국연의≫ 제25회의 ‘병촉달단’이야기

는 역사 속 관우의 모습에 그 근거를 두고 유추되어 만들어진 이야기이

다. 관우는 유가적 가치관을 지니고서 춘추를 가까이 한 문인적 풍모를 

지닌 장수이었다.17) 그런 그가 유가적 도덕관념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착안 하여 꾸며낸 이 이야기는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

낸다. 촛불을 부여잡다는 뜻의 ‘병촉’ 구상은 중국 전통문화 속 남녀유별

의 도덕적 예절 관념에서 나온다. 관우가 조조에게 요구한 ‘삼약’ 중의 

두 번째 ‘상하를 막론하고 일절 문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나 조조

가 내어 준 허창의 집을 형수들과 나누어 거주 한 ‘일택분양원(一宅分两
院)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다. 특히 촛불을 부여잡고 밤새 책을 읽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관우의 절개를 말해주는 것으로, 역사 속에 

나와 있는 명리에 초연한 그의 모습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만드는 대목으

로 이를 통해 관우의 품격은 더 높아져 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만들어 ‘괘인봉금’ 이야기를 

보완하고, ‘항조귀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차게 해주었는데, 제27회의 

파릉교의 이별이야기와 ‘오관육참장(五關六斬將)’ 등의 이야기가 그러한 

것이다. 이 중 조조와의 파릉교에서의 이별장면 이야기는 조조와의 단

호한 결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구성이었고, ‘다섯 관문을 지나면

서 여섯 장수를 목 벤 ’오관육참장’ 이야기 역시 조조와의 결별임과 동

시에 ‘귀한’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 구성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항조귀한’ 이야기는 소설 ≪삼국연의≫에서 꾸며진 

이야기이지만, 관우라는 인물의 영웅전기와 같으며 그 원형은 과거의 

17)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6쪽. "江表傳曰：羽好左氏傳，諷誦略皆上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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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소설에서 꾸며진 관우형상의 영

웅적 모습은 촉한중심적 관점에서 관우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이상적 인

물로 창조해나가는 과정에서 정형화 되어진 것이다. 모든 줄거리가 관

우의 단점은 보완하여 가려주고 장점은 부각시켜 미화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형상화되어진 이상적 관우형상은 관우 인격 

정신의 조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대단한 예술적 매력과 감응력을 

갖추고 있다.

이 '항조귀한' 이야기 외에도 부주의하여 형주를 잃었다는 ‘대의실형

주(大意失荆州)' 이야기 역시 영웅전기적 서사 부분이다. 이 이야기는 

제66회 '단도부회'에서 시작하여 제77회 맥성에서 패하는 부분까지이

다. 관우의 영웅적 기개를 지닌 모습, 두려움 없이 충과 의로써 헌신하

는 정신, 마지막 순간에도 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장면 

등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영웅전기적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는

데 특히 ‘항조귀한’ 이야기가 더욱 영웅전기적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겠

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관우형상의 영웅적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2) 신적인 모습

소설 ≪삼국연의≫에서 관우 형상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모습이 있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작가는 우선

적으로 역사 속 인물의 모습에 근거해 가장 완벽한 관우의 이상적 인격

형상을 창출해놓고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세계 속의 현실적 인물형상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적인 형상조성의 단서 또한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삼국연의≫ 소설 속에는 관우가 신이 되어 가는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줄거리를 허구로 구상해 넣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신앙에서의 귀신같기도 하고 종교영역에서의 신 같기도 한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적인 모습은 인간

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암시하고 묘사해주어 후일 관우를 신

격화하고 숭배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상 관우숭배의 한 

단서가 제공된 대목인 것이다. 물론 소설이 태동하기 전부터 관우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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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전설에서 신격화 되고 있었지만, 이 소설이 나와서 세상에 영향을 떨

침으로 해서 그 신격화를 가속시켜 주었던 것이다. 소설 속에서 관우 

신격화의 단서가 되는 신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보정(普淨) 스님과의 인연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와의 만남

을 먼저 살펴보자. 신적인 모습이란 인간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개념

이기에 우선 인간세계를 벗어나야 그 존재가 가능하며 의미가 있는 것

이다. 소설에서 관우가 인간세상을 떠나 신이 되는 모습과 연관된 인물

이 바로 보정(普淨) 스님이다. ≪삼국연의≫ 제27회에서 보정과 관우는 

사수관(汜水關)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과거의 인연을 얘기하며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듯 묘한 느낌을 준다. 보정은 진국사(鎭國寺)의 승

려로 관우와 동향사람이다. 그들의 대화는 간단하나 깊은 뜻이 내포되

어 있다. 살펴보면,

“장군께서는 포동을 떠난 지 몇 해나 되었습니까?” 관공이 말하기를 

: “거의 20년이나 되었습니다.” 보정이 말하길: “빈승을 기억하시겠습

니까?” 관공이 말하길 :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합니

다.“ 보정이 말하길 : ”빈승의 집과 장군의 집은 단지 강 하나를 사이

에 두고 있었습니다.“ …… 보정스님에게 감사해하며 말하길 ”만약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놈들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보정

이 말하길 : ”빈승도 이곳에 있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의발을 수습하

여 다른 곳으로 가서 떠돌아다니렵니다. 훗날 아마 다시 뵐 기회가 있

겠지요. 장군께서는 부디 보중하십시오.“

(“將軍離浦東幾年矣?” 關公曰: “將及二十年矣.” 普淨曰: “還認得貧僧

否?” 公曰 :“離鄕多年, 不能相識.”  普淨曰: “貧僧家與將軍家只隔一條

河.” …… 謝普淨曰: “若非吾師, 已被此賊害矣.” 普淨曰: “貧僧此處難

容, 收拾衣鉢, 亦往他處雲游也. 後會有機, 將軍保重.”)18)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섯 관문을 지나며 여섯 장수를 베는 대목에서 나온다. 세 

번째 관문 사수관에서 이처럼 관우는 갑자기 등장한 동향인 보정과 뜻

18) 羅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14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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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만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보정의 도움에 의해 변희(卞喜)의 계락

을 피해 그를 베어버리고 사수관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보정은 이별을 

하면서 아마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여운의 말을 남긴다. 이 

말이 바로 후일 관우가 죽은 후 옥천산(玉泉山)에서의 재회를 암시한 

것이다. ≪삼국연의≫ 제77회를 보면,

관공의 혼백은 흩어지지 않고 유유히 떠올라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은 형문주 당양현에 있는 옥천산이었다. 그 산위에 한 노승이 있

었는데 법명은 보정이었다. …… 3경이 지나 보정이 암자에 혼자 가

만히 앉아 있는데 별안간 공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내 머리를 돌려다오!” …… 보정은 그가 관공임을 알아보았다.

(關公一魂不散, 蕩蕩悠悠, 直至一處: 乃荊門州當陽縣一座山, 名爲玉泉

山. 山上有一老僧, 法名普淨. …… 三更已後, 普淨正在庵中黙坐, 忽聞

空中有人大呼曰: “還我頭來!” …… 普淨認得是關公.)19)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관우와 보정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관우

현성 대목이 후일 관우숭배의 근원적 한 출발점이 된다. 옥천산에서 보

정스님은 종교적 힘을 발휘하여 관우를 신으로 승화시켜 버린다. 여기

에서부터 현실을 떠난 모습의 관우는 이후 신적인 모습으로 소설의 주

요 줄거리 대목마다 나타나 그 영험함을 보여주며 점차점차 그 형상이 

신격화되어져 간다.

(2) 관우는 신적인 모습으로 인과응보의 응징에 나타난다. 신으로 승

화되어진 관우의 신적인 모습은 먼저 그를 해친 적들에게 나타나 응분

의 보복을 가하며 그 위력을 발휘한다. ≪삼국연의≫ 제77회에 관우가 

신이 되어 나타나 손권을 욕하는 대목이 있다. 살펴보면,

손권은 친히 술을 따라 여몽에게 주었다. 여몽이 술을 받아서 마시려

다 별안간 잔을 땅에 내던지고 한 손으로 손권의 멱살을 쥐며 목소리

를 높여서 크게 욕하며 말하길 : “이 눈깔 푸르고 수염 붉은 쥐새끼 

같은 놈아! 나를 알겠느냐?” …… “내가 황건적을 무찌른 후로 천하를 

19) 羅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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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행하기 30여 년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네 놈의 간계에 빠지고 말았

으니 내가 살아서 네놈의 육신을 씹지 못한다면 죽어서 네놈의 혼을 

쫓아다닐 테다. 나는 한수정후 관운장이다.”

(親酌酒賜呂蒙. 呂蒙接酒欲飮, 忽然擲杯于地, 一手揪住孫權, 厲聲大罵

曰: “碧眼小兒! 紫髥鼠輩! 還識我否?” …… “我自破黃巾以來, 縱橫天

下三十餘年, 今被汝一旦以奸計圖我, 我生不能啖汝之肉, 死當追呂賊之

魂! 我乃漢壽亭侯關雲長也.”20)

라도 서술되어 있다. 관우가 여몽의 몸을 빌려 나타나 자신을 죽인 원

수 손권을 혼나게 해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여몽은 피를 흘리며 죽게 만

들어 버린다. 관우의 신적 위력이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여몽의 목숨을 

앗아 적을 응징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계속하여 또 다른 원수 조조를 응징함에도 그 신적인 모습은 위력을 

보여준다. ≪삼국연의≫ 제77회를 보면,

사자가 목갑을 바치자 조조가 받아 뚜껑을 열고 보니 관공의 얼굴이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조조가 웃으며 말하길 : “운장공, 그간 별

고 없으셨소?” 말을 마치자마자 관공이 입을 벌리고 눈알을 굴리며 

수염과 머리털을 몽땅 곤두세우니, 조조가 놀라서 가무러쳤다.

(呈上木匣, 操開匣視之, 見關公面如平日. 操笑曰: “雲長公別來無恙!” 

言未訖, 只見關公口開目動, 鬚髮皆長, 操驚倒.)21)

라고 서술되어 있다. 동오는 관우를 참수한 후 유비의 보복이 두려워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내게 된다. 이에 조조는 기쁜 마음으로 관을 

열어 보게 되는데 관우가 인간을 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이처럼 혼 

줄을 빼놓은 것이다. 관우는 앞서 손권을 혼내더니 조조 앞에 나타나 

조조를 실신하게 만들어 결국 두 원수를 모두 응징하여 버린다. 실로 

인간의 영역과는 다른 관우의 신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관우는 신적인 모습을 통해 형님 유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한다. 관우의 신적인 모습은 형님 유비의 꿈에 나타나 그 억울한 죽음

20) 羅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8쪽.

21) 羅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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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삼국연의≫ 제77회를 보면,

별안간 방안에 찬바람이 일며 등불이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켜지기

에, 현덕이 고개를 들어보니 등불 아래 한사람이 서 있었다. 현덕이 

묻기를 : “너가 누구이기에 이 깊은 밤중에 내 내실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다. 현덕이 의아해 일어나 자세히 보니 그는 관

공인데 등불 그림자 아래 어둠 속을 왔다 갔다 하며 자꾸 몸을 피했

다. 현덕이 말하길: “아우, 그간 별고 없었나? 깊은 밤중에 여기를 왔

으니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겠네.” …… 관공이 울며 말하길: “원컨대 

형님께서 군사를 일으켜 아우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 현덕이 

놀라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고 때는 3경이었다.

(就室中起一陣冷風, 燈滅復明, 擡頭見一人立于燈下. 玄德問曰: “汝何

人, 夤夜至吾內室?” 其人不答. 玄德疑怪, 自起視之, 乃是關公, 于燈影

下往來躱避. 玄德曰: “賢弟別來無恙! 夜深至此, 必有大故. …… 關公泣

告曰: ”愿兄起兵, 以雪弟恨!“ …… 玄德忽然驚覺, 乃是一夢: 時正三

鼓.22)

  

라고 서술되어 있다. 관우가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후 유비의 

꿈에 나타난 것이다. 그 혼령이 그의 죽음을 알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유

비에게 군사를 일으켜 아우의 한을 풀어 달라 한 것이다. 이 꿈은 실제로 

후일 동오와의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의 신령스런 영험성은 효력

을 발휘한 셈이 된다. 이후 관우는 다시 한 번 유비의 꿈에 나타나는데, 

유비가 동오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백제성으로 돌아와 그 후유증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삼국연의≫ 제87회를 살펴보면, 

홀연히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 등불이 꺼질 듯 깜박거리다 다시 밝아

졌다. 등불 그림자 아래에 두 사람이 시립해 있는 것이 보였다. …… 

선주가 일어나 살펴보니 좌편은 운장이요 우편은 익덕이었다. …… 

“신 등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 형님과 아우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선주가 그들을 붙잡고 목을 놓아 울었

다. 문득 놀라 깨어나 보니 두 아우가 보이질 않았다.

(忽然陰風驟起, 將燈吹搖, 滅而復明. 只見燈影之下, 二人侍立. …… 先

主起而視之, 上首乃雲長, 下首乃翼德也. …… “臣等非人, 乃鬼也. …… 

22) 羅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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哥哥與兄弟聚會不遠矣.” 先主扯定大哭. 忽然驚覺, 二弟不見.)23) 

라고 서술되어 있다. 관우와 장비가 유비의 꿈에 함께 나타나 이미 귀

신이 되었음을 알리며 곧 함께 모이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 두 번의 꿈에서 볼 때, 관우는 현실을 떠난 상황에서도 신적인 모습

을 통해 유비、장비와 현세와 내세를 뛰어넘은 깊은 형제의 의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아직은 인간적 모습이 짙게 깔려있어 완전

한 신으로서의 신격형상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으

로서의 모습과 신적인 모습이 중첩되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4) 관우는 신적인 모습으로서도 변함없이 자식을 보호하고 있다. 이 

역시 인간적 모습을 아직 탈피하지 못한 것인데 살펴보면 신분만 신으

로 바뀌어져 있을 뿐 아직은 인간적 모습이 더 강하고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관우는 현실을 떠났음에도 신적인 모습을 통해 두 번씩이나 

나타나 아들 관흥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여준다. ≪삼국연

의≫ 제83회를 보면, 관우는 그의 신상(神像)을 받들고 있는 어느 한 

산간의 인가에서 나타나 아들 관흥이 반장(潘璋)을 참하고 청룡언월도

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데 살펴보면,

관홍이 그를 보고는 곧 칼을 손에 들며 큰 소리로 꾸짖으며 이르길 : 

“네 이놈, 도망칠 생각마라!” 반장이 몸을 돌려 나가려 하였다. 바로 

문 앞에서 한 사람이 무르익은 대추 같은 안색, 봉의 눈, 누에 눈썹에 

세 가닥의 아름다운 수염을 펄럭이며 녹색 전포, 황금 투구차림으로 

검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반장은 관공이 현성한 것을 보자 크게 외마

디 비명을 내지르며 혼비백산하였다. 다시 몸을 돌려서 피하려 했으

나, 이미 관홍의 손이 칼을 들어 올리자 땅위에 쓰러졌다.

“關興見了, 按劍大喝曰: “歹賊休走!” 璋回身便出. 忽門外一人, 面如重

棗, 丹鳳眼, 臥蠶眉, 飄三縷美髥, 綠袍金鎧, 按劍而入. 璋見是關公顯聖, 

大叫一聲, 神魂驚散: 欲待轉身, 早被關興手起劍落, 斬于地上.24) 

23) 羅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426쪽.

24) 羅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415쪽.



116ㆍ中國學 第45輯(2013.8)

라고 서술되어 있다. 죽어서 까지도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자식을 도와

주는 부모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관우의 인격과 신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 ≪삼국연의≫ 제94회를 보면, 관

흥이 강족의 장수 월길원수(越吉元帥)와의 싸움에서 물속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관우가 신이 되어 나타나 그를 구해준다. 살펴보면, 

관홍은 스스로 저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당연히 만나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달려 뒤쫓아 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운무 속

에 희미하게 한 대장이 있는데 그의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 빛이요, 눈

썹은 누운 누에 같고 초록 전포에 황금 투구를 썼고, 손에 청룡도를 

들고 적토마에 앉아서 손으로 아름다운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다. 관

흥은 그가 분명 자기 부친 관공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문득 관공

이 손으로 동남쪽을 가리키며 말하길 : “내 아들아 빨리 이 길을 향해 

가거라.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네 영채로 돌아가게 해주마.” 말을 마치

자 보이지 않았다.

興自思此人救我性命, 當與相見, 遂拍馬赶來. 看看至近, 只見雲霧之中, 

隱隱有一大將, 面如重棗, 眉若臥蠶, 綠袍金鎧, 提靑龍刀, 騎赤免馬, 手

綽美髥. 分明認得是父親關公. 興大驚. 忽見關公以手望東南之曰: “吾兒

可速望此路去. 吾當護汝歸寨.” 言訖不見.25)

라고 서술되어 있다. 관우가 역시 그의 아들 관흥을 긴박한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간 세계를 떠났음에

도 인간으로서의 가치관과 모습을 잃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전

지전능하고 초연한 신적인 모습보단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잘 느껴볼 수 있다.

(5) 관우의 신적인 모습은 한편으로 전쟁신으로서의 신격도 보여주고 

있다. 관우는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적인 모습으로 전투의 

상황에 두 번이나 나타난 셈이다. 비록 아들 관흥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25) 羅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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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분명 전쟁터에서 승리를 도와주는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이 되어 전쟁터에 나타난 관우의 엄숙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는 마치 살아생전의 모습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전쟁신의 모습은 

관우의 가장 기본적인 신성중의 하나이다. 후세에 나타난 관우의 신적

인 모습의 많은 부분은 호국안민과 연관이 있다. 물론 관우는 소설이 

태동되기 전 송대 민간전설에서부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던 치우(蚩

尤)를 관우신이 물리쳐 세상을 보호했다는 전설26)이 있을 정도로 이미 

전쟁신으로 신격이 보여 지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소설이 유행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신으로 모셔지게 된다. 이후 민간인은 물론이고 문인들 

역시 관우의 전쟁신으로서의 신격을 그들의 시가를 통해 인정하였다.27) 

이상에서 살펴 본 소설 속 관우형상의 신적인 모습은 역사적 원형이

나 근거는 없다. 이는 분명 민간에서의 관우에 대한 인기와 그에 따른 

민간문화 영향과 민간인들의 종교적 욕구와 바람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회 종교 문화적 분위기에 합리적인 허구를 더하여 ≪

삼국연의≫에 관우의 신적인 모습이 반영되어 녹아든 것이다. 그래서 

관우는 사람과 신의 신분과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역사연의소설 ≪삼국

연의≫ 속에 등장하게 된다. 결국 이리하여 소설 속 관우형상은 인격형

상에 신적인 모습이 겹쳐져 있게 되는 것이다. 관우라는 인물은 소설 

속에서 평생토록 의를 잃지 않고 실천한 도덕적 면에서 가장 숭고하고 

완벽한 이상적인 인물로 예술성을 갖추어 그려져 있기에 이런 다중적 

의미의 소설 속 관우형상이 현실과 초현실의 혼재 속에서도 독자들에게 

황당무계한 혼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전통사회 도덕문화에 잘 부

합하며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관우형상의 의미를 넓히는 기초가 되어 이후 

26) 候學金 主編, <關公戰蚩尤>, ≪解州關帝廟≫(解州: 解州關帝廟文物保管所, 1988), 
189~191쪽 참조.

27) 明 郭子章 <紀夢>: “夜夢壯繆侯, 車騎儼相過. 倒屐延之八, 席分賓主坐. 論賊
無足虞, 秕糠易揚簸.” ≪關帝事迹徵信編≫卷二十九≪詩詞≫, 劉海燕, 앞의 책, 
145쪽 참조. 明 張恒 <平泉紀異>: “君不見, 赫赫英靈如常在, 佑國誅賊顯台
海.… … 又不見, 小子患瘤危篤時, 夢中常得帝扶持.” 졸고 <文人詩歌에 반영
된 關羽형상>, ≪中國硏究≫(2013.3), 12~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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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족 전통문화를 수용하며 관우형상이 더 큰 다중적 모습을 지닌 

신격형상으로 가게 되는 토대가 된다. 이런 현상은 중국 전통사회 문화

의 여러 요소가 바탕이 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기에 후일 자연스레 

관우숭배문화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연의≫ 속의 다중

적 의미의 관우형상은 곧 과거에 근거한 수준 높은 인격형상의 완성을 

통해 미래의 신격형상으로의 승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관우숭배문화 속에서 지니는 ≪삼국연의≫ 속 관우형상은 

과거 인간 관우에 대한 정리와 완성이며 동시에 미래 신적 관우의 시작

이라 하겠다.

3. 맺음말

역사 속 인물 관우의 실체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재적 실재를 좀 더 발전되어진 문화가 다른 관점과 언어

표현으로 그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연의≫의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요인이 관우형상을 변화시켰

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허구와 진실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역사와 문학적 서사의 절묘한 만남은 

역사 인물에 대한 예술적 매력을 더욱 증가시켜 주었다. 

이렇게 변화되어 창출되어진 ≪삼국연의≫ 속의 관우형상은 분명 영

웅적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 모습은 형식적 면에서 영웅전기적 구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영웅전기적 서술을 통해 창출되어진 영웅적 

관우형상은 중국민족의 보편적 정서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

우형상 속의 신적인 모습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신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모든 중국 사회와 사람들이 바라

는 이상과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결국 소설 ≪삼국연의≫ 속 관우형상은 여러 면에서 중국 민족적 정서

와 전통사회 도덕 문화에 잘 부합되는 특징을 두루 지니었기에 관우숭배 

문화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관우숭배문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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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연의≫ 속 관우형상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관우의 과거 역사 속의 

행적에 근거하여 영웅적 모습을 구현하고, 미래 신격화를 위한 신적인 모

습을 체현시켜 후일 관우숭배문화의 큰 바탕이 되게 한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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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目前關羽信仰和關羽崇拜已經成爲中國社會的一種特殊文化現象。關羽

形象隨着三國歷史而走進中國社會, 他的故事也在悠久的中國歷史和廣範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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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區上流傳了將近兩千年。隨着時代的推移, 關羽形象也有了變化。在關羽

形象演變過程中, 長篇歷史演義小說≪三國演義≫所塑造的歷史人物關羽完

成了其形象的文學定型。本論文考察≪三國演義≫所塑造的關羽人物形象的

特點, 以探討了在關羽崇拜文化現象上其特點所反映的價値和意味。

關鍵詞 : 關羽  關羽形象  ≪三國演義≫  關羽崇拜  關羽崇拜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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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顯祖의 <茶馬>詩 小考*

오창화**

〈목   차〉

    1. 들어가면서
    2. 탕현조와 茶詩

    3. 역대 茶政과 ‘茶馬互市’
    4. <茶馬>詩 考析

    5. 나가면서

1. 들어가면서 

唐宋 이래 四川, 陝西 일대 서북 변방에는 ‘茶市’와 ‘茶馬司’를 두어 

관치를 통한 민간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明代에 이르러 이전보

다 훨씬 쌍방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교역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明史

≫권80 <茶法>에서 이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있어 참고할 만하

다. <茶馬>시1)는 극작가이자 시인, 학자로서 뛰어난 족적을 남긴 湯顯

祖(1550~1616)가 남긴 작품으로서 바로 명말의 ‘茶法’, ‘茶政’을 소재

로 하고 있는 특이한 시이다. 湯顯祖는 생전에 ‘비성인’의 책을 애독하

고 ‘기의’가 있는 선비들과 널리 교제하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등 외향적인 성격을 보여주었으나 성품이 정직하고 강직한데다가 권세

에 아부하지 않는 청렴한 관직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여러 한직을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중국대학 교수(o1129@ks.ac.kr)
1) 湯顯祖 撰, 徐朔方箋校, ≪湯顯祖詩文集≫ 第二十卷, 玉茗堂詩之十五, 上海古

籍出版社, 1982, pp.808~809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하였음. <茶馬>시는 
언제 지어진 것인지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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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하다가 “不如掩門自貞(집안에 은거하면서 스스로 정절을 지키느니

만 못하다)”는 생각을 굳히고 독서와 시문창작 등에 몰두하다가 일시 

浙江 遂昌의 知縣에 임명되어 선정을 펼치기도 했으나 이 역시 고관대

작들과의 교제가 없었던 탓에 6년 동안이나 승진을 하지 못하자 과감하

게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臨川으로 돌아가 玉茗堂을 짓고 훗날 明淸 傳

奇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는 ≪牡丹亭≫을 완성한다. 그 

때가 湯顯祖 나이 49세였다. 湯顯祖가 처한 시대는 문단이 擬古思潮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었다. 前七子를 계승한 後七子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것이다. 湯顯祖가 21세 때 後七子의 리더였던 李攀龍이 세상을 

떠났으나 王世貞이 득세하여 문단의 맹주가 되고 20년 동안이나 자리

를 지켰다. 탕현조는 그들의 형식적인 복고풍조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한대와 송대의 문장은 제 나름대로 그 풍취를 다하고 있다(漢

宋文章，各極其趣)”는 것이 탕현조의 생각이었고, ‘自然靈氣’의 묘를 추

구하였다. 탕현조의 詩창작은 젊은 시절에 六朝의 화려한 시풍의 영향

을 받아 ‘詩必盛唐’의 당시 풍조에 대항하는 입장이었으나 宋詩의 난삽

한 풍격을 답습하는 등 의고파의 문풍이나 시풍을 극복하는데 그다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의 고문은 주제담

론이나 변론에 장기를 보인 의론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그의 서간

문은 감정이 풍부하고, 문필이 유창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

다. 다만 탕현조의 성가는 후대로 갈수록 시문보다는 희곡작품에 무게

가 실리는 통에 그의 시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현재까지도 지지부

진한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茶馬>시 역시 원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작품이었으나 최

근 ‘茶馬古道’가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차의 통상루트를 방증하는 

자료로 부각되어 일반에게도 널리 소개된 바 있다. 이 시에는 당대

부터 역대 왕조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영향

을 미친 차의 인문지리학적 배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

를 통해 목민관으로서 당당했던 탕현조의 경륜과 애국적인 시국관, 

명대 조정의 茶政과 관민의 의식구조 등을 두루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을 하자면 이 시는 탕현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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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을 대변할 만큼 예술성이 두드러진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로서는 흔치 않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차를 둘러싼 시사적인 문제를 

정곡을 찌르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진솔한 어조로 표현하였다는 점

에서 일고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2. 탕현조와 茶詩

탕현조의 고향은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자 송대 개혁정치를 주도했

던 王安石이나 曾鞏과 마찬가지로 江西省 臨川이다. 이 臨川 주위의 撫

州나 遂昌은 차의 산지로 예로부터 유명한 지역이다. 탕현조 자신이 차

를 즐기고 차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그가 堂號를 玉茗

堂이라고 명명하고 그 자신을 玉茗堂主人이라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

다. 탕현조 자신이 遂昌의 知縣으로 있을 때 그곳의 차를 음미하고 남

긴 <竹院烹茶>시는 그가 평소 얼마나 차를 즐겨 마셨는지를 가늠케 해

준다.

君子山前放午衙, 관아 일을 마친 오후 군자산 앞, 

濕烟靑竹弄雲霞. 안개 자욱한 푸른 대나무 숲으로 노을이 지네.

燒將玉井峰前水, 옥정봉 감천수로 찻물을 끓여,

來試桃溪雨後茶. 도계산 우후차의 맛을 보세나.

늦봄, 여름의 문턱에서 비가 개이고 안개가 자욱이 낀 어느 날 오후 

군자산 앞 관아 안에 있는 죽원에서 玉井峰에서 길러온 甘泉水를 끓여 

桃溪産 햇차인 雨後茶를 마시는 여유로운 모습이 이 시에 담겨있다. 이 

시는 情景交融의 경지를 그린 한 폭의 茶畵를 연상시킨다.

탕현조는 그의 주요 관심사이자 특기였던 昆曲 외에 지방에서 공연되

는 각종 民間小戱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탕현조는 어느 날 江西 지

역 민간 연극의 연출자를 만나 차를 마시면서 회포를 나누다가 헤어졌

는데, 그 때의 정경을 <看采茶人別>시에 담았다.

粉樓西望淚眼斜, 극장 저 너머 서쪽 하늘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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畏見江船動落霞. 강물에 출렁이는 배 노을마저 흔들어놓나.

四月湘中作茶飮, 춘사월 상강에서 마시던 차, 

庭前相憶石榴花. 뜰에 피었던 석류꽃이 기억 속에 새록새록.

萬曆 26년(A.D.1598) 탕현조는 龍游 溪口鎭을 지나면서 봄날 차를 

따는 소녀의 모습을 보고 <題溪口店寄勞生希召龍游二首>를 지었다. 그 

중 제1수를 보자.

穀雨將春去, 곡우를 지나면서 봄날은 간다. 

茶烟滿眼來. 안개 자욱한 차밭이 온통 눈을 채우는데,

如花立溪口, 계구 차밭에 꽃처럼 서 있는 게,

半是采茶回. 차를 따는 소녀들인가 하노라.

溪口는 遂昌과 龍游의 교차점에 있는 아담한 고을인데, 탕현조는 遂

昌 가는 길목에 溪口를 지나가야 했다. 그는 안개가 자욱한 길가에서 

우연히 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꽃처럼 청초한 소녀들을 발견하고 수채화 

같은 한 편의 시에 담은 것이다. 

탕현조가 雁蕩山에 유람차 갔다가 현지의 차농가에 들른 김에 지은 

茶詩 <雁山種茶人多阮姓，偶書所見(안탕산에서 차를 재배하는 농부 가

운데 완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다)之一>

를 보면,

一雨雁山茶, 부슬비 내리는 안탕산의 차밭, 

天台舊阮家. 천태산의 완씨네 집성촌.

暮雲遲客子, 저녁노을은 나그네의 발길을 더디게 만들고,

秋色見桃花. 짙어가는 가을빛 복사꽃에 어린다.

壁繡莓苔直, 절벽을 수놓은 푸르른 이끼,

溪香草樹斜. 구부정한 나무 사이로 골짜기를 휘도는 향긋한 풀내음

風簫誰得見,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空此駐雲霞. 텅빈 공간엔 노을 진 구름만 가득.

탕현조가 살던 그 시절 雁蕩山에 거주하며 차농사를 짓던 사람 중에 

유난히 阮氏 姓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는 이 阮氏 姓에서 우연히 劉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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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阮肇가 天台山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가 선녀를 만났다는 전설을 연

상하였다. 이 시는 전형적인 ‘觸景敍情’의 경지를 그린 시임을 알 수 있

다. 그 시상의 발단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雁蕩山의 심산유곡에서 자

라는 차가 전해주는 신비감이다. 武夷山이나 雁蕩山 등 심산유곡에서 

자생하는 차는 그 자체의 품질도 우수하거니와 그 주변 경관과 어우러

져서 인구에 회자하는 많은 전설을 생성하는 매체적인 역할을 하였다. 

탕현조도 雁蕩山의 차를 보고, 그곳에 거주하는 茶人들의 정체성에 신

비감을 더하는 시를 짓게 된 것으로 보인다. 雁蕩山을 소재로 한 그의 

<雁山迷路> 역시 그런 신비감이 포장된 인상을 주는 시이다.

借問采荼女, 찻잎 따는 여인에게 물었네,

烟霞路幾重. 안개 자욱한 저 대룡추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屛山遮不斷, 병풍처럼 산이 둘러있긴 하지만,

前方剪刀峰. 저 앞에 전도봉을 돌아서면 된다네.

雁蕩山에 있는 大龍湫폭포는 중국 四大名瀑의 하나이다. 시 속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剪刀峰과의 거리로 추산해보면 바로 이 폭포 

근처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차밭에서 차를 따는 여인에게 길을 물어

본 것으로 보인다.

탕현조의 대표작이자 臨川四夢의 하나인 <牡丹亭>에는 도처에서 차

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펼쳐진다.2) <牡丹亭> 第八齣 勸農에 보면, 南安

지역 采茶歌舞戱의 한 장면이 극중극 형태로 연출되고 있다. 

……【전강】〔노단、축이 차를 따서 담은 광주리를 들고 등장하며〕

곡우시절을 맞이하여 잎눈이 창처럼 뾰족하고, 잎이 기처럼 펴지고, 

금줄처럼 가느다란 햇차잎을 따노라. 여기에 관리들이 어쩐 일이지? 

그녀를 녹이려온 학사인가, 그녀를 몹시 그리워한 서생인가,  안개 자

2) ≪牡丹亭≫에는 무려 26차례나 차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비록 연극 속의 
상황설정이긴 하지만 대부분 작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는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명대 당시의 보편화된 차문화를 반영한 살아있는 문화자
료라고 할 수 있다. ‘早茶’, ‘午晌茶’, ‘茶食’, 정혼 때 차를 마시는 풍속인 ‘下
茶’(‘茶定’, ‘受茶’라고도 함) 등을 언급한 대목에서 다양하고 생생한 당시의 
차문화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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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한 대나무숲에 번듯한 기와로다.〔外〕거참 멋진 노래로구나. 아서

라, 우정의 학사도 아니고, 양선의 서생도 아니다. 이 고을 사또가 격

려차 납신 것이다. 뽕잎을 따고, 찻잎을 따는 아녀자들 모습이 꽃을 

따는 것보다 더 멋지구나. 이런 노래가 있지. “다 있다는 하늘에는 茶

星만 없고, 지하에서는 온갖 화초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지. 한가로운 

여인네는 풀싸움을 즐기고, 아무리 멋진 풍광도 차 겨루기만 못하네.” 

술 가져오고, 머리에 꽃을 꽂도록 하라.〔노단、축이 머리에 꽃을 꽂

고, 술을 마시는 동작을 한다〕〔다함께〕사또와 함께 취하여 노을을 

흘려보내고, 산들바람 맞으면서 꽃을 꽂고 함박웃음을 지으니, 차를 

따는 여인들이 너무나도 멋지구나.〔퇴장〕〔생、말이 무릎을 꿇는 

동작을 한다〕사또 나으리，마을 어르신들이 음식과 차를 마련하여 

모시러 왔습니다.〔外〕필요 없느니라. 꽃이 있고 술이 있으면 그만이

다. 어르신들더러 그 음식을 가져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사또의 격려하는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일러라. 여봐라, 출발하자. 

……3)

이 대목은 비록 짧은 장면이긴 하지만 采茶, 詠茶, 泡茶, 敬茶 등 茶

道의 핵심과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탕현조가 이 극을 집필하기 직전 南

安을 두 차례 방문하였고, 그곳의 風情을 담은 시문을 남긴 것으로 미

루어보아 현지에서 采茶戱 공연을 인상 깊게 봐두었다가 극중에 수용하

였을 개연성이 크다. 내용인즉, 南安태수 杜寶가 성문 밖 淸樂鄕이란 곳

으로 놀러나갔다가 그 지역 주민들의 영접을 받는 장면이다. 고을 원로

들이 주동이 되어 대거 태수 일행을 영접하는 뜻에서 고을의 민속을 반

영한 가무를 연출하는데, 작자의 선지식이나 견문이 없이는 이렇게 생

동하는 장면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탕현조의 소

박하면서도 친화적인 성품과 탈권위적인 목민관으로서의 경륜이 남안태

수 杜寶의 형상에 겹쳐짐음을 직감할 수 있다. 명대 당시 강서지역은 

3) <牡丹亭> 第八齣 勸農 : “……【前腔】〔老旦、丑持筐采茶上〕乘穀雨，采新
茶一旗半槍金縷芽. 呀，什麽官員在此? 學士雪炊他，書生困想他，竹烟新瓦.
〔外〕歌的好. 說與他，不是郵亭學士，不是陽羨書生，是本府太爺勸農. 看你婦
女們采桑采茶，勝如采花. 有詩爲證：‘只因天上少茶星，地下先開百草精. 閑煞
女郞貪鬪草，風光不似鬪茶淸.’領了酒，揷花去.〔老旦、丑揷花，飮酒介〕
〔合〕官裡醉流霞，風前笑揷花，采茶人俊煞.〔下〕〔生、末跪介〕禀老爺，衆
父老茶飯伺候.〔外〕不消. 餘花餘酒，父老們領去，給散小鄕村，也見官府勸農
之意. 叫祗候們起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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撫州, 南昌, 贛南 등 차가 양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민간공연예술 형태의 

采茶戱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었다. 탕현조 역시 그런 민속의 흐름

을 놓치지 않고 그의 희곡 속에 한 장면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처

럼 민속과 시, 연극 등의 매체적인 수용과정은 采茶戱를 비롯하여 남방

의 국부적인 차문화가 차츰 지역문화의 경계에서 벗어나 전국적이고 전

방위적인 인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탕현조는 시인이라기보다 극작가로서 명성을 한 몸이 받고 있었

지만 그가 남긴 시가 무려 二千二百餘 수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진면목이 그 많은 시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되어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가 남긴 시를 조목조목 여과해 나간다면 그의 감정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시대와 사회를 보는 식견과 사상까지도 더 분명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그의 시문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는 터이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령, 차문화에 관한 탕현조의 인식범주와 

명말의 문단이나 무대활동과의 연계성 등은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탕현조가 남긴 몇 편의 茶詩를 통해 그의 고향을 비롯한 주위의 산지

가 온통 양질의 차를 생산하는 곳이었던 만큼 그가 차를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탕현조는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의 여유이자 즐거움이라고 토로한 바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

대했던 것만큼 차에 관한 시문을 그다지 많이 남기지는 않았다. 탕현조

는 형이상학적인 다도의 경지를 담은 茶詩보다는 차의 사회적 기능, 생

산성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고 <茶馬>시나 <邊市歌>와 같은 묵직한 

주제의 사회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식이 있는 관리로서 차의 

문화적 기능, 道樂的 기능보다는 그 차로 파생된 사회적, 경제적 기능에 

더 주목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탕현조에게 차는 정서적 동반자이자 

국력신장의 방편으로서 전략적 물주였던 셈이다. 차는 허약한 국가재정

을 만회할 수 있는 세원이 되고, 변방지역 너머 이민족들과의 호혜무역

을 통한 국방물자 조달을 가능케 하는 물목이라는 점을 탕현조는 누구

보다도 절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茶政, 茶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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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차대한 정책과 제도가 탕현조의 우려처럼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다. 다

음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明代 말엽의 ｢茶馬互市｣는 본래의 

생산적인 의도와는 달리 조직을 좀먹는 탐관오리나 제 밥줄만 챙기는 

영악한 악덕상인들의 무분별한 작폐, 伏地不動, 安逸無事에 빠져 소명감

을 상실한 말단 관리들의 지리멸렬한 행위 등이 겹치면서 외곽에서부터 

국력이 급격하게 잠식당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인간과 사회의 근본

적인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推行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변방의 통제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

였다. 탕현조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자신이 느낀 참담한 

심정을 충정어린 현실비판의 시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3. 역대 茶政과 ‘茶馬互市’

차에 관한 각종 중국 사료의 기록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명확한 것

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사료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차가 해외로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은 南北朝시기로 여겨진다. 당시 상인들은 몽골과의 접경지

역에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터키 등지로 찻잎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隋唐시기에는 변방의 무역시장이 활기를 띠고 실크로드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茶馬교역의 방식을 통해 당시로서는 희귀품목에 해당하던 

중국차가 回紇, 西域 등을 경유하여 서아시아, 북아시아, 아랍, 러시아, 

유럽 각국에까지 널리 퍼져나갔다.4)

특히 唐代에는 차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관료들의 입김이 크게 작

용하여 차의 유통구조와 세수정책을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하기

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자유무역 형태의 茶馬교역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보호무역 형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4) 唐 封演의 ≪封氏見聞記≫에 보면, “……始自中地，流于塞外. 往年回鶻入
朝，大驅名馬市茶而歸，亦足怪焉([차문화가] 중국 내지에서 비롯되어 국경 
너머로 흘러들어갔다. 왕년에 위구르가 입조할 때 양질의 말을 대거 몰고 와
서  차와 교역하고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때 이미 중국 내지와 변방 족속과의 차마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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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唐 肅宗 至德元年(A.D.756)부터 蒙古의 回紇지역에서 차와 말이 교

역품으로 등장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대내외적인 차의 교역량이 늘

어나면서 唐 德宗 貞元九年(A.D.793)부터는 관청에서 아예 茶稅를 징수

하기 시작하였다. 貞元 말년에 이르러 변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대

를 확충하였는데, 기마병들이 탈 말들과 군수품 운송용 말의 확보가 시

급한 현안문제가 되었다. 다행히 서북지역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은 말을 

많이 비축하고 있었지만 차가 전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륙

에서 찻잎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당 조정과 변방 민족의 

쌍방간의 이해득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변경무역시장을 개설하

여 서로 필요한 물품인 차와 말을 맞교환하기 시작하였다.5) 이 시기의 

｢互市｣가 후대 본격적인 茶馬교역의  실질적인 효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北宋 때는 주로 陝甘지역에서 茶馬교역이 이루어졌다. 교역시에 필요

한 찻잎은 중국 서남지역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충당하였고, 교역 및 징

세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榷茶와 茶馬司6)를 각각 成都와 秦州(지금

의 甘肅省 天水)에 두었다. 송 조정은 변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

책으로 제도를 정비해가면서 대대적으로 ‘茶馬互市’ 정책을 추진하여7) 

변방 족속, 특히 서남지역의 티베트족을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

었고, 부수적으로 군마를 확보하고 군수조달을 위한 재정충당도 가능해

졌다. 그러나 元代에는 변방정책의 전면적인 조정에 휘말려 茶馬교역을 

활용한 군사력 강화, 변방방어정책이 설득력을 잃고 폐지되는 운명을 

5) ≪新唐書·隱逸列傳·陸羽傳≫에 보면, “時回紇入朝，始驅馬市茶(이 때 위구르
가 당 조정을 공식방문하면서 비로소 말을 몰고와서 차와 교역하기 시작하였
다).”는 기록이 있다. 초기에 물물교환된 말은 주로 위구르지역에서 나는 말
이었고, 중국차는 漢中․安康 등지에서 산출된 소위 陝南茶였다.

6) 茶馬司의 직책은 “掌榷茶之利，以佐邦用；凡市馬于四夷，率以茶易之(차의 독
점판매를 통한 이윤을 창출하여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방 오랑캐
와의 말교역에 차를 수단으로 맞바꾸는 일을 관장한다).”(≪宋史․職官志≫) 이 
茶馬司의 성격과 직무가 분명해진 송 太宗 太平興國八年(A.D.983) 무렵을 진
정한 의미에서의 ‘茶馬互市’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

7) 가령, 송 神宗 喜寧七年(A.D.1074) 茶馬法을 시행하여 成都에 都大提擧茶馬
司를 두어 정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 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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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하였다.

그러다가 명대 초기에 茶馬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정에서는 

이 제도를 다시 부활함과 동시에 서북지역의 거주민을 통제하는 중점적

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茶馬정책에 관한 한 명대는 송

대보다도 더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했다고 볼 수 있다.8) 통계상으로는 

한 동안 변방지역에서 활발한 교역이 성사되고, 중국 전역의 차산업 자

체가 호황을 맞이하여 空前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가령, 明 太祖 洪武

연간에는 上等의 말 한 필이 찻잎 120근과 교환될 정도로 고가에 거래

되었고, 明 神宗 萬曆연간에는 上等의 말 한 필에 찻잎 30篦，中等은 

20비, 하등은 15비 등으로 거래될 정도였다. 탕현조는 바로 이런 거액

의 자금과 물품이 오고가는 茶馬교역의 현장에서 부작용으로 생길 수밖

에 없는 사회적 문제를 애국적인 심정을 담아 시 속에서 거론하게 된 

것이다. 명대 기록에 따르면, 당시 변방에서는 대규모의 공무역이 이루

어지고 있었지만 사리사욕에 눈이 먼 상인들이 밀무역도 서슴치 않았음

을 알 수 있다.9)

淸代 초기에는 元代처럼 茶馬교역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변방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私貿易이 성행하게 된 데다가 차의 소비량은 늘어

나는 반면 양질의 말 확보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폐단이 발생하였다.10) 

8) 明代 楊一淸이 撰한 ≪關中奏議≫ 十卷 가운데 특히 卷一과 卷二의 <馬政
類>와 卷三의 <茶馬類>는 楊一淸이 弘治十五年 副都御史로서 陝西의 馬政을 
督理할 때 奏請한 문건들인데, <爲修復茶馬舊制以撫馭番衆安靖地方事(과거에 
시행했던 차마정책을 수복하여 변방 이민족 사람들을 제어하고 지역을 안정
시킨 일)>, <爲修復茶馬舊制以撫馭邊人安靖地方事(과거에 시행했던 차마정책
을 수복하여 변방 사람들을 제어하고 지역을 안정시킨 일)> 등의 글을 통해 
당시 명 조정의 ‘茶馬’정책이 얼마나 절실하고 긴박한 것이었나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9) 明人 何孟春의 ≪餘冬序錄摘抄內外篇≫을 보면, 歐陽倫이란 자가 사천에서 
차를 밀무역하는 운송수단으로 말이 끄는 큰 수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한 
번에 무려 50대나 동원하여 차를 운반했다고 하니 그 교역의 규모를 짐작하
고도 남음이 있다.

10) ≪淸史稿≫를 보면, 陝甘지역에서 番馬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청대 
前期에는 매년 11,088필 정도였고, 나중에 2000필이 추가로 증가하여 총 
13,088필이 교환되었다고 하니 이 말들과 교환할 차는 무려 100만근 이상이 
소요되어 섬서 지역의 七府一廳이 모두 동원되어 차 물량을 확보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으나 정작 중국에 수입된 말들의 질은 담보하지 못한 채 숫자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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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의미 없는 國富 유출이 점점 심각해진 것이다. 급기야 雍

正十三年(A.D.1735) 견디다 못한 청나라 조정은 官營형태의 茶馬교역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변방의 차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륙에서 변방으로 차를 수송

하고, 변방으로 들어오는 말의 집산과 목축관리를 하는 루트와 거점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른바 험준하고 고도가 높은 척박한 산

길을 횡단하는 茶馬古道라고 하는 루트가 자연스럽게 개발되어 원시적

인 운송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 茶馬古道는 다소 설이 분분하긴 하지만 순전히 물물교환 형태의 

茶馬교역이 이루어지던 초기 형태의 陝甘루트, 四川省 雅安을 기점으로 

하여 康定․巴塘․昌都를 거쳐 西藏, 네팔, 인도로 이어지는 루트, 雲南 보

이차 산지(西雙版納․思茅 등지)에서 大理․麗江 등지를 거쳐 邦達․察隅․昌
都․라사 등 西藏의 주요 도시, 멀리는 버마․네팔․인도로까지 이어지는 루

트 등 크게 세 갈래의 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기본 루트

를 중심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샛길이 그물망처럼 나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세 루트의 교역로는 공통적으로 인적이 거의 없고, 

교통이 발달할 수 없는 험산준령, 심산유곡, 설원이나 고원지대의 척박

한 자연환경 속에서 개척된 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차를 수송하

는 운송수단은 말이었고, 변방 지리에 익숙한 건장한 마부가 이들 말과 

함께 생사를 건 길고 힘든 여정을 소화해 내어야 했다. 따라서 그들은 

장사꾼이자 험난한 루트를 개척한 탐험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다. 탕현조의 <茶馬>시도 이런 특수한 인문지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과 이해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茶馬>詩 考析

전술한 바와 같이 <茶馬>시는 湯顯祖의 화려한 六朝 시풍이나 난삽

한 宋詩의 풍격과 달리 매우 담백하고 평이한 시어를 구사하며 사실적

인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以詩論事’의 時事的 안목과 

어나는 추세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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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官으로서의 경륜11)이 어우러져서 표출된 것으로 본다. <茶馬>시는 

애석하게도 창작년도가 명기되지 않아 현존하는 文史자료만으로는 창작 

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12) 다만 탕현조가 40세~42세 무렵에 지

은 것으로 보이는 <萬侍御赴判劍州, 過金陵有贈(만시어13)가 검주의 지

방관으로 부임하면서 금릉을 지나는 차에 선물을 전하면서)>(1590)의 

부제에 “君以邊事論政府行(그대를 변방에 보내는 일을 두고 정부를 논

한 시)”라고 한 대목이나 시구 가운데 “倍有金繒去, 毫無善馬來(황금 비

단을 곱절이나 가져갔는데도 쓸만한 말을 전혀 보내오지 않네)”라고 한 

대목으로 미루어 보면 <茶馬>시 역시 이 무렵에 지은 것이 아닐까 추

정된다. 또한 동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邊市歌>는 주제나 소재가 

<茶馬>시와 매우 흡사하고, 내용 역시 시사적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茶馬>시의 저작시기를 어렴풋이나마 추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심증만 가지고는 확실한 저작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                  ………………

也知善馬不能來, 질이 좋은 말이 올 리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去去金繒可復回. 황금과 비단은 가고 또 가고 반복이 되는구나.

未愁有虜驚和市, 오랑캐가 평화스러운 변방의 시장을 뒤흔들까 미처 

근심하기도 전에

且是無人上敵臺. 적진을 향해 나아갈 사람이 아예 없구나.

別有帳中稱寫契, 계약을 맺는답시고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기도 하지

만

解誘邊人作奸細. 회유당한 변방사람 첩자가 되고 마네.

上郡心知虜騎熟, 윗사람들이야 오랑캐가 말을 잘 타는 것을 마음으로

만 짐작할 뿐이지만,

西州眼見孤軍綴. 서주 사람들은 줄줄이 고립무원 상태가 된 군사들을 

11) 湯顯祖가 浙江 遂昌의 知縣을 맡고 있던 5년 동안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던
지 태형을 받은 부녀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사형을 당한 범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12) ≪湯顯祖詩文集․卷二十≫(玉茗堂詩之十五)에 실린 [不編年詩一百七十七首] 
중 한 수로 실려 있다. 同書 pp.808~809 참조.

13) 明 神宗 때 征拜御史, 南京刑部郎中을 지낸 萬國欽을 가리킴. ≪明史․列傳第
一百十八≫에 그의 약력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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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목도하고 있다네.

也先種色何紛紜, 아무리 먼저 종마를 번식시키자고 의견이 분분해도

五千餘里瞰胡羣. 수 천리 널린 것이 오랑캐 무리일 뿐이네.

  ……………                 ………………

이 시에 대해 ≪玉茗堂選集≫을 輯한 沈際飛는 “邊事弊極矣, 存此以

警當事者(변방의 일들이 폐단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이 시를 남겨 당사자

들에게 경고를 하려 한 것이다).”14)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茶馬>시에

서 탕현조가 당시 변경에서의 互市무역이 탐관오리의 전횡으로 인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시사

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아무튼 <茶馬>시가 탕현조가 현직에 있으면서 애국적인 심경과 당시 

혼란스런 정국, 변방정세 등을 아우르면서 지은 시라고 본다면 탕현조 

자신의 정치적 의욕이 넘치고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던 시절에 

지은 시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秦晉有茶賈, 楚蜀多茶旗. 섬서와 산서에는 차상이 있고, / 호남과 

사천에는 찻잎이 많다.

a. ‘秦晉’은 陕西와 山西를 가리키고，‘楚蜀’은 湖南과 四川을 가리킨

다. 한 마디로 茶馬交易이 중국의 남북을 관통하는 통상라인을 구축하

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명대에 茶馬互市에서 茶葉 경영을 주도하는 상

인들은 대부분 陝西지방의 상인, 즉 秦商과 山西지방의 상인, 즉 晉商이

었다.15) 그들이 취급하는 茶葉은 陝西와 漢中에서 산출되는 차엽 뿐만 

14) 前揭書, 卷九(玉茗堂詩之四)의 <邊市歌> 評 참조. pp.288~289.

15) ≪淸史稿·食貨志·茶法≫의 기록을 보면, “명나라 때는 차에 관한 법이 세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관차로서, 변방에 저장해 두었다가 말과 바꾸었다. 둘
째는 상차로서, 상인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셋째는 공차로
서,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청조에서도 이 제도를 답습하여 섬서 감숙
지역에서는 오랑캐 말과 교역하고, 다른 성에서는 상인들을 초치하고, 허가증
을 내주며, 납세를 하도록 하였다(明時茶法有三：曰官茶，貯邊易馬；曰商茶，
給引徵課；曰貢茶，則上用也. 淸因之，于陝甘易番馬，他省則召商․發引․納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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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湖南의 ‘黑茶’와 四川의 ‘蜀茶’까지 교역물품으로 확보하여 다양

한 품미를 찾는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대처하였다. 茶

馬互市에 투자하는 茶商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극

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변화가 심한 국경 주변의 정세와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예민한 정치적 감각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넉

넉한 이윤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주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엄

청나게 컸다. 茶馬互市는 차상들에게 판로개척과 부의 창출이라는 이중

의 과제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달픈 경영이었지만 茶문화의 전

신자로서의 역할과 기능,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자산가로서의 자부심이 그들의 行商旅程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b. 茶旗란 ‘旗’라고도 부른다. 차나무에서 갓 자라난 어린잎을 가리킨

다. 宋代 葉夢得의 ≪避暑錄話≫에 “가장 빼어난 것은 갓 자란 어린잎

이다. 작설처럼 갓 싹이 튼 잎을 취해 창이라 부르고, 약간 자라 잎사귀

의 모양새를 한 것은 기라 부른다(其精者在嫩芽，取其初萌如雀舌者謂之

槍，稍敷而爲葉者謂之旗).”라고 하였다. 唐代 皮日休의 <奉賀魯望秋日遣

懷次韵>에서 “차나무 잎은 비를 맞고 나서 활짝 자라고, 석순은 구름의 

습기를 머금고 불쑥 자라 오르네(茶旗經雨展，石筍帶雲尖).”이라 하였

고, 宋代 趙佶의 ≪大觀茶論≫에서는 “茶旗는 차나무 잎이 어느 정도 

자란 것인데, 찻잎의 맛이 씁쓸하다. 이런 찻잎이 지나치게 많이 자라버

리면 처음에는 그 맛이 혀에 남아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다(茶旗，乃葉之方敷者，葉味苦. 旗過老則初雖留

舌，而飮徹反甘矣).”라 하였다. 湯顯祖의 ｢茶馬互市｣에 대한 이해는 총

체적으로 역사 인문지리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매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 金城洮河間, 行引正參差. 금성과 조하 사이에서는 / 상거래 허가가 

라 하여 명대에 이미 공공의 기능을 하는 官茶, 조세의 대상이 된 商茶와 궁
중 조달을 위주로 하는 貢茶의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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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니만

명대 당시 차의 교역을 관장하던 茶馬司가 ‘金城․洮河’ 일대에 설치되

었는데, 그 자연환경과 인문지리적 가치소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일

보한 고찰을 요한다. 

a. 金城의 인문지리 : 상단을 이끌고 오고 가는 일이나 그 노선. 험준

한 산맥이나 고원지대를 횡단해야 하는 지리적 난점이 상존하는 길을 

나귀에 찻잎을 가득 싣고 인적이 거의 없는 험하고 먼 길을 왕래해야 

하는 운송의 난관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차상들이 낸 이 

길을 새로운 형태의 실크로드라는 뜻에서 茶馬古道라 부른다. 金城은 

현재 寧夏回族自治區 區都인 蘭州를 가리킨다. 蘭州를 金城이라 부른 

것은 西漢 때부터이다. 蘭州는 黃河 상류의 古城으로, 신석기시대에 彩

陶藝術로 빛나는 馬家窑文化를 일구었으며, 중국 청동기의 발원지이기

도 하다. 이 蘭州는 夏․商․周 삼대에서 春秋시기에 이르기까지 古雍州의 

氏羌牧地였었는데, BC215년 秦始皇 때 대장군 蒙恬의 西征으로 진나라 

수중에 떨어진 후 隴西郡의 属地가 되었다. 난주에 성을 쌓고 西北지역

의 군사요새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西漢시기였다. 漢武帝 元狩2년

(BC121) 霍去病장군이 匈奴를 정벌하고 개선하는 도중에 蘭州지역에 

성을 쌓고 ‘金城’으로 명명하였다고 전한다. 金城의 寓意는 “성의 견고

함이 마치 무쇠로 주조해놓은 것 같다(言城之堅，如金鑄成)”，“견고하

기가 마치 철옹성 같아 깨뜨릴 수 없이 튼튼하다(固若金湯，堅不可摧)”

는 수사적 비유가 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金城’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였다는 설이 있고, 축성 당시 금이 발견되어 ‘金城’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혹자는 이 성이 京城인 長安의 서쪽에 위치하여 五行 가운데 ‘金’

자로 성명을 삼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韓非子․用人≫에 “내부의 환란

을 방비하지 않고, 먼 변경에 견고한 성을 구축한다(不謹蕭墻之患，而

固金城于遠境)”, ≪管子․度地≫에 “(안쪽에 성을 쌓고, 그 바깥으로 성곽

을 쌓고, 그 바깥으로 흙으로 성문을 만들고, 그것을 금성이라 명명했다

(內爲之城, 城外爲之廓, 廓外爲之土閬, 命之曰金城)”라는 말이 있는 것으



136ㆍ中國學 第45輯(2013.8)

로 미루어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였다는 의미에서 ‘金城’이라고 명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賈誼의 ≪過秦論≫에 “금성은 천리(金城千里)”라 하였

고, ≪漢書·荆同傳≫에 “금성은  철옹성이라 공략할 수 없다(金城湯池，

不可攻也)”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사실 지리적으로 蘭

州는 산이 둘러싸고 강을 끼고 있는 형세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땅이 

아닌데다가 동쪽으로는 隴原, 서쪽으로는 陽關, 남쪽으로는 巴蜀, 북쪽

으로는 朔方이 펼쳐 있어 서북방에 웅거하기 위해 兵家必爭의 요지였다

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漢昭帝 始元六年(BC8l년)에 

“변방의 요새가 너무 멀고 광활하고(邊塞闊遠)”，“서쪽 오랑캐를 대적

해야(羌番爲敵)”한다는 이유로 金城郡으로 확대，개편되어 13개 縣을 

관할하는 요지가 되었다. 서기 265년，鮮卑族인 乞伏國仁이 바로 이 金

城16)에 西秦政權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도 중원세력과 변방세력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쟁투를 벌이던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b. 洮河의 인문지리 : 洮河는 감숙성에 있는 黄河水系의 중요한 지류 

중의 하나로서 감숙성에서는 세 번째로 긴 강이다. 青海省 河南蒙古族

自治縣의 西傾山에서 발원하여 甘肅省 碌曲․臨潭․卓尼․岷縣․臨洮 等의 縣

을 통과하고, 永靖縣 경내로 들어와 黃河와 합류한다. 岷縣 西寨 이상은 

상류로서 계곡이 넓고 지세가 평탄하며, 강 양안으로 초원이 펼쳐진다. 

西塞에서 臨洮縣의 海奠峽(倒流河口)까지는 중류로서, 河道가 완곡하고 

협곡이 많으며 산림과 초원이 분포하고 점차 물살이 빨라진다. 海奠峽 

이하는 하류로서 계곡은 넓고 모래사장이 많은데다가 강 양안으로 황토 

구릉이 펼쳐져서 식물이 자라기 어렵고 토사 유실량이 많다. 이 洮河의 

流域은 크게 甘南高原과 隴西黄土高原의 둘로 갈라진다. 양자는 대체로 

西秦嶺山脈에서 뻗어 나온 白石山․太子山․南屏山을 일자 경계로 하여 南

部는 甘南高原，北部는 隴西黄土高原에 속한다. 甘南高原은 青藏高原의 

동북방 변경 부분으로 해발고도가 3500~4000m에 달한다. 甘南高原은 

산림이 뒤덮여있고, 대부분 평탄하고 광활한 草灘과 산기슭 草場을 형

성하고 있어 목초가 많아 방목에 유리하다. 隴西黄土高原은 黄土高原 

16) 현 蘭州市 楡中縣 경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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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部에 위치하며, 해발 1700~2400m이다. 황토로 뒤덮여 있고, 구릉의 

기복이 심하고 땅이 척박하여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流域 내 河道

가 지나는 길목은 비교적 넓은 河谷盆地를 형성하고 있다. 臨洮盆地와 

廣河盆地 등은 넓고 평탄하며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고 수원조건이 좋아 

농사에 적합하다. 

c. <茶馬>시에서 이 금성과 조하를 언급한 인문지리적 배경은 바로 

이 두 지역이 군사적, 산업적인 차원에서 중원세력이 군침을 삼킬 정도

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금성과 조하로 

연결되는 서북방의 광활한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이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결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워낙 오지로 멀리 떨어져있는 곳인지라 중앙에서 행정관이 파견되기 전

에는 차의 생산관리나 상거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인

은 바로 이런 변경지역의 난맥상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

다.

○ 繡衣來漢中, 烘作相追隨.  어사또가 한중에 오시니, / 제대로 만들

어진 차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a. ‘繡衣’는 일명 ‘直指’ 또는 ‘繡衣直指’, ‘繡衣直指使者’, ‘直指使者’, 

‘繡衣御史’라고도 하였는데, 정식 관명은 아니다. 漢武帝 天漢二年

(B.C.99)에 光祿大夫 范昆, 九卿을 지낸 張德 등에게 각지를 순시하며 

정무를 처리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순시에 나서는 관리들은 繡衣를 입

고, 符節17)를 지녔다. 繡衣는 임금으로부터 존경과 총애를 받음을 상징

한다. 直指는 ≪漢書·百官公卿表≫의 顔師古注에서 인용한 服虔의 “정사

를 지휘하여 수행하는데 아부하거나 사사로움이 없었다(指事而行，無阿

私也).”는 간단한 말에서 그들의 신분이나 역할을 읽어볼 수 있다. 漢 

荀悅의 ≪漢紀·武帝紀六≫에 보면, “백성들의 힘이 떨어지고, 재물이 고

17) 虎符와 龍節을 가리킨다. 당시 병권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어사
의 신분증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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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된 데다가 흉년마저 겹쳐 사방에서 도적들이 날뛰는 통에 도로가 불

통하고 있어 어사또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수의를 입히고, 부

월을 지참케 하여 지방에서 도적들을 척결한 다음에 그만두도록 하였다

(民力屈，財貨竭，因之以凶年，羣盗并起，道路不通，直指之使始出，衣

繡衣，持斧鉞，斬斷于郡國，然後勝之).” 

b. 明淸시대 漢中은 茶馬交易의 주요 거점이었다. 明代 당시 漢中에

는 茶馬司를 두고, 巡茶御史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다. 漢中은 분지 형

태로 陝西省 남부 秦嶺과 巴山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漢江

에 접해 있다. 明나라 天順元年(1457년)에 王斌이 농민반란을 일으켜 

漢中을 차지한 사건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王都가 된 적은 없었지만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역대 조정에서 고급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c. 烘作 : 製茶의 과정 중 열을 가해서 수분을 없애면서, 찻잎을 건조

시키는 공정을 烘焙라 하고, 이 烘焙의 과정을 거친 상품화된 찻잎을 

‘烘作’으로 표현한 것이다.

○ 以篦計分率, 半爲軍國資. ‘비’를 계량단위로 산출하여, / 절반은 국

고 자금으로 충당하는데,

a. 명대 당시 차엽은 “篦(통발)”를 계량단위로 삼고 있었다. 상인들은 

수확한 차를 7근을 한 篦에 담아 찌고 말린 다음 茶司로 운반하여 관상

이 절반씩 나누었다. 관방에서 확보한 차는 변방의 말과 바꾸고, 상인들

이 확보한 차는 변방인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었다.18) 그러나 차의 상

거래는 허가받은 상인에 한정된 것이었고, 밀무역, 밀거래는 엄격히 제

18) 申時行 등이 明 萬曆15년(1587)에 重修한 ≪明會典·茶課≫ 참조. “國初招
商中茶, 上引五千斤，中引四千斤，下引三千斤. 每七斤蒸曬一篦，運至茶司，官
商對分. 官茶易馬，商茶給賣(개국 초기 초상중차 Solicit merchants for tea 
trade, 즉 통상허가를 받은 상인 가운데 상급은 5천근, 중급은 4천근, 하급은 
3천근을 취급할 수 있었는데, 7근을 한 통발에 담아 찌고 말려 차사로 운반
한 다음 관방과 상인이 절반씩 나누었다. 관방에서 확보한 차는 말과 바꾸고, 
상인이 확보한 차는 판매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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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였다. 이른바 “引”19)을 획득한 상인들은 茶區에서 차엽을 수매할 

권리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절반은 茶馬司의 몫이었다. 이 시에서 운위

한 것처럼 “軍國의 資金”이라는 명분으로 세납해야 했는데, 그 성격은 

바로 茶馬司의 茶馬交易에 필요한 경비조달이 주요 목적이었다. 

b. 명대에는 차엽이 鹽鐵과 같이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으로 국고를 

충당하는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다. 茶馬互市 정책의 근본 목적이 변

방 이민족과 몽골족을 견제하기 위한 군방력 강화에 있긴 했으나 그에 

따른 통상무역의 부수적 이익을 노리는 것은 관민이 한결같았다. 官의 

입장에서는 세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民의 입

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영리를 위해 공공연하게 밀무역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폐단은 악덕 상인들과 결탁한 변방 이민

족의 잇속을 채워주는데 반비례하여 互市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자 말의 가격은 폭등하고 찻잎의 가격은 하락함과 동시에 중국

에 들어오는 말이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20) 게다가 

좋은 군마는 영악한 상인들에게 넘어가고, 정작 茶馬司는 질이 낮은 말

밖에 확보하지 못해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

다.21)

○ 番馬直三十, 酬篦二十餘. 변방의 말 한 필은 직거래면 차 30근이

지만, / 茶市에서의 수가는 20여 비나 되었다네.

19) 명대 당시 상인들이 화물의 운송과 판매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行引’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찻잎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리킨다. 상인들이 관청
에 가서 허가증을 요청하는 것을 ‘赴官請引’이라 한다.

20) ≪大明會典≫ 卷153 洪武30年(1397) 明 太祖의 詔書 참조. “近者私茶出境, 
互市者少, 馬日貴, 而茶日賤……檄令秦蜀二府發都司官軍……禁私茶出境(근자
에 무허가 찻잎이 국경을 넘어가서 호시의 거래가 줄어 말값은 나날이 앙등
하나 찻값은 나날이 하락하니……조시를 내려 명하니 섬서, 사천 지역의 관
부에서는 관군을 동원해서……차의 밀무역을 단속하라).”

21) ≪明史․食貨志四․茶法≫ : “番人上駟盡入奸商, 茶馬所市者中下也(변방인이 가
진 상품의 말들은 죄다 악덕 상인에게 들어가고, 차마호시에는 중품 하품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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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은 비록 漢中 지역의 茶馬交易에 있어서 거래 성사를 위한 가

격의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한 대목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馬政, 茶政이 관리들과 상인들의 농간과 협잡, 비

리와 부정이 변방인들의 기회주의적 책략과 겹치면서 난맥상이 드러나

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명대 당시 중국의 서북

방이나 서남방의 변경에서 일반 상인들이 변방인들과 직거래를 하면 말 

한 필당 평균 차 30근이면 충분하던 것이 茶馬互市에서 官番 교환무역

을 할 경우 말의 가격이 평상시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었

는데, 기록에 따르면 明 太祖 洪武16년(1382)에 永寧茶馬司의 경우 상

등의 말 1필당 차 40근, 중등의 말은 1필당 차 30근, 하등의 말은 1필

당 차 20근으로 교환되었으나 洪武30년(1394) 섬서 변경 너머의 말값

이 중등의 말임도 불구하고 1필당 100근을 호가했고, 明 孝宗 弘治16

년(1503)에는 무려 390여근을 호가할 정도로 말의 질이나 시대에 따라 

가격 편차가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22) 그나마도 후대로 갈수록 제 값

을 주고도 양질의 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서 군수물자로서의 군마 수

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방력 강화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만력 연간을 살았던 탕현조는 바로 이런 변방의 경제질서를 꿰뚫

어보고 경계의 메시지를 시구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22) 이상, ≪明太祖實錄≫ 卷156, 卷254 및 ≪明經世文編≫ 卷115를 참조. 참
고로 ≪明會典·凡易馬≫에 의하면, 成化十五年에 陝西巡茶御史가 招蕃易馬(변
방 이민족을 불러들여 말을 교환함)한 기록이 있다. 차 100근을 질이 좋은 
말 1필과 교환하였고, 차 80근에 중질의 말 1필과 교환하던 것이 상황이 갈
수록 열악해지다가 급기야 正德十年에는 차를 담는 통발의 크기를 조절하여 
임시변통을 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以茶百斤易上馬一匹, 八十斤易中馬一匹(차 100근을 질이 좋은 말 
1필과 교환한다).”, “正德十年, 以每年招易, 蕃人不辨秤衡, 止訂篦中馬, 篦大則
官虧, 小則商病, 令均爲中制: 每一千斤定三百三十篦; 以六斤四兩爲準, 作正茶
三斤, 篦繩三斤(정덕10년에는 매년 맞교환을 해왔지만 변방 이민족 사람들은 
저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차를 담은 통발로 계산하여 말과 교환한 점을 고
려하여 통발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통발이 크면 그 속에 담는 차의 양이 많
아지므로 관청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통발이 작으면 상인들의 거래가 잘 이
루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고루 중간 크기로 통발을 제작하도
록 명령을 내렸다. 차 1000근을 330개의 통발에 담게 하였고, 6근 4량을 표
준으로 하여 정품의 차 3근과 통발의 밧줄 3근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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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配軍與分牧, 所望蕃其鉤. 물물 교환된 말들을 군대에 배속하고 방

목하면서, / 마구간에 넘치도록 번식하기를 기대하였건만.

명대 말기 茶馬교역의 주목적은 중국에서 양산되는 찻잎을 차가 재배

되지 않는 변방지역의 민족에게 제공하고 대신 변방지역에서 자란 양질

의 말들을 확보하여 군마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군

마를 관리할 관리들과 군속들은 물자부족과 척박한 기후 탓에 고생이 

심했다. 이들을 감독할 상급 기관은 거리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

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 月餘成百錢, 豈不足靑芻. 달포 남짓이면 백량짜리가 될 터인데, / 

어찌 푸른 꼴이 부족하단 말인가?

○ 奈何令倒死, 在者不能趨. 자칫 잘못되어 죽어 넘어가는 말도 있고, 

/ 목숨이 붙어있는 말들조차 제 몸도 못 가누는데,

○ 倒死亦不聞, 軍吏相爲漁. 죽어 넘어갔다고 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

고, / 아전들은 낚시질만 해대는구나.

a. 이상의 여섯 詩句는 값비싼 차를 주고 받아온 말들을 관리들이 관

리를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관리하여 영양실조로 비실대거

나 굶어죽는 말마저도 생기는 판임을 직설적으로 지적한 대목이다. 아

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선의 관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

는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변방에서 관리하는 군마는 제대로만 목축하면 단기간에 질 좋

은 말이 되어 경제적인 가치가 월등하게 제고되어 국방력 강화는 물론

이고 경제력 향상에도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관리들 탓에 허망하게 국력이 새가는 현장을 시인이 직접 목

도했거나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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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黑茶一何美, 羌馬一何殊. 흑차 1근이 아무리 맛이 없기로서니, / 

서쪽 오랑캐 말 한 마리만 못할까만

a. 湖南의 黑茶는 지금으로부터 5백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23) 

湖南의 黑此가 茶馬互市의 교환물품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애초 교역에 쓰이던 차는 주로 漢中과 保寧産 찻잎이었다. 호남산 차가 

질이 낮고 짝퉁차도 많아 변방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빈번하여 

교역 금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상대적으로 양산이 되고 치즈 등을 곁

들여 마시기에 적당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점차 한중산 차를 대체하

면서 주요 교역품목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24) 

b. 湖南의 黑茶는 명대 말기 한창 대 서북지역 교역물량이 수만톤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이 黑茶를 품목으로 한 茶馬교역이 400

여년을 이어오면서 변방 경제무역과 국방력 강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현재도 확실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거의 2만 5천톤 이상 

변방의 소수민족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有此不珍惜, 倉卒非長驅. 이다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 창

졸간에 장거리를 달리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네.

탕현조는 갈수록 심해지는 변방의 교역을 둘러싼 비리, 부정부패의 

만연에 개탄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악화되는 변방의 치안은 바로 군

23) 明 嘉慶3年(1524) 御史 陳講이 奏疏에서 “商茶低僞，悉徵黑茶，産地有限乃
爲第上中二品(상품화된 차가 너무 저질이라 몽땅 흑차를 징발했는데, 산지가 
제한되어 있어 上上 다음의 上中인 2품뿐이었다).”이라고 한 대목에서 黑茶라
는 용어가 처음 출현한다.

24) ≪明史․食貨志四․茶法≫ : “中茶易馬，惟漢中、保寧，而湖南産茶，其值賤，
商人率越境私犯，惟漢中，保寧者僅一、二十引……當時御使李南說湖南茶質是
低次又有假茶，番人亦受其害，主張禁止，而御史徐僑認爲漢川茶少而值高，湖
南茶多而值下，湖茶之行，無妨漢中，漢茶味苦甘而薄，湖茶味苦，于酥酪爲
宜，主張購，户部折衷其議，以漢茶爲主，湖茶佐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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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달에 문제가 생겨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不珍惜’과 ‘非

長驅’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 健兒猶餓死, 安知我馬徂. 건강한 아이도 굶어 주려 죽을 판이니, / 

내 말이 건재한 지 어찌 알리오?

사회가 피폐되고 인심이 흉흉해지는 상태 속에서는 공공의 힘이 무력

화될 수밖에 없다. 거금이 오고가는 변방의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악덕 상인들의 농간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 

비정상적인 교역에 의해 선량한 상인들이나 변방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

해를 보고 있음은 중앙정부는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변방 근처에 설

치한 감독관청에서조차 관리 감독이 소홀하거나 아예 비리의 온상이 되

고 있는 터인지라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할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한 상태라는 점이 당시 탕현조가 목도한 지방 행정

의 실태였던 것이다. 명말 당시에는 변방의 말은 전쟁이 터졌을 때 전

투와 운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명 조정은 초기 집권 때

부터 줄곧 변방 경영을 통한 군비 확충과 민족간의 충돌을 저지하고 평

화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마 확보라는 절대 명제를 풀어보

고자 茶馬교역에 힘을 싣고 있었으나 현실과의 괴리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 羌馬與黃茶, 胡馬求金珠. 황차를 주고 서쪽 오랑캐 말을 구하고, / 

금붙이로 북방 오랑캐 말을 구한다지만,

명말 변방지역에서 주된 교역품목이었던 羌馬와 胡馬는 질과 양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서북지역에서 나는 羌馬는 힘이 좋고 동작이 빠른 

편이었으나 몽골 초원지역에서 나는 말은 당나귀처럼 다리가 짧고 노둔

하여 전투마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그런데 변방 관리와 악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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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결탁하여 羌族이 가져오는 말은 값이 저렴하고 질이 나쁜 황차

를 주고 교환하고, 몽골족이 가져오는 말은 오히려 비싼 값을 치루고 

교환하는 아이러니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던 것이다. 羌族은 질이 나쁜 차를 받

고 좋은 말을 내줄 리 없었고, 몽골족은 넉넉한 값을 쳐서주므로 질이 

좋건 나쁘건 상관하지 않고 닥치는대로 말을 내주고 이익을 챙길 수밖

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생겼던 것이다. 변방의 馬政이 지리멸렬해져

서 관리도 소홀해진 탓에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茶馬교역을 주도했던 

조정의 정책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무기력해지고 말았다.

○ 羌馬有權奇, 胡馬皆駘駑. 서쪽 오랑캐 말은 준마이나, / 북방 오랑

캐 말은 모두 둔하기 짝이 없네.

탕현조의 지적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차마교역이 와해되기 시작

한 변방의 문제점의 일차적인 핵심은 국방력 약화이고, 그 다음으로는 

변방의 치안이 중앙정부의 통제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었다. 羌馬

와 胡馬의 우스꽝스러운 거래는 바로 명조정의 無力과 지방 官商의 부

도덕한 행위를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 胡羌掠我羌, 不與兵驅除. 오랑캐들은 우리 변방을 넘나들며 약탈을 

일삼지만, /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싸움을 할 염두도 못내는 터.

호시탐탐 변방을 노리던 서북방의 소수민족들이 점차 발호하기 시작

하였고, 허술한 변경을 넘나들며 변방에 거주하는 한족의 부락을 덮치

는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해진 明軍은 이에 강력

하게 대응할 힘을 이미 잃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서북방의 이런 

문제는 이 시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동북방의 변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래지 않아 동북방에서 발호한 만주족에 의해 명나라를 멸

하고 중원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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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羌馬亦不來, 胡馬當何如! 서쪽 오랑캐 말이야 오지 않겠지만, /  

북방 오랑캐 말로 어찌 감당하리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가 지역에 따라, 또는 같은 지

역이라도 재배, 생산하는 茶農의 기술과 정성에 따라 질이 사뭇 달라지

는 것처럼 변방지역에서 방목되는 말 역시 지역에 따라 품종이 다르고, 

관리 여부에 따라 상품가치가 들쑥날쑥하였다. 힘이 좋고, 민첩하고, 지

구력이 뛰어난 말은 주로 중국 서부 변경에서 주로 장족에 의해 길들여

지는 羌馬가 대표적인 말이었다. 명대의 역대 황제들은 중신들이 건의

한 ‘안변책’에 의한 변방 수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

를수록 조정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변방의 軍政, 馬政이 느슨해지면서 

끊임없이 변경을 넘나들며 소요를 일으키던 몽골족을 위시한 변방민족

의 발호에 대해 실효적인 대처를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이기 시작하였

다. 본시 노둔하기로 소문이 난 몽골 초원의 말이지만 이런 말을 타고 

기민하게 움직이며 전투를 수행하는 용맹하고 강인한 몽골족은 명대 당

시 변방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상대였던 것이다.

5. 나가면서

이상으로 소략하게 <茶馬>시의 試譯과 고증담론을 병행하면서 ｢茶馬

互市｣로 대변되는 명대 말기 茶政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자연에서 산출

된 차가 생태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던 고대 중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발한 문화재생산이 이루어져서 단순한 기호품 수준에서 

벗어나 문학과 예술, 종교와 철학의 심미적 소재와 주제로 확산되고, 급

기야 산업의 주체적인 동력으로 거시적인 국가경제와 거국적인 국방력 

강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이 되었다. 명대 말기의 차문화와 차

산업은 이미 국제적인 통로로 연결되는 시점에까지 도달해 있었기 때문

에 매우 광범하고 치밀하게 전국적인 문화산업망이 구축된 상태였고, 



146ㆍ中國學 第45輯(2013.8)

재정적인 약세를 만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물목으로서 이용가치가 격

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茶馬互市’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는 자못 심각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명정부가 ‘茶馬’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여 국력증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는 반문의 여지

가 있다. 탕현조는 제도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정책이라도 관민의 입장

차이가 있고, 중앙과 지방(변방)의 차이, 한족과 이민족 간의 민족적 갈

등과 기질 차이 등이 엄존하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국면을 예리

한 시각으로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탕현조는 묻는다. 이런 제도적 장치

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사회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국력은 갈수록 약화되어 변방의 이민족이 발호하는

데도 제대로 방위조차 못하는가? 탕현조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질문 속에 이미 해답을 제시한 것이나 진 배 없다. 임금

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제 위치에서 제 할 일

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정부패, 비리, 탐관오리가 횡행하는 사

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탕현조의 기본적인 식견이었다. 비록 짧은 기

간이긴 했지만 탕현조 스스로 목민관으로서 주민들에게 베풀어주고, 보

듬어주고자 했던 측은지심이 바로 이 <茶馬>시에 우회적으로 담겨있다

고 보인다. 명대말기 차는 이미 사대부계층의 여가와 취미를 위한 귀족

적인 향유품이 되긴 했지만 취약한 산업구조 속에서 재정을 충당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던 차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료집단의 제도적인 뒷받

침과 합리적 대응이 절실한 과제였으며, 민간에 만연한 영리본위의 매

점매석, 관상협착 등의 부조리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으나 이에 대한 마

땅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

는 시대적인 암영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였음을 이 <茶馬>시에서 엿보

게 된다. 명대 말기부터 ‘茶馬古道’의 화려한 영광은 갈수록 퇴색되고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근현대 중국 변방의 원시적인 형태의 통상물류문

화의 원형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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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論文注重考據譯析的硏究方法來探討了明代著名文學家湯顯祖所寫的

<茶馬>詩的主要內容, 看透明末北方邊境的茶馬互市由官商勾結及軍兵紀

綱鬆懈露呈亂脈相的來龍去脈。

<茶馬>詩的主题和题材，跟唐宋以来诸多诗人墨客所写的茶诗不同，

注重就事论事的观点，指摘当时边方地区经济通商国防上的种种矛盾，官商

结托所引起的恶弊。湯显祖身在宦海中曾目睹科场上的弊端，历尽浮沉，经

尝宦途颠沛，终辞官归家。汤显祖深谙茶事，他不仅在剧作中经常提到茶

事，还写过许多茶诗。因汤显祖嗜茶，故其堂号为“玉茗堂”，自称为“玉茗

堂主人”，“玉茗”为茶的别称，可见汤显祖爱茶之深。

通过这首诗，我们可以了解茶马交易的一些实际情况。例如，诗中“黑

茶一何美，羌马一何殊”就指湖南黑茶，当时茶叶用“篦”作计量单位，获得

“引”的商人有在茶区收购茶叶的权利，但有一半要交给茶马司，用于茶马交

易等等。<茶馬>诗就抨击茶政背后的社会难脉情况 ，透露其平素深患边

事，痛惜以茶马挽回国势之政策彻底失败，针对贪赃枉法，横征暴敛，不恤

民生之徒，有所借鉴。

明代末叶因茶政马政之流弊愈深，中央政府常年政争所捆，软弱无能而

束手无策，过去‘茶馬古道’的华丽荣光愈褪色萎缩，近代中国边方原始形态

的通商贸易文化随之踪迹落空了。

關鍵詞 : 茶詩 玉茗 茶馬互市 茶政 馬政 黑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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婁燁영화 頣和園의 시공간적 의미
김명석*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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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글

1. 6·4가 남긴 기억 속으로

『頣和園』은 婁燁가 2006년 제59회 깐느영화제에 출품하여 처음으

로 공개 상영된 작품이다. 婁燁의 이전 영화들이 上海를 다룬데 비해1) 

『頣和園』에서는 北京의 6·4天安門사태라는 현대사적 비극을 소재로 

한 것이 차이점이다. 게다가 남녀배우들의 성기까지 노출하는 모험을 

* 위덕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kimms@uu.ac.kr)
1) 『周末情人(1993)』, 『搖啊搖, 搖到外婆橋(1995)』, 『風月(1996)』, 『蘇

州河(2000)』, 『紫蝴蝶(2003)』 등이다. 上海를 배경으로 한 婁燁영화에 대
해서는 박정희, 〈러우이예 영화 속의 ‘상하이’에 대한 서술〉, ≪중국인문과
학≫제38호(중국인문학회, 2008)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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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행하였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영화는 국내 상영을 금지당했고, 婁燁는 

5년간 영화제작 활동은 물론 참여도 못하도록 금지당하는 징계를 당했

다. 그것은 당국의 검열을 받지 않고 해외영화제에 참여하는 것을 위법

으로 규정한 국무원의 〈영화관리조례〉 때문이다2). 그런데 상영금지된 

영화라는 호기심 때문인지 영화는 국내외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는 성기노출과 함께 6·4라는 금기시되어온 소재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영화의 제목 ‘頣和園’은 주인공인 余虹과 周偉가 달콤한 사랑을 나누

던 데이트 장소이다. 제목만으로는 두 남녀가 젊은날 頣和園에서의 뜨

거웠던 사랑을 추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수를 포기한지 오래다. 실

상은 6·4라는 과거 시공간과 황폐한 현재 시공간의 불협화음을 당시 시

위참가자였던 한 여성의 독백을 통해 들려준다. 그것은 80년대 대학생

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뒤, 남은 생 내내 방황과 

일탈을 거듭하는 후일담이다. 이야기는 영화 속의 역사인 6·4라는 시공

간으로부터 圖們, 深圳, 武漢, 重慶, 北戴河 그리고 독일 베를린의 시공

간으로 이어진다. 영화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면서 시간은 하나로 

합쳐진다. 周偉는 베를린으로 유학을 간다. 베를린에서 周偉의 기억과 

余虹이 구술하는 중국에서의 기억은 평행으로 교차되고 둘이 중국에서 

재회함으로써 공간도 합치된다.

여느 멜로드라마3)가 그렇듯 이들의 사랑은 이내 기회를 놓치고 기억

마저 지워진지 오래다. 영화가 余虹과 周偉의 기억을 되살리는 독백을 

들려주면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집착으로 얽힌 회상이 생경한 ‘날것’으

로 펼쳐진다. 카메라가 대중들의 무의식과 기억을 비춰주면서 관객은 

6·4가 남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빠져든다. 頣和園에서 6·4가 남긴 상처

2) 2002년 2월 1일 시행된 國務院의〈電影管理條例〉제7장 罰則, 제61조 규정
에 따르면 ‘비준을 받지 않고 영화필름을 제공하여 해외영화제에 참가하면 
국무원 방송영화행정관리부서가 위법활동을 정지’하고 제64조 규정에는 ‘5년 
이내에 영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

   http://baike.baidu.com/view/438212.htm#8_61 참고.

3) 멜로드라마라는 장르 자체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영화 
속 남녀청춘들 간의 사랑과 이별을 멜로드라마적 요소로 보고자 한다: 졸고, 
〈婁燁의 영화, 『頣和園』 다시 읽기〉, ≪국제언어문학≫27호(국제언어문학
회, 2013) 21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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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억이 살아남은 자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6·4는 학살 트라우

마가 된다. 그러나 트라우마가 된 그녀의 회상은 이미 변형된 기억일 

수밖에 없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일탈이 계속되면서 余虹의 회고는 

6·4를 젊은이들의 치기로 인한 폭동사태로 평가하는 관방의 기억으로 

미끄러진다.

관방의 기억으로 왜곡된 6·4라는 시공간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6·4

에 대한 평가를 재구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한다. 6·4의 최대과제는 

민주화였고, 그것은 관료부패를 고발하고 정치개혁과 언론의 자유를 요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4) 그러나 6·4가 계엄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

되고, 다시 냉혹한 현재가 도래된 이후 지금까지 6·4에 대한 재평가는 

중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화 속 北京의 역사는 失名되기 시작

했고 그 순간부터 天安門 안의 대중은 물론 天安門 밖의 관객들 역시 

匿名으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婁燁의 카메라는 6·4에 대한 

재조명은 애초부터 체념한 듯하다. 카메라가 6·4에 대한 의도적인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婁燁가 이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 두었던 6·4의 물음

에 답하기란 점점 어려워진다.

이 영화는 6·4라는 비극성을 극단적으로 환기시키지는 않는다. 6·4는 

영화 속 시간적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주요 전환점이

지만 영화는 그 사건에 엉겁결에 연루되었다가 갈 길 잃은 청춘들의 삶

을 보여줄 뿐이다. 6·4 이후 방황과 일탈로 점철된 생존자들의 후일담

에는 6·4가 남긴 상처와 분열이 남아있다. 뒤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이들의 여생은 중국에서 독일로, 다시 중국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될 뿐이다. 이념의 장벽이 무너진 자유베를린으

로 영화의 공간이 이어지면서 관객은 서방에서 중국의 6·4나 인권문제

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유해서 영화를 바라보기도 한다.

아무튼 영화가 중국 국내에서 상영 금지된 만큼 전문적인 연구논문을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6·4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오래 전부터 

4) 6·4에 대해서는 유장근, 〈영화 『천안문』을 통해 본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시말〉, ≪중국근현대사연구≫제42집(중국근현대사학회, 2009)와 김정한, 
〈저항하는 대중들의 유토피아: 1980년 광주와 1989년 천안문〉, ≪문화/과
학≫통권68호(2011년 겨울호)를 주로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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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왔고 영화 『頣和園』에 대한 분석도 이정훈, 김명석 등에 의

해 시도된 바 있다5). 그러나 영화 속 주인공인 6·4세대의 부채의식에 

주목하고 그 시공간적 의미를 고찰해 보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본고

에서는 플래시백 등 영화적 장치로 6·4의 기억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

펴보게 될 것이다. 6·4의 기억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 6·4세대가 상실한 

시간과 공간의 흔적을 되짚어 볼 것이다. 그것은 北京이라는 닫힌 공간

에서 베를린이라는 열린 공간으로의 탈주라는 여정이다. 그러나 운명처

럼 귀환하는 구도임을 확인하면서 장소회복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

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명된 역사, 익명으로 남은 사람들의 기억이 영

화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을까? 6·4가 남긴 시간이 婁燁의 

미장센 속에서 어떻게 소환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2. 6·4가 넘겨준 시간 재현하기

1) 플래시백과 독백―유폐된 기억

실명되고 익명으로 기억된 사람들의 시대, 영화의 시작은 암전처럼 

느껴지는 캄캄한 화면이다. 한참 후 余虹의 일기내용이 스토리라인으로 

삽입된다.

한 가지 ……, 그것은 어느 여름날 밤늦게 바람처럼 갑자기 불어와서 

막을 수 없게 한다. 불안에 젖은 너의 형체를 따라 다니고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다. 난 그것이 뭔지 모른다. 단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

를 수밖에는6).

余虹의 일기는 자족적인 폐쇄회로 시스템이다. 이 폐쇄회로는 카메라

에 의해 공개되고 화면바깥에 余虹의 목소리가 삽입되면서 6·4 이후의 

상념을 들려준다. 余虹의 발화는 카메라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보완하는 

5) 이 영화의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졸고, 〈婁燁의 영화, 『頣和園』 다시 읽
기〉의 제1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영화소개에 대해서는 본고 1장에서 
이를 요약하여 재인용하기로 했다.

6) 지면관계상 본고에서 원문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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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인 셈이다. 목소리의 화자가 영화 속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화면의 

인물과 립싱크되지는 않는다. 화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독백

은 장면 진행과 시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독백은 

들려주는 사연에 관한 내면적 심정을 소리로 들려주는 보이스오버인 셈

이다. 그 소리는 화면 바깥에서 서술자아의 것이었지만 화면 안에 보이

는 경험자아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화자는 영화의 허구세계 안과 바깥 모두에 위치하며 독백(모놀로그)

을 통해 심리를 표현한다. 때로 余虹의 독백은 지금 여기서 자신이 마

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대사로 들려주기도 하고 연극에서 독백이나 

방백처럼 시간변화와 장면전환에 시공간자막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목소리의 삽입을 통해 주인공으로서 1인칭 주인공, 나의 내면세

계는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그것이 영화 내내 이어지면서 『頣和園』은 

서술자의 강한 주관성을 드러낸다. 이런 독백을 통해 일기내용은 전경

화되어 각인된다. 관객은 중심인물인 화자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余虹이라는 여성이 너와 나, 관객 일반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관객은 본격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안내된다.

독백을 통해 ‘나’의 내면세계가 사실적으로 그려지지만 영화 속 시간

과 공간이 서술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플래시백(flashback)7)

으로 인해, 사건이나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서술은 붕괴된다. 심리적으

로 교차된 이미지가 서술 대신 채워지면서 사건 진행과 인물감정의 정

보가 압축되어 제시된다. 이처럼 『頣和園』에서 문제적 진실을 시대에 

투사하는 방식은 플래시백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

대로 투사된다면 6·4세대의 정신적 상처가 ‘창조적 회상’의 방법으로 관

객에게 일깨워지게 될 것이다.8) 그것은 그의 대학친구들을 선의의 피해

7) 플래시백(flashback)은 이야기의 장면을 잇는 기법 중 하나로서 이야기가 순
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도중 갑자기 과거의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다. 옛 기억을 떠올리는 느낌, 회상 장면 등으로 흔히 표현된다. 플래시백을 
활용한 많은 영화들은 내레이션을 사용한다. 내레이션이란 시나리오 용어로 
장면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이다. 이때 영화 이야기의 시간, 즉 관객의 시간
은 그대로 앞으로 흘러간다. 『頣和園』에서처럼 영화 이야기의 시간과 서술
의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에 이 기법이 쓰인다: 오정민, 〈영화, 『히
로시마 내 사랑』에 나타난 심리적 이미지와 시간, 공간 구성〉, ≪프랑스문
화예술연구≫제14집(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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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자 희생자로 비춰지게 한다.

독백으로 삽입되는 특정화자의 목소리로 6·4세대의 기억은 6·4라는 

담론의 층위에서 겹쳐진다. 첫장면에서 余虹의 일기내용은 분열적인 언

어로 제시되는 플래시백 화면으로 재현된다. 영화 속 나레이터(서술자)

는 余虹 자신이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余虹의 일기내용과 함께 시공간

적 배경이 자막으로 삽입된다. 그녀는 서술자아로서 스스로를 호명하고 

등장인물들의 시공간적 궤적을 펼쳐 보인다. 그녀의 시선을 통해 과거

에서 현재의 여정이 차례로 재현되면서 과거와 과거, 과거와 현재의 기

억은 하나로 합쳐진다.

余虹의 인생여정에는 명백하게 갈라지는 세 개의 시간대가 존재한다. 

圖們에서 曉軍과 첫사랑의 시간, 北京에서 周偉와 보냈던 시간, 그리고 

北京을 떠난 그녀가 결혼하게 되는 전후의 시간이다. 더 구체적으로 北

京을 떠난 余虹은 圖們, 深圳에 갔다가 武漢으로 온다. 武漢에서 余虹은 

여러 남자들의 품을 전전하다가 결혼해서 撫寧에 둥지를 튼다. 그리고 

영화 막바지에는 北戴河에 와서 周偉와 재회한다. 周偉도 마찬가지다. 

北京에서 余虹과 보냈던 시간, 그리고 李緹와 베를린으로 유학생활을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세 개의 시간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단절적으로 체험되는 세 번째 시간대를 통해 이들이 굴곡진 인생을 어

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

8) 崔衛平은 공간과 시간 감각의 처리에서 시간의 역행은 시에서 자주 보는 방
법인데 『巴山夜雨』, 『蘇州河』에서는 미묘한 시청각언어로 바뀌어 전달되
었다고 한다. 『頣和園』, 『蘇州河』에는 모두 시적 상상력이 내재되어 있는
데 『頣和園』을 촬영할 때 이런 시적 격정이 표출되어 나오기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시간의 역행이란 플래시백이고 시청각언어는 독백이나 미장센에 해
당된다고 볼 때, 『頣和園』에 시적 격정을 표출하려 기대했다는 데서 그가 
‘창조적 회상’을 이루도록 고민했음을 엿볼 수 있다: 張獻民, ≪當代藝術與投
資≫3期(夢工作室),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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余虹의 과거 회상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정이다. 과거

를 소환하는 플래시백 수법은 그녀의 상처가 현재에도 계속됨을 보여주

는 장치가 된다. 정신적 상처를 반추하는 이런 여정을 통해 관객은 운

명처럼 시대와 부딪힌 개인의 자포자기한 삶과 날것으로 대면하게 된

다. 余虹의 회상 속 과거의 장면들은 각각의 샷이지만 그녀의 독백을 

통해 독립된 시퀀스의 연속으로 편집되어 연결된다. 회고적으로 이야기

되는 그녀의 서술은 화자의 독백으로서 유사자전적이다. 이런 일인칭서

술을 통한 독백은 당연히 현재의 서술자아가 끌어간다. 그러나 초점이 

맞추어지는 화자는 과거의 경험자아이다. 서술자아는 또한 경험자아로

서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余虹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와의 긴장이나 거리가 공간화된다. 경험자아의 심리는 독백이

라는 말하기, 즉 언어화를 통해 서술되면서 서술자아의 지금, 여기도 함

께 드러낸다. 현재시점에서 화면 안의 과거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

감이 표현되는 것이다.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여기와 가까워지

고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시간적 거리도 가까워진다. 작중화자의 은유

적이고 야누스적인 자의식 또한 余虹의 의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된

다. 이런 余虹의 의식은 때로는 무의식 또는 심층심리까지도 내보이며 

경험자아를 전경화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서술자아의 현

재 상황과 심리까지 그리게 된다. 결국 영화는 과거의 장면들을 보여주

기보다는 말하기로 줄거리를 요약해준다고 할 수 있다.

과거회상을 통해 현재를 비추면서 시간은 쌓여가고 영화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과거가 소멸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래시백이 보여주는 것은 이미 흘러가버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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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뿐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현재’, 그리고 ‘현재’를 기억하게 될 

‘미래’까지이다. 이와 관련해 Rey Chow의 말은 주목할 만하다.

영화에 의해 과거가 이미지를 표상되면 그 독특한 효과로서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말하자면 완결된 것으로서 과거는 다

른 시간에 상영되고 있고, 이 다른 시간이라는 것은 보는 과정을 통해 

전개된다. 기록(document)으로서의 영화에 수반되는 회고적으로 과

거를 돌아보는 시선은 동시에 전방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 앞에서 멈

추지 않고 흘러가는 이미지를 주시하는 시선이기도 하다9).

余虹의 독백은 분명 과거의 일을 말하면서도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余

虹은 비오는 날 유부남의 집을 나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과 충돌해 교

통사고를 당한다. 곧 병원에 실려간 그녀는 응급실에서 周偉를 찾는다.

周偉, 왜 이때 내 머리 속에서 네 이름이 떠오르지? 너 어디 있니? 우

린 정말 헤어지려는 거니? 지금이니? 난 준비가 된 걸까?

다급할 때 余虹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周偉였다. 余虹이 吳剛과 

유부남의 품을 오가면서도 周偉를 찾은 것은 과거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周偉가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周偉와 헤어진 지 오래지만 

周偉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잊은 적 없기에 그녀의 이 말은 간

절하고 진실된 내면독백이다. 周偉는 과거의 남자지만 余虹이 ‘그’로 말

하지 않고 ‘너’라고 하면서 과거와 현재는 혼융된다. ‘너’는 1차적으로 

周偉를 지칭하겠지만 그것은 ‘너에 대한 기억’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러나 그 기억은 余虹 자신만의 폐쇄된 

의식에 갇혀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余虹에게 드러나는 것은 분

열된 의식뿐이다.

이처럼 플래시백에서 감독이 현재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로 들어간다

는 점에 유념할 만하다. 다시 말해 영화가 제작된 시점(2006년)에서 

1980∼90년대의 기억을 되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6·4 이후

는 영화가 서술되고 있는 현재로 소환되고 1980∼90년대라는 과거의 

9) Rey Chow 지음,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이산, 2004),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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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과거의 기억은 현재로 불려 와서 지금 어느 순간처럼 생생하게 

서술된다.

플래시백에 겹쳐지는 독백은 기억의 공백을 채움으로써 관객들이 애

써 외면해 왔던 과거를 부추긴다. 1980∼90년대로 시간을 거슬러 오랜 

세월 속에서도 박제되지 않은 6월은 관객 앞에 재생된다. 이들의 처참

했던 후일담이 바로 그 해 6월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흔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황폐한 현실을 침묵으로 대응

해온 살아남은 자들에게 시간은 지워져 버린 삶의 편린들이다. 6·4 이

후라는 절대적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카메라는 余虹의 과거가 흔적을 

남긴 곳으로 이동한다.

역사비틀기의 수단으로 1989년 6월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의 

삶이 큰 역사에 의해 어떻게 휘둘리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눈 

밝은 관객이라면 알아차렸겠지만 시위장면에는 실제 기록필름이 삽입되

어 있다. 주관적 화자인 余虹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의 모습에서 그녀는 

기록필름 속 객관적 화자이다. 실제 기록필름이 삽입됨으로써 영화는 

개인적인 회상에서 상호 주관적인 기억으로 내연이 확대된다. 역사적 

사건을 극화하지 않고 기록필름을 직접 화면에 담아낸 것은 사랑이라는 

개인 문제를 통해 사회를 진단하려는 감독의 의도 때문이다. 6·4는 역

사적 사건이었지만 역사의 기억문제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余虹이 벗

어나지 못하는 기억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위대의 모습은 사실

감을 더하기 위한 기록필름과 함께 편집되어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주

게 되지만 그날의 상처를 관객에게 충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거친 성

애의 장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6·4가 중국의 문예계에서 재현할 수 없

는 금기사항이었던 것처럼 성기노출이나 파격적인 베드신 또한 그러했

기 때문이다10).

周偉와 별다른 이유없이 헤어진 余虹은 일탈을 거듭한다. 순수의 상

징인 吳剛의 청혼도 余虹을 정화시킬 힘이 없다. 余虹의 서술은 고통받

는 청춘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상징적 목소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

10) 베드신과 관련하여 婁燁는 서구영화 제작방식으로는 베드신에서 열정을 제
한하게 되지만 자신의 영화는 충동과 격정으로 가득 차있으며 그런 다큐적 
열정으로 촬영되기도 한다고 한다: ≪當代藝術與投資≫3期,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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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잠하는 내적 독백이기에 그녀는 성찰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6·4

를 인식하고 느끼는 주체로서 일인칭 서술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듯하지

만 그녀는 수동적인 피해자이자 관찰의 대상으로 머물 뿐이다. 이유없

는 일탈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찢겨진 육신과 상처받은 영혼이 드러날 

따름이다. 돈의 가치와 메커니즘에 무관심하던 그녀가 사랑보다는 금전

적인 이유로 한 남자와 결혼하는 데 이르러 그녀는 보살핌이 필요한 존

재로 재현된다.

이처럼 『頣和園』은 余虹의 일기내용을 독백으로 서술하면서 카메라

가 회상장면을 화편화(framing)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플래시

백으로 소환된 余虹의 과거가 독백으로 계속 화편화되다가 마지막에는 

두 가지 시점이 교차된다. 그것은 자살한 李緹의 묘비명 내용이 제시되면

서 과거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李緹의 묘비명 내용을 기

술한 자막은 감독 스스로의 내면에 짓눌리고 왜곡된 6·4에 대한 부채를 

씻어내기 위한 변명인지 모른다. 婁燁는 상처입은 청춘을 사적으로 관찰

하는 주관적 감상을 묘비명으로 대신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자유로이 서로 사랑했든지 간에 사람들이 죽는 것은 평등하다. 죽음

을 바라는 것은 너의 종말이 아니라 광명을 동경하고 암흑을 두려워

하는 것일 수 있다.

영화는 6·4라는 역사적 사건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비명

에 감독 자신의 내면을 객관화시켜 간접적인 애도를 표한다. 영화의 후

반부에 잦은 편집과 함께 묘비명을 자막으로 삽입한 것은 분명 감독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余虹이 묘비명을 보았을 리 없기에 화자인 서술자

아의 일기 속에 기록되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광명을 동

경한다는 해설은 6·4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 역사적 시공간을 바

라보는 감독의 열린 시각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 영화는 전지적 작가시

점과 余虹의 내면시점의 두 가지 시점이 교차되어 다각화된다고 볼 수 

있다.11)

11)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카메라는 한 사람의 시점보다는 복수시점을 드러냄으
로써 개인의 고백보다는 현실 공간에서의 의미가 중시된다: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 ≪문학과 영상≫2(1)(문학과 영상학회, 2001),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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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간분할 자막―봉인된 시간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5일인 것처럼 우리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측량 가능한 시간 속에 존재한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영화에는 시공간의 분할을 위한 자막이 

여러번 삽입된다. 6·4가 끝나고 각종 기록필름이 영화 속 장면들과 뒤

섞이며 다음과 같은 자막이 이어진다.

1989년 北京

1989年 대학추계 학군단

1989년 若古, 北京을 떠나 베를린으로 돌아감

1989년 余虹과 曉軍은 北京을 떠나 圖們으로 돌아감.

1989년 周偉와 李緹는 北京에 남아 독일로 가는 비자를 기다림

베를린 1989년

北京 1990년

1991년 余虹, 다시 圖們을 떠나 深圳으로 감

모스크바 1991년

深圳 1992년

1994년 若古의 도움 하에 周偉와 李緹는 베를린에 도착

1995년 余虹과 深圳의 친한 친구 王波가 武漢에 도착

홍콩 1997년

기록필름 속 시공간자막은 역사의 시간적 연속성을 암시한다. 시점쇼

트가 강조되는 듯 6·4와 그 이후가 영상화된다. 시공간자막이 기록되었

을 余虹의 일기는 작중화자에게 의미가 부여된 특정한 시공간이다. 순

간순간이 측량될 수 있는 이 시공간자막을 통해 시간은 선형적으로 이

어지고 관객은 시간 속에서 6·4세대의 슬픈 자화상을 보게 된다. 앞서 

6·4 당시 등장인물들의 행적은 余虹의 시각을 통해 묘사되었지만 6·4 

이후는 기록영화의 장면처럼 숨가쁘게 펼쳐진다. 베를린장벽의 붕괴, 소

련연방의 해체와 함께 뿔뿔이 흩어지는 6·4세대의 청춘들…. 6·4 이후 

중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린 개인의 시간성은 일순간 붕괴되고 역

사적 시간이 개인의 시간으로 환원된다. 특히 자막을 통해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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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는 것은 6·4 이후 놓쳐버린 개인의 시간을 보여주는 장치이

다. 余虹의 일기는 영화 속 멜로드라마적 코드인 ‘놓쳐버린 기회’를 상

기시키기도 한다. 젊은 날의 치기로 周偉를 떠나보내야 했던 잊을 수 

없는 일이 바로 ‘놓쳐버린 기회’이다.

본격적인 이야기 내부로 이끌려온 관객의 눈앞에 연이어 펼쳐지는 시

공간의 급변은 앞으로 전개될 후일담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

끼게 한다. 내적 독백을 통해 경험자아의 술회가 관객에게 들려지면서 

6·4의 아픔은 관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관객은 방관자가 아니라 화자와 동시대를 살면서 후일담을 함께 보고 

들은 참여자로 호명된다.

이후 중국의 여러 도시를 전전하는 余虹의 삶과 베를린으로 유학을 

떠난 周偉, 若古, 李緹의 삶이 교차되어 펼쳐진다. 중국에서 余虹의 여

정과 베를린으로 간 친구들의 여정은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

기 때문에 교차편집12)이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두 시간대의 배분은 불

균등하고 개연성이 없어 보이지만 각 시퀀스 안의 에피소드는 전체적으

로 余虹의 회상을 구성한다. 중국의 여러 도시와 베를린으로 나뉜 삶의 

고리들은 재구성되어 시간적 선후관계가 서로 연결된다. 교차 편집되어 

분할된 시간대가 공간적 간극에도 잘 연결되면서 갈 길을 잃은 청춘들

의 일탈과 상호 연관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보여주게 된다.

자막만으로 시공간의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그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때 그 곳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강조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6·4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지 않고 건너뛰어지고 

망각되었다는 아쉬움까지 읽어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래서 감독은 余

虹의 독백으로 영화 속 자막이라는 삽입절을 조율시키며 메시지의 전달

매체로서 역할을 하게 했다. 이후에도 周偉, 余虹의 시공간을 제시하는 

자막은 큰 역사와 함께 개인의 작은 역사를 관객에게 알려주면서 余虹

12)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두 행동을 번갈아가며 보
여주는 기법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평형편집은 번갈아 보여주는 
두 행동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편집을 말한다: 오정민,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에 나타난 심리적 이미지와 시간, 공간 구성〉, ≪프랑
스문화예술연구≫제14집(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152-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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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와 다른 별도의 장치로 작동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막은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독백은 余虹의 내면시점으로 서로 교차됨으로써 

단일한 목소리로 합쳐지지 않는 영화를 만들어낸다. 婁燁는 영화의 끝

에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후일담을 서술한 자막을 삽입하고 영화를 

마무리한다.

余红은 이후 그녀가 중경에서 알게 된 撫寧의 젊은이와 撫寧에서 살

았다. 그들은 撫寧에서 20여km 떨어진 蘆龍服務區에서 함께 일했는

데 2003년 겨울까지였다. 周偉가 마지막으로 北戴河해변에 간 것은 

2001년 겨울로 그 뒤 그는 줄곧 重慶에서 살았고 다시는 北京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若古는 李緹가 죽은 지 

두 번째 해에 베를린을 떠났지만 모든 이와 연락이 끊어져 그가 어디

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락 두절된 若古와 서로 어긋난 인생을 살고 있는 周偉와 余虹. 이

들의 또 다른 후일담은 6·4가 지난 지 오래지만 하강의 시공간으로 몸

을 던진 李緹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폐쇄된 시공간에서 머물 뿐, 끝내 

열린 시공간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들려준다. 이 또다른 후일담은 6·4세

대가 폐쇄적인 시공간의 하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소외의 역

설을 드러내고 있다.

3) 스크린음악과 미장센

『頣和園』의 시공간성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는 화면에 첨

부된 소리를 통해서이다. 일반적으로 화면은 공간 속에, 소리는 시간 속

에 머무르게 된다. 영화의 소리 중 특히 음악은 영화의 시간 차원에 많

은 영향을 줄 수 있다. 『頣和園』에는 팝음악이나 피아노, 바이올린소

리 등이 스크린음악으로 삽입되었는데, 대부분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배

경소음으로서 음향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화면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음

악의 반복이 계속되면서 음악소리는 화면 이미지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

을 넘어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영화 속에는 혼란스러운 6·4세대의 

심리를 들려주는 듯한 바이올린소리가 관객의 청각을 자주 어지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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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 소리는 공간 배치, 즉 화면의 급격한 시간과 공간적 진행에 

영향을 준다. 바이올린소리로 시퀀스의 연속에 틈이 생기고 분열이 일

어날 때 관객은 시간의 연속과 단절을 자각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

간 위치가 변하지 않지만 화면 안과 밖을 넘나드는 미장센이 만들어진

다. 시청각이 함께 전달되면서 영화의 화면은 시공간적 간격을 뛰어넘

게 되는 것이다.13) 그 공백은 주인공과 이 영화를 보고 있을 관객들에

게 강요된 망각의 시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관객은 바이올린소리

로 과거와 현재가 통합되거나 봉합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자신

의 경험과 역사를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 속 바이올린소리에는 무언가 함축하는 다중적 의미가 있는 듯하

다. 그것은 음질이 좁은 주파수대역으로 시공간이 바뀌어도 해소되지 

않는 분열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영화에서 ‘음향효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바이올린 소리는 6·4세대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삽입되

어 음울하고 어두운 정서를 시종일관 이끌어간다. 6·4라는 잃어버린 시

간은 관객의 귓전을 울리는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관객의 기억을 어지

럽힌다. 6·4의 생존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해 느끼는 채무의식으로 극도

의 비감 속으로 내몰린 감독의 내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경험자아의 불

안한 앞날을 예시하는 듯 기괴하게 때로는 애잔하게 연주되는 바이올린

소리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들려주는 레퀴엠이다14).

영화에서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세월이 자막의 삽입을 통해 훌

쩍 지나갈 때는 팝음악이 삽입된다. 음악이 마치고 사라질 때까지 장면

의 시간경과는 다음과 같다.

13) 음악은 박자의 반복, 리듬 패턴의 반복, 같은 멜로디의 반복, 또는 마디, 악
구, 악절 단위와 같은 형식적 반복 등 화면이 가지고 있지 않는 ‘반복’을 가
지고 있다. 이 단락의 내용은 이상윤, 〈영화의 소리가 시공간성 해석에 주는 
의미〉, ≪음악교육공학≫(2012.058.16), 183, 198쪽 참조, 음악의 반복성은 
201쪽을 참조함.

14) Rey Chow는 Jacques Attali의 음악론을 통해 陳凱歌의 『黃土地(1984)』
를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음악은 사회의 발전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
는 방식이며, 잡음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정치)권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음울하고 어두운 정서를 들려주는 듯한 바이올린소리를 정치권
력이 낳은 불협화음으로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내용이다: Rey Chow 지음,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이산, 2004),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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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음악이 이어지면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5개로 나뉘는 역사적 시

간대가 삽입된다. 이 숏들의 흐름은 서로간에 내적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몽타쥬와 공간 몽타쥬기법15)의 활용으로 

제멋대로 분할시켜 연결한 것이다. 이것은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불연

속적이지만 파노라마처럼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점프컷이다. 화면은 불

연속적이지만 관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지되고 경험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영화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걷히지 

않는 어두운 화면인데 이 블랭크 씬은 영화 내내 간헐적으로 이어진다. 

어두운 화면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의미하는 영상이미지

라 할 수 있다. 마치 6·4 天安門세대의 암울한 기억, 이들이 걸어야 할 

어두운 여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余虹은 이 어둠

을 즐긴다.16) 그것은 암전된 캄캄한 의식 속에 감금된 청춘의 기억이

다. 종내 어둡게만 비춰지는 화면은 6·4의 봉인된 시간, 유폐된 기억의 

음화가 아닐까?

이전 영화에서처럼 婁燁의 카메라는 핸드헬드 영상을 찍는 것처럼 심

하게 흔들린다.17)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6·4를 앞두고 거리

15) 몽타주(montage)는 프랑스어로 ‘조립하는 것’을 뜻한다. 샷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닌 충돌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러시아 영화감독 에이젠
슈타인(Sergei Eizenshtein)등이 처음 시도했다: 김용수, ≪영화에서의 몽타
주이론≫(열화당, 1996), 165-167쪽 참조.

16) 『頣和園』 영화음악의 작곡가 Peyman Yazdanian의 견해인데 婁燁도 여
기에 동의한다. 그는『頣和園』의 화면이 어둡고 음질도 나쁘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한다. 이에 대해 婁燁는 서구미학적 기준의 영상을 탈피했다고 
반박한다: 張獻民, ≪當代藝術與投資≫3期(夢工作室, 2010), 51-52쪽.

17) 이것은 『蘇州河(2000)』의 “我的撮影機不撒慌.(내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레이션에서 잘 나타난다. 婁燁는 『蘇州河』를 만들기 전인 
1996년 직접 촬영기를 들고 한달동안 蘇州河 강변의 기록영상을 촬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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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쏟아져 나가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다큐멘터리 필름과 함께 삽입된 

부분이다. 婁燁가 삽입한 6·4 전야의 기록필름은 영화 속 장면과 구분

이 힘들 정도로 잘 조화되어있다. 6·4 시위를 재현한 핸드헬드 영상과 

기록필름의 미장센은 영화의 서사를 끌고 나가는 원동력이면서 다양한 

상징을 낳는다. 흔들리는 카메라워킹처럼 영화 속 개인의 시간은 역사

적 시간으로 흔들리며 합치된다. 이를 통해 감독은 6·4의 현장을 보여

주고 6·4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영화 속

에서 그 성찰의 끝자락은 실패한 청춘이다. 종내 폐쇄된 시공간에서 머

물 뿐, 열린 시공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후일담을 볼 때 이들이 6·4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것 같지는 않다.

3. 6·4가 넘겨준 공간 재현하기

1) 6·4의 기억으로 가는 여정

등장인물들이 중국의 여러 도시로 이주하고 또 일부는 베를린으로 이

동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들의 공간인식과 감독의 현실인식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이주로부터 감독의 현실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은 영화 속 공간 설정이 결코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것은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세계 뿐 아니라 인물의 개인적, 

심리적인 내면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실 공간 속 실제 경험

은 사회적, 집단적 공간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물의 내면

공간으로부터 주체의 자아탐색의 여정을 찾고 그것과 실제 공간의 상관

성을 고찰할 수 있다.

영화의 전반부에서 余虹은 北淸대학 입학통지서를 받고 열차에 몸을 

싣는다. 北京으로 가는 기차 속 그녀의 기대어린 표정이 이후의 그늘진 

삶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엿보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어긋난 그녀의 

삶은 圖們에서 北京으로 가는 길, 北京에서 다시 圖們으로 가는 길, 深

圳에서 武漢, 重慶, 撫寧으로 가는 길이 서로 교차된 여정이다. 이 여정

있다: 婁燁·Norman Brock, Placidus Schelbert, 〈『蘇州河』放談錄〉, ≪南
京藝術學院學報≫(音樂及表演版, 2000)4, 5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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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막으로 분명히 제시되기 때문이

다. 이밖에도 다른 등장인물들의 경우, 베를린에 도착한 이후 李緹와 周

偉가 걷는 베를린의 길, 重慶으로 돌아온 周偉가 余虹을 만나기 위해 

달리는 고속도로 등 몇 번의 여정이 어긋난 채 교차된다. 관객은 余虹

의 여정이 시공간자막과 함께 제시되면서 그것이 시간의 다른 모습이

며, 그 시간은 길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등장인물들의 여정은 시간과 겹쳐짐으로써, 시간의 지배를 획득하고 

공간으로도 확장된다. 시간과 공간, 그것은 동전의 양면같은 관계이다. 

이들의 여정은 물리적 거리로서의 시공간이자 세대적 기억의 시공간이

다. 시간은 기억으로서의 역사가 되고 역사 자신의 본원적 지위까지 할

당받으면서 여정에는 삶의 의미가 재구성된다. 이들의 여정은 역사의 

공간으로 확장되지만 婁燁는 6·4라는 역사적 사건과 종내 일정한 거리

를 두려고 한다. 다시 말해 6·4의 트라우마는 이들의 여정이 이어지는 

주요 동인이지만 당시 시위장면을 담은 기록필름을 삽입할 뿐, 학살의 

현장을 재현하지는 않는다. 영화가 이 비극적 세계의 현장을 극화했다

면 史實에 충실한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18) 이들의 여정은 역사적 시간

으로 환원되지만 6·4의 비극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영화를 보는 관객

은 잊고 산지 오래된 6·4와 그 이후의 기억을 떠올릴 뿐이다. 등장인물

들의 자포자기한 행동과 분열적인 삶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까지 생각

이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余虹은 고향 圖們을 떠나고 결혼하기 전까지 ‘장소’로서의 ‘집’을 상

실한 채 떠돈다. 그녀가 떠도는 공간은 北京에서 圖們, 深圳, 武漢, 重

慶，撫寧으로 이어지는 도시공간이지만 어디에도 터전을 잡고 살지 못

한다. 그녀는 공간과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녀는 의미 있는 장소를 찾지도 못하고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기숙사에서 余虹이 부르는 노래의 가

사를 들어보자.

18) 한국의 경우지만 역사영화로서 『부활의 노래(1990)』, 『꽃잎(1996)』, 
『박하사탕(1999)』, 『화려한 휴가(2007)』 등이 5.18을 어떻게 다루었는 
지와 비교해 볼 만하다: 〈婁燁영화, 『頣和園』 다시 읽기〉, 22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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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고층빌딩숲 속에 내 집을 찾을 수 없네. 사람들이 오가는 붐

비는 복잡한 거리를 헤치며 세상 끝까지 왔네. 삶의 무게가 날 무겁게 

짓누르지만… 위로 올라가려 애쓰네.

그녀의 노래는 자본의 위력 아래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주거권 박탈에 

대한 호소였다. 마치 고향에서 추방된 것처럼 집을 잃고 부평초처럼 떠

도는 ‘장소상실’19)의 경험은 전일적인 근대화과정의 결과이다. 구체적으

로는 6·4의 상처를 보살필 겨를도 없이 이루어진 고도성장의 결과이다. 

근대화가 이루어진 도시공간에서 개인이 유기적인 관계를 상실하게 되

면서 장소상실의 경험은 더욱 가속화된다.

자유롭고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서 그녀는 환멸과 빈부의 소외감을 느

낄 뿐이다. 그녀는 기형적이고 괴리감 넘치는 공간을 전전한다. 벌거벗

은 생명처럼 물신주의적 ‘욕망의 거리’를 떠돌던 余虹은 탈주를 꿈꾼다. 

그녀의 탈주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이는 섹스로 표출된다. 吳剛과 화

장실에서 갖는 섹스, 그것은 억압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런 이

율배반의 역설로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탈정치화되어 있다. 6·4를 앞두

고 北京시내로 뛰어들지만 그곳 역시 축제의 거리일 뿐이다. 반면 北京

을 떠난 그녀가 직장인으로서 체험한 도시 武漢, 重慶은 피로와 공복에 

지친 물신화된 공간이다.

한편 余虹의 직장동료들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에서 일상

을 살아가는 듯하다. 그것을 정상적이라 함은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

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 주거공간은 국가라는 확대가족의 가부장

제에 의한 것이기에 국가가 설정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부장제

는 자칫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근대성을 재현하기 쉽다. 이때 개인의 삶

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자아상실까지 불러올 수 있다. 영화에서도 도시

19) 에드워드 렐프의 ‘placelessness’라는 이 개념은 ‘공간’과 개인의 관계에 집
중하는 개념인 ‘장소’를 상실하고 부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의 공간이 
그 장소감과 장소성을 상실해 가는 현상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주거권 박탈의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장소상실은 불가피한 면
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찰하면서 기술산업시대에 걸맞는 장소성을 회복하자
고 한다. 본고에서는 6·4의 기억을 지워버린 억압에서 해방되는 대안적 공간을 
찾기 위해 ‘장소상실’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기로 한다: 손희정, 〈집, 정주와 변
주의 공간〉, ≪대중서사연구≫제25호(대중서사학회, 2011),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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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장된 안정의 세계를 사는 ‘나’의 사회적 자아상실이 여실히 드러

난다.

余虹이 빠져있는 성, 사랑, 에로티시즘 등 감성의 세계(私)는 자본주

의 사회에서 여성의 영역으로, 그녀가 적응하지 못하는 합리성이 지배

하는 직장과 사회(公)는 남성의 영역으로 이원화된다.20) 余虹의 삶은 

北京에서 圖們, 深圳, 武漢, 重慶，撫寧으로 이어진다. 불구의 거리를 

떠도는 余虹은 타지에서도 무기력하고 절제되지 않은 생활을 이어간다. 

도시가 지닌 알 수 없는 괴기한 힘이 余虹을 퇴행과 칩거로 이끌었을

까? 자포자기한 余虹에게 도시는 단절과 소외의 세계일뿐이다. 잠시나

마 吳剛과의 사랑, 유부남과의 로맨스를 경험하지만 그것은 위장된 행

복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주거공간이 유의미한 공간은 아니다. 특히 ‘나’는 일상적인 

주거공간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나’라는 개인의 퇴행과 칩

거를 통해 婁燁는 고도성장이 낳은 주거성의 모순을 드러낸다. 그러나 

장소상실의 모순으로부터 6·4의 그림자를 찾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과

연 자포자기한 일탈 속에 국가폭력, 더 깊숙이 젠더문제까지 영화 속에 

찾아내는 일을 관객이 할 수 있을까?

89년 周偉와 헤어진 뒤의 삶을 회고하는 현재에도 余虹은 시종일관 

周偉의 존재감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다가 영화의 막바지에 余虹은 ‘장

소상실’이 낳은 단절과 소외의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맺음의 가능

성을 모색한다. 그녀는 극적으로 周偉와 재회하고 北戴河의 해변을 걷

는다. 두 사람이 해변을 걷는 모습은 대학시절 함께 頣和園 昆明湖를 

거닐며 데이트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청춘과 사랑이 시작된 캠퍼

스와 데이트장소인 頣和園은 출발공간이다. 한편 생명의 始原인 바다는 

불멸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감각의 세계를 초월한 그곳은 영원을 제

공하는 낙원의 공간이다. 파도가 밀려왔다 멈추고 다시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는 바다는 움직임과 멈춤, 유한과 무한, 소리와 침묵이 뒤엉킨 신

화적 공간이다. 이들은 단절되고 소외된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 재생의 

공간에서 절대사랑을 완성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영화 초반부 頣和園은 

20) 이영자, 〈자본주의와 성〉, ≪여성연구≫제9권2호(한국여성개발원, 1991),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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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 문을 열어주는 초월공간이자 도착공간인 바다로 그 모습을 바꾼

다. 그러나 그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다른 남자와 애정없는 결혼을 선

택함으로써 바다를 도착공간으로 해서 余虹의 여정은 끝나게 된다.

2)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余虹은 北淸大學에 온 뒤 기숙사에서 지내게 된다. 대학캠퍼스는 청

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공간이다. 北京의 영역 내부에 위치해 있는 대

학은 잘 보호되어진 공간이다. 사랑과 보호의 공간인 대학 ‘안’에서는 

청춘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가 있다. 대학은 순수한 청년들의 내부공간

으로서 외부공간(사회)과 나뉘어져 있다. 차분하게 구술되는 余虹의 내

러티브는 안(사적 공간)과 밖(공적 공간)의 불협화음을 들려준다. 영화 

속 대학이 갖는 형상은 마치 모태적 자궁을 연상케 한다. 이 자궁 속에

서 학생들은 태아의 상태로 은신해 있다. 이들에게 기숙사는 생존의 공

간이며 삶의 공간이다. 영화 속 기숙사는 바깥의 밝은 세상으로부터 단

절된 어두운 공간이다.21) 또한 외부의 거시적 역사와도 단절되어 있다. 

격절된 기숙사의 안과 밖은 서로 다른 공간이다. 대학 ‘밖’이 감시의 공

간이고 지옥같은 폭력의 공간이기에 더 대조적이다.

6인1실의 열악한 여건이지만 다른 방 친구들은 서로 왕래하며 재미

있게 지낸다. 그러나 北京으로 유학온 余虹은 적응하지 못하고 기숙사

에서 특이한 아이로 지목당해 외톨이처럼 지낸다. 그녀는 무기력하고 

현실에 무감각한 자아상실의 인물이다. 집단 속의 한 개인으로서 그녀

는 사적 공간인 기숙사 안과 공적 공간인 기숙사 밖에서 소외되고 방황

한다. 余虹이 차지하고 있는 방은 어두침침한 동굴과 같은 곳이다. 룸메

이트가 자리를 비워준 기숙사 침대 위는 사적 공간이다. 열악한 대학의 

교육환경, 기숙사 여건 하에서 남녀학생들이 벌이는 불장난은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을 찾으려는 욕구의 표출이다. 다른 방 학생들이 6·4를 앞

두고 거리로 몰려나갔을 때도 ‘나’는 이성친구는 물론 동성친구, 교수까

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적 일탈을 즐긴다. 대학을 떠난 뒤에도 余虹

21) 중국은 밤에도 최소한의 전등만 켜고 있는 집이 많은데 절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영화 속 기숙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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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섹스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그녀가 北京을 떠나 여러 도시를 전

전하는 것은 정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유목민의 삶이다. ‘장소상실’이라

는 복잡한 결을 가진 그녀의 여정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탈로 점철되

어 있다. 余虹이 쾌락을 위해, 나르시시즘적 도취에 젖어 섹스를 경험하

는 것은 아니다. 섹스는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이다.22) 

섹스는 그녀 개인에게 존재양식으로서 의미있는 기호이다.

婁燁는 1989년 北京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그때의 

민주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일탈하는 청년들의 추태를 함께 보여준

다. 닫힌 공간에서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일탈을 즐기는 이들은 자아를 

상실한 존재이다. 이들이 거리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유혈진압을 피해 

도망칠 곳은 대학 기숙사밖에 없지만 대학당국은 이들의 일탈에 책임을 

묻는다. 기숙사는 해방구가 아니라 대학당국의 통제를 받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대학이 난장판이 되었더라도 규율

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周偉와 李緹가 기숙사 빈 방에서 관계

를 갖다가 경비에 들켜 징계를 받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영화 속 진정한 청춘의 해방구로 재현되는 곳은 나이트클럽이라는 공

간이다. 나이트클럽에서 余虹은 周偉를 처음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금

새 사랑에 빠진다. 이들의 사랑은 담배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억눌린 욕

망은 섹스로 표출된다.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애정,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으로 학생들 사이에 때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저 황무지를 건너면 그대 가슴에 밤이 오리라.”

“우리는 모두 동지 맞지? 신 앞에선 모두가 평등해. 그러니까 노동자

를 보호해야 면목이 있는 거지. 농부들도 그렇고, 너같은 지식인도 그

렇고.”

나이트클럽이라는 공간에서 이들은 ‘동지’라는 공생공존의 공동체를 

상상한다. 기숙사 바깥에는 6월의 시위가 벌어지지만 이런 시국도 청춘

이 지금 당면한 고민과 문제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몰래 빠져나가 둘만의 대화를 나눈다. 서로 이견이 있음에도 

22) 張獻民, ≪當代藝術與投資≫3期(夢工作室, 2010),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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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의 정신이 퇴화되지 않고 보듬어지는 것은 바로 나이트클럽이 해방

구이기 때문이다. 나이트클럽은 文革이 끝나고 방황하는 청춘남녀들에

게 낙원같은 공간이다. 어울리지 않을 것같은 곳에서의 시국토론…, 그

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고민한다.23) 닫혀지고 격리

된 기숙사에서 소외되었던 余虹이 周偉와 頣和園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데이트를 갖는 것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녀

가 기숙사라는 경계를 넘어 외부현실과 접속하는 순간 그녀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난다. 열린 공간으로 전이된 余虹은 비로소 자아의 편협한 

경계를 허물게 된다.24) 대학이나 기숙사가 닫힌 공간이라는 것은 교내 

길바닥에 쓰러질 때 余虹의 내레이션에서 잘 드러난다.

넷째, 오늘 하루 종일 수영장에 있었는데 끔찍한 일이 또다시 일어났

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몸을 가눌 수 없었고 글을 계속 쓰고 싶었

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대로 했다. 눈을 꽉 감았다. 

그랬더니 식은땀이 흐르면서 자꾸 눕고 싶어졌다. 그저 눕고 싶을 

뿐... 그때 누웠어야 하는데 난 수영장 물속에 기어들어가 가장자리 

물이 얕은 쪽에 앉았다. 숨이 점점 약해지고 꼭 죽을 것만 같았고 정

신을 잃고 말았다. 다섯째, 北淸大學 학생들이 天安門으로 몰려갔다.

23) 이들이 유학 중 잠시 귀국한 若古와 베를린장벽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선
술집도 비슷한 공간이다.

24) 푸코는 고정시키는 일련의 관계들을 의심하고 장소의 헤게모니적 조건들을 
전복하는 현실 속 장소를 ‘헤테로토피아’라고 부른다. 푸코는 기숙사를 ‘위기
의 헤테로토피아’라고 한다. 청소년기나 생리기간처럼 위기의 상태에 놓여있
는 이들을 위해 지정된 공간 혹은 신성한 공간이기에 그렇다. 『頣和園』에
서 또 다른 헤테로토피아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나이트클럽이 
있다. 나이트클럽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로서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일탈을 행하는 곳이며 헤게모니적 조건을 전복하는 현실적 공간이다. 자신들
만의 판타지 공간을 구축하면서 현실로부터 탈각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
라 시민으로서 당당히 주거권을 요구하는 공간이다:  〈집, 정주와 변주의 공
간〉, 63~65쪽 참고. 한편 대학시절 나이트클럽과 비슷한 성격의 공간이 있
다면 세월이 흐른 뒤, 余虹이 유부남 唐선생을 만나는 카라오케다. 그런데 카
라오케는 대학시절의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다. 나누는 대화도 청춘의 해방구
였던 곳에서의 대화와는 격이 다르다. 余虹은 카라오케에서 노래를 부르다 
유부남을 만나서 함께 춤을 추고 나와서 식사까지 한다. 그러다 임신해서 낙
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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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지만 영화 속에서 실제 쓰

러져 누운 곳은 흰 꽃가루가 어지러 진 길바닥이다. 캠퍼스 안에 갇혀

있다 나온 그녀에게 광장공포증이라도 생긴 것일까? 드러눕는 길바닥을 

수영장 가장자리로 착각하는 그녀의 정신상태는 온전해 보이지 않는다. 

6·4의 전야, 진압을 위해 인민해방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

진 余虹을 찾으러 周偉와 冬冬이 나선다. 가까스로 余虹을 찾아 데려오

지만 6·4의 비극은 터널에 울리는 총성과 함께 막을 내린다. 언론의 자

유와 민주화를 외치던 청춘들의 꿈은 좌절되고 周偉의 방에 삼삼오오 

모이지만 이내 조기겨울방학에 들어간다. 그리고 강제적인 학군단훈련

에 동원되면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余虹은 圖們으로, 周偉와 

李緹는 베를린으로 떠남으로써 비극의 공간과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진

다.

6·4가 미완의 혁명으로 막을 내리고, 여러 도시를 전전하지만 余虹은 

닫힌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가 武漢, 重慶에서 만난 여러 남자들

과 몸을 섞는 것은 닫힌 공간을 벗어나 유연한 관계를 맺기 위한 몸부

림이다. 닫힌 삶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그 상승적 의지가 생동할수록 바

깥으로 향한 그녀의 전진적 외출은 계속된다. 흥미로운 것은 余虹과 周

偉가 헤어진 뒤 재회하게 되는 계기가 가상공간을 통해서라는 점이다. 

바로 周偉의 이메일을 통해 서로 연락이 닿는 것이다. 인터넷은 탈중심

화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상공간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가상공

간을 통해 현실공간에서 재회하고 北戴河의 바닷가를 거닌다. 그것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새로운 전이를 보여준다. 이들의 만남

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양자가 혼종된 방식으로 가능해진 셈이다.

다시 영화의 마지막장면. 지난날 나이트클럽에서 젊음을 발산하다 

6·4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余虹의 기억이 기록필름으로 재생된다. 대

학시절 나이트클럽의 장면은 청춘과 관객들을 위해 틈입시킨 슬픈 난장

의 마당이다. 그 시절은 단지 추억에 불과하지만 이를 얼기설기 연결지

은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은 자신이 살아남았음을 인지하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과거의 시공간으로 이끄는 마지막 장면에서 개인적 

시간과 공간의 재료가 집약되면서 미시적인 개인사와 거시적인 민중의 

역사가 꼴라쥬처럼 겹쳐진다. 관객이 그 시공간을 잘 해석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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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역사의 시간 속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기록화면 속에서 등장인물들

의 개별적인 실존을 발견한다면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시

간을 건져 올리는 것이 될 것이다. 6·4는 공식적인 역사였지만 개인의 

삶은 역사적 시간에서 배제되어 왔다. 공식적인 역사에서 배제된 이들

의 존재는 개인의 시공간 속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婁燁가 기록필름을 

통해 이를 복원한 것은 상실한 그 때 그 시절의 시공간을 회복하고픈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상한 세월 속에 색 바랜 화면으로 불려온 

청춘들의 모습. 영화 속 후일담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진다.

4. 6·4로 상실한 시공간 회복하기―탈주, 그리고 귀환

앞서 2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4 이후의 시공간은 자막으로 

분할되어 제시되었다. 중국의 여러 도시를 전전하는 개인의 여정과 동

서양의 최근세사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펼쳐졌다. 婁燁는 6·4 이후의 최

근세사를 크게 중국과 서구로 나누어 자막과 함께 기록필름을 평행편집

해 보여주었다. 특히 베를린장벽의 붕괴(1989년), 소련연방의 해체

(1991년), 홍콩반환(1997년) 등은 동서냉전체제로 나뉘었던 공간이 자

본주의적으로 재편됨을 보여준다. 이런 공간의 재편은 시대의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평행편집과 달리 등장인물들이 중국의 다른 도시와 베를린으로 

흩어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행동은 순차적으로 교차 서술된다. 두 

군데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다.25) 중국

이 제3세계적 공간이라면 베를린은 제1세계적 공간이다. 중국의 거리샷

과 베를린 거리샷, 두 도시는 완전히 대조되는 세계지만 비슷한 속도의 

카메라 이동에 의하여 대비된다. 나레이터인 余虹의 회고 속에 두 도시

가 혼용되면서 중국과 독일신은 순차적으로 교차되며 평행선상에서 구

현된다. 이렇게 상이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비교와 대조는 충

돌이 아니라 일대일 대칭구조 상에서 이루어진다.

25) 앞서 2장 2절에서는 두 여정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교차편
집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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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6·4세대의 트라우마가 北京에서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데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李緹와 周偉는 6·4의 비극을 겪고 난 뒤, 

若古의 도움으로 도망치듯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그것은 비극의 현장

에서 몸을 숨기는 망명과도 같다. 중국이라는 영토에서 정주하지 못하

던 이들이 새로운 공간과 유연한 관계를 맺고자 유목민처럼 짐을 싼 것

일까? 영화 속 점프컷으로 이어지는 베를린 유학생활의 장면들을 볼 때 

이들은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듯하다. 周偉가 폴

란드친구와 나누는 대화에서는 장소를 상실한 이방인들의 디아스포

라26)가 잘 나타난다.

周偉: 重慶에 있는 친구가 일자리를 알아봐준대. 여기선 내가 이방인

같고 붕 뜬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

폴란드 친구: 돌아간다고 나아질까? 중국에선 모든 게 명쾌하냐고?

周偉: 바르샤바는 어때?

폴란드친구: 그냥 그렇지 뭐. 北京은 어떠냐?

周偉: 거기도 그냥 그래.

폴란드친구: 여자친구 있니?

周偉: 그래. … 아주 멀리.27)

폴란드친구: 중국에?

周偉: 아마도. 

폴란드친구:　그런데 여긴 어디지? 베를린인가?

영화 속 베를린은 중국사회의 억압과 폭력을 드러내기 위해 소환되고 

北京과 대조되면서 6·4라는 잃어버린 시공간을 회복하기 위한 은유로 차

용된다. 이들은 동서의 장벽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일상처럼 진행되

는 시위의 현장을 경험한다. 베를린 시위행진은 국적과 시공, 성별을 초

월하는 사상적 유대로 이루어진다. 이들이 베를린시내의 시위대에 합류하

면서 자아의 표출 양상은 급변한다. 길이라는 공간으로 나온 이들은 해방

26)  ‘디아스포라(diaspora)’는 이산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최근에는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27) 周偉가 말한 여자친구는 아마 余虹일 것이다. 여기서 周偉도 余虹과의 기억
을 지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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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간을 맞는다.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으로 거리의 시위에 동참하는 것

은 상실한 자아의 회복을 위함이며 비상을 위한 준비라 할 수 있다. 6·4

의 기억 속, 시위대에 합류해 트럭에 올라타던 모습에서도 해방을 맞은 

이들의 밝은 표정이 비추어진 적 있다. 이때도 거리 진출의 통로는 길이

었다. 길은 수직적인 보행을 전제로 한 공간이다. 길을 통해 폐쇄된 자아

의 공간인 기숙사에서 외부의 열린 공간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일시

적일지라도 부정적 현실공간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탈출은 때로 더 큰 좌절과 실패를 안겨주기도 한다.

구체적인 목적지를 잃어버린 세 사람은 사람들로 들끓는 복잡한 혼돈

의 공간을 벗어나 건물 옥상 위로 올라간다. 영화 속에 명확히 제시되

지는 않지만 그곳은 자신들이 거주하며 친구들을 초청하기도 하는 아파

트로 여겨진다. 폐쇄된 중국 대학의 기숙사와 달리 그곳은 디아스포라

를 고민하던 유학생들을 외부로 연결시키고 생명력을 환기시키는 공간

이었다. 수직적인 건물의 옥상은 지상에서 천상을 향하는 수직상승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 수직축의 매개공간은 자아의 인식, 비상에의 꿈을 

상기시킨다. 수평공간인 베를린 거리에서 수직공간인 옥상으로의 보행

은 더 높고 신성한 곳을 향하는 상승적 행위이다. 그러나 무작정 함께 

걷던 시위행렬이 지향하는 바와 도피성 유학의 현실 사이에 좌절했을

까? 박탈과 유기의 공간이며 장소상실의 공간인 중국으로 周偉가 귀국

한다는데 삶의 의미를 잃고만 것일까? 아니면 베를린 거리의 시위에서 

6·4의 참극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날개 꺾인 영혼, 李緹는 옥상에서 

비상하지 못하고 뒤돌아선 채 몸을 던지고 만다. 폐쇄의 공포를 벗어나 

거리의 행진에 몸을 맡긴 그녀는 또 다른 공포증, 6·4의 트라우마를 이

기지 못했던 것이다.28)

28) 그녀의 자살에 6·4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고 보면, 그것은 天安門광장에서 
시작되어 베를린의 거리에서도 겪은 광장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다. 광장공포
증은 낯선 거리나 사람들이 밀집한 광장이나 공공의 장소 등에 나가게 되면 
심한 공포감에 휩싸이는 공황장애를 일컫는다. 따라서 기숙사에서 余虹이나 
베를린에서 李緹의 공황장애도 광장공포증에 포함시킬 수 있다: Naver 지식
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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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의 하직을 택한 그녀의 결정에 남은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몇일 뒤 두 사람은 현지의 외국인 친구들

과 옥상에서 추도식을 치른다. 죽기 직전 참여했던 시위행렬의 필름을 

상영하며 횃불을 들고 와인을 나누는 친구들. 높은 옥상 위에서는 베를

린 시내가 내려다보인다.

李緹의 이런 행보는 과거 余虹이 周偉와 헤어지고 난 뒤, 아파트 옥

상에 올라가는 장면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옥상에 올라간 余虹을 본 

李緹가 놀라서 소리지르며 옥상으로 뛰어올라간다. 余虹이 실연의 슬픔 

끝에 자살을 생각했던 것 같은 이 장면은 李緹의 투신장면과 겹쳐진다. 

이처럼 베를린은 北京과 전혀 다른 두 개의 상반된 공간이지만 때로 겹

쳐지기도 한다. 물론 北京에서의 체험과 베를린에서의 체험은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6·4 당시 北京電影學院을 다녔던 婁燁의 현실인식 속에서 

北京은 6·4의 참극, 즉 죽음을 수사적으로 의미할 터이다. 영화 속에서 

北京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 억압이 이

루어지는 조건이자 결과이다. 베를린에서 등장인물들은 그것이 전복되

는 양상을 목도하게 되고 관객 역시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진 6·4(1989

년) 이후를 환기하며 두 장소를 비교해보게 된다.

婁燁는 6·4세대 개인의 상처를 공적인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견지한다. 베를린으로 유학간 周偉가 취업

을 위해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절망을 느낀 李緹가 목숨을 끊는 대목에

서도 거리두기가 잘 드러난다. 周偉가 결국 중국으로 돌아오는 결말에

서 볼 때 베를린은 이들에게 일시적인 피난처일 따름이다. 돌아온 周偉

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余虹을 만난다. 이들에게 6·4는 젊은 날의 치기

에 불과하다. 6·4는 뜨거웠던 사랑만큼이나 허무한 이별의 기억으로 남

아 바닷가의 파도 속에 휩쓸려간다. 결국 마지막에 기록필름으로 삽입

된 영화 속 공식적인 역사는 후경으로, 개인사의 배경으로 모습을 감출 

뿐이다. 감독의 의도적인 거리두기는 6·4의 실패를 거울삼아 역사란 모

름지기 위에서 아래로 전해진다는 통념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영화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며 周偉와 余虹, 若古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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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불투명하다.

5. 맺는 글

婁燁의 『頣和園』은 6·4天安門사태라는 금기시된 소재를 배경으로 

했다. 영화가 중국 국내에서 상영 금지당하면서 6·4 이후 시공간의 간

극은 좁혀지지 못하고 잊혀져왔다. 영화는 余虹이라는 주인공의 독백으

로 구술되는 일기를 텍스트로 하고 있다. 일기의 내용은 플래시백이라

는 장치를 통해 전경화된다. 영화에는 전지적 작가시점과 余虹의 내면

시점의 두 가지 시점이 교차되어있다. 일례로 감독은 자살한 李緹의 묘

비명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직접 개입한다. 또 영화 속에는 余虹등 등장

인물들의 여정이나 6·4 이후 최근세사가 시공간 자막으로 제시된다. 

6·4 이후 이들의 후일담은 폐쇄적인 시공간의 하강구조에서 머물 뿐, 

종내 열린 시공간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속에는 혼

란스러운 6·4세대의 심리를 들려주는 듯한 바이올린소리가 관객의 청각

을 어지럽힌다. 또 6·4 이후 8년이라는 세월 동안 5개로 나뉘는 역사적 

시간대에 팝음악이 삽입되기도 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영화 내내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화

면이다. 이 블랭크씬은 6·4세대의 암울한 기억, 이들이 걸어야 할 어두

운 여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余虹은 고향 圖們을 떠나고 결혼하기 전까

지 ‘장소’로서의 ‘집’을 상실한 채 떠돈다. ‘장소상실’의 경험은 6·4의 상

처를 보살필 겨를도 없이 이루어진 고도성장의 결과이며 주거성의 모순

을 함축하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도시의 이면에는 6·4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기숙사라는 닫힌 공간에서 남녀학생들이 벌이는 불장난

은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을 찾으려는 욕구의 표출이다.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섹스는 억압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이며 존재양식이다.

영화 속 진정한 청춘의 해방구로 재현되는 곳은 나이트클럽이다. 그

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시국토론을 벌이고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고민한

다. 기숙사에서 소외되었던 余虹이 周偉와 頣和園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데이트를 갖는 것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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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극적인 종언을 맞으면서 이들은 헤어지고 닫힌 공간 속으로 유폐

된다. 李緹와 周偉는 6·4의 비극을 겪고 난 뒤 도망치듯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周偉가 귀국하고,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余虹과 극적

으로 연락이 닿는다. 北戴河라는 현실공간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바닷

가를 거닌다. 이 또한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새로운 전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화 속에는 등장인물들이 중국의 다른 도시와 베를린으로 흩어지면

서 두 장소의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교차 서술된다. 중국이 제3세계적 

공간이라면 베를린은 제1세계적 공간이다. 영화 속에서 北京이라는 공

간은 정치, 사회, 경제적 억압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자 결과이다. 한편 

베를린은 6·4라는 잃어버린 시공간을 회복하기 위한 은유로서 중국사회

의 억압과 폭력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 영화는 6·4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갈 곳을 잃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장소의 상실을 보여주고 회

복의 가능성을 꿈꾼다. 그러나 6·4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李緹가 

베를린에서 자살하고, 귀국한 周偉와 余虹이 바닷가에서 해후하는 결말

로 상실한 시공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또 다른 후일담으로 볼 때 먼 미래에도 장소상실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李緹와 周偉가 꿈꾼 중국에는 없는 장소, 베를

린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29)지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전망이 되지 못한

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장소회복이 가능하려면,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

를 맺고 애착형성의 계기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훗날 6·4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진다

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6·4의 현장이 시민의 눈앞에 제대로 재현되

고 해방구였던 天安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곳은 해방광장으

29) 유토피아는 어원상 ‘자리가 없는(u-topia)’ 공간의 건설이다. 더 지속될 수 
없는 삶을 바꾸려는 사회변혁의 이상을 담고 있다. 본고의 장소상실과 관련
짓자면 유토피아는 ‘무장소성’을 담보로 한다고 할 수 있다. 89년 天安門에서 
학생들이 계엄군과 대치해 구성한 ‘해방광장’은 유토피아 즉 현실에는 ‘없는 
장소’였다: 김정한, 〈저항하는 대중들의 유토피아: 1980년 광주와 1989년 
천안문〉, ≪문화/과학≫통권68호, 2011년 겨울호, 129-130쪽 참고. 이 ‘없
는 장소’의 회복을 위해 본고에서는 현실적 대안(헤테로토피아)에 주목하는 
것이다.



178ㆍ中國學 第45輯(2013.8)

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그것은 6·4의 시공간을 은폐하던 논리를 해체

하고 장소를 회복하여 탈구축하는 일이다. 이 때 6·4세대는 찰나의 역

사 속에서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시공간의 주체가 된다. 

이들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한다면 개인의 역사가 새롭게 창출될 것

이다. 그리고 이들의 청춘은 한순간의 치기가 아니라 가장 찬란한 역사

적 시간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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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 1989)

모리스 마이스너 저,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2≫(이산, 

2004)

빌헬름 라이히 저, 황선길 역, ≪파시즘의 대중심리≫(그린비, 2006)

왕후이 저, 이욱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창비, 2003)

張獻民, ≪當代藝術與投資≫3期(夢工作室, 2010)

程青松、黄鸥，≪我的摄影机不撒谎≫(北京：中国友谊出版公司，2002)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 ≪문학과 영상≫2(1)(문학과 영상학

회, 2001)

[기타]

http://baike.baidu.com/view/438212.htm#8_61

http://cafe.naver.com/eurekapic/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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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ianya.cn

http://bbs.tianya.cn/post-filmtv-160964-1.shtml.

http://www.newsmth.net/nForum/#!article/Movie/1103003

http://www.guardian.co.uk/film/2006/may/18/cannes2006.cannesfilm

festival?INTCMP=SRCH

http://www.newsmth.net/nForum/#!article/Movie/1103003

http://www.52rd.com/bbs/Archive_Thread.asp?SID=114559&TID=2

〈中文提要〉

娄烨的影片『頣和園』在中国国内被禁播，因为它不仅以六四为题材创
作，而违反国务院所定的〈电影管理条例〉。有人将它视为政治片，有人视

为爱情片，也有人在现代史的脉络阅读它。无论如何，在韩国关于六四的研

究不少，而尚未有瞩目到影片的主人公─六四一代负罪感，考察其时空意味

的试图。本文论述通过影片内部的闪回镜头与独白等被忘却已久的六四的记

忆如何再现，也论述被忘却的时空通过字幕，电影音乐与场面调度等如何汇

合。

人物的旅程由圖們、深圳、武漢、重慶、北戴河至德国柏林继续相衔，

由此可发现六四一代已丧失的时空，也可试探回复的可能性。它是由封闭性

空间─北京脱身走向开放性空间─柏林的旅程。它是必然回归的构图，本文

由此还考察何为六四，此事件留下的课题。他们的后半辈子是，各自分崩离

析过平凡的日子。因此，他们不见得不远将来解决“无地方性”。李緹与周伟

做梦想的在中国不存在的地方─柏林实际上是乌托邦，因此不能成为可能展

望的未来。那么，如现实上要实现“地方恢复”与空间结成新关系，就需要什

么过程？

至今对六四的普遍的悲观看法蔓延到了社会，但总有查明六四的真相，

恢复牺牲者的名誉的一天。如市民眼前照实再现六四的现场，再看到一时的

解放区─天安门的景象，它能够被重新评价为解放广场。这是解构隐蔽六四

时空的逻辑，恢复、再构建地方的进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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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張揚)의 로드무비에서 나타나는 
여정과 현실의 간극 고찰

박춘식*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장양의 로드무비
3. 여정과 현실의 간극
  1) <낙엽귀근(落葉歸根)>의 농민공 라오자오(老趙)
  2) <노인요양원(飛越老人院)>의 노인 라오거(老葛)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1) 

제6세대 감독인 장위엔(張元), 로예(婁燁), 왕샤오솨이(王小帥), 지아

장커(賈樟柯) 등의 영화들이 한때 ‘지하영화’로 불렸던 배경에는 중국의 

사회현상들에 대한 이들의 비판의식과 여기에 대한 존중이 자리하고 있

다. 그러나 장양(張揚)1)은 예외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평가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사회에 내재된 모순과 병폐에 대한 

*1)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1) 이름 張‘揚’은 張‘楊’으로도 쓰인다. 1967년 베이징에서 출생. 1988년 광조
우(廣州) 중산대학(中山大學) 중문과를 졸업한 후, 중앙연극대학(中央戲劇學
院) 연출과(導演系)에 입학하였다. 1992년 졸업한 뒤, 베이징영화제작소(北京
電影制片廠) 소속 감독으로 배치되었다. 1997년 <애정마라탕(愛情麻辣燙)>을 
처녀작으로, <샤워(洗澡)>(1999), <태양화(太陽花)>(2001), <어제(昨天)>(20
02), <해바라기(向日葵)>(2005), <낙엽귀근(落葉歸根)>(2007)>, <삼중 충돌
(無人駕駛)>(2010), <노인요양원(飛越老人院)>(2012)>을 연출하였다.



184ㆍ中國學 第45輯(2013.8)

심도 있는 성찰보다는, 보통사람의 소소한 일상과 인간사의 갈등을 상

업적으로 풀어낸 데에서 기인한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예술과 상업의 

경계”2)를 탐색해왔으며, 또 어떤 면에서는 “주선율3)과 상업의 경계”4)

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장양 영화에 있어 상업성은 불

가분의 관계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주제의식의 대부분은 가족애 회복, 사랑, 인

간애 등의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은 부자간의 단절된 관계에서 기인한다. 그의 아버지 장화쉰(張華勛)은 

1980년대 <신비한 부처(神秘的大佛)>와 <무림지(武林誌)>를 연출한 영

화감독으로 이들 부자지간은 항상 갈등을 빚어왔으며, 장양이 광조우 

소재의 중산대학을 선택한 것도 베이징에서 거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

져 있다는 이유였다. 영화 <해바라기(向日葵)>에서 그림을 강요하는 아

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사실은 영화로 갈등을 맺은 장양 부자간의 이야

기를 모티브로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샤워(洗澡)>5)에서도 

2) “그의 영화는 줄곧 예술과 상업의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他
的電影一直以來都兼顧了藝術與商業的雙重元素。) 易立競, <張楊: 只拍忠於自
我的電影>, ≪中國導演訪談錄≫(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268쪽. 

3) 주선율 영화에는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영화와 ‘사회의 공공적 규범을 표방’
하는 두 가지의 영화가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주선율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었고, 사회의 부조리, 자기희생, 집단주의, 민족주의, 전통문화 등
을 고취하기 위한 주제의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박춘식, <주선율 영화의 궤적 
분석>, ≪중국어문학≫53(2009), 242쪽.

4) “장양이 가는 길은 대중과 친화하는 주선율 창작의 길을 가고 있다. 그가 왕
샤오솨이, 지아장커 등과 다른 점은 소외계층과 비천한 삶, 잔혹한 청춘에 초
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관방이 선전하고 있는 주선율영화와 다른 
점은 위정자의 공적과 은덕의 찬양에 힘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張揚走的是
一條親民的主旋律創作之路。他既不同於王小帥、賈樟柯等人，聚焦重點不在弱
勢群體、卑微生命和殘酷青春之上，也有別於官方正宣的主旋律影片，不刻意地
歌功頌德和樹碑立傳。) 三錯, <≪落葉歸根≫: 崇高名義下的低俗秀場>, 宋健君 
主編, ≪青春電影手冊，第一輯≫(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8), 78쪽.

5) <샤워(洗澡)>, <어제(昨天)>, <해바라기(向日葵)>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여 양자의 갈등이 주요 줄거리가 되므로 영화계에서는 이 셋을 
장양의 ‘부자삼부곡(父子三部曲)’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장양은 이 세 작품 중
에서 <어제>는 빼고 <샤워>와 <해바라기>만 부자의 감정을 드러내었다고 한
다. 유미경, <장양의 영화 『해바라기(向日葵)』읽기 : ‘부자’갈등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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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의 갈등은 그대로 녹아있다. 

<낙엽귀근(落葉歸根, Getting Home)>(2007)과 <노인요양원(飛越老

人院, Full Circle)>(2012)에서도 부자간의 갈등과 가족애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농민공, 노인 등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사

회적 문제를 자신의 영화를 통해 환기 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발전시키

지 못하고 경찰과 가족애를 통한 봉합으로 서둘러 결론을 맺어버린다. 

<낙엽귀근>에서는 갑작스레 경찰이 등장하여 라오자오의 여정의 이유

인 친구의 시체를 화장하고, 또 친절하게 경찰차로 목적지인 친구의 집

에 데려다 주면서 영화는 자연스레 갈등이 해소된다. <노인요양원>에서

는 라오거 부자간의 이십년 묵은 갈등이 TV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가슴에 있는 응어리가 눈 녹듯이 풀려버린다. 부자 갈등

의 이유는 몇 장면의 대사로 제시되고, 아들의 응어리는 ‘주택’ 말고는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사실 영화의 극적인 부분을 미

숙하게 처리하는 것은 <해바라기>에서도 나타난다. 부자간의 지독한 갈

등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실종과 남겨진 테이프의 음성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그러하다. <해바라기>가 두 편의 영화와 비슷하게 갈등을 해소하

지만 평단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무게는 다르다. 여기에는 두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인 이들의 ‘농민공’과 ‘노인’의 신분에서 기인한다. 

이 글은 장양의 영화 <낙엽귀근>과 <노인요양원>을 연구대상6)으로 

하였다. 두 편의 영화는 로드무비 장르를 이용하여 농민공과 노인이 야기

하는 사회문제를 상업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화와 대별된

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첫째, 사실적으로 다뤄지던 농민공

이 상업성과 맞물려 코미디의 성격으로 분화하고, 다시 로드무비와 혼합

되는 과정을 조망하면서 장양영화에서 로드무비와 코미디의 결합이 하나

로>, ≪중국어문학논집≫68(2011), 306쪽.

6) 장양의 영화를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병민, <영화 『어제(昨天)』에 
대한 정신분석적 탐색>, ≪중국어문학논집≫65(2010) / 유미경, <장양의 영
화 『해바라기(向日葵)』읽기: ‘부자’갈등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6
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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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로드무비와 

코미디의 결합으로 인해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정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변주하

여 활용하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성찰보다는 공적영역(경찰)과 가족애의 신파성을 동원한 결말을 해결방안

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의 과정들은 장양 영

화가 소시민의 정과 사랑을 재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갈

등의 봉합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과잉과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기도 하다. 

2. 장양의 로드무비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가 되면서 도시에 농민공들이 대량으로 유입

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농민공을 소재로 한 영화가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에 이르러 농민공에 대한 관심이 증

폭되면서 다수의 농민공 영화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농민공의 신분이 

하나의 영화적 서사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인 <안양의 고아(安陽嬰兒)>(2001), <북경 자전거(十

七歲的單車)>(2001), <맹정(盲井)>(2003),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鰍

也是魚)>(2006), <스틸라이프(三峽好人)>(2006) 등에서는 농민공의 노

동생활을 주요한 소재로 다루면서, 그들의 도시생활과 정신세계를 사실

적으로 재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들 영화들은 농민공을 도시에서 표류

하는 타자로, 그리고 열린 결말로서 마무리를 지으며 현재에도 그들의 

유랑은 진행형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장양의 <낙엽귀근>에서 라오

자오의 행색은 농민공이나, 자아와 세상의 대립은 그의 농민공 신분에

서 기인하지 않는다. 영화의 분위기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며, 이는 전

작인 <애정마라탕>, <샤워>, <해바라기> 등에서 나타나는 분위기와 동

일하다. 그러나 영화에서 감지되는 코미디와 로드무비 장르는 기존의 

영화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다. 

<낙엽귀근>보다 일 년 앞서 개봉된 닝하오(寧浩)의 코미디 영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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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지 스톤(瘋狂的石頭)>(2006)은 300만 인민폐를 투자하여 2300만 

인민폐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중소자본7)의 코미디영화가 급속히 증가하

는 원인이 되었다. 2006년에 상영된 코미디 영화는 8편으로 전체 영화

의 9.4%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2009년에 이르러서는 20% 이상으로 급

증하였다.8) 관람객을 대상으로 영화 장르에 대한 중복선택에서 코미디

가 56.94%로 1위이며, 애정영화 48.63%, 액션영화 42.25% 순으로 호

응이 높았는데9), 중소자본으로 영화에 코미디를 가미하는 것은 하나의 

공식으로 인식되었다. 장양의 <낙엽귀근>이 <크레이지 스톤>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크레이지 스톤>의 흥행 이전, 2000년

대 중반 중국영화계에서 대작의 흥행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소자본의 코

미디 영화 제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장양도 이러한 자

장아래 놓여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자본의 코미디 공

식에는 상업성과 생존이 개입된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코미디 장르에서 

농민공을 비롯한 사회의 저층이 주류 서사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기도 한다. 

“사실 이 이이야기는 비참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 영화를 설날에 상

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세편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설날부터 사람들에

게 비극을 보게 하는 건 좋지 않다.”10)는 장양의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2300만 인민폐의 제작비로, 농민공의 잔혹한 현실보다는 상업성을 고

려해 코미디를 혼합한 의도가 엿보인다. 음력설에 맞추어 개봉하는 ‘설

날 영화’를 일컫는 ‘하세편’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업성의 추구이며, 주로 

코미디 혹은 무협 블록버스터의 성격을 띤다. 대륙 하세편의 첫 작품인 

<갑방을방(甲方乙方)>(1997)을 연출한 펑샤오강(馮小剛) 감독의 영화적 

기반이 하세편이며, 장이모우(張藝謀), 천카이거(陳凱歌) 감독 등의 영화

7) 대자본 영화는 제작비가 1억 인민폐 이상 투입된 영화, 중자본은 1억에서 
1000만, 소자본은 1000만 인민폐 이하의 영화를 일컫는다. 강내영, <전환기 
중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동향과 특징 연구>, ≪영화연구≫48(2011), 25쪽.

8) 饒曙光, <喜劇電影與產業化發展>, ≪大眾電影≫9(2013), 1쪽.

9) 陳樂一 외 3명, <我國電影消費問卷調查分析報告>, ≪北京電影學院學報≫
6(2010), 53쪽.

10) “其實整個故事是一件非常悲壯的事情。但是由於這個電影想在賀歲檔上映，就
得照顧一些賀歲的元素。大過年的，你給人家看一個悲劇總是不好的。” 張文雄, 
張揚, <≪落葉歸根≫趙本山千裏“背屍”>, ≪大眾電影≫21(2006),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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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로 설날에 맞추어 상영되는 것도 관객동원력을 의식한 것에서 연

유한다. 설날을 특정하여 관객의 호응이 가장 높은 코미디 장르를 선보

이는 것은 상업적 측면을 극대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장르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관

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장르를 계속 제작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구

도를 구축하고, 포섭된 관객들을 중심으로 관객의 층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 약간의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하는 실험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화의 장르는 사회적임과 동시에 문화적

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객이 선호하지 않는 장르는 도태될 수밖

에 없으며, 그들의 선택과 호응에서 장르는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이

다. 농민공 영화에 코미디가 혼합된 것인지, 코미디 영화에 농민공 신분

이 들어온 것인지는 영화의 소재와 장르의 구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농민공이 희화화되어 나타나는 점, 즉 코미디 영화에 수렴된 농민공 형

상은 상업성의 결과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농민공과 코미디 장르의 

조우, 또 이러한 조우에 다시 틈입한 로드무비는 <낙엽귀근>과 <노인

요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양의 코믹로드무비 영화들은 장

르라기보다는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하나의 ‘사이클’11)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사이클의 강력한 동력은 장양의 상업성에 대한 추구라고 볼 수 

있겠다. 

3. 여정과 현실의 간극

1) <낙엽귀근(落葉歸根)>의 농민공 라오자오(老趙) 

영화 <낙엽귀근>의 이야기의 원형은 2005년 1월 3일 ≪南方周末≫

에 실린 <민공이 천리를 시체를 메고 귀향한 것에 대한 조사(民工千裏

背屍返鄕調査)>의 기사이다. 푸젠(福建)에서 함께 일하던 한 농민공이 

11) “사이클이란 특정한 영화 제작사나 어느 한 감독이 비슷한 양식의 영화들
을 계속 만들었을 때 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영화 장르에 비해서 파급 효
과의 범위와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사이클이라는 것이다.” 조진희, 
≪영화의 재구성≫(서울: 한나래, 2007),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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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다 고혈압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고향친구 네 명

이 그를 만취자와 병자로 위장해 기차와 버스로 고향 후난(湖南)으로 

시체를 운반하던 중, 광조우(廣州)의 한 기차역에서 경찰의 검문에 걸린 

내용이었다. 

영화에서는 네 명의 고향친구가 라오자오 한명으로 축소되고, 이동 

공간은 기차 대신에 도로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영화의 제목 <낙엽귀

근>에서 보듯이 영화의 동력은 ‘歸根’하고픈 ‘귀향의지’이다. ‘귀향’은 

돌아가고픈 고향의 공간과 가족의 존재를 나타내며, 자신의 정체성이 

그곳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농민공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공간은 

정주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삶을 나타내며, 도시에서 그들의 위치는 영

원한 타자의 신분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화 <낙엽귀근>을 관통하

는 것은 귀향의지가 유발하는 가족애의 추구이다. 

<낙엽귀근>은 라오자오가 사망한 친구 라오리우(老劉)를 선전(深圳)

에서 고향 충칭(重慶)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에피소드처럼 나열하면서 웃음을 유발

하고 있다. 라오자오가 처음으로 만나는 인물은 ‘강도’다. 강도가 윗도

리를 벗어 의리를 배신한 대가로 동료에게 등에 강제로 새겨진 ‘가짜 

의리(假仗義)’를 보여주면서 라오자오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것

은, 적어도 라오자오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친구 라오리우의 시신을 

고향으로 잘 운반하거나, 혹은 그 약속에 대한 그의 의지는 끝까지 지

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오자오가 시신을 운반하는데 있어 영화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라오자오에게 

있어 여정의 의미는 친구의 시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임무에서 끝

나는 것이지, 그의 신분이나 혹은 그의 신분과 사회적인 관계에서 파생

되는 의미망을 고찰하는데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상혁은 <낙엽귀근>이 “의리, 애정, 죽음, 젊음, 부부의 정, 믿음, 모

성애 등의 인간적 덕목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12)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라오자오에게 조력을 하는지, 대립을 하는지의 측면에

12) 안상혁, 한성구, ≪중국 6세대영화, 삶의 본질을 말하다≫(서울: 성균관 대
학교, 2008),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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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대립자

① 병원에 경운기로 태워준 농

부

② 결혼하기로 한 여자에게 실

연당한 트럭기사

③ 사망하면 장례를 치러줄 가

족이 없는 노인

④ 티베트로 자전거여행을 가

는 청년

⑤ 아내 얼굴의 흉터로 사람을 

피해 양봉을 하면서 사는 

가족

⑥ 미장원에서 일하는 동향의 

아가씨와 그녀를 사랑하는 

경찰

⑦ 폐품과 매혈로 대학생 아들

의 학비를 대는 중년 여자 

⑧ 라오자오를 도와 친구의 집

을 찾는 경찰

⑨ 버스를 터는 노상강도

⑩ 라오자오를 내리게 하는 버

스의 승객들

⑪ 여관 같은 방의 도둑

⑫ 고장 난 차를 밀어주자 도망

가던 기사

⑬ 바가지를 씌우던 식당 주인

과 패거리들

⑭ 가짜 돈을 위로금으로 준 공

사판 현장감독

⑮ 매혈업자

서 분석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인간의 덕목을 압축하여 이 영화가 지향

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 라오

자오의 조력자(①-⑨)와 대립자(⑩-⑮)는 아래와 같다.

조력하는 인물들은 결혼을 원하거나(②, ⑥, ⑦),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⑤),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아있는 인물(③)로 구성이 되어 가족의 

중요함을 은연중에 설파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반

해 대립하는 인물들은 주로 금전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

화의 물질주의에 함몰된 몰가치로 묘사된다. 그 중 ‘⑨ 버스를 터는 노

상강도’는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라오자오의 ‘의리’에 감복하면서 조력

자로 이동하고 있다. 주로 부정적인 인물들은 당대 중국 사회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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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진하게 구성하는 사실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농민공들의 생존환경을 

은폐하고 외면하는 장양의 의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 보도는 사실 두 농민공이 처한 생존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러나 나는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실을 

반영하여 농민공의 고통과 생존의 궁핍함에 대해 중점을 두기는 싫었

다. 또한 여정의 비참함 혹은 고단함의 느낌으로 쓸 생각도 없었다. 

최초의 시나리오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시체를 병

원에서) 몰래 가져 나왔고, 그들이 일하는 도시에서의 장면, 어떻게 

여정에 오르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썼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현실적이고, 그 사람들의 생존상황에 대한 관조로 바뀌는 것 같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13) 

다소 장황하지만 장양의 발언을 인용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공

의 신분을 영화감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농민공의 신분보다는 사실이지만 기발한 이야기와 운구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그의 빈궁한 처지에 주목하였다. 친구의 시신과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겪는 우여곡절과 그것이 코미디를 통해서 관객에

게 전달될 때 증폭되는 희극적인 효과를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세편(賀歲片)’의 운용과 맞물린다. 

한편 장양은 <낙엽귀근>의 제작을 결정하고, 라오자오 배역으로 자오

번산(趙本山)14)을 염두15)에 두고 시나리오를 집필하였는데, 중국인들에

13) “那個報道其實是在講這兩個民工打工的生存境遇。但我做這個電影的時候,不想
做這樣一個東西。我並不是要把側重點放在反映現實, 反映民工疾苦、生存窘迫
上。我不是想寫他一路上的悲,或者說用苦哈哈的感覺去做。我們原先有一稿劇本
是這麽寫的, 寫了他怎麽死, 怎麽把那個屍體偷出來, 還有在他們打工的城市裏的
一組戲等等, 然後才是怎麽上路。但我覺得那麽做就變成了特別現實的東西, 變成
了關於那種人的生存狀態, 和對那種人的觀照。如果那樣, 我覺得它不是我想要的
東西。” 張楊, <拍給更多人看的公路電影: 張楊訪談>, ≪電影藝術≫2(2007), 
49~50쪽.

14) 1957년 랴오닝성(遼寧省) 티에링시(鐵嶺市)에서 출생. 중국 동북 만담의 국
가급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소품에도 능하다. 국가 1급 배우이자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일찍이 중국 대표 국영방송국(CCTV)의 
춘제완후이(春節晩會)에서 소품 공연으로 15년간 연속으로 일등상을 수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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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오번산은 ‘코미디의 왕(喜劇之王)’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오번산의 

기표에는 중국 배우 중 가장 희극적이면서도 촌스럽다는 기의가 동시에 

섞여있다. “가장 높게 보아도 절반이 장양의 세계이며, 가장 낮게 보아

도 절반이 자오번산의 세계이다.”16)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관객에게는 

장양의 <낙엽귀근>보다는 자오번산의 <낙엽귀근>으로 더 많이 회자된

다. 포스터에서 타이어를 굴리는 라오자오의 자오번산 아래로 출연배우 

여덟 명, 송단단(宋丹丹)，궈더강(郭德綱)，순하이잉(孫海英), 리우진산

(劉金山), 후쥔(胡軍), 궈타오(郭濤), 씨아위(夏雨), 랴오판(廖凡)의 사진

을 배치하는 것은 상업영화에서 나타나는 스타마케팅이며, 이러한 스타 

진용은 <노인요양원>을 비롯한 그의 모든 영화에서 나타난다.  

앞서 감독 장양에 대한 평가에서 보듯이, 그는 철저한 상업주의 신봉

자이지만,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한다는 점과 공적인물의 등장은 주선율

의 영역과도 겹친다. <낙엽귀근>에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 즉 매

혈을 단속하는 경찰과 수용소 관리, 라오자오를 도와 친구의 집을 찾아

가는 경찰이 등장하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상징한다. 

한국이나 할리우드에서는 종종 무능하고 나태한 국가나 사회에 대한 비

판으로 상징되는 인물이지만, 중국에서는 충성과 공정, 집단, 희생, 책

임 등의 국가이데올로기17)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이 갈등을 

였다. 중국인민들의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농민과 노동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百度百科 참조.

15) “사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자오번산을 고려하였다. 
나는 중국의 배우들 중에서 오직 그만이 농민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한
다.……자오번산은 일반 노동자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유머감을 가지
고 있는 배우이다.”(其實這個電影從一開始寫的時候，就按照趙本山寫的。我覺
得中國演員裏，只有他真正像一個農民的樣子。……趙本山是一個普通勞動者，
同時他也是一個具有強烈幽默感的演員。) 易立競, <張楊: 只拍忠於自我的電
影>,≪中國導演訪談錄≫(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270쪽. 

16) “最多有一半是張揚的世界，至少有一半是趙本山的世界。” 三錯, <≪落葉歸
根≫: 崇高名義下的低俗秀場>, 宋健君 主編, ≪青春電影手冊，第一輯≫(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8), 78쪽. 

17) “所以有學者評價警察影像電視劇中的中國刑警形象為“一種標準的國家形象”, 
國家形象與大眾英雄的復合體是目前警察影像中警察的典型寫照。他們忠誠、公
正、理性, 集國家法律與警察尊嚴於一體, 同時恪守職責、大勇大智、犧牲奉獻, 
集仁義與智勇於一身, 從而體現出中國影視藝術作為一種國家意識形態的本質特
征。” 彭耀春, <新中國警察影像行走回望>, ≪電影文學≫1(2010),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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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라오

자오는 탈진으로 쓰러진다. 경찰이 시체를 화장하고, 450위안을 들여 

유골함을 사주고, 도착한 라오리우의 집에서 가족이 7시간 걸리는 이창

시(宜昌市)로 이사를 간 것을 알고는 다시 길을 나서는 경찰의 모습은 

현실 속 경찰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

고 티베트를 가는 청년의 등장도 그러하다. 시나리오 검열을 할 때, 긍

정적 인물이 적다는 이유로 경찰과 청년을 넣었다고 언급하고 있지

만,18) 경찰이 서사의 결말을 봉합한다는 것은 검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발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한편 양봉하는 사람의 아들이 교과서의 시를 읽는 장면과, 풍요롭고 

정리된 경작지를 달리는 트럭을 카메라가 좇아가면서 라오자오가 다시 

시를 읊는 장면은 현대 중국에 대한 예찬으로 나타난다.  

 

만약에 나의 조국이 바다라면, 나는 한 마리의 물고기다. 헤엄을 치고 

또 치니 얼마나 즐거운가!

만약에 나의 조국이 큰 길이라면, 나는 한 대의 차다. 운전하고 또 운

전하니 얼마나 즐거운가!

만약에 나의 조국이 큰 나무라면, 나는 한 잎의 나뭇잎이다. 흔들리고 

또 흔들리니 얼마나 즐거운가!19)

또한 매혈을 하다 잡혀온 수용소에서 라오자오와 중년의 여자가 나누

는 대화와 수용소의 관리가 부랑자를 상대로 연설을 하는 장면, 식사와 

목욕을 하는 장면 등은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로 이어진다.

라오자오: 우리 여기서 못나가는 거죠?

18) “電影局審查劇本的時候, 也提了一些要求. 就是負面人物太多, 正面人物太
少。電影局希望有那 麼幾個正面人物在裏面,平衡一下這種人和人之間的關系
。……開拍前, 我們做了最後一稿調整, 加了兩個人物:一個是夏雨扮演的那個騎
車走  西藏的小夥子, 一個是孫海英所演的警察。夏雨那個人物我加上後挺喜歡
的, 這個人物本身也是我們旅程中最常見到的。” 張楊, <拍給更多人看的公路電
影: 張楊訪談>,≪電影藝術≫2(2007), 51쪽.

19) 如果我的祖國是一片大海，我就是一條小魚，我遊啊遊，我真快樂！ / 如果我
的祖國是一條大路，我就是一輛汽車，我開啊開，我真快樂！ / 如果我的祖國是
一棵大樹，我就是一片樹葉，我搖呀搖，我真快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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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자: 지금 여기는 ‘수용소’라 안 부르고, ‘구조센터’라고 불러요. 

지금의 정책은 오가는 건 자유예요.20)

우리는 벌써 여러분의 고향에 있는 관련부처에 연락을 했어요. 공짜

로 여러분들을 차에 태워 데려다 줄 겁니다. 특히 애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어린나이에 도시에서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공

부하도록 하세요.21)

기존의 농민공22)들은 사회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혐의를 받아왔으며, 

이들을 강제로 구금하여 교육하거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등 인권에 대

한 침해가 심했었다. 2003년 6월 국무원은 1982년부터 시행해오던 

<도시 유랑걸인 수용 이송 방법(城市流浪乞討人員收容遣送辦法)>을 폐

기하고, <도시생활 무의탁 유랑걸인 구조관리방법(城市生活無著的流浪

乞討人員救助管理辦法)>을 공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였으

며, 이러한 배경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의 ‘조화로운 사회’가 있다. 

<낙엽귀근>은 이러한 정책으로 운영한 ‘구조센터’를 영화에 끌어들여 

농민공에 대해 달라진 국가의 정책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민

공에 대한 성찰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한계로 남는다.

일반적으로 로드무비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주인공의 성장, 정체성의 

발견, 인생에 대한 성찰 등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정의 과정에서 마주하

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면서 영화는 자연스레 비판과 풍자로 

연결이 되기도 한다. <스틸라이프>에서 보듯이 아내와 일거리를 찾아 

부유하는 한산밍(韓三明)의 여정을 따라 현대 중국이 직면한 양극화와 

위태한 노동자의 삶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코

믹로드무비인 <낙엽귀근>과 <노인요양원> 등의 영화는 주인공이 마주

한 현실의 고단함은 외면하고 공적영역과 가족애로 극복하는 결말을 해

20) 我們是不是走不了？ 現在這裏不叫“收容所”了，改叫“救助中心”。現在的政策
是來去自由。

21) 我們已經和你們家鄉的有關部門取得聯系, 免費提供車票把你們送回去, 特別是
你們這些帶小孩的, 小小的年紀就成了城市的盲流, 趕緊回去讀書啊, 是不? 

22) 1980년대 호구제를 이용한 인구이동 통제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는데, 이를 ‘맹류(盲流)’라고 지칭하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1990년대부터 ‘농민공’으로 일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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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조와 확산으로 연결된다. 영화가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 부

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들의 신분에 대한 고민의 여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양이 이에 대한 의식은 분명히 있었던 듯하다. 

이것은 일종의 블랙코미디이다̇ ̇ ̇ ̇ ̇ ̇ ̇ ̇ ̇ ̇ ̇ ̇ ̇ . 나는 영화를 비통하게 찍고 싶지 않

았다. 소시민 라오자오의 고생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긍정적이고 낙

관적인 태도를 통해서 농민의 소박함과 고집스러움의 열정을 두드러

지게 하고 싶었다. (강조점 필자)23)

그의 발언에서 보듯이 농민공에 대한 부담은 ‘블랙코미디’의 단어를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블랙코미디는 영화에서 ‘타이어’24)로 재현된다. 

블랙코미디가 단순하게 비극적인 것을 희극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장양은 알고 있지 않을까? 장양의 고민은 코믹로드무비

에 친구의 시체를 짊어지고 고향으로 가는 농민공의 기사에서 흥미로운 

영화의 서사를 떠올렸지만, 이와 동시에 농민공의 신분이 주는 압박에 

대한 해답을 ‘타이어(블랙코미디)’라는 핑계에서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

다. 그의 코믹로드무비는 ‘블랙코미디’에서 ‘코미디’만 가져왔지, ‘블랙’

의 비판의식까지 가져온 것은 아니다. 비극을 희극으로 승화하는 이면

에는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이 존재해야한다. 장양은 농민공을 

희화화하고 노인을 낭만적 판타지로 포장하면서 상업성에 공을 들였지

만, 정작 이들이 지니고 있는 고민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데 소홀히 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그의 영화가 지닌 한계로 지적된다.

23) “這是一種黑色幽默。我不想把電影拍成悲悲切切的樣子。我希望通過老趙這個小
人物來表現一種積極樂觀，苦中作樂的態度，突出農民身上的質樸和執著的勁頭。” 
http://ent.sina.com.cn/x/2007-01-09/08221402467.html, (2013, 2, 18)

24) “雖然一開始堅持把它定位為黑色幽默的風格, 但具體是什麽樣的感覺我一直在
找。直到寫“大輪胎” 那場戲時, 我覺得找到了這個感覺, 找到了整部電影的氣
質。這個電影應該有很浪漫的氣息在裏面。” 張楊, <拍給更多人看的公路電影: 
張楊訪談>, ≪電影藝術≫2(2007),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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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요양원(飛越老人院)>의 노인 라오거(老葛)

현재 중국에서 노령화의 증가 속도는 심각하다. 2011년 말 중국 60

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1.85억 명으로 총 인구의 13.7%를 차지하며, 

2013년에는 2억을, 2033년에는 4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향후 20년간은 매년 천만 명의 노년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25) 노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문제의 출현은 가족과 사회의 문제를 벗

어나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중

국 정부는 노령화를 대비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양

로사업과 실버산업을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광고를 통해 효와 가

족의 가치를 환기시키면서 가족의 노인부양을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새로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 18조를 통해 부모를 괄시하거나 홀대

하지 말아야 하며, ‘자주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뵐 것(常回家看看)’을 

규정26)하고 있다. ‘常回家看看’은 1999년 중국 대표 국영방송국(CCTV)

의 춘제완후이(春節晩會, 설날 특집 프로그램)에서 처음 발표된 곡으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하고 있다. 이후 2007년 5월 

베이징 방송국에서는 이 노래의 제목으로 33부작 TV드라마를 제작하

였다. ‘자주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자(常回家看看)’의 유행은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부채의식이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입김도 작용했으

리라 짐작된다. 설날이 되면 전파를 타던 이 노래가 2013년 제정된 ‘노

인권익보장법’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국가

적인 이슈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영화계에서 노인을 소재로 한 영화

의 제작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영화의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 젊은층

25) 白雲, <他們給天空撒下一片絢爛——銀幕內外的“老齡化社會”>, ≪新天地≫
8(2012), 7쪽.

26) 흔히 ‘常回家看看’ 법으로 불린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
asp?page=1&gCode=kmi&arcid=0007329364&cp=nv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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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보니, 이들 세대와 연관되거나 혹은 선호하는 장르의 제작에 머물

고 있다. 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기

획과 동시에 흥행실패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한다면 장양의 <노인요양원>은 단순히 그의 노인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국가적 이슈로 전환된 ‘노인의 고령화’를 스크린으로 끌어들이는 

그의 적절한 시류의 포착27)에 있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서 장양의 <노인요양원>은 영화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영화가 담지

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과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

다28). 

<노인요양원>에서 나타나는 주된 공간은 두 군데이다. 한 곳은 영화

의 중반까지 제시되는 ‘관산요양원(關山老人院)’이며, 또 다른 곳은 요양

원을 떠나 TV프로그램 <슈퍼체인지(超級變變變)> 공연 참가를 위해 톈

진(天津)으로 가기까지 여정의 공간이다. 요양원이란 공간에 대한 정의

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바로 나타난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요양원

27) “이 이야기는 시나리오 작가 친구들과 <낙엽귀근>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
다가, 갑자기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
지 할머니들이 요양원을 벗어나 바다를 보러가는 것이었다. 당시 순간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주제에 주목하여 영화를 찍으려는 사람은 없다.” (這個故事，是和幾個編劇朋
友在聊≪落葉歸根≫劇本的時候，突然產生的一個想法，就是覺得應該有一個關
於老人院的故事，一幫老頭、老太太從這個老人院跑出去看大海。當時的一瞬
間，我就覺得這個故事非我莫屬。現在在國內還沒有人去關註這樣一個話題，去
拍攝這樣的一個電影。) 張楊, <堅守或飛越之途——張楊訪談>, ≪電影藝術≫
4(2012), 53쪽.

28) 2012년 5월 18일 베이징대학 영상극연구센터(北大影視戲劇研究中心)에서 
尹鴻, 夏學鑾, 刈間文俊, 李道新 등의 영화전문가와 감독 장양이 참석한 가운
데 <研討≪飛越老人院≫，關註社會老齡化> 제목의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영화가 현재 사회의 노령화 문제를 예술의 초점
으로, 노인이 갈망하는 자유와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의 소리를 남김없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렬한 리얼리즘 정신과 온화한 인문의 정서를 가
지고, 영화예술의 사회적 관심과 사회문제의 예술적 표현을 위하여 좋은 본
보기를 세웠다.” (專家普遍認為，該片以當前社會的老齡化問題為藝術焦點，傾
訴了老人渴盼自由、渴盼理解的心靈之聲，具有強烈的現實精神和溫暖的人性情
懷，為電影藝術的社會關懷和社會問題的藝術化表達樹立了很好的樣板。) 
http://www.art.pku.edu.cn/xydt/xykx/29031.htm, (201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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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문 틈을 통해 정면을 바라보는데 문이 닫히는 장면, 라오거가 요

양원에 오면서 육중한 대문의 앞에서 서 있는 모습과 틈이 난 대문을 

통해 조심스레 요양원의 안을 살피는 장면에서 그러하다. 요양원의 이

미지는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 날 곳이 없는, 삶의 마지막 공간이

다. 그러기에 요양원은 삶과 죽음의 경계이며, 노인들이 이곳을 벗어나

고자하는 하나의 동기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나타나는 요양원의 공간은 시종 밝고 즐겁다. 장양은 요양원을 두 가지

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양원 안에서 만큼은 현실적인 공간을 판타

지의 공간으로 치환한다. 이러한 판타지의 공간이 이질적이지만 불편하

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암시가 카메라의 구도에 의해 심심

찮게 포착되고, 감독이 현실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안도감에서 유발

된다. 또한 판타지가 제거된 사실적인 요양원이 104분의 러닝타임동안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

실(불편한 진실) 때문이기도 하며, 오프닝에서 라오조우의 공연 이전에 

잠깐 동안 늙고 나약하고 병들은 노인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러한 것의 반증으로 짐작된다. 

그런 점에서 같은 시기에 노인을 소재로 한 쉬안화(許鞍華)의 <심플

라이프(桃姐)>(2012)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 중풍으로 요양원에 들어간 

타오제(桃姐), 그리고 그런 그녀를 문병 가는 로저. (밖의) 세상에 있었

을 때는 몰랐던 서로에 대한 ‘몰이해’가 요양원(죽음)/세상(삶) 등으로 

대별되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노인요양원>에서는 서로에 대한 소통은 적어도 여정의 목

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장양은 경계를 넘나들면서 만

들어 내는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들의 단절에 더욱 공을 들였다. 

보호자에게 톈진에 가는 것을 표결로 부치는 장면에서 보호자와 노인들

은 커튼과 문에 의해서 분할되어있고, 카메라는 이들을 항상 스크린의 

양 극단에 배치한다. 생사의 경계인 요양원에 선 노인들, 자식들과 이루

어질 수 없는 단절의 복구는 적어도 요양원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장양(張揚)의 로드무비에서 나타나는 여정과 현실의 간극 고찰(박춘식)ㆍ199

다. 그러나 이런 돌파구의 부재는 여정을 떠나는 계기가 되며, 여정의 

과정에서 라오거와 자식과의 화해는 현실에서 예정된 것으로 암시된다. 

이러한 믿음의 근원은 카메라의 구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던 현실의 공

간에서 기인한다. 즉, 장양이 요양원의 공간을 판타지로 재현하더라도 

결국은 판타지를 깨고 현실의 공간으로 돌아와 자식과의 화해를 한다는 

믿음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양원 밖의 현실에서도 판타지는 

지속되며, 이들의 화해에는 ‘참새’의 대사를 통해 나타나는 감정의 과잉

이 자리하게 된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늙었지. 아버지와 아들이 나무아래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 아버지가 물었어. 

“저 나무위에 있는 게 뭐지?” 아들이 말하길 “그건 참새예요.” 좀 있

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어. “저 나무위에 있는 게 뭐지?” 아들이 신문

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냈지. “아버지 어디 아파요? 내가 벌써 말해줬

잖아요. 그건 참새라고!” 아버지가 일기를 꺼내서 아들에게 말했어. 

네가 세 살 때 널 안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네가 나에게 “나

무 위에 있는 게 뭐죠?”하고 물었지. 내가 말했지 “그건 참새야.” 네

가 또 물었어. “저 나무위에 있는 게 뭐죠?” “그건 참새야.” 그랬어. 

그가 나에게 몇 십번을 물어도, 나는 매번 너무 반가워서 귀찮아하지 

않고 말해줬어, “그건 참새야. 날아다니는 참새라고. 기억했어?” 아들

이 듣고 울었지.29)

톈진을 가던 중 몽고의 초원에서 밤을 보내면서 라오거가 들려주는 

‘참새 이야기’를 들은 손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통화를 하도록 하나 

라오거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과 한마디 대화도 시도하지 못한다. 이후 

29) 有那麽一對父子，父親老了，父親和兒子坐在大樹下的一條凳子上，兒子看著
報，父親就問他，‘那樹上是什麽？’兒子說‘那是麻雀’，過了一會兒，這父親又問他
‘那樹上是什麽呀？’兒子有些不耐煩了，‘那是麻雀！’第三次，父親又問兒子，‘這
個樹上都是些什麽呀？’這兒子把報紙一扔，生氣了，‘你是不是有病啊，我都告訴
你了，那是麻雀！’父親掏出一本日記本，跟他說，你三歲的時候我就抱著你，也坐
在這，你問我‘那樹上是什麽呀？’我說‘那是麻雀’，你又問我，‘那樹上是什麽呀？’
‘那是麻雀’就這樣。他問了我幾十遍呢。每次我都高興的不得了，我都不厭其煩的
跟他說，‘那叫麻雀，會飛的小麻雀。記住了嗎？’這兒子聽了，他哭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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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슈퍼체인지>에 출연한 라오조우가 일본에 시집간 딸과 연락이 

끊긴지 8년이 되었는데, 죽기 전에 찾고 싶다며 흐느끼자 TV를 시청하

던 라오거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자간 갈등의 해소를 암시한다. 

영화의 전반에서 라오거 부자의 조우는 몇 차례 나타나는데 그치며, 여

정의 과정에서도 이들 부자의 내면에 대한 포착보다는 ‘참새이야기’와 

감정의 과잉에 기탁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로드무비는 여정의 과정에서 여러 공간을 이동하며 만나게 되는 사람

과 사건을 통해 어떤 자각이나 의미, 이해, 소통을 터득하는 것을 말한

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라오거와 아들이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과

정이 필요하며, 이들은 여정의 선상에 동일하게 놓여야한다. 그러나 라

오거와 아들은 여정에서 만날 수 없으며, 아들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공익영화의 이미지다. 수확을 맞이한 트랙터와 같이 달리고, 들판에 가

득한 해바라기, 초원을 달리는 말의 군집, 초원에서의 피크닉, 몽고바오

에서 맞이하는 파티, 톈진에 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고속전철과 고층빌

딩. 이 중에 가장 압권인 것은 요양원 원장과 노인의 자식이 노인들의 

버스를 쫒으면서 나누는 대화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자주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자(常回家看看)’는 정부 구호의 되새김이다.

 

우리들 부모님은 지금 연세가 일흔 정도 되시죠? 만약에 이십년을 사

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제 기준으로 말하죠. 전 매년 설날에 며칠

만 부모님에게서 지내요. 사실 5,6일 정도예요. 그러나 매일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은 두세 시간 정도죠. 5,6일이면 열 몇 시간이죠. 이십

년이면 이백 시간이 좀 넘는데, 생각해보니 무섭네요. 항상 이십년이

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니, 우리가 부모

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지 십 며칠 밖에 안 되네요.30)  

30) 我們的父母現在都有70歲左右了吧，我們假定他們還能活20年，以我來說吧。
我每年只有春節那幾天能回家過，其實也就是五六天，但是，每天真正跟父母在
一起的時間，也就是兩三個小時，五六天是十幾個小時，二十年是兩百多個小
時，想想就覺得可怕，總覺得20年還很長，可是這麽算下來，我們跟父母在一起
的時間就只剩下有十幾天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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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대 중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은 고스란히 신혼부부와 그

들 부모의 몫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요양원>에서 부자간 반목의 원인

으로 제시되는 ‘주택’ 문제는 가장 시대적인 화두이기도 하다. 오프닝에

서 라오거가 사별한 후처의 집에서 나오면서 그 자식에게 넘겨주는 집 

열쇠, 라오거의 결혼한 손자부부가 무주택으로 인해 각자 부모의 집에

서 생활하는 것, 라오거와 아들간의 갈등의 원인인 주택, 요양원의 실성

한 라오진(老金)이 아들에게 집을 못주겠다고 외치는 장면이 그러하다. 

그러나 주택(집)에는 적어도 ‘재산’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장양이 지적하는 재산적인 가치에는 압축성장의 그늘이 자

리하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발전된 중국의 이미지만 제시된다. 둘째, 주

택은 물질적인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족애’의 공간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보금자리이지만, 영화에서는 애초부터 배제되어있다. “나는 돌아

갈 집도 하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31)라

는 탄식을 쏟아내는 라오거의 말에는 가정에 대한 회한이 담겨있지만, 

영화에서는 더 이상 공명을 일으키지 못한다. 

라오거가 가지고 다니는 난 화분은 노인의 ‘가족’과 ‘소외’를 상징한

다. 그의 말대로 후처와 사별한 다음날 그리고 자식이 양로원에 찾아온 

날 화분은 깨어지고, 라오조우의 배려로 난은 다시 쇠로된 화분으로 옮

겨진다. 라오거는 새로운 가족(요양원)의 품으로 들어갔으며, 자식과의 

화해는 난에서 피는 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과 앞서 언급

한 카메라의 구도는 정작 영화의 서사와 조화를 맺지 못하고 괴리되어

있다. 전반부 요양원의 판타지가 요양원 밖을 나온 후에도 지속이 되면

서, 즉 판타지에서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요양원 노인들이 큰 가족

을 이루면서 활기차게 사는 요양원의 판타지는 희화화되는 대상으로 전

락한다.

31) 我是一個無家可歸的無路可走的人了，你說我活著我還有個什麽意思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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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는 말

장양의 로드무비인 <낙엽귀근>과 <노인요양원>은 코미디와 판타지를 

끌어들이면서 상업성을 강화하였지만, 그의 영화 특유의 따뜻한 감성은 

변함없이 나타난다. <낙엽귀근>의 라오자오는 소시민들과 경찰의 도움

으로 친구의 시체를 고향까지 가져가고, <노인요양원>의 라오거는 아들

과 화해하면서 마무리 된다. 그러나 기존의 그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일

반적인 소시민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두 편의 영화에 접

근한다면, 로드무비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여정은 현실과의 사이에서 간

극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간극을 들여다봄으

로써, 장양의 로드무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농민공과 노인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농민공

과 노인을 서사로 소환하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놓지 않는 것 같

으나, 사실은 이들을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

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고민과 삶은 외면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싶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은 영화에서 나타나지 않으

며, 이로 인해 이들 신분에서 유발되는 문제의식은 처음부터 봉쇄되어

있다. <낙엽귀근>에서는 농민공 라오리우가 생전에 라오자오와 함께 일

하던 공사판의 공간과 그들의 고민이, <노인요양원>에서는 그들이 요양

원에 오기까지 자식과의 불화와 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드러나

지 않는다.

둘째, 조력자의 등장과 감정의 과잉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낙엽귀

근>에서는 경찰이, <노인요양원>에서 부자간의 갈등에는 손자가 개입

하면서 해소된다. 그리고 ‘참새 이야기’와 TV에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의 과잉이 형성된다. 현실의 삶에서 항상 타자이자 객체인 이

들은 정작 영화에서도 자기 삶의 문제에 주체로 우뚝 서지 못한다. 또

한 <노인요양원>에서 라오거 부자간 갈등의 해소가 감정의 과잉에 기

탁하는 것은 개연성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영화의 완성도에 균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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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셋째, 여정의 과정이 현실과 이질적이며, 친정부적인 이미지가 과도하

게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들은 왜 여정을 떠났는가? 여정의 정착지는 어

디인가? 다른 질문이지만 동일한 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두 편의 영화에 던진다면,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는 답을 얻게 된

다. 농민공과 노인의 삶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여정의 동기와 목적지가 떠

오르기 때문이며, 이는 장양이 담아내는 여정이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현

실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정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장면들은 이 영화의 정체성이 사회적 약자를 통해 투영되는 사회적 모순

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정부를 위한 계몽적 입장에 선 것이 아

닌지 의문이 든다. 사회부랑자를 위한 ‘구조센터’와 ‘자주 집에 가서 부모

님을 찾아뵐 것(常回家看看)’의 국가 시책을 전시하는 것과 공적인물(경

찰, 공무원)의 등장이 그러하다. 또한 <낙엽귀근>의 라오자오가 시를 읊

으면서 나타나는 대지의 평온한 이미지와 <노인요양원>에서 톈진을 가는 

도중 포착되는 발전된 현대 중국의 이미지가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장양의 로드무비에서 나타나는 코미디와 사회적 약자의 

소환은 상업성의 극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영화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영화의 숙명을 상기한다면, 단지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장양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정당성

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양의 영화가 안고 있는 상술한 

세 가지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상업적이고 정서적인 소비로만 접근한데

서 파생된 문제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장양은 상업성

에 종속된 영화의 속성만 고려하고, 영화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메시지

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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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riting had research subject as Zhang Yang's movies 

titled <Getting Home(落葉歸根)>(2007) and <Full Circle (飛越老人

院)>(2012). Two pieces of movies are roughly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movies in a sense of having commercially consumed 

a social issue, which is caused by migrant workers and aging, 

with the use of road-movie genre. This study was progressed a 

research with paying attention to this point. 

First, it considered the process that socially underprivileged 

people such as migrant workers proceed with being included in 

the mainstream narrative. It clarified that the combination of road 

movie and comedy is proceeding with solidifying position as one 

new trend while illuminating the process that migrant workers, 

who had been addressed realistically, are divided into a character 

of comedy and are again mixed with road movie. 

Second, a gap could be confirmed to be created between 

journey and reality shown in a movie due to the combination of 

road movie and comedy. And it examined how socially 

underprivileged people were commercially played a variation to 

be applied. 

At the same time, it could confirm that there is reality outside 

journey in a sense that therapy of being mobilized by family love 

is proposed as solution rather than complaining abou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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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ōshi Sōjichū kō - kōsen o shudai toshite" 老子想爾注考 

- 校箋を主題として.  Waseda daigaku daigakuin 

bungakukenkyūka kiyō 早稻田大學大學院 文學硏究科紀要 

13 (1967): 1-20.

Ge Hong 葛洪 (283-343). Bao pu zi 抱朴子 (The Master Who 

Embraces Simplicity).  In Xin bian Zhuzi jicheng 新編諸子

集成 (Newly Edited Integer of Philosophers). Taibei: 

Shijie shuju, 1978.

Hachiya Kunio 蜂屋邦夫. “Sōshi shōyoyū hen o meguru Kaku 

Shō to Shi Ton no kaishaku” 莊子逍遙遊篇をめぐつて郭象

と支遁の解釋. Hikaku bunka kenkyū 比較文化研究 8 

(1967): 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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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64) came to the throne, the project was resumed. Zhengtong 
Dao zang was first printed in 1444 or 1445.  It included 5305 juan 
(480 han). During the Wanli 萬歷 period (1573-1620) a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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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제요〉

본 서지목록(Bibliography)은 195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는 시기에 

발행되어 학계에 주목받고 있는 도가사상과 도교에 관련된 동, 서양의 

대표적인 저서와 학위논문, 단편 논문 및 각종 학술잡지 가운데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발간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정리한 것

이다. 국내에서 발표된 자료가 빠지는 등 비록 완벽한 형태로 집대성되

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이 자료가 참고문헌(Reference) 목록으로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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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물류정책 추세와 대내외 물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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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나오며

1. 들어가며 

현재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은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세계화이다. 세계

화가 진행 될수록 사람․재화․자본․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

가 되어, 국경이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의 흐름을 타고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기적적인 고

성장을 이루고 있다.1)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제조업 활성화, 중

국의 자국개발확장, 외자유치 우대정책 등의 성공으로 2010년도에 이

미 국내총생산액(GDP)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 

큰 국가로 성장하였다. 중국경제의 상징으로 각광받는 연해지역의 발전

은 중국 전체경제를 견인해왔다.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 높은 기술력

*  본 연구는 2012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제무역물류연구소 객원연구원(주저자),
   (kijihi0@hanmail.net)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자상거래무역학과 부교수(교신저자), 

 (bearson@gn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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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엔지니어가 풍부함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경제침체는 전세계로 확대되어 소비와 

수요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수출지향적 발

전모델로서는 더 이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노동비용의 상승, 원자재가격의 폭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 

폐지 등의 영향으로 투자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

재의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와 산업경쟁력의 유지가 향후에는 많은 어려

움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의 ASEAN 주요국들

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중국정부는 내수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 산업구조가 전환중인 상태에서 선진국이 

위안화 절상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현재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산업

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은 비용이 다소 

높은 연해지역에서 생산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은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 내륙지역에서 생산 그리고 연해지역 남부에서 산업의 고도화를 실

현하기 위해 쇠퇴산업을 인근 또는 중국 내륙의 후발지역으로 이전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맞이하는 “환조전략”1)을 추진하고 있다. 연해지역

의 발전모델을 내륙지역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해서는 연해지역과 내륙지

역을 연결하는 전환활동과 관련된 물류연계망의 구축과 그에 따른 교통

인프라건설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측면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

서 중국정부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을 연결하는 물류기반시스템의 재편과 효과

적인 물류발전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해외에서 자원과 부품 등을 수입하고, 가공한 제품을 다

시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중국 비즈

니스의 기본구조가 자국시장의 발달에 따라 점차 변화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상품판매가 급증하고, 큰 발전가능성을 지닌 거대한 규

모의 내수시장에 시장수요를 채우기 위한 개발․생산․판매거점으로서 중

1) 새장 속의 새를 대체한다.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을 도태하는 방법의 하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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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더함으로써 전세계 기업이 중국으로의 직접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함에 따라 외국계 제조기업에

게 적합한 정도의 수준 높은 물류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중국 전역을 커버 가능한 규모로 고품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

는 판매유통망 및 물류수송망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경제발전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

진하는 중국의 대내전략과 외자유치라는 대외전략상의 고려사항을 근거

로 두개의 전략을 복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하는 물류인프라 정비와 복합일관운송시스템 구축은 그 중요성이 대단

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중국의 물류환경에 대해 시기별로 발생되는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중국의 물류정책 변화추이를 분석하

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경제시대에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물류정책 추세에 주목하여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향후전략으

로서의 대내외물류통합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물류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의 국내물류 정책 추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하기 전(1949-1978

년)에 중국은 집권도가 높은 계획경제관리체제에 있었으며, 국가전체 

경제의 운영은 엄격한 계획관리 하에 있었으며 현대적인 “물류”의 개념

은 중국에 도입되지도 않았었다. 따라서 물자의 조달․수송․보관․포장․가
공․배송 등 “물류”의 각 단계에 대해서는 계획된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

하여 기업이 자율경영을 할 여지가 없었다. 

계획경제체제하에 구축된 물류관리방식은 사회의 요구에 맞지 않았고 

경제발전을 방해했다. 정부가 당시 사회물자 공급상황을 파악하고 일정

한 범위 내에서 과부족을 조정하며 사회의 공급을 비교적 안정된 상태

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업무가 종적으로 각각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중복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생산․유통․판매 등 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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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가 상호연계 되지 않아 재고량이 많은 물자의 회전속도는 느리고 

자금소요도 비교적 많았다. 자원할당 및 공급체제의 구축은 행정구역에 

따라 행해지고 있었으며, 물류활동의 주요목표는 국가의 지령에 의한 

계획할당지표의 확실한 실행이고, 물류의 경제효과는 부차적인 목표로 

여겨지고 있었다. 물류활동의 영역은 상품의 창고보관과 수송에 한정되

어 있었으며, 물류프로세스는 상호연계가 안되어 경제효과는 낮았다.2)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물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92년 

상업부(현재 상무부)에 의한 통지 "상품물류(배송)센터 발전건설에 관한 

의견"에서 부터이다. 중국에 물류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지 아

직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의 물류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져있어 산업으로서 중국의 물류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하지만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1953년부터 중국정부는 경제 5개년 규획에 따라 교통관련 인프라정

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로인프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광대한 국토를 가진 중국의 교통․수송 인프라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서부대개발과 동북경제 진흥으로 도

로망이나 항공수송망이 급속히 정비되어 도로의 총연장길이는 비약적으

로 확대되었지만 그 정비수준은 국토면적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고 지역

간의 서비스격차는 크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물류를 처리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 중국기업의 국내화물운송은 각 기업의 물류부문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물류전문사업자가 발전하여 있지 않았었다. 물류관련사업을 

다루는 기업이 보유한 차량, 창고 등 하드웨어는 고도화가 지연되어 있

었고, 적재․취급부실이나 빈번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중국상무유통그룹 유통․물류 정책실 (2006) "한중일 물류 보고서 (한중일 유
통 및 물류에 관한 공동 보고서) 중국편,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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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국 현대물류 발전촉진 정책 및 방침

년 도 정책 및 의견

2001

"중국 제10차 5개년 규획"

"중국 현대물류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

"운수기업 발전 종합 물류서비스 추진 관련 의견"

"물류술어"

2002
"중국 컨테이너 운수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

"외상투자 물류기업 시범사업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4

"중국 현대물류산업 발전추진에 관한 의견"

"중장기 철도망 규획"

"도로운송조례"

2006

"중국 제11차 5개년 규획"

"전국 연해항구 분포 규획"

GB/T 20523-2006"기업물류비용 구성과 계산"

"물류술어"수정판

2007

"서비스산업의 가속발전에 관한 의견"

"종합교통망 중장기 발전규획"

"식량 현대물류 발전규획"

"전국 내하항로와 항만 분포 규획"

"전국 도로 주요 분포 규획"

"현대 교통산업의 발전 촉진에 관련 의견"

"도로화물 운송스테이션 야드 관리규정"

2008

"새로운 중장기 철도망 규획"수정․조정

"중국 도로교통 관리조례"수정판

"중국 수로운송 관리조례"수정판

"물류단지 분류와 기본요구"

"중국 유통영역의 현대물류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택배시장 관리방법"

2009

"중국 수로운수 서비스업 관리규정"

"농촌 우정물류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물류산업의 구조조정 진흥규획"

"중국 제12차 5개년 규획"

2010 "농산물 냉연물류 발전규획"

2012
“유통체제 개혁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

“중국 수로운송 관리조례”수정판

자료: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통부 등

경제발전과 함께 중국물류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표-1과 같이 정부기

관에서 촉진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먼저 2001년 3월 전국인민대

표대회 제9기 분기회의에서 채택된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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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5개년 규획요강"3)에서 현대물류를 힘차게 발전하는 새로운 서

비스업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지침서로서 물류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 처음

으로 5개년 규획에 포함된 것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중국 현대물류 발

전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4) 공포에서, 물류의 중요성, 정부의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물류산업에 대해 각 지방이 시장을 폐쇄하는 경향이 강하

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폐쇄, 독점을 타파해 나가는 것과 물류인프

라를 건설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WTO

가입 후의 물류산업의 정책목표, 법규, 인허가를 결정했으며, SCM 

(Supply Chain Management)과 TPL(Third Party Logistics)의 도입촉

진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국물류방식을 가리키는 “국가표준물류조

건”5)을 발표하여 물류, SCM, TPL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물류활

동의 기본적인 개념, 작업, 기술장비, 관리 등의 기술용어를 정의했다.

2004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부․위원회6)가 "중국 현대물류

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인 ①현대물류 발

전에 유용․양호한 환경조성, ②현실에 맞게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물류

산업의 발전을 촉진, ③기초적인 업무를 강화하고 현대물류 발전의 버

팀목을 제공, ④현대물류 업무에 대한 계획을 강화하고 관리를 개선하

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요청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상무부 등 13개 정부부처와 중국물류채구연합회, 중국교통운수협회가 "

전국 현대물류 업무부서간 연합회"를 시작하였다. 연합회의 주요기능은 

물류발전정책을 제시하는 “전국 현대물류 발전계획”과 연계하는 것과 

중요한 문제를 연구․해결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중국 물류발전을 추진하는 종합적인 협력체제가 중

3) 5개년 규획은 중국정부가 만든 5년마다의 행동계획으로 그 안에는, 정책, 경
제, 산업, 사회 등 모든 국책에 대한 5년간의 목표가 정해져있다. 1953년 제
1차 5개년 규획 시작, 2006~2010년은 제11차 5개년 규획기간.

4)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철도부, 교통부,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민용항공총국 등 관계 6개 부처 연명으로 발표한 물류개혁정책이다.

5) 중국 물질유통협회 물류기술경제위원회 등[2001] "중국 인민공화국 국가표
준물류술어"Logistics Terms, GB/T18354-2001 국가질량감독검험역총국

6)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철도부, 교통부,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중국
민용항공총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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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 측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중국 제11차 5개년 규획

"요강에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물류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서 ①기

업의 물류 아웃소싱, ②물류전문기업 육성, ③물류표준의 제정, ④물류

인프라의 재편․통합 같은 목표를 명기했다. 또한, 물류배송은 “판매활동

을 지원하는 물류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상업서비스업으로 제시되었다. 

같은 해 교통부가 제정한 "전국 연해항구 분포규획"이 공표되고 전국 

연해 150여 항구를 5개 항만군으로 나누어 8개의 이동시스템을 구성하

고 각 중추항구를 지정해 합리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 했다. 또한 

중국 물질유통협회 물류기술경제위원회는 2006년 "물류술어"수정판을 

공표하고, 국가표준화위원회 등에서 "기업물류비용 구성과 계산"지표가 

나와 중국 물류산업의 표준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2007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서비스업의 가속발전에 관련 의견"에

서 제조서비스를 위해 운수업 우선, 물류의 전문화․사회화 서비스수준의 

향상, TPL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명시했다. 같은 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서도 "종합교통망 중장기 발전규획"과 "식량 현대물류 발전규획"을 

발표하였으며, 교통부는 "현대 교통산업의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 "전

국 내하항로와 항만 분포규획", "전국 도로 주요 분포규획"을 발표를 통

해 교통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또한 제조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 운송업의 우선 발전, 물류측면의 전문화, 사회서비스

의 수준을 높이고, TPL산업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명기하였

다.

2008년 상무부는 "중국 유통영역의 현대물류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을 내고, 국무원은 도로․수로 운송관리 조례의 수정판을, 표준화기술위

원회도 물류단지류와 기본요구 표준화에 의견을, 교통부는 택배업체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 물류전문화, 현대화를 지시하고 있다.

같은 해, 국무원은 2003년에 공포된 "중장기 철도망 규획"을 기반으

로 개정규획을 공개했다. 2008년 개정된 규획은 2020년까지 철도의 총 

영업거리 12만km이상, 복선화율 50% 이상, 전철화율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간선은 여객과 화물의 분리를 도모한다고 되어있다. 철도망 

정비의 진전에 맞춰 철도차량 등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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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또한 새로운 중국철도 황금기를 향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도로 및 수로 운송관리 조례의 수정판도 나왔다.

2009년 "중국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대외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새

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였

다. 무역에 관해서는, 현재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강화라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외자의 적극적인 

도입방법으로 금융, 물류, 교육, 의료, 스포츠 등의 서비스업 국제화를 

도모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같은 해 중국경제의 침체기 탈출을 견인하

기 위해 중앙정부는 10대 중요산업 진흥규획7)을 내놓았는데 그 중 물

류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인 "물류산업 조정 및 진흥규획"8)이 포함됐다.

그 내용을 보면 물류산업은 운송, 보관, 화물운송 대리, 정보 등 각 

산업과 결합된 서비스산업 관련분야가 넓고 직원도 많으며 생산 및 소

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물

류산업의 수준이 낮아 국민경제 발전의 효율성과 이익향상을 크게 방해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4가지 점을 

들었다. ①물류시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물류기업과 생산기

업, 상업무역회사와 협력을 촉진하고 물류서비스의 사회화와 전문화를 

추진, ②기업개편 합병을 가속시켜 높은 서비스수준과 강력한 국제경쟁

력을 갖춘 대형 현대물류기업들을 육성, ③에너지, 광산, 자동차, 농산

품, 의약품 등 중점분야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물류 및 보세

물류 발전을 가속, ④물류산업의 인프라건설을 강화하고 물류표준화․정
보화수준 향상9) 등이다. 또한 중국의 현황을 감안하여 규획에 "물류산

업의 지역별 사업 분포를 최적화 하겠다"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에 표

-2에서처럼 "9대 물류지역", "10대 유통경로"로 전국적으로 지역산업 

분포를 제어, 전국물류 Node 21개 도시와 지역물류 Node 17개 도시

7) 자동차, 철강, 섬유, 장비 제조, 선박, 전자정보, 석유화학, 경공업, 비철금속, 
물류산업의 10대 중요산업 진흥규획이다.

8)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 8호 국무원 물류산업 조정․진흥 규획의 통
지 등 추천

9) 중국인민망, 2009년 2월, http://j.people.com.cn/94476/66015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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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정하였다.

표-2. 중국 물류산업 조정 및 진흥규획

9대 물류지역 10대 유통경로

물류 지역 중심지 동북 지역 - 관내 지구

동부 - 남북 지역

중부 지역 - 남북 지역

동부 연해 지역 - 서북 지역

동부 연해 지구 - 서남 지역

서북 지구 - 서남 지역

서남 지역 - 바다

장강 - 운하

석탄

수출입

화북

동북

산동 반도

장강 삼각주

동남 연해

주강 삼각주

중부

서북

서남

북경, 천진

심양, 대련

청도

상하이, 난징, 닝보

하문

광주, 심천

무한, 정주

서안, 란주, 우루무치

충칭, 청두, 난닝

전국물류 Node

21개 도시

지역 물류 Node

17개 도시

북경, 천진, 심양, 대련, 청도, 제남, 

상해, 남경, 닝보, 항저우, 하문, 광주, 

심천, 정주, 무한, 충칭, 청두, 난닝, 

서안, 란주, 우루무치

하얼빈, 장춘, 바오터우, 우루무치, 석

가장, 당산, 태원, 합비, 복주, 난창, 

창사, 곤명, 귀양, 해구, 서녕, 은천, 

라사

자료: "2009 중국 사업연도보고(계열-물류)", "물류산업 조정과 진흥

규획 통지" 중국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국무원 사이트 등을 참고

2012년 8월 국무원은 "유통체제 개혁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3자물류 발전을 강조했고, 연이어 유통비용 절감 10

조항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상무부는 현대물류기술의 응용과 공동배송 

종합시범을 실시하고, 창고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지도의견을 제시하

였다. 이외에도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철도부, 교통운수부 등 여러 부문

에서 물류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물류관련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의 유치

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산업의 근대화, 경제 사회 및 시장요구의 변화에 정확하

게 대응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물류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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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국제물류 정책 추세

1988년 덩샤오핑이 제시한 선부론10)전략구상 이후, 1992년 남순강

화11)를 계기로 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노선이 확정됐다. 경제개혁․개방을 

계기로, 2001년 WTO에 가입과 함께 외자도입 붐이 일어 내자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은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위탁생산을 시작

으로 조금씩 생산영역과 시장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나

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지속된 경제의 급성장을 거쳐 중국의 경제력은 

GDP기준으로 2005년에 영국과 프랑스, 2007년 독일을 넘어 마침내 

2010년 3분기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6,100달러12)로 선진국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

고 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가공무역이 발전해 수출형 제조업의 생산

량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어 있는 반면, 중국 제

조가공업의 실태는 글로벌공급체인 말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다. 또한 높은 에너지소비는 심각한 오

염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저급산업의 중복건설은 생산능력 과잉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낙후 내륙지역은 물론 연해지역 중에서도 종합

적인 산업집적도가 낮기 때문에 체인의 기능도 아직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09년에 발표된 중국 10대 산업조정 진흥규

획13)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재편과 진흥을 주요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서 10대 산업조정 진흥규획은 전략적으로 새로운 발전산업의 육성

10) 먼저 연해지역을 발전시켜 먼저 발전한 연해지역은 서부개발을 지원한다는 
전략구상이다.

11) 1992년 무한, 심천, 주해, 상해를 시찰하고 개혁․개방 견지와 경제성장의 
가속을 주장한 설법이다.

12) 일인당 GDP는 38,354위안. 중국국가통계국, [2013] '201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보고'를 참고하여 산출. 

13) 2009년, 국무원: ① 경공업, ② 자동차산업, ③ 선박산업, ④ 유색금속산업, 
⑤ 설비제조업, ⑥ 섬유산업, ⑦ 물류산업, ⑧ 전자정보산업, ⑨ 석유화학산
업, ⑩ 철강산업 등 10대 산업 진흥규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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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등 중국 경제․산업의 발전에 기여하

는 새로운 기술․재료․장비의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생산능력 과잉 문

제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테크, 서비스업, 에너지절약, 

환경에 기여하는 기술과 설비를 장려하고, 반면 기술수준이 낮고 경제

적․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제한하여 

수출지향과 내수지향의 공존공영모델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점차 국제분업․지역분업을 개선하고 기존의 노동집약도가 높은 오염

산업에서 기술집약도가 높은 효율산업으로 모델을 바꾸고, 내수확대를 

위해 산업구조를 다양화, 고도화시키고, 보완성을 가지는 새로운 패턴의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서부내륙의 진흥을 위한 첨단산업

을 촉진하면서, 연안부에서는 권장되지 않는 업종도 내륙에서는 권장대

상으로 두고 있다14). 그리고 2007년판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15)과 

연계되어 향후 외자투자 기획 및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수출경쟁력 향상, 균형 잡힌 경제발전모

델의 구축을 위해 2010년 10월 제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에서 

대외개방 수준을 향상하여 "무역은 수출중심에서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

게 중시, 투자는 중국의 외자도입 중시에서 외자도입과 대외투자를 동

등하게 중시, 양 중시에서 양과 질을 중시"라는 전환을 내걸고 있어 중

국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각종 소유제기업의 대외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는 방안이 나타났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양적확대는 물론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대상국가에서도 개발도상국 보다 선진국에 진출하자는 

것이다.

14)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 목록"수정 (2008),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
부령(제4호) 참고.

15) 2007년 10월 31일 공포,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개정판 국가발전개혁위
원회, 상무부령 제57호, 신목록 장려류는 351항목(이전목록에는 257항목에서 
93항목이나 크게 증가)과, 제한류 87항목 금지류 40항목(항목이 이전목록보
다 각각 9항목 5항목 증가했다. ① 장려․촉진 목록: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산
업; 중서부지역 진출; 교통운수업; 서비스업; 금융․문화 오락산업(미디어) 제한
완화. ② 제제한 목록: 중요광물자원, 전통적인 제조업; 수출지향 산업; 부동
산. 참고: 중국 상무부 사이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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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외자 대중국 투자 추이

  

  자료: CEIC (www.ceicdata.com)

그림-1과 같이 외자도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대내 직접투자 확대

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인해 저변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입제품

에서 국내산으로 전환이 진전되어, 무역흑자가 매년 누적돼 국가 외환

보유액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중국정부는 외국 직접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진출 전략의 실시를 가속하기 위해 2004년 7월 상무부와 외교부

가 공동으로 "대외투자 국별 산업지도 목록1"를 발표하고, 그 후 2005

년 10월 "대외투자 국별 산업지도 목록2", 2007년 1월 상무부․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대외투자 국별 산업지도 목록3"을 공포하고, 3

개의 목록을 통해 중국과 경제적인 우방, 주요 교역․전략적 파트너국가

와 중국의 대외투자 장려분야 등 종합적으로 협상 대상 전체 127개국 

(지역영역)를 선정하였다.16) 또한 투자분야를 선택할 때, 농․림․목․어업, 

광업, 제조, 서비스업 및 기타 신흥산업 등을 세세하게 나누어 산업별 

분포를 간소화하고 해외에서 전략적이지 않는 투자와 내부의 충돌을 막

16) 상무부․외교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4-2005 2007에 3차례에 걸쳐 "대외 
년 국가별 산업지도 목록"(대외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http://www.sdpc.gov.cn/zcfb/zcfbtz/2007tongzhi/t20070227_1187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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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기업의 대외직접투자 촉진을 지시하기 위해 상무부는 2009년 "해외

투자 관리방법"을 공포했다. 

그림-2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의 전개과정

자료: 중국 국토전략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제315호

한편 그림-2에서 나타내는 경제발전정책의 전개과정에 따르면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먼저 국가급 경제특구이고 다음으로 

연해지역의 타지역이며 마지막으로 중서부 내륙지역이다. 현 단계에서

는 연해의 남북경제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선두그룹 중에서도 입지가 

변화하고 있다. 경제중심지가 동부연해 지역의 주강 삼각주, 장강 삼각

주에서 푸둥신구(浦東新區), 톈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 저장성 저우산

신구(舟山新區)로 중심이 이동하고 국가급 경제개발구가 정부로부터 국

가의 다음세대 경제엔진의 역할로 중국경제를 견인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엔진 추진이론은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지역간에 서

로 협력하면서 동부연해의 타지역에 파급시켜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중국 제12차 5개년 규획으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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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지역을 진흥하기 위해 내륙지방에 국가급 경제개발구 충칭 량장신

구(兩江新區)를 설치했다. 이어 최근(2012년 8월)에는 간쑤성 란저우신

구(蘭州新區)까지 지정해 새로운 중국의 경제엔진이 탄생하며 경제발전

을 내륙으로 파급시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토가 넓은 중국은 정책적으로 발전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동부연해부와 서부내륙부의 경제격차는 더욱 확대되면서 경제력으로 말

하면 연해는 "선진국"그리고 내륙은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렇게 중국경제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력의 격차 영향으로 

연해에 비해 내륙지역은 교통분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비 상황도 

크게 늦어지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물류운송에 있어서 연해와 내륙의 

격차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연해지역의 외자․내자 기업은 내수판매를 확대하고 생산비용을 줄이

기 위해 ASEAN지역으로의 이전보다 중국 내륙지역으로의 이전이 유리

하다고 중국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생산기업의 내륙지역 이전을 위해서

는 중국 전역으로의 유통은 물론 해외까지 원활한 범세계적 수준의 종

합물류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운송과 국제운송루트가 

연결되는 연해부 도시에서 산업구조의 혁신을 추진하여 표준화된 일반

상품의 생산거점을 내륙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내수확대 진흥정책 하에

서 중서부내륙에서 생산한 것을 연해까지 반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간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게 된 오늘날 글로벌 비

즈니스를 전개하려고하는 기업은 직접 물류망을 구축할만한 여유는 없

다. 전체시스템의 컨트롤과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고객만족과 저비용 오

퍼레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물류업무는 전문물류회사(TPL)와 계약을 맺

고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기업의 중국진출과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에는 수준 높은 물류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물

류지원 교통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최근 외국계 대형 물류기업도 적극적인 사업전개를 보이고 있다. 외

국계 물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규제완화의 진전과 함께 단계별로 진

행되어 왔다. 외국계 물류기업은 진출 시 먼저 외국계 제조․유통업체의 

요청를 받고 진출한 경우가 많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자국계 물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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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외국계 제조․유통업의 물류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배경이지만, 

외국계 물류기업도 당초 그 활동을 제한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국의 자

국계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4. 중국의 대내․외 물류통합 전략

중국은 자국을 세계시장과 연결하고 국제경쟁을 자국에 끌어들임으로

써 산업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지역단위 개

방을 중심으로 단계와 수준을 나누어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로 인

해 중국은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구성되어졌다. 개방

의 진전에 따라 하나의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각 지역 간의 경쟁 속에서 

지역보호주의가 대두되는 경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

제 발전방향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에서 세금우대정책, 저임금 등의 유인책으로 선

진국들의 자본 및 기술이전이 진행되면서, 동부연해지역은 세계의 공장

으로 중국 경제발전을 크게 견인 해왔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설비, 원자재, 반제품 등의 물동량이 많이 

발생하여, 운송산업이 큰 발전을 이루어 중국의 국제물류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일정수준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점차 소비대국으

로서의 지위가 높아져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물류서비스 수요가 확대되

어 세계의 물류센터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광대한 국토

를 가지고 있고, 교통의 중요 노드가 동부연해지역 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송되어 온 화물들은 먼저 해안항만의 중계․보세창고에 적입 

후 주변의 가공공장, 생산업체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로 인해 

경제의 세계화와 시장경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정부의 우대정책과 해

외직접투자의 혜택을 받은 동부연해부와 그렇지 못한 내륙지역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어 이중경제구조가 병존하게 되었다.

또한 연해지역 산업집적지의 환경오염과 에너지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우대가 점차 없어짐에 따라 토지비용과 노동비용의 상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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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잠재되어있는 내륙

지역으로 기존산업의 이전을 촉진시키고 연해지역에서 도태된 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

해서는 연해부와 내륙부 모두에 대해 경제발전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간 국제적인 분업시스템 

구축과 물류네트워크를 만들어 높은 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도 필요하다. 

버논의 다국적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이론에서 ‘신제품이 점차 보급품

이 되는 단계에 이르면 중심지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라고 주장하였듯이 

글로벌 경영전략 또는 현지시장 확보 목적으로 중국에 생산거점 이동이 

최근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동부연해 경제개

발구에서 주변 또는 중서부 내륙으로의 전개가 많아지고, 노동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륙의 원

자재․부품 등 화물의 운송과 내륙에서 완성된 제품 및 원자재의 수송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상운송과 철도 또는 트럭을 조합, 복합일관

운송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산업입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도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운송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근본

적인 이유이다. 중국정부는 내륙부의 발전을 위해 산업입지의 우위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전략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천시(연해부 경제특

구와 동등한 우대 정책) 지리(교통 네트워크의 완비), 인화(저렴하고 충

분한 노동력)의 경쟁력만이 내자기업 투자의 두 번째 열풍을 이끌고 내

륙 경제발전과 산업진흥의 원동력이 된다고 고려하고 있다. 만약 중국

의 이러한 물류전략이 실현되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운송서

비스를 구축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SCM 네트워크망과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과제는 거시적 측면에서 복합일관수송 전략물류

에 관련된 발전정책의 실시, 기초인프라의 혁신과 개선,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와 보급이다. 또한 미시적 측면에서 물류관리 부문에서 수송모드 

간 통합, 화주와 물류기업간 계약을 둘러싼 서비스 수준의 협력 등 여

러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중국 전역에 걸친 복합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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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국의 규제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나오면서

중국은 경제사회의 발전과 미래의 물류수요 증가 및 기업물류서비스

의 질 향상에 대응하여 자원과 제품의 원활한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필

요한 기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은 물류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경제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인프라 문제를 극복하고,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다른 부문의 

제도와 법체제의 미비를 정비․개선하고 연결 수송시스템 기능을 향상시

키며,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에 이르는 합리적인 복합일관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중국의 핵심전략으

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연해에 몇 개의 경제․교통 거점이 구축됐지만,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허브&스포크 방식을 활용

하기 위한 교통거점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

이며 환경부하가 적은 글로벌공급망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시책의 개선, 인프라건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협

력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시각으로 복합일관운송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면, 중국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도

움이 될 것이다. 

중국 내 선진화된 통합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이에 대한 

복합일관운송과 같은 통합물류서비스 부족은 한국 물류산업 및 기업들

에는 중국 시장 진출의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물류

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련해 2012년 중국정부는 내륙수운외자 진입금지 

규정을 발표하는 한편, 국내 택배업에서는 글로벌 택배업체 두 곳에 영

업허가를 내어주는 등 물류시장은 여전히 외자 제한과 개방이 병존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제휴로 현지 물류기업과 협력관계를 마련해 중

국 물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준 높은 통합물류서비스의 수급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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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활용하여 중국 진출과 기반 확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물류산업이 급성장하는 중국 물류산업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중국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침투하는 전략

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중국물류기업이 외국계 물류업체에 요구하

는 협력조건이 해외네트워크의 확보, 재정의 지원, 선진 관리기법의 도

입 등 중국 물류기업들이 지니지 못한 부분의 보완적인 기능임을 파악

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출 초기에는 한국 제조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및 부품, 소비재 분야 물류를 위한 IT기반의 첨단물

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점차 전문물류서비

스를 강화하고 IT기반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자재의 공급부터 

제품의 배송까지 할 수 있는 일관된 물류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중국내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에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두 가

지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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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s switched to a market economy system, the economy 

was growing rapidly.

Recently, using the traditional export-oriented economic model 

to the global recession, economic growth in China reached a 

limit. Also the Development of Chinese economy has generated 

the local income gap especially between the coastal zon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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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land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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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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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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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은 해외

로 대량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해외 여러 국가와 지역에 대외직

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를 하기 시작했다. 최대의 외국인직

접투자 유입국으로만 인식되던 중국이 최근 들어 세계의 공장에서 글로

벌 자금의 큰손으로 그 역할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단순히 생산자였던 수동적 세계경제 객체에

서 벗어나 시장경쟁자라는 능동적 세계경제 주체로 탈바꿈하는 것을 통

해 기업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1)

다국적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시장에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이는 상황

*  제1저자, 中國人民大學 國際關係學院 박사수료(tigerfromkorea@gmail.com)
** 교신저자,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조교수(sungchul@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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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외투자자본의 유입과는 반대로 중국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지만 그동

안 중국 관련 FDI 연구들은 주로 다국적기업들의 중국시장 투자에 초

점을 두어왔다. 최근 연구들(한병섭, 김병구, 2008; 陈恩，王方方，

2011)을 살펴보면 주로 중국의 경제성장, 외환보유고, 제도변화 등 투

자국 내부요인과 동기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내외부요인이 

상호 연관되지만 한국의 중국자본유치전략 수립차원에서 내부요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외부요인 즉 투자대상국의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대상국의 어떤 요인이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2009년 상하이차의 쌍용차인수사태

이후 주춤했던 중국기업의 대한국투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

황에서 국제경영분야에서 연구되어야 할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에 투자하는 상황과 중국기업들

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대진대출(大進大

出)의 상황에서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천연자원 등을 고루 갖

춘 중국이 왜 대외직접투자에 나서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중국경제

의 부상을 비롯한 경험상 알 수 있는 내부요인을 제외한 투자대상국의 

어떤 요인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였는가를 규

명하는 것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중국자본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차별성을 제시하였

고, 제2장에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 

대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이론과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에 관한 국내외 

주요 문헌들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

서는 연구의 가설과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과 자료출처를 제시하

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하였다. 제6장에서는 주요 연구결

과와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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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현황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대외투자는 2000년까지 일

정한 규모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 대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

하는 走出去(나가자)정책에 힘입어 2002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2009년 역대 최고 수준대비 

21.7% 성장하여 688.1억달러에 달하였고, 누적액은 3172.1억달러에 

이르렀다. 2010년 연간 대외투자액이 처음으로 일본(562.6억달러), 영

국(110.2억달러) 등 전통 대외투자대국을 넘어섰으며,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연평균 49.9% 성장하였다.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미 투자 누적액기준 세계 5위가 되었으며, 개발도상국

으로는 최대의 대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그림 1> 2001-2010년 중국 대외직접투자금액 추이(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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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商務部 等, 2010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UNCTAD에서 발간한“2011년 세계투자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글

로벌 해외투자 총액은 1.32만억달러이고, 누적기준 20.4만억달러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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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기초로 2010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연간, 누적기준 각

각 5.2%, 1.6%차지하는 것으로 5위, 17위를 기록한다. 이는 중국이 후

발주자로서 누적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간 투자액은 크게 증가한 것

이다. 1위인 미국과 비교할 때 21%에 머물지만 2위인 독일의 66%에 

해당하고 3위인 프랑스의 82%에 해당하며 4위인 홍콩의 91%에 접근

해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몇 년 사이 독일을 따라잡고 미국에 이어 2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2010년 주요 대외투자국 투자금액 비교(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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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0년 중국 대외투자금액은 상무부통계, 기타 국가의 투자금액은 

UNCTAD에서 발간한“2011년 세계투자보고서”를 인용

2010년 기준 중국의 연간 투자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나라가 9개이

고, 이들 9개 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84%로 상당

히 집중되어 있으며, 상위 20개 국가의 전체 대외투자액의 92.4%를 차

지할 정도로 중국 대외투자의 절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0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의 주요 대상국을 살펴보면 홍콩은 385.05억 달러로서 

56%를 차지하여 절반이상의 투자가 홍콩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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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0년 중국 대외직접투자 상위 20개 국가(지역)
순

위

국가

(지역)

금액

(억달러)
비중% 주요 업종

1 홍콩 385.05 56.0%
상무서비스, 금융, 도소매, 

교통운수, 부동산, 제조

2
버진 

아일랜드
61.20 8.9% 상무서비스업

3 케이맨군도 34.96 5.1% 상무서비스업

4 룩셈부르크 32.07 4.7% 상무서비스업

5 호주 17.02 2.5% 채광, 부동산, 제조
6 스위덴 13.67 2.0% 제조

7 미국 13.08 1.9%
제조, 상무서비스, 건축, 

채광, 도소매

8 캐나다 11.12 1.6%
채광, 도소매, 제조, 

상무서비스

9 싱가포르 11.19 1.6%

전력/가스/물 생산공급, 

전문기술서비스, 채광, 

상무서비스, 도소매
10 미안마 8.76 1.3%

있다. 주요 투자업종으로는 상무서비스업, 금융업, 도매유통업, 교통운

수업, 부동산업, 제조업 등이다. 2, 3, 4위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

이맨군도, 룩셈부르크인데 각각 8.9%, 5.1%, 4.7% 차지하며, 주로 비

즈니스서비스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맨군

도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 

미국, 캐나다는 각각 2.5%, 1.9%, 1.6% 차지하며 주로 채광업, 제조업,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 자연자원과 소비시장, 기술 등을 획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웨덴에 대한 투자는 2010년 지리(Geely, 吉

利)자동차가 볼보자동차 인수한 것을 비롯해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었

다.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전력, 물, 가스 등 공공서비스와 도소매업

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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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국 7.00 1.0%

12 러시아연방 5.68 0.8%

13 이란 5.11 0.7%
14 브라질 4.87 0.7%
15 캄보디아 4.67 0.7%

16
투르크메니

스탄
4.51 0.7%

17 독일 4.12 0.6%
18 남아공 4.11 0.6%
19 헝가리 3.70 0.5%

20
아랍에미레

이트
3.48 0.5%

합계 635.68 92.4%
자료: 商務部 等, 2010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바탕으로 작성

2010년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448.9억달러로 지난해 보다 

11.1% 증가해 65.3%에 달해 6개 대륙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 주로 홍콩, 싱가포르, 미안마, 태국, 캄포디아, 이란 등에 집중되었다. 

아프리카에 투자는 21.1억달러로, 3.1%를 차지하는데 주로 채광업 등 

천연자원 획득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남아공, 콩고민주공화국, 니제르, 

알제리, 나이지리아, 케냐 등에 투자하고 있다. 유럽에 대한 투자는 67.6

억 달러로 가장 높은 101.6%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투자

에서 9.8%를 차지한다. 주요 투자처로는 룩셈부르크, 스웨덴, 러시아, 독

일, 헝가리, 영국, 노르웨이 등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투자는 

105.4억달러로 전체 투자에서 15.3%를 차지하며, 주로 영국령 버진 아

일랜드, 케이맨군도, 브라질, 페루 등에 집중되었다. 북미에 대한 투자는 

26.2억달러로 전체 투자에서 3.8%로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캐

나다에 집중되었다. 대양주에 대한 투자는 18.9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23.8% 감소하였으며, 주로 호주, 뉴질랜드, 사모아 등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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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0년 중국 대외직접투자 대륙별 구성현황 
대륙 금액(억달러) 증가율(%) 비율(%)

아시아 448.9 11.1 65.3
아프리카 21.1 46.8 3.1

유럽 67.6 101.6 9.8
라틴아메리카 105.4 43.8 15.3

북미 26.2 72.2 3.8
대양주 18.9 -23.8 2.7
합계 668.1 100.0

자료: 商務部 等, 2010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바탕으로 작성

Ⅲ.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국제기업들은 왜 해외직접투자2)를 선택할까? 국제경영학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국적 기업의 해외적접투자 동기라고 한다. 팽선봉, 최

성일(2011)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해외진출 동기는 매우 다양하며 특

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궁극

적으로는 자국내 투자에 비해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일반적으로 시장지향, 

생산효율지향, 천연자원지향,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지향 등 4가지로 

구분한다(임성훈, 2010). 해외직접투자 동기와 결정요인은 아주 다른 

것이 아니며 동기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중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투자국입장에서 내부요인이라고 한다. 다국적 기

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단지 현지시장의 크기, 현지에서의 

2)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직접투자 혹은 해외직접투자로 원래
는 유입, 유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인 동시에 중국이 전통적인 투자유치국인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투자를 FDI라고 많은 연구에서 
표현해왔고 본 논문에서도 동일하다. ODI(outward direct investment) 혹은 
OFDI는 대외직접투자로 중국기업입장에서 외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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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요인 측정 항목

경

제 

요

시장수요
시장규모, 소득수준, 시장성장성, 수입장볍, 

지역시장접근성, 소비자특성과 선호도

생산효율성 숙련 및 비숙련공의 생산성, 부품 및 원자재 

생산효율성, 현지에서 존재하는 천연자원만은 아닐 것이다. 노사관계의 

안전성, 시장거래의 투명성, 정치적 안전성, 파견 경영자들의 현지 생활

여건 등도 투자입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이다. 

그 외에도 해외직접투자는 유치기업 또는 대상국(Host Country)의 

입장에서는 투자재원의 조달,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근대화, 고용확대,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국제경쟁력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국

(Home Country)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국 및 주변국의 판매시장개척, 

필요자원 확보,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 이용, 투자대상국의 행정적, 재정

적 인센티브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기업의 이윤창출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

적 요인측면에서의 직접투자 결정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책적 요인, 사업편의 등이 있다. 정책적요인은 현지국의 사회

정치적 안정도, 현지정부의 기업정책, 민영화정책, 현지국의 투자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이 해당하며, 법제도와 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투자환

경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사업편의는 현지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

진활동, 조세감면, 현금보조금과 같은 투자인센티브, 파견 경영자의 자

녀교육을 위한 외국인학교 운영, 외국인 전용 주거지, 회계투명성과 관

료주의와 같은 기업경영환경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들 3가지 요인은 

투자결정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제기업은 투

자입지를 선정할 때 경제적 요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Guisinger S. 

1992).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충족되었을 때 다른 요인의 조건을 

따져서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오히려 경

제적 요인보다 정책적 또는 사업편의 요인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도 있

다. 국제기업이 투자입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는 결정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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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용, 교통/통신/공공설비 사용요금, 금융비용

자원부존도 석유, 가스, 광물, 원재료, 농지, 관광자원
전략적자산습득 기술수준, 경영노하우, 브랜드, 유통채널

정

책

요

인

사회정치적안정 국가위험도, 사회정서
노사안정 노조 섭립현황, 노조성향

민영화정책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정책
법률체계 지적재산권, 노동법, 조세행정, 기업신설 규정
국제협약 조세협약, 투자협정, FTA

사

업 

편

의

투자촉진활동 이미지제고 및 마케팅/홍보활동
투자인센티브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생활편의환경 외국인학교, 주거, 문화생활, 치안
기업경영환경 회계투명성, 관료주의, 부정부패
사후투자관리 민원/고충처리

자료: 임성훈, 전략적 외국인투자마케팅, 학현사, p.8. 2004 재작성

 

2. 중국 대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다국적기업의 중국시장투자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중국기업의 대외투

자 관련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중국

기업의 대외직접투자 동기 규명, 대외투자 현황 제시, 중국정부의 대외

직접투자 관련 제도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중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주된 이유 중, 첫

째는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가 늦게 시작되었고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외직접투자는 주로 선진국의 다국적기

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학계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셋째는 체계적

인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화섭(2004)의 연구에서 중국기업들이 대외투자를 하게 된 배경을 

경제환경, 산업정책, 기업정책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관련 정책을 세밀히 분석하였으며,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현상과 정

책에 대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

다. 이문형(2005)은 중국 상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대외직접투자의 

특징을 규명했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신규 설립 

방식보다는 인수합병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투자업종은 제조업보다

는 석유 등 자원개발과 무역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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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고용수, 유재현(2006)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급증 원인과 투자 

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급증 원인

으로 자원 확보, 기업 경쟁력 강화, 중국 정부의 대외 영향력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상수(2006)는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정책적 배

경과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실태를 살펴보고 있으며, 하이얼전자의 글로

벌 전략 사례를 통해 글로벌화가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하고 있다. 백권호, 서석흥(2006)은 중국기업 대외직접투자의 발전과정

과 규모, 업종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투자 사례를 

통해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동기를 규명하였다. 정상은(2006)은 중

국기업의 해외진출의 전략적 동기와 해외진출 추이, 업종별 투자전략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기관의 보고서 분석 수준에

서 그치고 있다. 한병섭, 김병구(2008a)의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대외직

접투자를 결정하는 내부(투자국)요인을 체계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외

부요인인 투자대상국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계점

으로 지적할 수 있다. 유사한 연구로 한병섭, 김병구(2008b)는 동기를 

중심으로 투자국의 입장에서 시기별 변화와 지역별 차이에 대해  분석

하였다. 

Cai(1999)는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현상을 투자지역, 투자형태, 

투자경로, 투자동기 등을 분석하였으며, 중국정부의 대외투자 정책을 도

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Wong & Chan(2003)은 중국의 대외직접

투자 정책의 시기별 변화 흐름과 특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투자패턴 상

의 특성과 투자 동기를 설명하였다. 이들의 논문은 시기별 투자제도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단순

한 기술 통계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Wu & 

Chen(2001)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발전을 시기별로 구분한 후 각 시

기별 특징을 서술하고 있으며, 대외직접투자의 산업별, 지역별 패턴을 

제시하였다. Wu(2005)는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푸쉬

(Push)요인과 풀(Pull)요인을 제시하였는데 대외투자유인 요인으로 해외

시장개척, 수출장벽극복, 선진기술습득, 천연자원획득 등을 제시하였다. 

Deng(2004)도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동기와 특징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중국기업들이 대외직접투자를 행하는 동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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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추구, 기술추구, 시장추구, 다각화추구, 전략적 자산추구 등을 제시

하고 있다. Child & Rodrigues(2005)는 시장추구형 대외투자라는 중국

기업의 국제화패턴과 동기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과 브랜드 자산획득을 위한 투자를 행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Buckley 

at el.(2007)은 불완전한 자본시장, 특정 소유권우위, 제도요인 등 3가

지 특정요인을 결합하여 볼 때, 투자대상국의 정치위험, 시장규모, 환율

위험, 지리접근 및 문화접근 등 요인이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와 상관관

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Cheng & Qian(2009)의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

의 ODI의 특징을 검정하였다. 투자대상국을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나누

어 각각 검정한 결과 서로 다른 발전 단계의 그룹에 영향을 주는 변수

특징도 다르고, 두 그룹 모두 자원추구 동기였지만 ODI가 개도국에 대

해서만 수출견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lentino(2010)는 중

국과 인도의 ODI의 각종 동기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Fung, Herrero 

& Siu(2009)은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간의 OFDI의 각종 동기와 영향

요인을 비교하여 중국과 대만은 기술획득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천연자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에서 Cheng & 

Ma(2007)는 중력모형의 일반형식을 이용하여 중국 OFDI의 3년 데이터

를 실증분석 하였다. 程惠芳과 阮翔(2004)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이 32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ODI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투자대상국의 

경제규모의 합,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양국간 무역흐름이 ODI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거리요인과 투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何本芳과 张祥(2009)은 역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2004~2005년 대외직접투자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 무역총액, 노동

원가, 거리와 국가유형 등 이 중국의 ODI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전의 문헌연구를 통해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선행연구들이 계량모형을 통한 통계분석보다는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단

순한 기술적 통계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기업의 대외

직접투자가 언론 및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부터

이기 때문에 계량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이 어렵고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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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

문에 통계분석대신에 현상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실증연구의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중국의 대외투자

관련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현상설명수준에 

그쳤던 주장들을 통계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Ⅳ. 연구방법론
1. 가설설정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결

정요인에 관한 가설을 설정 한다.

시장추구형 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

로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

록 증가한다고 본다.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대상국 시장규모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작

용한다. 시장규모가 클수록 더 큰 동기를 부여 받게 되기 때문에 투자

입지를 선정할 때 투자지역의 시장규모는 단연 중요한 요인이 된

다.(Buckley et al, 2007). 

가설1 :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은 해외 천연자원획득을 통해 산업활동을 위한 원재료를 획득

하고 지속적인 원재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기업 대외직접투

자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바로 천연자원 확보이다(Deng, 2004). 

중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천연자원 특히 철광

석, 알루미늄, 구리, 석유, 목재 등과 같은 자원의 일인당 보유량은 낮

은 수준이며, 이들 자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로 이들 주요 천연자원의 블랙홀이 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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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유지의 필수적 요소인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 대한 자원개발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설2 : 투자대상국의 천연자원부존도가 높을수록 중국기업의 대외직

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FDI 입지를 선정할 때 대상국의 시장개방정도를 중요

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개방도가 클수록 시장환경이 국제표준에 부합되

어 사업하기에 용이할 것이므로 투자할 매력이 있게 될 것이다. 시장개

방정도는 투자기업의 정치적 위험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2013

년에 발생한 개성공단운영중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개방정도가 

낮은 국가에 대한 투자는 인원억류, 재산몰수 등 정치적 위험을 상승시

켜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게 한다. 

가설3 : 투자대상국의 시장개방정도가 높을수록 중국기업의 대외직접

투자에가 증가할 것이다.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투자대상국의 임금수준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임금수준을 효율성 추구 변수로 채택하고 있지만 연구대상에 따라서 상

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의 많은 부분이 저임

금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투자대상국의 저임금수준이 기

업의 투자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팽선봉, 

최성일, 2011). 남한기업이 개성공단투자에서 섬유, 봉제, 신발, 전기전

자 등 노동집약 산업이 주를 이루는 것 또한 북한의 저임금이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이다.

가설4 : 투자대상국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가 증가할 것이다.

개도국기업들이 선진국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선진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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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획득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Deng, 2004). 최

근 외국기업들의 對중국직접투자시 첨단기술이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확

산됨에 따라 선진지식자산 획득을 위한 해외투자도 빠르게 확대 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미국과 유럽국가에 투자함으로써 선진기업들의 기

술력과 경영기법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전략적 자산

은 글로벌 브랜드, 해외 생산망 및 유통망 구축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신설투자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진국기업들의 역량을 흡

수해 나가고 있다. 

가설5 : 투자대상국의 지식자산보유정도가 높을수록 중국기업의 대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사실상 인민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명목 수준으로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어있었다.(Hall, 2004). 낮거나 저평가된 환율은 

수출을 촉진시키지만 대외직접투자는 저하시킨다.(Kohlhagen, 1977; 

Logue & Willet, 1977). 본국 환율이 평가 절상됨에 따라 외환으로 된 

자산이 싸지기 때문에 대외직접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것이다. 2005년이후 인민폐의 대미환율이 느린 속도로 평가절

상 되어왔으며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평가절상의 압력을 받고 있다 .

 

가설6 : 인민폐의 대미 환율이 평가절상 될수록 중국기업의 대외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2. 연구모형 및 자료설명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에 있어 투자대상국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이미 설정한 

가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와 더미변수를 제외한 변수는 전기(t-1)의 자료를 

사용하여 log값을 구한 선형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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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ln ln

ln ln     

ln: 종속변수로 중국이 t년도 i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ln:  년도  국가 혹은 지역의 

ln: 년도  국가 혹은 지역의 자연자원 부존도

ln: 년도  국가 혹은 지역의 대외개방정도

ln: 년도  국가 혹은 지역의 평균소득

ln: 년도  국가 혹은 지역의 지식자산 보유정도

ln: 년도  국가 혹은 지역과 중국화폐의 상대(대미) 환율

:  국가 혹은 지역이 속한 대륙

:  국가 혹은 지역의 발전단계

: 특정 국가 혹은 지역과 상관된 미관찰 요소

: 잔차항

본 논문에서 설명변수 자료는 2007~2009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종

속변수인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데이터는 2008~2010년3) 103개 국

가와 지역에 투자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ODI 금액, 국가가 소속된 대

륙의 구분은 “2010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기준으로 아시아는 

1, 아프리카는 2, 유럽은 3, 중남미 4, 북미 5, 오세아니아 0으로 표시

하였다. GDP, 자연자원부존도, 환율은 세계은행 WDI database, 무역총

액 수치는 중국국가통계국이 발간한 “WTO국제무역통계연감2010”으로 

측정하였다. 각 나라의 임금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각국 통계를 

활용하였고, 지식자산은 세계특허기구(WIPO)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발

전단계는 OECD회원국은 선진국으로 분류하여 1로 표시하고, 비회원국

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여 0으로 표시하였다.

3) 본 논문에서 2007-2010년 중국 ODI금액을 실증샘플로 선택한 것은 ODI 통
계가 2007년부터 금융업종 데이터도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7년 글
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업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지만 중국 금융업의 대외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서 O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대로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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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설명
구분 요인 변수명 측정항목

설명

변수

시장규모 GDP 투자대상국의 GDP규모

자연자원 NR
광물, 석유 수출금액이 전체 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가개방도 OPEN
투자상대국과의 무역총액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

노동환경 WAGE 투자대상국 근로자 평균임금수준

지식자산 TECH 투자대상국 특허출원 건수

금융위험 RATE
투자대상국 통화 달러환율 대 런

민삐 달러환율 비율
통제

변수

지역 REGI 6대륙간 차이

발전단계 DEVE OECD회원국 선진국 분류

종속

변수
대외직접투자 ODI 투자국 대외직접투자 금액

자료: 1)World bank WDI database 2)WTO국제무역통계연감 

3)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4)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5)2010년중국대외직접투자공보

3.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이므로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OLS(Ordinary Least Squre, 최소자승법)회귀분

석의 경우 회귀계수의 추정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다고 가정할 때 통상적인 추정방법으로 모든 변수의 그룹

내 평균치를 낸 다음 추정하는 것을 고정효과모형(FE, Fixed Effect 

Model)이라고 한다. 만약 이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면 임의효과

모형(RE, 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현실 타당성을 검

정하는 방법으로 Hausman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이 두 모형가운데

서 하나를 거절할 수 있다. 두 모형의 추정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경우 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효과모

형이 더 유효하다. 고정효과모형과 OLS모형추정과 비교할 때 고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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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모형의 F값을 기준으로 개체효과가 유의한지 판단할 수 있다. 임의

효과모형과 OLS모형추정과 비교할 때 BP검정에서 P값으로 개체효과가 

유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OLS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하지 않는 변수를 제외하고 모형을 간이화 시킨다. 다시 간이화된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검정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F

값, Hausman 검정, P값을 기준으로 세 모형에 대한 비교분석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모형의 내생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eng & Qian(2009)의 방법을 

참조하여 설명변수보다 1년 지난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

하였다. 한병섭, 김병구(2008a)의 연구에 의하면 해외투자유출에 대한 

분석방법에서는 해외투자유출과 결정요인들 간의 시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동시점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가 없

거나 환율 등과 같이 시차가 1년 이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들 변수들 간의 시차를 0으로 놓고 분석하기도 한다(Grosse& 

Trevino, 1996).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수준은 설명변수들의 

시차가 고려된 값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Driffield & Munday, 2000), Hill & Munday(1994)의 연구

에서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1~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많

은 사례를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시점에 따라 값을 달리하는 

변수들의 경우(t-1)기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차를 주었다.

Ⅴ. 실증분석
1. 기초통계

기술통계분석은 측정단위가 서로 다른 변수들의 통계량이나 표준화값

을 계산하는데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빈도분석은 이산적인 자료를 다루

는데 이용되는 반면에 기술통계분석은 연속적인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

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측정단위가 다르면서 연속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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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초통계량
변수명 평균 최소치 최대치 표준편차

Ln 7.409 0 15.167 2.409

Ln 24.266 19.907 30.075 2.210
Ln 1.238 -5.159 4.447 1.238

Ln -11.820 -13.974 -7.661 1.118

Ln 1.137 -2.686 7.748 2.792

Ln 1.234 0.651 6.845 1.637

Ln 1.665 -3.207 3.978 0.936

 0.233 0 1 0.423

 2.117 0 4 1.092

<표 6> 상간관계 분석

OFDI GDP NR OPEN WAGE TECH RATE

OFDI 1

GDP 0.732 1

NR 0.498 0.244 1

OPEN 0.425 0.312 0.213 1

을 갖고 있으므로 기술통계량분석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에 관한 자료의 기술통계량은 Ln에 있어 평균은 

7.409이며 표준편차는 2.409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표 5>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GDP, NR, 

OPEN, WAGE, TECH, TATE과 종속변수인 OFDI의 상관계수가 각각 

0.732, 0.498, 0.425, -0.511, 0.526, -0.654이며 유의확률 값을 볼 

때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DP와 WAGE, TECH간 

상관계수가 0.440, 0.398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다중공선성 문제가 

의심되므로 분산팽창요인(VIF)을 통하여 다시 검증한 결과 기준 값인 

10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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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0.511 0.440 0.231 0.127 1

TECH 0.526 0.398 0.356 0.230 0.324 1

RATE -0.564 0.112 0.242 0.124 0.249 0.37 1

*P≤0.10, **P≤0.05, ***P≤0.01

2. 실증분석 결과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결정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5>와 같다. 모

델(1)에서 전체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 t값에 대한 유의확률값이 유의수

준 0.10에서 볼 때 Ln(평균임금), Ln(환율)이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임금, 환율 요인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모델을 간이화하여 모델(2)를 추정한 결과 모델(1)에서 얻은 기본 추정

결과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 F값은 모델(1)보

다 크게 나왔다. 모델(3)과 모델(4)는 각각 간이화한 이후의 고정효과모

델과 임의효과모델로서 Hausman검정결과 임의효과모델과 고정효과모

델의 계수가 시스템적인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의효과모텔이 좀 더 설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BP검정의 P값으로 

볼 때 모델(1)에 상대하여 임의효과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4)을 통해 얻은 결과가 기타 모델보다 안정적이고 설명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델(4)를 채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모델(1)에서 평균임금, 환율, 모델(4)에서 천연자원부존도 요인이 유

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이는 매몰비용모델이론의 결과와 일치하다. 매몰

비용모델은 기업차원에서 3가지 함의가 있는데, 즉 다국적 경영의 불확

실성, 매몰비용의 부담, 동태적인 회귀예측이다. 결론적으로 매몰비용의 

존재로 환율의 변화가 해외경영의 영향정도는 제한적이고, 무역과 투자

가 외부영향을 쉽게 받지 않아 현저한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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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모델별 분석결과
(1)OLS

추정
(2)간이
OLS추정

(3)FE (4)RE

상수
2.288

(0.635)
5.787

(2.533)
-6.842

(-0.516)
4.798

(1.658)

Ln 0.508

(5.981)
0.513

(6.901)
1.049

(1.826)
0.541

(5.418)

Ln 0.143

(1.712)
0.157

(2.018)
-0.399

(-1.407)
0.111

(1.103)

Ln 0.865

(5.249)
0.836

(5.847)
0.905

(2.645)
0.814

(4.829)

Ln
0.089

(0.503)

Ln 0.317

(0.952)
0.313

(4.503)
0.449

(2.666)
0.641

(3.454)

Ln
0.047

(0.632)

 -0.479

(-3.280)
-0.483

(-3.648)
-0.417

(-2.194)

 -0.786

(-1.767)
-0.964

(-2.653)
-1.074

(-2.201)

  0.357 0.365 0.066

F값 12.834 24.528 3.211
Hausman 
검정 P값

0.254

BP 검정 
P값

0.002

*P≤0.10, **P≤0.05, ***P≤0.01; 괄호안의 수치는 t값

모형(4)의 추정결과에서 알 수 있다시피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가 여

전히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주요 요인이다. 기

타 요인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대상국의 GDP가 1%증가하면 투

자대상국에 대한 ODI는 0.54% 증가하는 것으로 영향이 뚜렷하다. 투자

대상국의 시장개방정도와 ODI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개방정도

가 높은 지역을 선호한 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타 요인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대상국의 시장개방정도가 1%증가할 때마다 중국의 ODI

는 0.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국의 지식자산보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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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가설 검증결과

가설 내용 회귀방향 결과

1 시장규모↑→대외직접투자↑ + 채택

2 천연자원부존도↑→대외직접투자↑ ns 기각

3 사장개방정도↑→대외직접투자↑ + 채택

4 임금수준↓→대외직접투자↑ ns 기각

5 지식자산보유정도↑→대외직접투자↑ + 채택

6 인민폐환율평가절상↑→대외직접투자↑ ns 기각

ns : not significant

와 ODI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중국기업이 기술추구형 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타 요인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대

상국의 지식자산이 1%증가하면 투자대상국에 대한 ODI는 0.64%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자원부존도가 임의효과모델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은 천연자원부존도는 중국 ODI의 주요 영향요인이 아니라

는 것을 말해준다.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점차 빠른 속도록 증가하고 있

다. 하지만 중국 대외직접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

다. 본 논문은 2007~2010년 중국이 103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투자

에 관한 데이터를 실증분석 한 결과 해외의 많은 이론과 경험가설이 중

국이 실행하는 대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데 상당부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국이 대외직접투자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투자대상국

의 시장규모 및 잠재력, 시장개방정도 및 기술발전수준 등이다. 이는 최

근 중국기업이 대외직접투자를 하는 것은 국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

으로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와 시장개방정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은 기술도입을 위해 시장을 내주는 방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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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정책을 전개하는 것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할 때 목표성과에 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기업들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지식자산이 풍부한 국가, 특히 선진국을 향한 지식자산 추구형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자원부존정도, 평균임금수준,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통 FDI 결정요인이론 및 기존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론을 얻었다.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동기가 천연자원추구형에서 시장추구형으로 전환

되고 있는 추세다. 천연자원추구형 투자도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등에

서 진행되지만 그 비중이 상당이 낮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결정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투자 위험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환율 등 금융위험에 크게 반응

하지 않았다. 평균임금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중국의 임금수준

이 올랐다고는 하나 동부 연안지역의 경우이고, 중서부지역의 경우 상

승폭이 작기 때문에 중국자체가 저임금국가로서 저임금을 추구하려는 

업종의 경우 굳이 해외투자를 할 필요 없이 국내생산해서 수출하는 것

이 유리할 것이다. 홍콩과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큰 것도 

이를 잘 설명해준다.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을 신규투자유치대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기업은 시장

확보와 기술획득을 위해 대외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건수와 규모

면에서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시장규모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시장규모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시장규모는 중국기업들에 있어 매력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FTA체결 등

을 통해 한국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중국기업

이 제주도에 투자하여 중국인들의 돈을 벌게 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셋째, 중국자본에 대한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상하이차 쌍용차인수사태’도 언론이 주도하는 ‘먹튀’논란 속

에서 실패로 막을 내렸다. 한중양국 노사문화충돌, 국민감정 악화, 투자 

약속불이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파산에 대해 ‘기술유출’,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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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부 편파적인 보도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주

로 인수합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기업은 기업분

석과 산업분석을 비롯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기업의 

국외 생산제품과 경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존 중국기업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갖고 세계에서 경쟁했지만, 점차 중국기업은 세계에서 

생산한 제품을 갖고 전세계 범위에서 한국 제품과 경쟁 할 것이므로 이

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질 수 있으나,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중국의 대외투자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투자결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둘째, 지역별, 산업별 구분 없이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

였기에 지역별 특성 및 개별산업특성을 반영한 투자특성을 파악 할 수 

없었다. 셋째, 분석 대상 데이터의 기간이 짧아 기간별 차이를 살펴보지 

못했다. 넷째, 자유무역지역 혹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았지만 

그 실체와 수익구조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 

향우 연구방향으로 첫째, 투자 결정요인을 대륙별, 국가별, 산업별로 

세분화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분석기간을 늘려 시간대별 시계열분

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 개별기업의 투자사례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으

로 보다 실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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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to empirical examine the date from 2007 to 2010 

China's ODI in 103 countries, found that a lot of overseas theory 

and experience hypotheses to explain China's ODI is not suitable 

for a large part.

China's outward FDI to the investing countries ar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size and potential of the markets, the open 

level of market, such as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China's enterprises towards the presence of exchange and 

other financial risks that are not realize. The average wage level, 

the exchange rate of the traditional FDI determinants influenced 

the theory and existing research findings conflict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are as follow: First, China to take advantage of new 

investment source need to target strategies. Second, the extension 

of Korea's market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investment 

environment should be open for the Chinese capital in Korea. 

Fourth, the response to M&A of China's enterprise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Fifth, we should be prepared that compete 

with foreign manufactured products by China's enterprises.

Key Words : China's Enterprises, Host Countries, Determinants of ODI, 

Strategic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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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 적용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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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눈부시다. 거칠 것 없이 달려가는 중국경제는 이

미 세계 최대국을 넘본다. 2012년에는 8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

내총생산(GDP)을 기록하였다. 이 금액은 세계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

는 미국 GDP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이고, 우리나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는 7배나 큰 규모이다. 1)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의 2012년 보고서에 의하

면 중국의 교역규모는 3조 8,9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산량이 1,927만 

대로서 2009년 이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으며(생산대수 기준),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

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경제의 성장은 기회이자 위기일수 있다. 중국의 

* 신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kimhg@sill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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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모가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여 우

리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는 반면에 중국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

국적기업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여 빠르게 기술 전수가 되어 수출경쟁력

이 제고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우리와 수출 품목이 유사해진다면 

우리의 최대 수출경쟁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한 국가의 물류산업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자면 신선한 피를 온몸 

곳곳까지 연결해주는 혈관과 같다. 제 아무리 강력한 심장과 훤칠한 신

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온몸 깊숙한 곳까지 피가 통하지 않는다면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다. 물류산업이 국가경제 깊숙한 곳까지 피를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70년대 초반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경부도속도로를 놓아 경제부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중국도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간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물류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WTO 가입 당시 공약사항에 따

라 2005년부터 외국기업에게 물류시장 진출을 허용하였다. 수많은 외

국 물류기업들이 중국 물류시장을 노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다는 

앞으로 발전할 중국의 물류시장에 눈독들이고 있다. 물류산업은 중국경

제의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산업이므로 경제성장과 정(+)의 상관관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물류산업은 물동량의 급속한 증

가, 개발잠재력이 높은 기초 인프라인 항만·공항·철도 등의 보유로 전략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아웃소싱 증가, 물류의 범

위가 수송 및 보관에서 조립 및 가공 등의 부문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중국 물류산업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정작 중국 물류산업에 대한 

심층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물류산업

에 대한 투자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물류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실정에서 본 연구자는 향

1) 심재희, 〈한국과 중국의 선박제품별 교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한국동북
아논총≫, 59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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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물류산업이 국가 전체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더 나아가 물류산업의 감응도계수와 영향

력계수를 파악하여 전체 산업 중 물류산업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파악

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경제분석기법은 산업연

관표(Input-Output Table)2)를 이용하여 산업간의 상호관계를 수량적으

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산업연관모델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레

온티에프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거시계량경제모델과 함께 20

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뛰어난 경제 분석 도구 중 하나이다. 거시계량경

제모델은 주로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 부분(국민소득계정)을 분석 대상

으로 하지만, 산업연관모델은 거시계량경제모델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

산업부문(多産業部門)간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경제의 순환구조를 분석

하려는 것이다. 산업연관모델과 거시계량모델은 그물의 눈과 같이 복잡

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중국 물

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 중요성 및 전망에 대해 기술한 후 

그것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의 개념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델에 대하여 부

연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 물류산업의 생산유발 분석과 부가가치계

수 분석을 통한 중국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5

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중국 물류산업과 선행연구

중국 물류 산업에 대한 거시 지표를 보면, 2010년 사회 물류비 총액

2)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
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산업연관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첫째,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분, 둘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
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부분, 셋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문의 세가지로 구분 기록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산업연관분석해
설≫(서울:한국은행, 2007),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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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20조 달러(125조 위안)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중국 정부의 

교통, 운수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규모는 330억 달러에 달해, 중앙정부 

예산 총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제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사회

물류는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산업도 연평균 13%

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물류시장 개방의 역사는 길지 

않다. 중국의 물류시장은 2004년에 들어서면서 유통업 분야가 대외적

으로 개방되기 시작했고, 2005년 해외 물류기업의 독자 진출이 허용 

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경제가 발전되고 수출입 물동량

이 늘어나면서, 중국 내 로컬 물류업체들도 과거 중소규모의 영세한 경

영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기업과도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제12차 5개년 규획에 의한 경제사

회의 발전은 물류산업의 성장에 있어 커다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다. 철강, 자동차, 기계장비 등 중공업이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노동집약형 산업이 충칭, 시안 등 내륙지방으로의 이동이 가

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제품, 자재의 이동 및 유

통물동량이 증가될 것이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물류 인프라도 

함께 병행하여 발전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2급, 3급 이하의 도시3)수 증가 및 중서부 지역 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교통 

인프라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산

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인 

A.T 커니(A.T Kearney)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단계를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1단계 시작은 정부 독점

에서 개방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며, 2단계 축적은 시장에 물류업체들

이 진출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기이다. 3단계 집중은 업종 간 구

3) 김용준(2011)은 중국의 도시를 1, 2, 3급으로 구분하였는데, 1급 도시는 인
구가 1,000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과 같은 대도시를 
말하며, 2급 도시는 인구가 500만~1,000만명인 우한, 난퉁 등 도시를, 3급 
도시는 상주인구가 500만명 이하인 도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
나라에 적용해보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명을 상회하므로 1급 도시이고, 부
산의 경우는 상주인구가 350만명 정도이므로 3급 도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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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 및 재통합 발생되어 집중도가 증가하며, 마지막 4단계 연맹은 

대형 물류기업간의 협력관계가 조성되는 시기이다. 현재 중국의 물류산

업은 2단계인 축적에 위치하고 있지만, 2015년에는 3단계인 집중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현재의 중국 물류 산업은 시장집중도

가 낮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종류가 단순하고 차별성이 없

다고 보인다. 그러나 향후 5년간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재편을 통해, 어

느 정도 이상의 규모와 서비스역량을 갖춘 물류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

이 재편되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들

을 통해 초대형 중국계 물류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제모델로서 

내수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주요 국가정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중국 내수시장 중심의 전략이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대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물류 인프라의 

구축 및 소비시장의 확대는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처럼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물류산업에 산업연관분석

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의 각종 기법과 분류부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물류산업의 산업연관분석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장영태 외(2006)의 연구4)는 해운산업(외항해운/해양산업/조선/

항만)에 행하여졌던 연구를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세세히 정리하고, 

1990년, 1995년, 2000년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외항운송부문과 연안 및 

내륙수상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중간투입률, 부가가치율, 생산유발효

과, 전후방연쇄효과를 계량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였고, 이태우 외

(2006)의 연구5)에서는 앞선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연구범위를 운송부문

별로 확장하여 철도여객, 철도화물, 도로여객, 도로화물, 연안 및 내륙수

상운송, 외항, 항공운송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오성동 외(2003)는 해

4) 장영태·이태우·김승곤·신성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연안 및 
내륙수상 운송부문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
제학회≫ 제22-2권, 2006.

5) 이태우·장영태·신성호,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운송부문별 국민경제적 파급효
과의 상호 비교 분석>, ≪해운항만경제학회≫ 제51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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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와 파급효과를 계

측6)하였다. 이 연구에서 산업연과표내 분류상의 한계로 인하여 해운산업

을 외항운송부문으로 정의하였으나, 산업연관표내의 분류상의 한계를 극

복하지 못하였고, 분석부문을 외생부문으로 처리하지 못해 정확한 파급효

과 계측에 한계점을 나타냈다. 곽승준 외(2002)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

한 해양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란 연구주제7)로 한국 해양산

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외생화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

별적으로 순수파급효과를 계측하였고, 기존의 수요 변화로 인한 파급효과 

계측인 수요유도형 모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을 사용하여 공급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계측하였다. 중국에서의 산업연관분석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伍健波(2009)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

국통계연감의 투입산출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산업 부문간의 영향력계수

와 감응도계수 분석을 통하여 현재 중국의 각 산업별간의 관련도 변화를 

예측한 후 정부에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郝晓燕·巩芳

(2011)은 2007년 중국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유제품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산업의 구조적 효과, 파급효과, 거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

국의 투입산출표내의 135개 산업분류 중 유제품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을 통해 중국 유제품 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경제 기

타 산업부문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李惠·

王辉·石伟(2011)는 2002년과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의 135개 산업분

류를 비교하여 관광업과 기타 관련산업의 연관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완전소비계수와 직접소비계수의 분석을 통해 관광업과 연관된 산업의 소

비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도 분석하였다. 

金真(2011)은 2007년 하남성이 발표한 투입산출표 산업분류를 다시 수

정하여 1차, 2차, 3차산업과 물류산업으로 재분류를 시행하여 하남성의 

물류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6) 오성동·기성래, <해운산업과 관련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산업연관분석을 중
심으로>, ≪해운물류학회≫, 제39권, 2003.

7) 곽승준·유승훈·장정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해상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 문석>, ≪해양정책연구≫, 제17-1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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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산업연관표 기본구조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를 산업별로 세분하여 산업간 재화와 서비스

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지출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즉 산업연관분석은 국민 경제의 파급구조분석, 경제예측 등 보

다 깊이 있는 경제분석을 위해서는 국민경제를 여러 산업부문으로 세분

하여 어느 산업의 최종수요 변동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유용한 분석도구이다(한국은행, 2008; 

강광하, 2000).

아래 <그림 1>과 같이 세로방향(열)은 각 산업의 비용구성 즉 투입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는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원료로 구

입하여 사용하는 중간투입과 임금, 지대, 이자 등을 지급하는 부가가치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합계를 총투입액이라 한다. 반면에 가로방향

(행)은 각 산업의 생산물의 판매 즉 분배구조를 나타내는데, 이는 기업

이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생산 활동에 재화나 서비스가 중간

원료로 사용되는 중간수요와 소비재, 자본재, 수출 등의 최종수요로 나

누어지며 이를 합한 것이 총수요액이다. 그리고 여기서 수입을 뺀 것이 

바로 총산출액이며 이는 총투입액과 항상 일치한다(한국은행, 008). 즉, 

그림-1에서 를 중간수요부분, 를 최종수요부분, 를 수입,  를 

국내 총산출액, 를 총투입, 를 소비, 를 투자,  를 수출, 를 

중간투입, 를 부가가치라고 하면,   ∑  
        , 

그리고  ∑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아래의 식이 도출되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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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자료출처 :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2008)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한편 산업연관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상호간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분을 내생부문,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분인 외생부문이라 한다(한국은행, 2008). 이러한 산업연관표의 기본구

조를 중심으로 물류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연관표로부터 투입계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도출되는 생산유발계

수 등 각종 분석계수를 이용한 경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1) 투입계수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을 그 산업

의 총투입액(=총 산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

에 필요한 각종 원재료의 투입비중을 나타낸다. 즉, 투입계수는 산업 

부문 생산물 1단위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각 산업 부문 생산물의 크

기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한국은행,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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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산업부문의 중간투입액

     : 산업의 총투입액

     : 투입계수

(2)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어느 한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액의 크

기를 나타내며, 보통 최종수요 발생에 다른 국내생산파급효과만을 정확

히 계측하기 위하여 국산과 수입이 구분된   형의 생산유발계

수행렬이 사용된다. 이때 를 총산출벡터, 를 국산투입계수행렬, 

를 최종수요벡터라고 하면,   의 수급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에 대해 풀면 다음과 같은     형의 생산유

발계수표를 얻을 수 있다(한국은행, 2008).

   

            

      

(3) 영향력계수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

할 때 전체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크기를 나타

내는 계수로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 합계를 전체 산업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산업에 대한 최종 수요

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가리키며, 

반대로 영향력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그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경

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생

산유발계수가 큰 산업일수록 그 산업의 영향력계수는 1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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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응도계수

감응도 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단

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를 의미하며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 합계를 전체 산업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감

응도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경제 여건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

는 산업인 반면, 1보다 작은 산업은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서 중간재로 널리 사

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크다(한국은행, 1987, 2004).

(5) 부가가치 유발계수 

부가가치계수는 산업별 부가가치계수를 대각항으로 하는 대각행렬과 

생산유발계수 행렬의 곱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구할 수 있다. 즉 부

가기치 벡터를 V, 부가가치계수행렬을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

서 이 식에 생산유발관계식     을 대입하면 

 

   을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이라 하면 어떤 산업의 최

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2. 중국의 산업연관표(2007년)

(1) 중국 산업연관표 상의 영향력계수 활용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의 열

(列)합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영향력계수가 크면 자

본재를 생산하는 산업도 동시에 생산량이 많았음을 뜻하므로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강이나 전기·전자 

등과 같이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부문일수록 계수도 커지게 된다.   



중국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김형근)ㆍ291

 


 
  




  





  




중국국가통계국은 2007년 투입산출표를 발표하면서 위 수식을 활용

하여 영향력계수 상위 20개 산업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아래 <표 1>의 영향력계수 상위 5개 산업을 살펴보면 컴퓨터 제조

업, 문화, 사무용품 제조업, 통신설비 제조업, 가정용 시청각설비 제조

업으로 모두가 제조업임을 알 수 있다.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는 교통운

수 및 창고업은 상위 20위에 랭크되지 않았다. 물류산업이 특정 부문 

생산에 중간재로 많이 투입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물류산업의 영향

력계수가 상위에 랭크되지 않은 까닭은 재화의 최종 생산 후 최종 유통

과 저장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물류

산업은 그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 중 영향력계수 상위 20개 산업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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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투입산출부문 영향력계수

1 컴퓨터 제조업 1.368

2 문화, 사무용품 제조업 1.347

3 통신설비 제조업 1.338

4 레이더 및 방송설비 제조업 1.330

5 가정용 시청각설비 제조업 1.299

6 자동차 제조업 1.286

7 가정용 전력 및 비전력 기구 제조업 1.276

8 전력 전송 및 통제설비 제조업 1.275

9 전자소재 부품 제조업 1.271

10 전선, 광케이블 및 시공기자재 제조업 1.265

11 플라스틱 제조업 1.247

12 전기기계 제조업 1.241

13 기타 전기 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1.240

14 기타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1.238

15 기중기 운수 설비 제조업 1.238

16 철도 운수 설비 제조업 1.220

17 전문 화학상품 제조업 1.218

18 농수산업 전용 기계 제조업 1.211

19 도료, 염색 등 유사상품 제조업 1.205

20 화학섬유 제조업 1.203

자료출처 : 中国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09)，『2007年中国投入产出

表』，北京:中国统计出版社，第15页.

(2) 중국 산업연관표 상의 감응도계수 활용

감응도 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 단

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

가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 합계를 전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일반적으로 석유제품과 같이 그 제품 각 산업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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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통계국은 2007년 투입산출표를 발표하면서 위 수식을 활용

하여 감응도계수 상위 20개 산업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 중 감응도계수 상위 20개 산업 분류표

순위 투입산출부문 감응도계수

1 전력, 난방 생산 및 공급업 6.767

2 석유 및 핵연료 가공업 4.171

3 석유, 가스 채굴업 4.042

4 농업 3.794

5 전자소재부품 제조업 3.731

6 철강압연 가공업 3.497

7 기초화학 연료 제조업 3.276

8 유색금속제련 및 합금제조업 2.611

9 도소매업 2.590

10 석탄개발 및 세정업 2.423

11 금속 제품업 2.395

12 금융업 2.349

13 기타 통용설비 제조업 2.335

14 플라스틱 제조업 2.250

15 자동차 제조업 2.109

16 제지업 2.057

17 합성소재 제조업 2.005

18 전문 화학용품 제조업 1.978

19 유색금속 압연 가공업 1.876

20 도로운수업 1.650

자료출처 : 中国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09)，『2007年中国投入产出

表』，北京:中国统计出版社，第16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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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2>의 감응도계수 상위 5개 산업을 살펴보면 전력, 난방 생산 

및 공급업, 석유 및 핵연료 가공업, 석유, 가스 채굴업, 농업, 전자소재

부품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농업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방산업들이 모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응도계수 상위 20개 산업 분류에서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는 ‘도로운수

업’이 20위에 랭크되었다. 도로운수업의 감응도계수는 1.650으로서 1보

다 큰 산업에 속하여 경제 여건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즉 경제가 활성화되어 제조업 등 생산관련 

산업이 호황일 경우 물류산업도 같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경기

가 침체되면 물류산업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산업에 비해 불황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산업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후방 연관효과의 계수 크기를 가늠하여 산업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8) 전후방 연관효과9)가 모두 높으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동시에 타산업으로부터 받는 감응도도 크다. 이러

한 유형을 중간 수요적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방연과효과는 

높고 후방연관효과가 낮으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만, 타산업

으로부터 받는 감응도는 큰 산업으로 이를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방연관효과가 높고 전방연관효과가 낮으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타산업으로부터 받는 감응도는 작은 산

업으로 이를 최종 수요적 제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후방연

관효과가 모두 낮으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타산업으로부터 받는 

감응도가 모두 작은 산업으로서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표 2>의 결과를 놓고 보면 중국의 물류산업은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중국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생산유발 분석

8) 최정석·김용준, <중국 유통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서울:국제지역연구, 2010

9) 전방연관효과는 감응도계수의 높낮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며, 후방연관효
과는 영향력계수의 높낮이를 가지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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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에서 제시된 영

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상위 20개 산업 분류 중 물류산업의 중요성과 연

관 관계가 높은 산업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물류산업 타

산업에 의한 생산유발 또는 물류산업으로 인한 생산유발의 규모를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기업 및 

가계의 PC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PC 제조업체는 증산

체제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 생산유발 효과는 먼저 PC 생산에 필

요한 반도체 등의 원재료 부문으로 파급되고, 더 나아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화학공업 부문과 희토류 등 광산 채굴산업으로 점차 파급되어질 

것이다10).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생산유발 분석은 이와 같이 어떤 부문

의 최종수요가 변동하는 경우 그 수요가 과부족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각 내생부문의 생산활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아래 <표 3>은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 기본표를 토

대로 하여 아래 수식에 대입하여 얻은 값이다. 그 중 생산유발액이 높

은 22개 산업을 추려서 아래와 같은 목록으로 제시한다.

10) 정봉민, <산업연관분석방법에 의한 해운·항만서비스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
과 추정>, ≪로지스틱스연구≫, 제12-2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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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민간소비

지출

정부소비

지출

공공+민간

투자
재고순증 수출

생산유발

액계

농림수산업
11514919

391

71571959

9

76820614

6.5

13392457

0.9

18304320

06

14963201

713

석탄채굴업
57135205

74

33717534

6.3

39736856

8.3

53514215.

16

89001270

2

73915914

06

석유 및 천연가스채굴업
90780096

27

54650049

5.1

62746244

1.7

85250750.

02

14243863

86

11761609

700

금속채굴업
38520846

97

21032341

9.4

28794571

7

38190674.

71

60597622

2

49945207

31

비금속광물 및 기타채굴업
99122078

9.3

57025788.

25

67976337.

24

9192808.1

92

15490576

0

12803214

83

식품제조 및 담배가공업
83893205

91

53331552

5.4

56183879

8.4

97793346.

63

13336469

44

10915915

206

방직업
30320877

63

18028682

1.5

19262134

5.2

29455240.

44

65144253

5

40858937

05

의류, 피혁 등 기타제조업
15384551

98

10047620

5.4

10765226

7.4

15466747.

05

31381613

4

20758665

52

목재가공 및 가구제조업
14275973

85

10187347

1.1

11580674

8.2

13648003.

71

25053770

5

19094633

13

제지,인쇄 및 문화체육용품제조업
50261530

44

35047070

2.6

34955247

3.3

48258770.

43

83264122

7

66070762

18

석유가공, 정제/핵연료가공업
10432125

008

63965392

6.2

73309220

5.6

98121345.

87

16589608

05

13561953

291

화학공업
23093411

218

14400937

68

16007867

49

23026573

3.2

38089563

18

30173513

787

비금속광물제품업
25545455

25

14259439

6.3

18393540

0.6

22900249.

25

39845818

4

33024337

55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16209371

821

90757231

1.7

12533320

85

15890473

9.1

26237474

58

21152928

414

금속제품업
36757847

83

21618140

8.2

28616605

5.7

35856792.

34

62949775

6

48434867

96

일반, 전문설비제조업
63582744

46

37429303

4.7

60991927

1.5

62268975.

68

10470645

03

84518202

31

교통운수설비제조업
41902118

61

26154217

7.7

40624715

8.6

45750423.

34

68525468

9

55890063

10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48533133

32

29138101

2.2

40750673

7

47342264.

01

84096902

1

64405123

67

교통운수 및 창고업
8501026

880

5439415

19.6

6083416

93.9

8114830

9.28

1389700

342

1112415

8746

우편업
22653419

3.5

17900789.

67

15876664.

54

2132944.7

72

36245791.

5

29869038

4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 및 소프트

웨어산업

18336688

93

12209238

1.9

14240143

2.2

17226023.

68

29545406

7

24108427

98

도소매업
44201430

47

27562508

4.4

33633243

2.2

43542554.

6

74843568

8

58240788

06

<표 3> 최종수요 산업별 생산유발액

단위 : 만 위안

자료출처 :中国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09)，『2007年中国投入产出

表』，北京:中国统计出版社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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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산업 부가가치율 순위 산업 부가가치율

1 부동산업 0.83381 22 위생/사회보장 및 복지 0.34319 

2 폐품/폐기물 처리업 0.80874 23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0.32309 

3 금융업 0.68945 24 전력, 난방생산공급 0.27980 

4 도소매업 0.60114 25 비금속광물제품업 0.27471 

5
정보전달,컴퓨터서비스 및 소프

트웨어산업
0.60026 26 공예품 및 기타제조업 0.24950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화학공업의 최종 생산유발액

은 301조 7천억 위안에 달했으며 농림수산업의 경우는 149조 6천억 

위안, 석유 및 가스 채굴업은 117조 6천억 위안에 달했다. 물류산업의 

경우는 위 표에서 ‘교통운수 및 창고업’을 기준으로 111조 2천 415억 

위안에 달했다. 그 중 민간소비지출 부문에서 85조 102억 위안, 정부소

비지출부문에서 5조 4천 394억 위안, 공공 및 민간투자 부문에서 6조 

834억 위안이 생산유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물류산업의 생산

유발의 대부분은 민간소비지출 부문에서 이루어졌음 알 수 있었다. 이

는 물류산업의 공공 인프라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까닭으로 풀이되

며, 향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물류산업 육성정책이 제 구실을 한다면 

정부소비지출과 공공 및 민간투자 부문에서 대량의 생산유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부가가치유발 분석

부가가치란 총산출에서 중간재 투입부문을 제외하고 생산활동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로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연관표 상의 부가가치는 국

민계정의 국내총생산(GDP)의 개념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완

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란 

해당산업에서 1단위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표 4> 2007년 중국산업연관표 산업별 부가가치유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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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59745 27 식품제조 및 담배가공업 0.24356 

7 농림수산업 0.58616 28 제지, 인쇄 및 
문화체육용품제조업 0.23820 

8 교육 0.55951 29 목재가공 및 가구제조업 0.23767 

9 공공관리 및 사회조직 0.54909 30 건축업 0.23139 

10 종합기술서비스업 0.53758 31 일반, 전문설비제조업 0.23089 

11 수력/환경/공공설비관리업 0.51449 32 의류, 피혁 등 기타제조업 0.22307 

12 우편업 0.49050 33 의료기기 및 
문화용품기계제조업 0.21163 

13 상하수도공급 0.46492 34 금속제품업 0.20824 

14 교통운수 및 창고업 0.46134 35 화학공업 0.20312 

15 석탄채굴업 0.45920 36 도시가스공급 0.20035 

16 주민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 0.45892 37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0.19524 

17 연구/실험개발업 0.43615 38 방직업 0.19505 

18 문화, 체육, 오락업 0.42993 39 교통운수설비제조업 0.19477 

19 비금속광물 및 기타 채굴업 0.39221 40 석유가공, 정제/핵연료가공업 0.17804 

20 숙박 및 요식업 0.37574 41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0.17042 

21 금속채굴업 0.35183 42 통신설비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0.16527 

자료출처 :中国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09)，『2007年中国投入产出

表』，北京:中国统计出版社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위의 <표 4>의 결과와 같이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유발

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으로 0.83381이었으며 이어서 폐품/

폐기물 처리업이 0.80874, 금융업 0.68945 순이었다. 이 의미는 각 산

업에 1단위를 생산함에 있어 부동산업의 경우 83%의 부가가치를 올린 

것을 의미하며, 폐품/폐기물업의 경우는 80%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

로 해석된다. 물류산업을 대표하는 ‘교통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는 부가

가치율이 0.46134를 기록하였다. 이는 부동산업에 비해 약 절반에 해당

되는 수치로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물류산업은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 낮

은 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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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향후 인건비 상승과 전문물류

인력의 구인난, 내륙지역 개발로 인한 농민공의 귀향으로 값산 노동력의 

부재 등 요인이 사라진다면 중국 물류산업은 당분간 구인과의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달된 제조업을 접목시킨 물류설비 도입과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이 활

용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단순한 수송 및 보관에서 조립 및 가공 등의 

부문으로 물류분야가 확대된다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물류산업의 

부가가치율은 향후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세계가 주목하는 속도로 경

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현재의 G2가 G1으로 부상하는데 걸릴 시간

이 10년 안팎이 될 것이라 것이 유수의 연구기관의 중론이다. 본 연구

는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중국에서의 국가 기간산업인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2007년 발행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물류산업과 관련 있는 산업들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통해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해 보고 그 내용

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전체 산업 중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또한 물류산업의 생산유발분석

과 부가가치유발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시도

하였다. 물류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을 산출하여 본 결과 

2007년의 경우 111조 2천 415억 위안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85조 102억 위안이 민간소비지

출 부문에서 생산유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가가치 창

출 측면에서의 분석도 시도하여 얻은 결론은 현재까지는 중국 물류산업

의 부가가치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83%에 달하는 부동산업

의 부가가치율에 비해 절반 수준인 46%에 그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현재까지 중국의 물류산업이 단순 수송 및 보관에 그치고 있는 것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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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뒤집어 생각하면 현재 중국 물류산업이 

낮은 수준이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물류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부굴기, 서

부대개발 등 초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어 정부소비지

출, 공공 및 민간 시설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나라 물류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활용한 자료가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이므

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경제의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향후 새롭게 발간되는 자료와 수치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부족한 연구 부분은 관련 후속 연구자들과 

함께 보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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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to empirical examine the date from 2007 to 2010 

China's ODI in 103 countries, found that a lot of overseas theory 

and experience hypotheses to explain China's ODI is not suitable 

for a large part.

China's outward FDI to the investing countries ar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size and potential of the markets, the open 

level of market, such as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China's enterprises towards the presence of exchange and 

other financial risks that are not realize. The average wage level, 

the exchange rate of the traditional FDI determinants influenced 

the theory and existing research findings conflicting resul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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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are as follow: First, China to take advantage of new 

investment source need to target strategies. Second, the 

extension of Korea's market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investment environment should be open for the Chinese capital in 

Korea. Fourth, the response to M&A of China's enterprise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Fifth, we should be prepared that 

compete with foreign manufactured products by China's 

enterprises.

 

Key Words : China's Enterprises, Host Countries, 

              Determinants of ODI, Strategic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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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수정 및 반송 4월 17일 8월 17일 12월 17일

수정 원고 재심사 4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

≪중국학≫ 편집 및 인쇄 4월 27일 8월 27일 12월 27일

≪중국학≫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

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 전 기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

행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료 10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은 

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학회는 출판 후 논문 1권과 별쇄본 20부

를 저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인쇄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

의하고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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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中國學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硏究함으로써 韓國의 학술문화 發展

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의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1) 正會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敎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

議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의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2) 準會員 :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

著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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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團體會員 :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

진다.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에 參

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의 會費納付 義

務를 가진다.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理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

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連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 명·運營委員 약간 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理事 약간 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

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

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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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한 會務를 協議

하고 處理한다.

第15條

理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硏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4章 會 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臨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硏究倫理委

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定期總會: 每年 8월중

2) 臨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理事에 한하며 顧

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의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2) 豫算 및 決算

3) 會則改正

4) 事業計劃의 議決



308ㆍ中國學 第45輯(2013.8)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2) 會則改正案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4) 新入會員 審査 및 理事의 認准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論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주관하고 

論文審査委員을 委囑한다.

1) 編輯委員會는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10명 

전후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되, 編輯理事를 겸하며,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論文審査委員의 構成과 論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정한다.

第23條 

硏究倫理委員會는 本會의 論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연구윤리 관

련 사항을 주관하고 필요시 調査委員會를 구성한다. 

1) 硏究倫理委員會는 硏究理事, 編輯委員長, 學術理事를 포함한 5

인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2) 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하며, 硏究理事를 겸한다.

3) 委員은 會長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기타 자세한 事項은 별도로 제정된 硏究倫理 규정에 따른다. 

第5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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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年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 8월말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6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

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7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다.

第28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

科를 둘 수 있다.

第29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30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제정 1984년 10월 23일 

개정 2000년  2월 26일 

개정 2001년  8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개정 200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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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

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4) 위원의 선정 절차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

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개최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4월 30일 발행분

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에, 12월 31일 발행분

은 11월 10일에 개최한다. 

다.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적

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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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1)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

전을 촉진한다.

2) 심사 시기

  매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

여 3월 31일 심사를 마감하고,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7월 31일 심사 마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심

사를 의뢰하여 11월 30일에 심사를 마감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

공자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자가 있는 

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가. 선정 시기: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

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나. 심사위원의 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

로 한다. 

다. 심사위원의 위촉: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지체없

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

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처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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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졸

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독창

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

목으로 한다.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7) 심사결과의 처리

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을 득한 논문을 게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

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

다. 

라.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의견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

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

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8)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 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

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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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발

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라.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

을 따른다.

9) 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심사일정 명시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

일 등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논문심사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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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세칙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中國學≫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

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학 전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

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재의 적합성(20%)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3) 내용의 독창성(20%)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3) 심사 결과는 ⑴ 게재 적합 ⑵ 수정 후 게재 ⑶ 수정 후 재심사 ⑷ 

게재 부적합 등으로 나눈다.

4) 상기 3)항의 ⑵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⑶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

의 심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

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

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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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

성한다.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0)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

칙으로 한다.

14)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

정을 요구할 수 있다.

15)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6)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17)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18)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19)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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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1) 원고의 내용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

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

과 학술논문의 체재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은 중국학에 대

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사용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

의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3) 인용문

  원전을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4) 분량

  논문은 당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편집 기준 20쪽을 기준

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조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5) 게재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는 해당 학회지 약간 부와 추인본 약간 부를 증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이버 논문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

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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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록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 초록(반쪽 분량)과 주제어(5개~10개)를 첨

부하여야 한다.

8) 심사절차 및 일정

가. 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로 한다.

나. 심사의뢰: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다. 심사기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이전에 완료한다.

라. 게재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31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31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30일로 한다.

마. 결과통보(수정지시):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10일, 8월 31일 발행

분은 8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0일로 한다.

바. 수정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7일, 8월 30일 발행분은 8

월 1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7일로 한다.

사. 게재최종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

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0일로 한다.

아. 편집․인쇄: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7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7일 이전에 완료한다.

자.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9) 기타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

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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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문 각주

문단

Alt+T

왼쪽여백 0 0 0
오른쪽

여백
0 2 0

들여쓰기
10pt(韓)
20pt(中)

27pt 18pt

줄간격 150 140 120

글자

Alt+L

대표

한자

바탕

SimSun
바탕

SimSun
바탕

SimSun
장평 95 95 95
자간 -1 -1 -1
글자크기 10 9 9

위쪽 60 머리말 10

왼

쪽

50
오

른

쪽

50
제

본

0

아래쪽 60 꼬리말 0

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

려 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글 워드는 글 프로그램(2005 이상 권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나 낮은 버전의 글을 사용한 파일은 편집자 임의로 코

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중문으로 작성한 원고의 경우 번체자 또는 간체자 출력을 명기하시

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일률적으로 간체자 출력을 

합니다.

3. 논문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여백(F7)               스타일(F6)

4. 전체제목, 장 제목, 절 제목, 이름 및 참고문헌 등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양식은 편집부에서 일괄 조정합니다.

5. 논문 제출 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본인의 영문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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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벽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

하여 파일 안에 첨부하여 주시고 출력본 1부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7.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행본의 배열순서: 저자 및 역자명,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

판연월), 인용 쪽수. 예)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

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5쪽.

 ② 논문의 배열순서: 논자명, <논문명>, ≪논문집명≫ 권수: 호수(출판

연월), 인용쪽수. (예) 楊尙梅,<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23:4 

(2001.7), 44쪽.

8. 참고문헌의 처리는 각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

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행본: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

식회사, 1974)

 ② 논문: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23:4(2001.7)

9. 초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원고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중국

어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5만원, 그 외

에는 7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0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2. 서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6, 3417), 논제, 작품

명 및 편명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4, 3415), 중간점

은 ․(HNC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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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09. 01

대한중국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

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

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

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

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

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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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

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

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

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

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

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

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

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

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

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

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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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뎃 점( ․ )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

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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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

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

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

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

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

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

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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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기피ㆍ제척ㆍ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

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

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

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

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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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

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한다.

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ㆍ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

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

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

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

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

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

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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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

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

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

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

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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